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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문화사 간행사

국사학계에서는 일찍부터 우리의 문화사 편찬에 대한 논의가 있

었습니다. 특히, 2002년에 국사편찬위원회가 『신편 한국사』(53

권)를 완간하면서 『한국문화사』의 편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문화로 보는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수

요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신편 한국사』에도 문화에 대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

만, 그것은 우리 역사 전체를 아우르는 총서였기 때문에 문화 분야

에 할당된 지면이 적었고, 심도 있는 서술도 미흡하였습니다. 이러

한 연유로 우리 위원회는 학계의 요청에 부응하고 일반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국문화사』를 기획하여 주제별로 간행하

게 되었습니다. 그 첫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30권을 

편찬 ·간행하였고, 이제 다시 3개년 사업으로 10책을 더 간행하고

자 합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문화사』를 편찬하면서 아래와 같은 방

침을 세웠습니다. 

첫째, 현대의 분류사적 시각을 적용하여 역사 전개의 시간을 날

줄로 하고 문화현상을 씨줄로 하여 하나의 문화사를 편찬한다. 둘

째, 새로운 연구 성과와 이론들을 충분히 수용하여 서술한다. 셋째, 

우리 문화의 전체 현상에 대한 구조적 인식이 가능하도록 체계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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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넷째, 비교사적 방법을 원용하여 역사 일반의 흐름이나 문화 현

상들 상호 간의 관계와 작용에 유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편

찬 과정에서 그 동안 축적된 연구를 활용하고 학제간 공동연구와 

토론을 통하여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서술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새롭고 종합적인 한국문화사의 체계를 확립하여 

우리 역사의 영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찬란한 민족 문화의 창조

와 그 역량에 대한 이해는 국민들의 자긍심과 학습 욕구를 충족시

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문화사의 종합 정리는 21세기 지식 기반 

산업을 뒷받침할 문화콘텐츠 개발과 문화 정보 인프라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문학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오늘날 『한국문화사』는 국민들의 

인성을 순화하고 창의력을 계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

이 찬란하고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이바

지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0. 11.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이 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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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생명의 공간, 집의 문화를 내면서

집은 인간의 삶과 생명의 지속성이 이루어지는 중심 장소로서 오래 전

부터 우리에겐 하나의 소우주로 인식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집이 주거공

간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집터를 선정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집을 짓기 위해 터를 다지는 일, 상량의식, 그리고 

성주 등의 가신을 맞이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고 난 후에야 비로소 사

람들이 생활하는 주거공간으로 탄생한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집과 관련

된 주거문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람들이 살기 위해 집을 지

을 터를 살피는 일과 각기 다른 주거공간에서의 다양한 생활문화, 

그리고 그 각각의 주거공간에 필요한 생활용품과 집 안 곳곳에 깃

들어 있는 다양한 가신들을 섬기는 일 등으로 구분하여 집과 관련

된 주거문화를 살펴보았다. 제1장에서는 전통적 취락의 입지 원리

와 풍수, 제2장에서는 생활공간, 제3장에서는 가신, 제4장에서는 

주생활용품 등으로 나누어 주거문화를 소개하였다. 

먼저 제1장에서는 전통적인 취락의 입지원리와 풍수에 대해 살

펴보았다. 취락聚落이란 가옥의 집합 개념으로, 일정한 영역을 두고 

적게는 가옥 몇 채에서 많게는 수만 단위 이상의 집합체로 구성된

다.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의 전통 취락 중에서도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촌락 중심의전통적인 취락의 입지 원리와 풍수에 대해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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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보통 우리나라의 주요 취락의 입지는 취락이 형성되는 초기에 한 

번 정해진 다음에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 특성이 있다. 또 취락이 처

음 조성될 때 당시 주민들의 자연관이나 지역관 등 자연과 인문환

경이 취락의 입지 선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취락의 입지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취락 입

지 원리가 아닌, 그 터를 처음 잡을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가치

체계와 인식체계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풍수는 당시 사회를 풍미했던 자연관으로 조선시대 사

대부 계층의 지역관 혹은 가거관可居觀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중환

의 『택리지擇里志』 「복거총론卜居總論」 지리조地理條에 제시된 

수구水口·야세野勢·산형山形·토색土色·수리水利·조산祖山·조수朝水 

등은 풍수 용어이기는 하지만, 현대의 취락 입지 조건으로도 중요

시되는 배산임수의 지형, 굳은 지반, 좋은 수질, 양지바르고 탁 트

인 지세 등의 개념과도 부합하는 것들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아름다운 ‘산수山水’가 인간의 정신을 

즐겁게 하고 감정을 화창하게 한다고 믿었으며, 만약 이러한 자연

과 접할 수 없으면 성품이 거칠어진다고 생각해 왔다. 따라서 번잡

한 세속에서 잠시 벗어나 즐겨 찾을 수 있는 곳, 즉 산과 물이 어우

러진 자연 풍경이 있는 곳은 선비에게는 학문과 수양의 터藏修之所

가 되고 나아가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룬 이상향이 되기도 했다. 

마을 하천이 굽이쳐 흐르는 계곡이나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경치 

좋은 곳을 택해 정자·서당·정사精舍 등을 배치한 것도 바로 이러한 

생각에 근거한 것이다. 만약 마땅한 장소를 확보할 수 없을 때는 마

을 전면의 조용하고 전망이 좋은 곳에 정자·서당·정사 등을 마련하

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경제적 기반으로서의 생리生利와 사회적 환경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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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심人心도 중요한 취락의 입지 원리로 작용하였다. 철저한 유교적 

신분사회였던 조선시대에 ‘봉제사 접빈객奉祭祀接賓客’과 ‘관혼

상제 冠婚喪祭’의 예를 따르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농경지와 노

비 확보, 경제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였다. 또한 주변 마을과의 관

계, 풍속, 교육환경, 주민들의 생활양식 등을 포함한 사회적 환경도 

그에 못지 않은 고려 요소가 되었다. 

풍수는 죽은 사람이 묻힐 땅을 찾는 ‘음택풍수’와 살아 있는 

사람들이 살 만한 곳을 찾는 ‘양택풍수’로 구분한다. 양택풍수는 

다시 규모와 대상에 따라 한 나라의 수도를 정하는 국도풍수, 고을

과 마을의 입지를 정하는 고을풍수와 마을풍수, 절의 입지를 살피

는 사찰풍수, 집터를 찾는 가옥풍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제1장에서는 전통적인 취락의 입지 원리를 양택풍수의 측면에서 

도읍풍수와 고을풍수, 마을풍수 등으로 구분하고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생활공간이라는 측면에서 가옥 내의 다양한 공간

이 지닌 각자의 역할과 기능을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 소개하였다. 

첫 번째로는 소통을 위한 매개적 공간인 마당과 마루를 살펴보았

다. 집의 공간 중 마당은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매개적인 역할뿐

만 아니라 완충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상류계층

의 가옥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양반 집안인 경우 다양한 형태

와 기능을 띤 마당들이 있다. 마당은 각종 만남이 이루어지는 소통

의 공간이고, 일상 및 비일상의 주된 활동공간으로 활용되었다. 곡

물 건조장으로, 여름철 피서지로, 혼례와 회갑연 잔치 마당으로, 신

앙공간으로 이용되었다. 

마루는 집 안에서 가장 으뜸인 공간이자 동시에 신성공간이다. 

대청은 손님접대를 비롯하여 각종 행사나 가사노동을 하기에 적합

하여 매우 유용하였다. 옛날에는 관청을 마루라고 하였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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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신성공간에서 제정을 베풀었기 때문이다. 신라시대 때 임금을 

마립간麻立干이라고 불렀던 것 역시 신성공간인 마루에서 제정을 

주관했던 데 기인한 것이다. 

마루는 가족 간의 소통뿐만 아니라 내부와 외부를 이어주는 매

개 역할과 더불어 무더운 여름철엔 가족들에게 시원한 잠자리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식사를 하거나 담소를 나누는 등 일상적 행위

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그런가 하면 관혼상제 등을 거행하는 의

례공간, 성주신을 모셔두는 신앙공간 등과 같이 비일상적 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등 일상과 비일상을 넘나드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신분과 지위에 따른 위계적 공간으로서의 집을 신분

에 따라 그 규모를 제한한 가사제한령, 거주자의 권위와 품위를 엿

볼 수 있는 사랑채와 행랑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유교가 거대 담

론으로 작용했던 조선시대에는 유교적 덕목의 실천이야말로 인격

체를 완성하기 위한 주된 요소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일상생활 가

운데 유교적 도덕 이념을 실천하고자 노력했는데, 대표적인 예로 

남녀유별 관념에 따른 주거공간의 변천이 있었다. 

조선 초기에는 가옥의 앞쪽에 사랑방과 그에 딸린 누마루가 한 

칸씩 있는 형태가 보편화되기에 이르며, 조선 중기에는 사랑채라는 

별도의 독립된 건물을 구비한 방식이 서서히 자리 잡는다. 조선시

대에는 ‘남녀칠세부동석’·‘남녀부동식男女不同食’ 등의 언설

처럼 남자와 여자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을 최고의 도덕적 덕목으로 

삼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유교 이념이 본격적으로 정착하기 시작

하는 조선 중기 무렵이 되면 상류계층의 가옥에서 안채와 사랑채가 

점차 분화된다. 

사랑채는 위락공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전통사회에서 남성들의 

각종 모임이나 여흥을 위한 장소로 자주 이용되었다. 사랑채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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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기 때문에 다른 건물에 비해 화

려하고 웅장한 형태를 띠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 중에서 가장 두

드러지는 것은 높은 기단과 누마루로, 사랑주인의 권위와 품위를 

엿볼 수 있는 장소였다.

상류계층의 가옥에는 서민가옥과는 달리 살림채를 포함하여 여

러 채의 부속 건물이 있었다. 전통가옥에서 살림채란 안채와 사랑

채, 별채 등을 일컬으며 나머지 건물들은 부속채로 분류된다. 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농기구를 보관하는 등 주된 생활의 보조적 기능

을 위한 공간들은 가옥의 가장 바깥쪽에 배치했다. 즉, 가축과 물건

을 수용하기 위한 건물이기 때문에 살림채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

이다. 이런 점에서 살림채가 주인의 격을 갖는 것이라면, 부속채는 

주인을 모시는 종의 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부속채에는 하인들

이 기거하는 행랑채도 포함된다. 따라서 부속채는 기능적 측면만이 

아니라 주거 구성원의 측면에서도 살림채에 대해 종속적인 성격을 

갖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행랑채를 ‘아래채’라고도 하는데, 이

는 살림채보다 아래에 위치한다는 의미와 함께 아랫사람들이 기거

하는 공간이라는 뜻도 함축하고 있다.

내외內外란 안과 밖, 곧 남자와 여자를 뜻하는 것으로 일상생활

에서는 ‘내외를 분간한다’ 혹은 ‘내외한다’는 말로 표현한다. 

‘내외분간’이란 남녀유별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남녀의 도리, 남

녀의 역할, 남녀의 공간 등이 각각 구별되어 있음을 일컫는다. 반면 

‘내외하는 것’은 남녀가 유별하기 때문에 함께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내외를 분간을 하는 일은 단지 남녀의 다름을 

깨우치는 것을 의미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남녀의 다름을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내외하는 일인 것이다. 이러한 내외유별

의 행동양식을 제도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 바로 내외법이다. 

이러한 내외법에 따라 남자들의 안채 출입 역시 엄격하게 규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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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물론 부인이 안채에 기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였지만, 그

렇다고 해서 드러내놓고 출입할 수는 없었다. 그야말로 은밀한 시

간에 은밀한 방문만이 허용되었을 뿐이며, 이는 밝은 대낮에도 크

게 다를 바 없었다.

여성들의 전용 공간인 안채에는 안방과 건넌방이 있다. 이때 안방에는 

주부권을 가진 여성이 기거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가장과 주부는 남녀 역

할 구분에 따른 명칭으로 가장이 바깥일을 주로 행하고 주부는 집안일을 

담당한다. 이런 이유로 가장을 ‘바깥주인’·‘바깥어른’·‘바깥양

반’, 주부를 ‘안주인’·‘안어른’ 등으로 불러왔다. 

『주자가례』에서는 임종이 가까워지면 ‘천거정침遷居正寢’이

라고 하여 병이 깊어진 환자를 정침으로 옮기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당은 산자들의 거주공간인 생生의 공간과 달리 4대조 이하의 신

주를 모셔두는 죽음의 공간이다. 

마지막으로 조선 중기 이유태李惟泰(1607~1684)의 기록을 통해 유

학자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집에 대한 관념을 소개하였다. 

제3장에서는 가신家神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신은 집, 토지, 집안 

사람들과 재물을 보호하는 신이다. 우리나라 가신들은 구체적인 형

상을 띤 사례가 적으며, ‘신’·‘왕’·‘대감’·‘대주’·‘할아

버지와 할머니’ 등의 용어만이 남아 있다. 가신에게 정기적으로 

천신을 하지 않으면 신의 노여움을 타서 가정에 불행을 가져온다고 

믿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혹은 부정기적으로 가신에게 제물을 바

쳤으며, 그 해 수확한 양식을 제일 먼저 집 안의 가신에게 올렸다. 

또한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면 아무리 사소한 음식일지라도 가신에

게 먼저 바친 후 먹었다. 만약 집안에 우환이 생기는 경우는 제대로 

가신을 모시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신이 좌정한 장소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성주가 

머물러 있는 대들보나 상량에 못을 박는다든지 물건을 놓거나 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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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노여움을 산다고 여겼다. 또한 단지 안

의 쌀도 함부로 건드려선 안 되는데, 가정에 식량이 떨어져 그 쌀을 

써야 할 때라도 반드시 빌려가는 형식을 취하였다. 업가리도 함부

로 만지면 탈이 난다고 믿었고, 터주의 헌 짚가리도 깨끗한 곳이나 

산에 버렸다.  

가신에게 드리는 제사는 주로 새로운 곡식을 수확하는 10월 상

달에 치러지고, 단지나 바가지 등에 넣어두었던 곡식을 햇곡식으

로 교체하였다. 이러한 신앙행위는 정월 초하루, 보름, 칠석, 한가

위 등 절기에도 이루어지고 있어, 가신신앙은 세시와 상관성이 있

는 것으로 보인다. 또 가족 생일이나 조상 제사 때 가신에게도 제사

를 지내는 것으로 보아 가족주의의 혈연강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

었음을 알 수 있다. 가신에게 바쳤던 곡식은 가족끼리만 나눠 먹는 

것도 그러한 이유를 반영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가신의 신체神體로 여긴 것들의 유형을 구

분하면, 동물·식물·기물·복식·그림·사람 등으로 나눌 수 있

다. 동물로 등장하는 신체로는 주로 업과 관련된 뱀(긴업)·족제

비·두꺼비 등이 포함되고, 식물로는 쌀과 보리·콩·미역·짚 주

저리·엄나무·솔가지, 기물로는 바가지·단지·고리·포와 한

지·돌·돈, 복식으로는 괘자·모자·무복, 그림으로는 문신과 세

화, 사람으로는 인업 등이    있다. 

가신의 신체로 삼는 대상 중에는 곡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

고, 괘자나 벙거지를 고리짝에 담아 신체로 삼는 점에 근간을 두고 

가신신앙이 곡령신앙이나 애니미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도 하였다. 신체를 크게 용기류와 한지류로 구분하기도 하였고, 바

가지형 신체가 단지 같은 용기류 신체보다 더 고전적이라고 보았

다. 김알지를 탄생시킨 황금궤짝을 조상단지의 기원으로 삼기도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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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책에서 필자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가신의 신체로 

보지 않으며,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첫째, 가신에 대한 명칭은 신·왕·대감·장군·할아버지·할머니 등 

인격성을 부여하면서도 정작 신체의 형태에는 인격이 없다. 결국 

신격이라고 부르는 여러 유형은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자 양식이고, 

폐백이자 옷이다. 신에게 바친 물건 그 자체에도 영험함을 부여함

으로써 함부로 이동시키거나 만지지 못하게 한 것이다. 대감이라고 

모신 무복은 신과 무당을 연결해 주는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신

격 자체는 아니며, 단지나 바가지에 들어 있는 쌀과 콩 등의 곡물도 

신에게 바치는 양식일 뿐이다. 조왕과 칠성신에게 바치는 물도 정

화수이지 신체로 보기에는 곤란하다. 삼신에게 바치는 쌀과 미역도 

마찬가지다.

둘째, 신체 표시 없이 관념적으로 모시는 것을 ‘건궁’이라고 

하는데, ‘건궁터주’·‘건궁조왕’이라고 해서 흔히 ‘건궁’이

라는 말을 붙인다. 그런데 ‘건궁성주’라고 해도 가정에서는 성주

에게 축원을 하며, 성주는 보이지 않는 신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는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신의 그림이나 신상 없이 가신에게 고

사를 지내는 모든 행위는 ‘건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보이지 

않는 신에게 쌀 등의 양식과 천이나 옷 같은 폐백을 드리는 것이다.    

가신을 대할 때는 정성을 다해 모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신령들이 

삐칠 수 있다. 인간에 대한 신령의 태도도 인간이 하기 나름인 것이

다. 만일 신에게 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그 가신이 집안을 제대로 돌

봐주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제물을 바쳤던 것이다. 

폐백과 음식을 바친 장소도 신이 봉안되어 있는 신성한 영역이라고 

믿었다.

셋째, 사찰의 조왕은 그림이나 글씨로 신상神像을 표현하는 반

면 일반 민가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둘 사이에 모순점이 있다.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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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왕신은 민가의 가신과 같은 기능을 하며, 사찰에서는 조왕에

게 새벽 4시에 청수를 바치고, 오전 10시에 공양을 한다. 민가에서 

아침 일찍 조왕단지의 물을 바꾸어는 것은 청수를 바치는 행위이

며, 아침에 먼저 푼 밥 한 공기를 부뚜막 한쪽에 두었다가 먹는 것

도 공양을 하는 셈이다.  

넷째, 우리나라에서도 신상 그림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처용설화에 신

라인들이 역신이 집 안을 넘보지 못하도록 처용의 화상을 걸었다. 무당들

은 신당에 몸주신과 그 외에 자신이 모시는 신의 형상을 그림이나 신상, 

글씨, 종이를 오려 전발로 모신다. 부군당이나 성황당의 신들도 그림이

나 신상, 글씨 등으로 표현하는데 유독 가신들만 인간을 닮은 신상

의 그림 등이 없는 것은 ‘건궁’인 셈이다.

다섯째, 대주를 상징하는 성주를 시작으로 조상, 삼신, 조왕, 터

주, 업, 철륭, 우물신, 칠성신, 우마신, 측신, 문신 등이 나름의 질서 

체제를 유지한다고 여겼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삼신이 성주나 조

령보다 우위에 있는 곳도 있고, 조왕을 성주나 삼신보다 상위의 신

격으로 여기는 곳도 있어서 가신의 위계질서가 정연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주·터주·제석·조령·터주 등은 남성, 조왕·측신·삼

신 등은 여성으로 성별을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령의 경우 

남성보다도 여성인 경우가 많다. 경기도 화성지역의 무당이 부르는 

성주굿에서는 조왕이 할아버지, 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부로 등

장하기도 한다. 사찰의 조왕은 아예 남성이다. 조왕이 남신으로 등

장하는 것은 부권 중심의 유교문화의 영향이며, 애초에는 여성신이

었으나 점차 남성신으로 대체되었거나 혹은 남녀 신이 공존하게 되

었을 것이라고도 하나, 반대로 원래부터 조왕신은 남성이었으나 부

엌이 여성들의 공간으로 인식되면서 신체의 개념도 바뀐 것이다. 

측신도 성별에 대해 대부분 여신임을 강조하나, 뒷간신으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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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后帝’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을 들어 애초에 남신임을 주장하기

도 한다.

불교, 유교, 기독교 등 외래 종교가 우리나라 종교의 주축을 이루

는 현시점에서 원시적 종교 형태인 가신신앙家神信仰이 여전히 명

맥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종교의 또 다른 생명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주부들이 폐쇄적인 공간인 ‘안채’를 중심으로 가신을 섬겼

기 때문이다. 안채는 남성들이 드나들 수 없는 여성들만의 공간이

고, 특히 외지인이 들여다볼 수 없는 ‘금남禁男’의 공간이다. 집

을 매매할 때도 안채는 보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따라서 안채

를 중심으로 한 가신신앙은 오랜 전통성을 유지하고 존속할 수 있

었고, 신앙적인 면에서도 원시 형태를 비교적 잘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신앙과 관련된 쌀, 천, 짚, 물, 동전 등이 그러한 예이다.    

한국의 가신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처럼 집의 일

정한 영역에서 각각의 기능을 수행한다. 성주는 집의 중심이 되는 

마루에서 집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조왕은 부엌에서 가족의 건

강을, 터주는 집 뒤꼍에서 집터를 보호하고, 문신은 대문에서 잡귀

나 액운을 막는다. 그리고 성주를 비롯한 건물 내의 가신들은 건물 

밖에 좌정한 신들보다 그 지위를 높게 인정했으며 고사 순서나 시

루의 크기도 달리 하였다. 사찰의 조왕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가

신의 신상神像은 보이지 않는다. 신은 본래는 보이지 않는 존재인

데, 인간이 후에 신상을 만들어 공경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우리

나라 가신의 형태는 종교의 원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주생활용품을 다루었다. 필자는 주거생활에서 쓰였

던 기물들은 장소와 역할에 따라, 또는 사용자와 위치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보았다. 서실의 학문을 위한 기물, 제

祭를 위한 기물, 식생활食生活 관련 기물, 의복을 위한 기물 등이 바

로 그것이다. 또한 생활용품은 기본적인 기물이 있고, 효율성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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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성 혹은 보존 목적을 위한 기물이 따로 있으며, 크기도 아주 작은 

형태에서부터 큰 형태까지 다양하게 주거공간에서 쓰였음을 밝히

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欌·뒤주·관복장·경(거울과 빗접), 조명기물 용구(등

기구) 등의 일상용품과 예와 관련되는 생활용품으로 제례와 소품, 

제사를 위한 가구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서書와 관계된 용

품으로는 문방기물·책장과 탁자·함 등을, 옷과 관계된 기물로는 장

欌과 가구를, 먹는 것과 관련해서는 찬장·탁자·뒤주·소반을 중심

으로, 궤櫃와 관련해서는 앞닫이 궤와 윗닫이 궤를 살펴보았다. 그

리고 궤의 균형과 짜임, 지역별 분류와 장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서 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2010년 11월

국립민속박물관 정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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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면서

집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그 모습이나 형태가 자연

환경과 시대에 따라 달라졌을지는 몰라도 인간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집에서 생활을 할 것이다. 인류가 집을 지은 것은 생명을 

보호하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집은 가족이라는 최

소 단위가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곳이고, 탄생에서 죽음까지 맞

이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집은 건물, 살림생활, 가족과 가문 

등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전통집을 ‘한옥韓屋’이라고 한다. 한옥은 ‘한복’

이나 ‘한식’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문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집을 

총칭하는 이름이다. 한옥의 특징은 구들과 마루가 함께 있다는 점

이다. 구들은 북방의 추운 날씨에 적용된 주거양식이고, 마루는 습

한 남방지역의 건축 특징이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었던 것은 

대륙적인 요소와 반도적인 요소가 공존하는 한반도의 특성 때문이

다. 구들은 움집 형태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가

운데 생겨났고, 고구려에서는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확대되어 중요

한 난방시설로 이용되었다. 마루는 백제인들이 사다리를 이용하여 

다락집에서 오르내렸다는 중국의 기록을 볼 때 삼국시대 고상식高

床式 건축양식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집들은 지면 아래에서 지상으로 점차 올라왔다. 신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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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는 수렵과 채집을 하면서 일정한 장소에 정착하였는데, 지면

보다 낮게 판 움집에서 생활하였다. 이러한 움집의 형태는 현재 강

원도에서 감자나 고구마, 무 등을 갈무리할 때 사용하는 ‘움’과 

유사하다. 

최근까지의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움집은 주로 강이나 바다, 

호수 근처의 구릉지대에서 집터가 발견된다. 그 형태는 타원형, 원

형, 방형으로 지붕은 대개 원추형이고 실내 중앙에 화덕을 갖추고 

그 주변에 음식을 저장하는 구덩이를 파놓은 정도이다. 움집 바닥

에는 돌이나 가죽, 풀이나 짚, 자리나 멍석 등을 깔았다. 움집 그 이

전에는 짐승을 따라 이동하는 생활을 하였기에 자연동굴이나 바위

틈, 큰 나무 밑 등에 임시 거처를 만들었다. 

신석기 후기 농경사회가 시작되면서 움집의 바닥 평면은 원형에

서 장방형으로 반듯한 모습으로 바뀌고, 규모도 커지고 지붕을 지

탱할 수 있도록 기둥을 일정하게 배열하였다. 긴 장방형의 집이 지

어지면서 움집의 중앙 화덕은 출입구 가까운 쪽으로 옮겨졌고, 경

우에 따라 두 개의 화덕을 설치하여 취사와 난방을 하였다. 장방형

의 움집에서는 취사와 휴식을 위한 공간 구분이 확실하였다. 당시 

움집 복원

연천 전곡리 선사 유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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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큰 변화는 벽면을 만들고 지붕이 지상에서 분리되어 일정한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는 점이다. 방형 평면에 맞추어 몇 개의 기둥

을 정렬하고, 기둥머리를 도리로 연결하면 구조가 완성된다. 그리

고 길이가 긴 좌우 측면 도리에 서까래가 나란히 경사지면서 서로 

만나 지붕이 된다. 

움집의 역사는 이처럼 오래되었지만, 근대까지도 존재한 주거 형

태이기도 하다. 움집 이외에 귀틀집, 토막집, 토벽집, 오두막집, 여

막집 등도 있다. 그러나 이들 역시 그 모양이 원형, 타원형, 단순한 

네모형으로 원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청동기 후기 ‘원삼국 시대’가 되면서 본격적인 지상 주거가 출

현하게 된다. 삼국시대가 되면서 움집에서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집

을 짓고 살았고, 지배계층은 기와를 덮은 목조 건물에 살기 시작한

다. 지상 가옥이 등장하고 난방을 위한 원초적인 형태의 구들이 등

장한다. 또한 바닥으로부터 높이 떠 있는 다락집 등도 등장하여 삼

국시대에 북방과 남방식 가옥의 형태가 결합된 가옥 구조가 등장하

기 시작한다. 그러나 문헌에는 삼국시대의 집에 대한 구체적인 언

급은 없다. 단지 중국의 문헌을 통해 삼국시대의 민가에 대한 기록

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데, 『후한서』에 북방의 읍루족들이 

“기후가 추워서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들어가 산다. 혈거는 깊을

수록 귀하고 큰 집이면 아홉의 계단을 이룬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남방의 삼한의 주민들은 “집은 움집으로 그 모양은 무덤처럼 

생겼고, 출입구는 위쪽에 있다”라는 구절로 보아 주민들이 움집에

서 생활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삼국지』의 기록을 보면, 부여의 주민들이 지표 상에 집을 짓

고 살고 있고, 고구려에서는 신랑이 신부의 작은 집인 서옥壻屋에서 

생활하였으며, 마한의 귀족이나 관원의 집에는 성을 쌓았다고 하였

다. 그리고 변한과 진한에서는 둥근 나무를 포개 쌓아 집을 만들었
집 모양 토기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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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기록 등을 통해 계층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집이 존재했던 것

을 알 수 있다. 둥근 나무를 포갠다는 것은 당시의 귀틀집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귀틀집은 화전민 주거지역에서 볼 수 있고, 

태백산맥 지역 주민들이 이주해서 정착한 울릉도 민가에서 보인다.

그러나 삼국시대의 집은 고구려 벽화, 경주 출토 집모형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고구려 무용총舞踊塚, 약수리藥水里, 덕흥리德興里 

등의 고분의 주인공을 보면, 의자에 앉아 탁자에서 손님을 맞이하

거나 침상에 앉아 있는 모습이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좌식이 아

닌 입식생활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벽화나 출토 집모형물을 

통해 지붕을 기와로 얹은 고급 주택도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안

악 제3호 고분 벽화에 그려진 부엌, 고깃간, 차고, 마구간 등의 그림

을 통해 상류층의 다양한 생활공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삼국사기』에 주택의 담장과 대문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것은 

당시의 집의 모양이 오늘날과 같음을 말하는 것이다. 벽면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으나, 집의 벽면은 공간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데, 출입구가 하나인 움집의 경우 별도의 출입문을 구획한다는 것

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건물이 지상 위로 지어졌다면 출입구를 

여러 군데 다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구획이라든지 칸

막이 시설은 움집 이후에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흔히 통일신라시대 서라벌에는 초가가 없고 모두 기와집이었다

고 전한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귀족들의 생활수준이 높았음을 말

해준다. 12세기경 송나라의 사신 서긍徐兢은 개경開京 교외에 다정

하게 모여 있는 초가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신분에 따라서 집터의 크기

는 물론 집의 칸수, 크기, 장식에 차등을 두었다. 『경국대전』에 

명시된 집터 크기를 보면, 대군과 공주는 30부, 왕자·군·옹주는 25

부, 1·2품 관리는 15부, 3·4품 관리는 10부, 5·6품은 8부, 7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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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관리와 음덕을 입은 자손은 4부, 서민은 2부로 제한이 있었

다.(당시 1부는 39평 정도이다.) 이 시기의 마루와 온돌은 각각 기능이 달

랐는데, 마루는 관혼상제를 치르는 공간으로, 온돌은 잠을 자고 휴

식을 취하는 공간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집 안에 사당을 갖추고, 안

채에는 각종 행사를 치를 수 있게 넓은 대청을 두고, 사랑에는 손님

을 맞이할 수 있는 객청을 두었다. 손님 접대를 위해서는 주택 내에 

남자의 독립된 공간이 필요했고, 이것이 안채와 사랑채를 구획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양반집에서는 사당과 안채, 사랑채, 하인들

이 거처하거나 창고 등이 있는 행랑채 등 집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

가 있었다.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의 민가는 유교사상에 영향을 받기도 하였

다. 고려 말부터 유학자들은 집 안에 가묘, 즉 사당을 갖출 것을 주

장하였고, 문무관료를 중심으로 행해지기 시작하였다. 효는 유교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했으므로 죽은 조상도 섬기는 데 게을리하

지 않았다. 제사권을 계승하는 증손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

도 그 때문이다. 또한 증손에게 많은 권한을 주어 증손만이 사당의 

중앙문으로 드나들 수 있었다. 사당은 조상숭배 관념을 드러낸 건

축물로 집터 중에 제일 먼저 터를 잡았으며, 다른 건물보다도 높게 

지었다. 조상의 보살핌 덕에 자손들이 안전하고 풍요롭게 생활한다

고 여겼기 때문이다. 사당의 좌향坐向은 동북쪽에 위치하는 것이 기

본이다. 동쪽은 해가 뜨는 양의 방향으로, 태양은 생명을 상징하고 

부활을 의미한다. 북쪽은 제일 윗자리를 뜻한다. 제사상에서 조상

의 위패를 두는 곳을 실제 방향과 상관없이 북쪽으로 보는 것도 그 

때문이다. 연설하는 단상, 식사 할 때 상석 등도 마찬가지로 북쪽을 

가리킨다. 

사당은 죽은 사람을 위한 공간이지만 사당 안의 조상은 살아 계

신 존재로 여긴다. 자손들은 아침마다 문안 인사를 올렸고,먼 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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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하는 경우에도 사당부터 들러 고告하였다. 가정의 중대사인 결

혼, 해산 등의 일도 사당에 먼저 알렸다. 또한 중요한 가정 문제도 

사당 앞에서 의논했는데 이는 조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행한다는 뜻

이다. 새로 나온 과일이나 곡식 등도 천신례薦新禮라 하여 사당에 

먼저 올렸다. 

사당은 4대 선조까지의 위패를 모신 곳으로 종손의 집에만 있다. 

대가 지나면 왼쪽에 있는 맨 윗대의 위패를 그의 무덤 앞에 묻는다. 

어떤 집에서는 이들 위패 외에도 불천위不遷位를 모시는 경우가 있

었다. 불천위는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인물로 국가에서 지정한 위패

다. 영원히 제사를 드리며, 다른 조상의 위패보다도 크다. 조상의 

위패는 단단한 밤나무로 만들었다. 사당 앞에는 밤나무가 있으며, 

양기가 강한 말년·말월·말일·말시에 심는다. 

여러 가지 형편상 사당을 따로 세우지 못한 집에서는 집 안의 어

안동 고성 이씨 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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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한 공간을 사당으로 정하고 그곳에 위패를 모셨다. 마루 한쪽에 

꾸민 것을 사당청祠堂廳, 방에 꾸민 것을 사당방이라고 부른다. 사

당청이나 사당방조차 따로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청 뒷벽 상부

에 붙인 작은 장에 위패를 모시기도 했는데 이것을 벽감壁龕이라

고 한다. 

조선시대 상류가옥을 보면 안채와 사랑채로 나누어져 있다. 안

채는 여인네의 공간으로 안주인이, 사랑채는 남정네를 위한 공간으

로 주인이 기거하였다.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는 담을 치고 문(중문)

을 달았는데, 이 중문을 닫으면 두 세계는 완전히 차단된다. 부녀자

에게 중문은 바깥 세계의 경계로, 일생 중문을 벗어나는 일은 서너 

번에 지나지 않는다. 사내아이를 낳은 후 친정 부모님께 근친覲親을 

가거나 부모님의 상례를 치르려고 친정에 가는 것이 유일한 나들이

였고, 마지막으로 죽어서 관에 실려 나가는 것이다. 혼례를 치른 딸

을 마중할 때도 중문 앞까지만 하였다. 

식사도 안채에서 만든 음식을 사랑채로 운반하였으며, 옷 또한 

안채에서 내어다 사랑채에서 입었다. 또한 사랑채의 남자도 안채로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으며, 들어가는 경우에도 미리 알리고 의관을 

정제하고 들어갔다. 

조선시대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후손을 잇는 일이었다. 그

러나 이처럼 남녀가 떨어져 생활하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랐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것이 비밀통로이다. 전북 정읍 김씨 집에서는 안쪽 행랑채와 담 사

이에 사람이 간신히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을 만들어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보통 때에는 이곳에 나락단을 세워두어 외부 사람의 눈에는 

띄지 않게 한다. 

경상도 상류가옥에서는 사랑방 뒤에 골방을 두고 방 한쪽 벽에 

안마당으로 통하는 작은 쪽문을 달았다. 따라서 외부 사람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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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밀통로가 감추어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안채 건넌방과 젊은 

주인의 작은 사랑방을 최단거리에 두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

었다. 

외간 남자가 안채로 접근하는 것은 철저히 봉쇄되었다. 또한 외부 사

람의 시선이 안채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벽을 세웠다. 이 벽을 내외

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중문이 열렸을 경우 마당에서 안채의 내부가 들

여다보이는 것을 막으려고 안채쪽에 세운 벽이다. 내외벽은 안채와 사랑

채 사이에 담장이 없는 중류가옥에서도 볼 수 있는데, 대문에서 안채가 보

이지 않도록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 대문 크기의 벽을 세웠다. 남녀유별의 

관념은 뒷간의 위치에서도 알 수 있다. 안채와 사랑채 바깥쪽에는 각각 

뒷간이 하나씩 있다. 집 안에 있는 뒷간을 안뒷간, 바깥에 있는 뒷간을 바

깥뒷간이라고 부른다. 안뒷간은 여인네들만이 쓰고, 바깥뒷간은 남정네

들만 사용하였다. 어린아이가 3~4세가 되면 어머니를 떠나 사랑채

에서 생활하는 것과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관념도 남녀유별을 

나타내는 것이다.

장유유서의 관념은 건축 구조물의 명칭이나 공간배치, 크기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사랑채의 경우 아버지가 기거하는 방을 큰사랑

방, 아들이 쓰는 방을 작은사랑방이라고 부르며, 안채의 경우도 어

머니가 기거하는 방을 안방 또는 큰방, 며느리가 기거하는 방을 건

넌방 또는 작은방이라고 부른다. 

사랑방의 크기는 큰사랑방이 두 칸, 작은사랑방이 한 칸이 보통

이다. 또 큰사랑방은 햇빛이 잘 들고 대청을 끼고 있어서 어느 계절

이나 쾌적한 분위기를 이룬다. 작은사랑방은 큰사랑방에 딸린 공간

에 불과하다. 세간도 큰사랑방은 호화스러운 가구와 값진 문방구로 

장식한 반면 작은사랑방은 특별한 세간을 찾아볼 수 없다. 안채도 

안방은 건넌방에 비해 크기가 배다. 안방에는 다락이나 벽장까지 

있으며, 안방에 달린 골방(웃방)도 안주인의 차지로 세간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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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서민들의 가옥에서도 장유유서 관념을 찾아볼 수 있다. 부

모님은 안방에 자식들은 건넌방에 기거했으며, 어머님이 돌아가시

기 전까지 이 상태를 유지하였다. 60세가 넘어도 건넌방에서 계속 

생활해야 했던 며느리들은 불평을 털어놓기도 하였다. “시어머니 

죽으니 안방이 내 차지구나.” 하는 말도 여기서 생겨난 것이다. 그

러나 경상도 일부 지방에서는 아들 내외에게 안방과 큰사랑을 물려

주어 서로 방을 바꾸기도 하였다. 이를 ‘안방물림’이라고 한다. 

풍수도 궁궐은 물론 민가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중국의 풍수

사상을 최초로 전한 사람은 신라시대 승려 도선道詵(827~898)으로 알

려져 있다. 『삼국유사』에 신라 4대 임금인 탈해脫解의 기록에 보

인다. 도선이 쓴 『도선비기道詵秘記』는 이후에 풍수의 원전 역할

을 하였다고 한다. 풍수사상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더

욱 발전하였고, 조선 후기 홍만선洪萬選(1643~1715)이 쓴 『산림경제

山林經濟』 「복거조卜居條」, 이중환李重煥(1690~1752)이 지은 『택

리지』 「복거총론」에는 마을에 관한 풍수를 자세히 적고 있다. 

특히 이중환은 전라도와 평안도를 제외한 전 지역을 현지 답사한 끝

에 살 만한 곳과 살지 못할 곳의 지명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풍수 가운데 형국론은 마을의 생김을 산의 모습이나 물이 흐르

는 모습을 동물, 식물, 물질, 인물, 문자 등에 빗대어 말한 것이다. 

형국은 동물형·식물형·물질형·문자형·인물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동물형이 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 다음은 물질형·인물형·식

물형·문자형 순서이다. 동물형 가운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동물은 

용·소·말·닭·봉황·범 등이며, 물질형은 반달·배·등잔·금소반, 인물

형은 옥녀·장군·신선, 식물형은 매화·연꽃, 문자형은 야也·내乃자

이다. 이들 형국은 우리 주위에서 많이 듣거나 실질적으로 보는 것

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집터나 마을터에 형국이 있다고 해서 모두 좋은 것은 아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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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형국은 우리네 일상생활과 마찬가지로 좋고 나쁨이 엇갈리는 일

종의 포물선을 그린다.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살펴보면 몇 가지 특

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형국 중에는 순환적인 특징을 가진 것들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반달형·배형·키형·삼태기형·조리형 등을 들 수 있다. 반달

형은 달이 커가는 상태에서는 가문이나 마을이 융성해 가지만, 만

월이 되어 달이 작아지는 상태에서는 가문이 쇠퇴하고, 반월이 되

어서야 다시 본래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 배형의 경우는 배에 재물

을 가득 채우는 단계까지는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배에 재물이 가

득 차면 배가 가라앉기 때문에 이 터에 살고 있는 부자들은 이곳을 

떠나야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조리형은 쌀을 이는 도구로, 쌀을 일 때 쌓이는 쌀은 재물의 증가를 

상징하지만 조리에 가득 찬 쌀을 털어내는 일은 재산과 가문의 쇠

퇴를 의미한다. 그래서 한 세대는 잘살고, 한 세대는 못사는 성격을 

가진다. 키형과 삼태기형도 곡물을 채울 때는 잘살게 되지만, 그 안

에 채워진 것을 덜어낼 때는 가난해진다. 위와 같이 한 세대가 번갈

아 가면서 흥망성쇠가 찾아온다.

둘째, 하나의 형국이라고 하더라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소, 

말, 개와 같은 동물형의 경우 배에 해당하는 터는 좋은 반면 꼬리에 

해당하는 곳에 집을 짓는 것은 좋지 않다고 여긴다. 배는 음식물이 

가득한 곳으로 풍요를 나타내고, 배의 부분 중에도 젖가슴 부분을 

으뜸으로 친다. 동물의 꼬리 부분은 항상 흔들듯이 재물이 떨어져 

나간다고 여겨 좋지 않게 여긴다. 닭형은 볏에 해당하는 부분에 집

을 지으면 후손이 관직에 오른다고 여기며, 게형의 양쪽 집게 다리

에 집을 지으면 재물을 잡는 형국이라 좋다고 여긴다. 키나 삼태기

형의 경우에는 안쪽에 터를 잡는 것이 부자가 된다고 한다. 그들 물

건들은 안쪽이 깊고 바깥쪽이 얕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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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좋은 형국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장치를 해둔다. 예를 들

어 목마른 소형[渴牛形]이나 말형[渴馬形], 용형, 지네형 등에서는 일

부러 연못을 판다. 목마른 소나 말은 연못이 없으면 달아날 것이고, 

용 또한 물에 사는 동물이고 지네는 습지에 사는 동물인지라 못이 

필요하다. 이와는 반대로 배형[行舟形]에서는 못을 파는 것은 배에 

구멍을 내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함부로 우물을 팔 수 없다. 배 형국

의 마을이나 집에 우물이 없는 것도 그 때문이다. 사람들은 복이 도

망갈 것에 대비해 소나 말 같은 동물에게는 구유나 고삐목이라 하

여 동물 머리 쪽에 땅을 파거나 나무를 심어두기도 한다. 이와 같은 

원리로 삼태기나 키 형국의 마을에서는 바람에 날아가지 말라고 나

무를 일렬로 심기도 한다. 그래서 이들 형국은 멀리서 바라보면 마

을이 숲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다. 장군형에는 사람의 왕래가 많은 

시장이나 학교 등을 세운다. 장군이기에 호령할 많은 부하들이 있

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좋은 터는 영원하지 않다. 땅의 생기가 끝나면 그 터는 쇠

퇴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만 한다. 도성의 천도설이 나오는 

것이나 새로운 집터를 미리 장만해 두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

다.

다섯째, 한 마을에는 서로 상극되는 형국이 있기 마련이다. 이것

은 하나의 형국이 지나치게 강하면 오히려 마을이나 집에 좋지 않

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지역 중 어느 마을에 지네

형[蜈蚣形]이 있으면 이와 천적 관계인  닭형이 있기 마련이다.

여섯째, 많은 형국들은 자체 내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지네의 

많은 발과 금가락지는 부자, 매화의 열매는 다산과 풍요, 붓형·필통

형·야也자 터는 학자나 문장가, 띠형과 품品자형에서는 관직, 신선

형에서는 태평성대 등의 의미가 있다. 

집은 개인에게는 작은 우주와 같아 ‘소우주小宇宙’라고 달리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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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한다. 우주를 나타내는 한자에 집 ‘우宇’자를 쓴 것도 이

러한 의미가 포함된 것이다. 집에는 다양한 신들이 좌정을 하고 맡

은 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신들 사이에 서열은 

있으나 신들끼리 싸움을 하거나 다투지는 않는다. 이처럼 집에 깃

든 신을 ‘가신家神’·‘집지킴이’라고 한다. 

집의 우주관은 집의 배치에서도 보인다. 즉, 집의 배치는 평면적

인 우주의 모습을 모방한 것이고, 건물의 입면이나 형태는 수직적

인 우주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다. 즉, 집을 3등분하여 지붕은 하늘, 

아래 몸통은 땅, 처마 밑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종종 집 대문은 

사람의 얼굴에 빗대어 언급하기도 한다.  

나무는 집을 짓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건축 재료로 기둥, 

대들보, 대문, 지붕, 벽면 등 집의 골격을 만들었고, 산촌의 경우에

는 더더욱 그러하다. 강원도 삼척, 인제 등 산간 지역에서는 지붕도 

나무와 나무의 껍질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너와와 굴피가 바로 

그것이다. 지붕 재료를 따서 그 집을 ‘너와집’과 ‘굴피집’이라

고 부른다. 

너와는 ‘느에’ 또는 ‘능에’로도 불리며, 200년 이상 자란 직경이 

너와집

삼척 도계읍 신리에 있는 강봉문 가옥

으로 약 150년 전에 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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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cm 이상의 소나무를 톱으로 70cm 정도의 길이로 토막을 낸 다

음 이를 세워놓고 도끼로 3~5cm의 두께로 쪼갠 널판을 말한다. 너

와는 70장을 ‘한 동’이라 하고 보통 한 칸 넓이의 지붕에 한 동 

반 내지 두 동이 소요된다. 너와집이란 이 너와로 지붕을 덮은 집이

라는 말이다. 너와는 끝을 조금씩 물려가며 놓고 큰 돌로 지질러놓

았으므로 비가 새는 일은 없으나 부엌에서 불이라도 지피면 연기는 

반은 굴뚝으로 나가지만 나머지는 바로 천장의 너와 사이사이로 새

어나가서 집이 온통 연기에 휩싸이고 지붕으로 연기가 뿜어나온다.

너와집은 수목이 울창한 지대에서 볼 수 있는 살림집으로 개마고

원을 중심으로 한 함경도 지역과 낭림산맥 및 강남산맥을 중심으로 

한 평안도 산간지역,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 지역, 울릉도 

등지에 분포한다. 이는 대체로 화전민 분포 지역에 속한다. 지붕을 

이을 때는 처마 부분에서 위 방향으로 서로 포개며 이어 올리고, 너

와가 바람에 날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무거운 돌을 얹어놓거나 통

나무를 처마와 평행으로 지붕면에 눌러놓기도 하는데, 이런 통나무

를 ‘너시래’라 부른다. 너와의 수명은 10~20년 정도 간다고 하

나, 이은 지 오래되면 2~3년마다 부식된 너와를 빼고 새것으로 바

꾸는 부분적인 교체작업을 해야 한다. 

산간 마을의 지붕은 너와로 덮는 일이 많으나 너와의 재료인 적

송이 귀한 곳에서는 굴피로 대용하기도 한다. 상수리나무의 껍질이

나 참나무의 껍질을 두께 0.5치 정도, 폭 1척, 길이 3척 정도로 벗겨

낸 것이 굴피인데 보통 수령이 20년 이상 된 나무의 수간에서 3~4

척 높이로 떠낸다. 대개 음력 7~8월에 뜨는데 나무의 속껍질을 놓

아두고 겉껍질만 떠내기 때문에 4~5년이 지나면 떠낸 자리에 겉껍

질이 재생되어 다시 뜰 수 있다. 떠낸 굴피는 곧게 펴기 위해서 차

곡차곡 포개어 쌓고 맨 위에 두껍고 무거운 돌들을 얹어 짓눌러 놓

는다. 대개 한 달 이상 지나면 적당한 크기로 끊어서 지붕을 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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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상태가 된다. 

굴피의 수명은 10~20년 정도이긴 하지만 5년에 한 번씩은 바꿔

야 하는데, 안에 들어갔던 부분을 밖에 나오게 자리를 옮겨 주어야 

오래 유지할 수 있다. 굴피도 너와와 같이 두 겹으로 끝을 겹쳐가면

서 덮는다. 그리고 굴피는 습기에 예민해서 일광을 받아 날씨가 건

조할 때는 바싹 말라서 하늘이 보일 만큼 오그라들고, 비를 맞고 습

도가 높아지면 늘어나서 벌어진 틈을 메운다. 굴피는 일반적인 생

각과는 달리 수명이 길어서 ‘굴피 천 년’이라는 말도 있다.

집은 오랜 세월 동안 자연환경과 생활양식, 가치관에 따라 변화

되고 발전해 왔다. 우리나라의 집은 개항 이후 근대화 과정을 겪으

면서 강제적, 타의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다. 집에 대한 가치관도 

바뀌어 생활처가 아닌 재물이나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

향이 강해졌다. 집 안에서의 생활방식도 좌식에서 입식으로 바뀌어 

침대나 소파는 이미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면서도 한편

으로는 구들을 그리워하고, 집 안에서는 신발을 벗고 생활하며, 거

실을 마루처럼 집안의 중대사를 치루는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우리 집의 전통이 우리 생활 속에 계승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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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집단생활을 영위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인간의 부단한 사회적 활동과 생활의 산물로 

만들어진 것 가운데 하나가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는 ‘주거’ 개념

이다. 다시 말해 인간이 오랜 세월에 걸쳐 지리적 환경에 적응하면

서 연구와 노력을 들여 창조하고, 지표에 누적된 것을 ‘주거’라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거의 근거지이자 생활의 기초 단위가 되는 

곳을 ‘가옥’이라고 한다. 가옥은 일정한 영역을 두고 적게는 몇 

채에서 많게는 수만 단위 이상의 집합체를 이루기도 한다. 가옥 집

합체의 개념은 ‘장소성’·‘집합성’·‘지속성’ 등의 속성에 따

라 학문적 개념으로 ‘취락聚落’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취락이라는 용어는 한자 문화권에서 ‘촌락’이라는 의미로 사용되

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기史記』 「오제본기五帝本記」에 “1년에 거

주하는 곳이 취聚를 이루었고, 2년이 지나 읍邑이 되었고, 3년에 도都를 

이루었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를 달고 “취는 곧 촌락이다”라

고 표현하였다.1 취락은 ‘모이다’ 혹은 ‘한곳에 축적되거나 수렴된

다’는 의미의 ‘취’와 ‘모여 살고 있는 곳’이라는 의미의 ‘락落’

01
우리나라의 전통 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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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뜻이 합쳐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취’와 ‘락’은 모두 군

집과 축적의 뜻이 있는 것으로, 지리적 관점으로 해석할 때 인간이 

군집하여 집단생활을 영위하는 특정 장소로서의 생활무대를 가리

키는 것이다.2 취락은 영어권에서 ‘settlement’라는 용어로 표현하

는데, 일정 장소에 ‘정착定着하여 사는’ 것으로, 인간의 사회생활

의 기반이 되는 곳을 의미한다.

취락은 일정 영역에 거주하는 인구집단의 적고 많음이나 사는 사

람들의 직업, 기능이나 역할, 경관의 차이 등에 따라 크게 ‘도시’

와 ‘촌락’으로 구분한다. 물론 도시와 촌락은 다시 규모와 기

능, 형태 등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도시의 경우에는 

인구가 모여 사는 규모와 형태에 따라 몇만 규모의 소도시에서부

터 천만 이상의 인구의 거대도시巨大都市, 그리고 크고 작은 도시들

이 도시군都市群을 이루는 거대도시巨帶都市 등으로 분류할 수도 있

다. 촌락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의 주된 생업에 의해 농촌·산

촌·어촌으로 다시 나누기도 하고, 또 그 평면형태 혹은 가옥의 밀집

도에 따라 집촌集村과 산촌散村으로 나누기도 한다.

우리나라 전통 취락의 대부분은 농업을 생활기반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취락은 ‘농촌’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촌

락’ 혹은 ‘마을’의 개념과 단위로 설명되고 해석된다. 일반적으

로 취락 발생에는 농업과 관련된 지형, 기후, 토양조건, 물의 이용 

등의 자연조건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조건 

외에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사회구조, 정치체제, 문화수준, 경

제력 등도 취락의 입지 선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전통 취락을 대상으로 하되, 촌락을 중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취락은 도시와 촌락을 통칭하는 개념이

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근대화와 산업화 이전에는 서구보다 도시

의 발달이 상대적으로 미비하였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농업을 



36 삶과 생명의 공간, 집의 문화 

기반으로 한 촌락을 중심으로 하면서, 비농업적인 기능과 농촌과는 구

별되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도회都會3로서의 서울, 그리고 지방 고을

을 부분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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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업을 근간으로 한 정착생

활이 주를 이루었다. 주요 취락의 입지는 형성되는 시기에 한 번 정

해진 다음에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취락이 처음 조성될 

당시 주민들의 자연관·지역관 등 자연과 인문환경에 대한 가치체

계와 인식체계를 파악함으로써 당대의 입지요인에 대한 평가가 가

능하다. 때문에 취락의 입지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취락 입지의 원리가 아닌, 그 터를 잡을 당시 사람들의 사

고방식과 가치체계와 인식체계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살펴보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선 후기 지리학자인 이중환이 저술한 『택리지』는 당시 사회

를 풍미했던 거주지 선호의 기준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으며, 아

울러 그 내용을 통해 당시의 자연관과 토지관을 엿볼 수 있다.4 그 

중 「복거총론卜居總論」은 『택리지』의 핵심부로서 당대 사대부

들이 추구한 이상향의 개념을 유형화한 것으로, 사대부가 살 곳을 

택할 때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한 내용이다.

02
전통적인 취락의 

입지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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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 살 터를 잡는 데는 첫째 지리地理가 좋아야 하고, 다음 생리生

利가 좋아야 하며, 다음 인심人心이 좋아야 하고, 또 다음은 아름다운 

산과 물[山水]이 있어야 한다. 이 네 가지에서 하나라도 모자라면 살기 

좋은 땅이 아니다. 지리가 아름답고 생리가 좋지 못하면 오래 살 곳

이 못되며, 생리가 좋고 지리가 좋지 못하여도 역시 오래 살 곳은 못된

다. 지리와 생리가 모두 좋다고 해도 인심이 좋지 못하면 반드시 후회

함이 있을 것이고, 근처에 아름다운 산수가 없으면 맑은 정서를 기를 

수가 없다.5

「복거총론」에서는 지리地理, 생리生利, 인심人心, 산수山水 네 

가지를 들어 ‘살 만한 곳’을 찾는 요건으로 삼았다. 이는 지리와 

산수는 지형 조건, 생리는 경제적 조건, 인심은 풍속이나 관습 등의 

사회적 조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지리·산수와 같은 자연적 요인 외에도 생리·인심 등

의 사회적·경제적 환경과 문화적 전통의 요소도 고려해야 함을 강

조한 것이다. 『택리지』는 이상적인 한국적 취락 입지 모델을 추

구하고자 했던 것으로, 이상향을 현실의 본토 안에서 찾은 점에서 

토착적인 지리적 이상론으로서,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유토피아의 

한 전형으로 생각된다. 이 장에서는 이중환이 제시한 지리·생리·인

심·산수 등 4대 기본 요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자연환경 요소, 지리와 산수

1. 지리 

「복거총론」에서 제시된 가거지可居之의 기본 요소인 지리地理는 

풍수적인 색채가 짙지만 대체로 지형 조건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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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에는 풍수가 사회 전반에 걸쳐 깊게 뿌리 

내려 학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까지 큰 영향을 끼쳤다. 풍수는 

당시 사회를 풍미했던 자연관으로 조선시대 사대부 계층의 지역관

과 가거관可居觀과 깊은 관련이 있다. 「복거총론」 지리조에 제시

된 수구水口·야세野勢·산형山形·토색土色·수리水利·조산祖

山·조수朝水 등은 풍수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긴 해도, 현대의 취락 

입지 조건을 따질 때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배산임수背山臨水 지형, 

굳은 지반, 좋은 수질, 양지바르고 탁 트인 지세 등의 개념에 부합

하는 것들이다.6

풍수에서는 취락 입지를 양기풍수陽基風水 혹은 양택풍수陽宅風

水와 관련해 설명한다. 양기풍수란 인간이 살 장소를 찾는 것을 말

하는데, 우리나라는 옛부터 산을 등지고 물을 앞에 둔 이른바 배산

임수 지형을 가장 이상적인 터로 여겨왔다. 산을 등지면 병풍을 둘

러친 것처럼 아늑하고, 물을 앞에 두면 음료수와 농업용수 등으로 

유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터잡기의 기본 원리는 우리나라 전통 

촌락의 독특한 문화경관을 이루는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명당의 형국은 뒤쪽의 주산을 중심으로 좌우에 산줄

기가 병풍처럼 둘러싸고, 이들 산지에서 발원한 계류가 명당 좌우

로 흘러나와 명당 앞쪽 평지에 흐르는 소하천과 합류한다. 그 너머

에는 다시 산이 가로막고 있는데, 이러한 전후좌우의 산을 사신사

[四神砂], 그리고 계류와 하천을 내명당수·외명당수라 부른다. 이러

한 형국은 대하천변의 평야지대나 해안지대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고, 주로 계류나 소하천변의 골짜기나 작은 분지에 분포한다. 때문

에 이런 지역에 촌락들이 주로 자리 잡은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

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은 삶의 터전을 정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끼쳤던 풍수설이 주장하는 명당과 가장 잘 부합된다. 

한편, 이중환은 이러한 촌락 입지를 ‘계거溪居’라 규정하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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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해거와 비교할 때 평온한 아름다움과 깨끗한 경치 그리고 경작

하는 이익이 있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 하였는데,7 이 같은 주장은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가거관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 당시 사대부들은 깊은 계곡의 경승지에 마을을 조성하여, 붕당

과 사화 등으로 혼란한 세상과 거리를 두고 맑은 계류가 흐르는 아

름다운 경치를 즐기면서 학문에 힘쓰고, 계류를 이용한 농업경영을 

통해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는 등 자신들만의 이상향을 꾸미고자 노

력하였다.

2. 산수 

산수는 정신을 즐겁게 하고 감정을 화창하게 하며, 만약 아름다

운 산수가 없으면 거칠어진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사대부가 살 만

한 곳은 반드시 산수가 좋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중환은 산수

의 아름다움에 그치지 않고 그곳의 생활조건을 포함하여 종합적으

로 기술하였는데, 야읍野邑으로서 계산溪山과 강산江山이 넓으면서 

명랑하고, 깨끗하면서 아늑하며, 산이 높지 않아도 수려하며, 물이 

크지 않으면서 맑으며, 비록 기암과 괴석이 있더라도 음산하고 험

악한 형상이 전혀 없는 곳이라야 영기가 모여 살 만한 곳이라고 기

술하였다.

조선시대 성리학자인 퇴계退溪 이황李滉(1501∼1570)은 자연을 바

라보는 태도에 있어, “인간의 마음은 그 본연[理之發]이 선善이지

만 기氣의 소치[氣之發]로 말미암아 욕망에 흐르기 쉽다. 그러나 자

연은 본연의 순수 선善이기 때문에 자연을 규범으로 삼고 본성을 

기르는 존양의 매개가 되기에 족하다. 그러므로 자연 완상은 성정

의 올바름[性情之正]을 회복하는 실천방도인 것이다”라 하여8, 자연

경관은 곧 큰 도道가 투영된 영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큰 도를 깨우치려면 실제의 산수를 대하고 수양하는 것이 첩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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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했던 것이다.9

이처럼 산과 물이 잘 어울려 자연풍경이 아름다운 곳은 선비가 

번잡한 세속에서 물러나서 즐겨 찾을 수 있는 학문과 수양의 터藏

修之所가 되고 나아가 자연과 인간이 어울린 이상향이 되기도 한다. 

마을의 하천이 굽이쳐 흐르는 계곡이나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경치 

좋은 곳을 택해 정자·서당·정사 등을 배치하는 것도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그러한 장소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엔 정자·서당·

정사 등을 마을 전면의 조용하고 전망이 좋은 곳에 마련하였다.

특히, 마을 단위로 살펴볼 때, 산수에 해당되는 영역은 대체로 정

亭 또는 정사精舍로 불리는 사대부의 수기공간이 자리하여 자연 계

곡이나 숲 등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건물의 조경은 자연을 

벗삼아 학문에 열중하며, 자기 수양을 중요시하는 사대부의 자연관

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곧, 맑고 깨끗한 자연에 의지하여 자연과 

동화되고자 했던 선인들의 심성이 경관표출 형태로 드러난 것이다. 

정 또는 정사는 유교적 교양인, 독서인으로서 사대부들의 생활양식

과 주거지 선호를 잘 나타내는 생활공간이며, 명망 높은 선비의 수

기공간은 나중에 마을에 널리 알려져 공공장소의 성격을 띠었다.

예천 초간정

조선 중기 학자인 권문해가 지은 정자이다.



42 삶과 생명의 공간, 집의 문화 

사회·경제적 환경 요소, 생리와 인심

1. 생리 

생리는 경제적 조건을 의미한다. 특히 이중환은 상업의 중요성

을 강조하면서도 자원의 대부분이 토지에서 생산된다는 사실을 중

시하여 농업의 토대 위에서 교역의 촉진을 주장하였다. 생리는 재

리財利를 경영하여 넓힐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이 집중하여 교환이 

가능한 결절지점, 즉 입지와 조건이 모두 유리한 장소를 꼽았다. 이

는 조선 후기 사회변동에 조응하여 상업적 농업의 육성, 수공업의 

발달, 경제적 가치관의 변화 등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조선시대 지방의 사대부들은 활발한 교역과 상품시장

을 통한 부의 확대보다는 농경지의 확대와 노비 확보 등을 통한 경

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었다. 이는 철저한 유교적 신분사

회였던 조선시대에서 ‘봉제사 접빈객奉祭祀接賓客’과 ‘관혼상

제’의 예를 따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이 요구되었

기 때문이다.

우선 사대부들이 자족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면 적정 규모의 농경

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농경지 규모와 비옥도는 취락의 규모

와 발전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계거를 통해서는 

넓은 평야지대에서 농사로 얻을 수 있는 큰 이익이나 교통이 편리

한 곳에서 획득할 수 있는 상업적 이익 또는 해안지방에서 얻는 어

염 이익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밭에서 재배할 수 있는 채소류나 산

지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은 풍부한 편이었다. 

또 관개를 통해 농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조건도 갖

추고, 평야 같은 대규모의 경지를 갖지는 못해도 경제적으로 자급

자족할 수 있을 정도의 농경지 확보는 용이한 편이었다. 평지는 논

으로 이용하고, 경사가 완만한 부분의 땅은 밭을 만들어 채소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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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한 다양한 밭작물을 재배할 수 있었다. 

이는 주민들의 영양 공급원이 다양해지며, 산물의 교환이 없이도 

자급자족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계거는 ‘피병’·‘피

세’하는 데 유리한 자연적 지세를 갖추고 있으며, 동시에 한해旱害

와 수해水害를 최소로 줄여서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

기 때문에 학문을 닦고 유한幽閑한 정경情景을 선호하는 사대부들

의 성향과 잘 맞았다.

2. 인심 

인심은 주거지 주변 마을들과의 관계, 풍속, 교육환경, 주민들의 

생활양식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환경을 의미한다. 현대 지리적 관

점에서 보면 근린近隣과 의미가 통할 수 있다.10 이는 사대부로서 학

문을 탐구하고 자기 수양을 하며, 또한 마을 간의 혼인을 통해 인척

관계를 맺거나 학문적 상호교류를 하여 유교적 가치관·도덕관을 확

립하고 양반으로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의 중요성

을 일컫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찍이 공자와 맹자는 “사는 동네를 가린다”고 하였는데11, 이

는 속세를 피해 은둔한다는 뜻이 아니라 미풍양속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곳에 정착하여 좋은 이웃과 더불어 산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오히려 사대부들은 소극적으로 미풍양속이 자리한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향촌을 적극적으로 교화하여 향리

풍속을 선양하고자 하였다. 즉, 둔세적遁世的인 것이 아니라 어디까

지나 내가 거처하는 향리에서는 그 향리가 어진 곳이든 어질지 못

한 곳이든 주민을 교화하여 보다 나은 향풍을 진작하고 양민을 기

르는 데 힘써서 나라의 은총이 미치지 못하는 곳일지라도 그에 못

지않은 마을이 될 수 있게 한다는 데 그 본질적인 의의를 두었다.

조선 중기 퇴계 이황이 시행한 ‘예안향약’12을 살펴보면, 이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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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 조약규정의 문건이 아니라 이에 내재된 당대 사대부들의 사회

관·향촌관을 볼 수 있다.13 퇴계는 “선비는 마땅히 도를 실질적으

로 실행해 가야 할 장으로 가정과 향당鄕黨을 삼아야 하며, 주민들

을 적극적으로 교화하고 풍속을 순화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그 지역사회에 신망이 두터운 지도자가 있으면 고을의 풍

속이 숙연해지고, 그런 지도자를 지니지 못하면 그 고을은 해체된

다”14고까지 말하고 있다. 사대부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향촌에

서 적극적으로 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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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는 땅의 형세를 인간의 길흉화복吉凶禍福과 관련시켜 

설명하는 동양적 자연관이다. 장소의 지형과 방위, 물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길지吉地를 선택하고, 그곳에 무덤이나 집을 지어 발복을 

기원하는 택지술擇地術이라 할 수 있다. 

풍수는 죽은 사람이 묻힐 땅을 찾는 ‘음택풍수’와 살아 있는 

사람들이 살 만한 곳을 찾는 ‘양택풍수’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양택풍수는 다시 규모와 대상에 따라 한 나라의 수도를 정하는 국도

풍수, 고을과 마을의 입지를 정하는 고을풍수와 마을풍수, 절의 입

지를 살피는 사찰풍수, 집터를 찾는 가옥풍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는 전통적인 취락의 입지 원리를 양택풍수의 측면에서 도

읍풍수, 고을풍수, 마을풍수 등으로 구분하고, 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03
전통적인 입지 원리로서의 풍

수와 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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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읍과 풍수

풍수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역사에서 도읍과 취락, 묘역 

등의 입지 선정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자연관과 공간관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풍수적 자연관과 공간관은 최근 지리학·건

축학·조경학·역사학 등에서 재해석되고 있으며, ‘자연과 인간’·

‘전통과 현대’의 상생과 조화라는 가치 속에서 우리의 실생활에 

한층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는 한국의 전통적인 자연관이자 공

간관인 풍수사상과 그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 최근 지리학, 건축

학, 조경학, 도시계획 등 환경생태 관련 학문 분야에서 풍수에 학문

적으로 접근하고 재조명하며 현대 사회에 적용과 접목을 시도하는 

것도 그러한 가치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곧 현대 사회에서 

풍수의 현재적 의미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

로운 공존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는 주장은 큰 의미와 많은 시사점

이 있다.

과거 우리 역사에서 정치적 혼란기나 왕조 교체기에는 어김없이 

수도의 이전을 두고 풍수 논쟁이 일어났던 것처럼, 명당의 여부를 

두고 다양한 풍수적 논리와 해석이 동원되고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도 하였다. 최근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해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도보시대의 네트워크와는 크게 달라진 

현대 사회에의 사회경제적 환경과 교통·정보·통신 체계 속에서는 

도시 입지 선정 시 풍수적 요건 외에도 다방면에 걸친 입지 요건들

이 반영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이 글에서는 조선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600년이 넘는 동

안 수도로서 기능과 상징을 이어가고 있는 서울을 중심으로 풍수적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이 풍수적으로 명당인가에 대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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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로 많은 풍수가들은 

서울이 명당이라는 사실에 크게 이견이 없다.

서울은 풍수에서 모식화하는 전형적인 명당의 유형에 대체로 부

합하는 것으로 본다. 풍수에서는 명당을 둘러싼 네 방향의 산줄기

를 ‘사신사四神砂’라 하여, 힘있는 사신사가 명당을 잘 감싸고 있

는 곳을 좋은 땅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조건에 맞추어보면, 서울 그 

중에서도 조선의 정궁正宮인 경복궁이 자리하고 있는 곳은 북쪽으로 

북악산(또는 백악산)을 주산으로 하고, 동쪽으로는 좌청룡 격인 낙산과 서

쪽으로는 우백호 격인 인왕산이 든든히 받쳐주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남

산을 마주하고 있다. 여기에 밖으로 한 겹의 사신사가 더 두르고 있는데, 

북쪽으로는 북한산, 동쪽으로는 아차산, 서쪽으로는 행주산성이 있는 덕

양산, 남쪽으로는 관악산이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안쪽에서 명당을 둘러싸고 있는 네 개의 산을 내사산內四

山이라 하고, 밖에서 명당을 둘러싸는 네 개의 산을 외사산外四山이

라고 부르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물의 조건으로도 명당을 관류하

는 내명당수인 청계천이 흐르고, 외명당수인 한강이 밖을 두르고 

흐르는 전형적인 명당의 모습을 띠고 있다.

서울의 내사산과 외사산

그림 가운데 북악산, 낙산, 남산, 인왕산

이 서울 도성을 둘러싸고 있는 내사산이

다. 외사산은 북한산, 아차산, 관악산, 덕

양산으로 서울의 외곽을 둘러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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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는 음양오행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특히 오행인 목木, 화

火, 토土, 금金, 수水는 각기 고유한 색깔, 방향, 맛, 음, 계절과 관련

이 있다.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오방색’은 바로 오행이 가

진 방향에 따른 고유의 색이며, 유교에서 말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 덕목[五常]인 인·의·예·지·신仁義禮智信도 오행과 관련이 

있다. 오행 중 목木은 동쪽과 청색 그리고 인仁과 관련이 있으며, 화

火는 남쪽과 붉은색 그리고 예禮, 토土는 중앙과 황색 그리고 신信, 

금金은 서쪽과 흰색 그리고 의義와 관련이 있으며, 수水는 북쪽과 

검은색 그리고 지智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오행의 방향과 상징은 각각 서울의 도성 내 4대문 이름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도성의 동쪽 문에는 인仁을 넣어 동대문을 ‘흥인

지문’이라 하였고, 서쪽 문에는 의義를 넣어 서대문을 ‘돈의문’이

라 불렀으며, 남쪽 문에는 예禮를 넣어 ‘숭례문’이라 이름하였다.

사신사와 음양오행의 원리 등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풍수적으로 완벽한 것은 아니었다.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는 

고려의 수도인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하기 위해, 도성이 들어설 

자리를 정하고 북악산(백악)을 주산으로 하여 경복궁을 세우려 하였

마포 나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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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남쪽으로 마주한 조산朝山 관악산이 마치 톱날을 거꾸로 

세운 것처럼 보였다. 관악산은 모양새가 불꽂이 타오르는 형상이라 

예부터 이 산을 불의 산[火山] 또는 화형산火形山이라 불렀다.

풍수가들은 관악산에서 뿜어 나오는 강한 화기가 도성 안을 위협

하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이 화기로부

터 궁성을 보호할 비보책裨補策이 필요했다. 그 첫 번째 방책은 관

악산의 화기를 피하기 위하여 경복궁과 관악산이 정면으로 마주보

지 않도록 방향을 트는 것이었다. 실제로 경복궁은 정남방에서 동

으로 약 3도 가량 비켜 세워졌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관악산의 화기를 누르는 데 부족하다고 보았

다. 때문에 큰 문을 정남쪽에 세워 화기와 정면으로 맞서도록 하였

다. 그리고 그 문의 현판을 종서(縱書, 내려쓰기)에 종액(縱額, 세로쓰기)

으로 달도록 하였다. 대체로 누각이나 성문의 현판은 가로로 세우

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유독 숭례문의 현판은 관악산의 화기를 맞

받아칠 수 있도록 세로로 달았던 것이다.

서울의 4대문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 동쪽의 흥인지

문, 남쪽의 숭례문, 서쪽의 돈의문에 각각 

인(仁), 예(禮), 의(義)자를 넣었다.水
북

火
남

土

중앙
木

동

金

서

현무(玄武)

백호(白虎)

주작(朱雀)

청룡(靑龍)

흥인지문

興仁之門

숭례문

崇禮門

숙정문

肅靖門

돈의문

敦義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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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숭례문崇禮門’이라는 남대문의 이름도 관악산의 화기를 

누르기 위해 지어진 것이었다. 숭례문의 ‘예禮’자는 오행으로 볼 

때 화火에 해당된다. 또한 ‘높인다’·‘가득 차다’라는 뜻을 가

지 ‘숭崇’자와 함께 써서 수직으로 달아 마치 타오르는 불꽃 형상

을 만들어, 불은 불로써 다스린다[以火治火]는 오행의 원리를 적용

한 것이다. 이는 불을 상징하는 글자에 세로쓰기한 현판을 세로로 

세워 관악산의 화기에 맞대응하게 한 풍수적 방책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서울의 풍수적 약점을 보완하는 한편, 도성의 북문인 숙

정문을 열어두면 음기, 즉 음풍이 강하여 풍기문란이 조장된다고 

믿어 숙정문을 폐쇄하기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의 남대문과 

서울역 사이에 남지南池라는 연못을 팠다고 하는데, 이 역시 도성 

안의 지기가 새어 나가는 것을 막고, 관악산으로부터 들어오는 화

기를 막고자 함이었다.

숭례문

한양 도성을 둘러싸고 있던 성곽의 정

문이다. 2008년에 소실되어 현재 복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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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의 화기와 관련하여 광화문 앞의 해태상도 빼놓을 수 없

다. 광화문 앞 양쪽의 해태 두 마리는 모두 남쪽의 관악산을 바라보

고 있다. 이 역시 화기를 막기 위한 풍수적 방책 중의 하나였다. 경

복궁에 화재가 빈번하자 경복궁을 중건한 흥선대원군은 이 역시 관

악산의 화기를 원인으로 보아 도성 내 뛰어난 석공에게 해태상을 

만들게 하였다고 한다.

원래 해태는 옳고 그름, 선과 악을 판단하는 상상의 동물로 알려

져 있으며, 해치라고도 한다. 해태는 뿔이 하나인 상상의 동물로서, 

양과 호랑이를 섞어놓은 형상이다. 조선시대에는 대사헌의 흉배에 

해태를 새기기도 하였고, 화재나 재앙을 물리치는 신령스러운 동물

[神獸]로 여겨 궁궐 등에 장식하기도 하였다.15

그러나 경복궁의 남문을 지키던 해태상은 불행히도 일제강점기

광화문과 해태상

광화문 좌우에 있는 해태상은 서울의 조

산(朝山)인 관악산의 화기(火氣)를 막기 

위해 세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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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조선총독부 건물을 지으면서 원래 자리를 떠나게 된다. 총독부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청사 앞에 다시 옮겨지는 수난을 겪기도 하

였다. 그러다가 해방 후 제3공화국에 이르러 지금의 광화문이 다시 

복원되면서 해태상도 함께 옮겨졌다. 원래의 해태상 위치는 1927년

에 일제에 의해 헐린 광화문 금천교 앞으로 지금의 정부 종합청사

와 광화문 시민 열린마당 앞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1968년 광화문

이 복원되면서 해태상은 광화문 앞에 돌아왔지만, 최근 광화문 복

원 공사를 위해 다시 옮겨졌다가, 2010년 비로소 제 자리를 찾았다. 

다만, 원래 위치였던 곳이 현재는 도로라서 광화문 앞에 앉혀지게 

되었다.

최근에는 광화문의 해태상을 두고, 풍수괴담이 떠돌기도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공공연히 일간신문에 실리기도 했는데, 2008년 숭례

문 화재, 정부종합청사 화재, 잇따르는 촛불시위 등 서울 도성 안에

서 이어지고 있는 불과 관련된 징후들이 광화문의 해태상 때문이라 

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관악산의 화기를 누를 수 있

는 세 가지 방책 중 두 가지 이상이 결여되면 더 이상 화기를 막기 

어려우며, 그러한 탓으로 서울 시내에 불과 관련된 사건이 잇따른

다는 것이다. 

세 가지 방책은 숭례문의 세로 현판과 숭례문 앞의 남지南池, 그

리고 광화문 앞의 해태상인데, 남지는 서울의 도시개발 과정에서 

일찌감치 없어졌으며, 광화문 앞의 해태상은 2006년 12월 무렵, 광

화문 원형복원을 위해 임시 철거되어 따로 보관되고 있다. 이 때문

에 세 가지의 방책에서 두 가지가 결여되면서 화기를 누르지 못하

여 숭례문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이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화재사고가 있었고, 곧이어 정부의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과 관련

한 촛불집회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과 관련된 일들

이 서울 시내에서 계속 발생하는 것도 바로 화기를 제대로 다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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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 탓이라는 것이다.

관악산의 화기를 누르기 위한 방책이 쓰였던 것과는 반대로, 부

족하고 모자라는 땅의 기운을 보충하기 위한 풍수적 비보裨補가 적

용된 사례도 있다. 앞서 도성의 4대문의 이름을 살펴보았는데, 다른 현판

은 모두 세 글자의 이름이 붙어 있는데, 유독 도성의 동문인 ‘동대문’에

는 ‘흥인지문興仁之門’이라는 네 글자의 이름이 붙여졌다.

그 까닭은 흥인지문 일대의 땅 모양새에 있다. 혜화동의 뒷산인 

낙산에서 이화여대 부속병원, 동대문, 그리고 장충동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길이 서울의 성곽이었는데, 특히 이화여대 부속병원에서 

전 동대문운동장에 이르는 구간의 산줄기가 약해 그 기운을 보탤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 부족한 땅의 기운을 보태기 위한 방책의 

하나가 문 이름에 글자를 더한 것이었다. 더구나 그 한 글자가 ‘갈 

지之’였다. 곧 ‘가다’는 뜻으로 산줄기의 흐름을 길게 이어준다

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다.

흥인지문

한양 도성의 동쪽에 있는 문으로 4대문 

중에서 유일하게 네 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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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을과 풍수

우리나라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도시에 사는 인구 비율을 의미

하는 ‘도시화율’이 50퍼센트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05년

에는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이 약 90퍼센트를 넘었다고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 10명 중 9명이 도시에 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즉,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살고, 도시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라는 용어가 그만큼 우리의 입과 귀에 익

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라는 현대적 개념의 용어가 등장한 것은 

불과 100년이 채 안 된다. ‘도시’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에 본격

적인 ‘도시계획’이란 개념이 들어오면서 정립된 용어로 보인다. 

‘도시都市’라는 글자가 오래된 문헌 속에 나타나는 예는 중국의 

『한서漢書』이다. 여기에 기록된 도시는 도都와 시市의 합성어로, 

‘도’는 왕이나 군주가 거쳐하는 곳을 의미하며, ‘시市’는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시場市를 뜻하는 말이다. 따라서 왕이 거처하

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상업이 번성한 곳을 이르는 것이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도시의 개념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도시라는 용어가 그 이후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사용되었

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의 부산, 대구, 대전, 광주처럼 많

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상업이 번성한 곳을 일러 무엇이라고 불렀

으며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였을까?

조선 후기 실학자인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당시에 평양·대구·

상주·나주 등 많은 인구가 모여 살고 있으며, 상업적으로 번성한 곳

을 ‘대읍大邑’이라 표현하였다. 그리고 조선의 3대 시장으로 불린 

‘강경’을 “충청도와 전라도의 육지와 바다 사이에 위치하여 금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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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 가운데에 하나의 큰 도회都會로 되었다”라고 표현하였다. 이

처럼 지금의 도시 형태와 개념을 가진 뜻으로 도회都會, 도회지都會

地, 도회처都會處, 대처大處 등으로 이름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

러한 표현은 나이 지긋한 시골 어르신들에게 쉽게 들을 수 있는 말

이기도 하다. “도회지에서 오신 양반……”이나 “대처에 나갈 일

이 있다” 등의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도회의 모습은 어떠하였을까? 우리나라 지방의 도회들

은 대체로 교통 요지에 위치해 지방의 행정·군사·경제의 중심을 이

루었다. 뿐만 아니라 군사적 방어와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가

지가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시대에는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가 왕권을 대신하여 지방을 

통제하였던 만큼, 수령이 파견된 고을은 왕권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지방 권력의 중심지였던 셈이다. 왕이 거처하는 도읍인 한양에서도 

풍수적으로 가장 좋은 곳, 즉 주산 기슭의 가장 밝고 생기가 넘치는 

명당에 궁궐을 건축했듯이 고을에서도 최고 명당에 해당되는 곳에 

관아를 배치하였다. 또한 『주례』 「동관고공기」에 나타난 전조

후시前朝後市, 좌묘우사左廟右祠의 원칙, 곧 한양에서 궁궐 앞에 육

조六曹를 배치하고 그 뒤로 시전市廛을 두었으며, 궁궐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종묘宗廟, 오른쪽으로 사직단社稷壇을 둔 것처럼 지방의 

고을에서도 자연조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원칙을 따랐

다. 이로 인해 조선시대 도회의 입지와 공간 배치는 자연 지세와 국

면의 규모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을 뿐 대체로 유사한 모습을 나

타내는 경우가 많았다.

도회의 풍수적 입지와 공간 배치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 가운데 

하나는 조선 후기에 그려진 군현지도이다. 당시의 군현지도는 전통

적인 산수화의 원근기법이나 조감도의 형식으로 그려진 회화식 지

도인 경우가 많은데, 군현 내부를 동일한 축척으로 그리지 않고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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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단위의 중심지인 고을을 확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주변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략하여 그리기도 하였다.

특히, 고을을 중심으로 관아를 비롯한 각종 시설물의 배치를 상

세히 그렸으며, 산과 하천을 표현하는 데는 풍수적인 사고가 반영

되었는데, 산줄기는 연맥의 형상을 나타내고 하천은 유로의 크고 

작음과 중요도에 따라 고을을 중심으로 다소 차이를 보인다.

대표적으로 조선 후기 군현지도 중 경상도의 <선산부 지도善山府

地圖>를 살펴보면 고을의 주산인 비봉산飛鳳山의 맥세를 가장 강조

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좌청룡·우백호의 산줄기가 고을을 감

싸고 있다. 하천은 읍성 밖을 휘감아 흘러가는 것으로 표현하였고, 

고을의 안산案山과 조산朝山이 잘 조화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고을 주변의 산세와 하천의 표현방법과 내용은 풍수적 사고

와 인식이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또한 그림에서 살

펴볼 수 있는 것은 풍수적인 지명과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다. 

종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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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을의 주산인 비봉산에 대응하여 고을 읍성 밖 동남쪽에는 오

란산五卵山의 지명이 둔덕 그림과 함께 있다. 이것은 고을의 주산인 

비봉산의 날아가려는 봉황을 머무르게 하기 위해 다섯 개의 동산을 

알 모양으로 만들어 봉황알로 삼은 것으로, 이러한 사례는 다음의 

경상도 순흥부順興府에도 나타나 있다.

경북 영주시 순흥면 읍내리 일대는 조선시대 순흥부의 관아가 있

던 곳으로, 순흥 고을은 소백산에서 뻗어내린 산줄기가 닿는 비봉

산을 주산으로 삼는다. 비봉산은 마치 봉황이 날기 위해 날개를 펴

는 듯한 형상을 띠고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선산부  지도

그림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선산

부이다. 관아 뒤로 선산부의 주산인 비

봉산을 강조하여 그렸으며, 붉은 원으로 

표시한 곳에는 오란산(五卵山)이라는 지

명과 함께 낮은 둔덕이 그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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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황은 상상의 동물이지만 고귀함과 평화로운 세상을 상징하는 

상서로운 동물로, 순흥의 흥망성쇠는 바로 주산의 봉황이 날아가느

냐 아니면 이곳에 머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봉황을 머물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을의 남쪽 수구에 해당하는 

곳에 누각을 세워 영봉루迎鳳樓와 봉서루鳳棲樓라는 현판을 걸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봉황을 맞이하여 머물도록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

미를 부여한 것이다. 또한 누각 옆에 작은 둔덕 3개를 만들어[造山] 

봉황알[鳳卵]로 삼았는데, 이는 봉황에게 알을 품게 해서 고을에 머

물게 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경남 창녕의 영산靈山에서는 ‘영산 쇠머리대기(중요무형문화재 제25

호)’라는 민속놀이가 전해지고 있다. 나무쇠싸움이라고도 하는 쇠머

리대기는 줄다리기와 함께 정월 대보름날에 행해졌으나, 영산의 민

속축제인 ‘3·1문화제’가 열리는 양력 3월로 날짜가 옮겨져 시연

순흥의 비봉산과 봉란

왼쪽으로 뚜렷이 보이는 산이 비봉산이

며, 가운데 소나무가 보이는 곳과 오른

쪽 둔덕이 봉황알이다.



59제1장  |  전통적인 취락의 입지 원리와 풍수

되고 있다. 쇠머리대기 놀이는 나무로 엮어 만든 소 모양의 동채 둘

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동서로 나누어 서로 겨루는 것이다. 이는 

두 마리 황소의 대결을 형상화한 것으로 그 기원은 영산 고을의 풍

수적 지세에서 유래한다. 

이곳에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영산을 가운데 두고 마주하는 

영취산과 함박산의 모양이 흡사 두 마리 소가 마주 겨누고 있는 형

상으로 둘 사이에 산살山煞이 끼어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살을 풀

어야만 두 산 사이에 있는 영산 고을이 평안할 수 있다고 믿는 살풀

이 민속의 하나로서 이 놀이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전통적인 고을의 입지와 공간 배치에는 풍수적인 사고와 원리가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고을의 입지

는 오늘날까지 행정 중심지의 기능을 유지하며 그 위치적 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근대적 교통수단과 간선 교통로에서 

봉서루

순흥면사무소 부지 내에 복원된 누각에 

흥주도호부 현판과 함께 봉서루 현판이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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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껴 있거나 일제 강점기에 단행된 군면 통폐합에 따라 쇠퇴의 길

로 접어든 곳도 적지 않다.

마을과 풍수

풍수에서 흔히 ‘명당明堂’ 혹은 ‘길지吉地’라 이르는 마을의 

지세는 사방이 지나치게 높지 않고, 단정하고 아담한 산줄기가 마

을을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게 둘러싸고 있으며, 하천이 마을 앞을 

유유히 둥글게 감싸 안고 흘러가는 모습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길지는 지형적으로 목이 좁은 호리병 모양을 띠고 그 안에 

마을이 자리하는 분지형에 가깝다.

풍수라는 말은 ‘장풍득수藏風得水’에서 유래하였는데, 바람을 

막아 지기地氣가 흩어지지 않도록 갈무리하고[藏風], 물을 얻음[得

水]을 뜻한다. 이는 바로 우리나라 전통 취락의 입지적 특성인 ‘배

산임수背山臨水’와 같은 맥락이다. 곧 마을을 감싸고 있는 산줄기

가 바람을 막고, 사람들은 그 산줄기에 기대어 집터를 마련하며, 마

을 앞으로는 농경지와 하천을 마주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공간적 

형태는 농경지가 크게 넓지는 않지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급자

족이 가능하다.

또한 마을 입구 부분[水口]은 최소한의 생활영역을 만드는 테두

리 역할을 하며 동시에 외부로부터의 시각적인 차단과 침입을 막아

주는 효과가 있다. 그와 함께 마을은 사회·문화적으로도 외부의 영

향을 크게 받지 않아 고유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

풍수에서는 마을을 둘러싼 산山, 수水, 방위方位 등의 짜임새를 중

요하게 본다. 그 위에 삶을 영위하는 사람을 또 하나의 구성 요소로 

보기도 하는데, 그만큼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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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풍수의 입지 원리인 것이다. 먼저 마을을 둘러싼 산줄기의 흐름

을 살필 때 마을을 든든히 받쳐주어야 하는 주산主山과 좌우를 감싸 

안는 좌청룡과 우백호, 마을과 마주하는 안산案山과 조산朝山의 흐

름이 어떤가를 봐야 한다. 

이것은 마을 사람들의 심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대상물이 되기 때

문이다. 마을 사람들이 마주보고 있는 앞쪽 산들의 형세는 부지불

식간에 사람들의 심성에 새겨져 그들의 의식과 행동에 영향을 끼

친다고 볼 수 있다. 앞쪽 산의 형세가 마을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이끌어주는 수단과 방법이라면, 뒤쪽 산의 형세는 그것을 밀어주고 

조정하는 동력원이고 방향타인 셈이다.

풍수에서 물은 생기를 보호하고 멈추게 하여 지기를 모은다고 여

긴다. 따라서 물이 급하게 흘러가거나 날카롭게 찌르듯 흐르기보다

는 마을을 유유히 돌아 감싸 안듯이 휘돌아가는 형세를 가장 좋은 

모습으로 친다.

마지막으로 방위는 흔히 좌향坐向으로 불리는데, 마을의 좌향은 

전체적인 지형 지세로 볼 때 주산과 안산·조산을 연결하는 일직선

상의 방향이다. 마을의 좌향에 따라 그 안에 자리하는 각각의 가옥

은 일조 시간이나 생태적 합리성 때문에 남향을 고집하기도 하지

만, 마을의 지형 지세와 조화를 이루는 상대적인 좌향이 오히려 강

조되기도 한다. 이처럼 마을을 둘러싼 산세와 수세가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상승효과를 주어 마을이 땅의 기운을 온전히 

품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살 만한 곳을 찾기 위해 많은 땅 모양새를 찾아다니다 보면 사람

의 얼굴만큼 다양하고 나름의 고유한 표정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산

하山河이다. 사람들 중에도 무서운 표정, 선한 표정을 가진 것처럼 

땅도 제각기 나름의 표정과 몸짓을 담고 있다. 이런 표정과 몸짓이 

그 땅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쩌면 당연



62 삶과 생명의 공간, 집의 문화 

한 일인지도 모른다.

풍수에서는 땅의 모양새를 문자文字나 상서로운 동물의 형상에 

상응시켜 그 땅의 성질과 기운을 읽는다. 풍수는 바로 이 땅이 상징

하는 의미를 통해 마을의 평안과 자손의 복됨을 기원하는 자연 인식 

태도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풍수의 상징성과 관련하여 설

화나 금기가 나타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인공적인 비보물도 조성

된다. ‘행주형行舟形’에서는 우물을 파지 않고, ‘비봉형飛鳳形’

에서는 날개가 되는 부분을 해치지 않는다든가, 혹은 ‘말이 물을 

먹는 형국渴馬飮水形’에서는 인공적으로 연못을 조성하기도 한다.

풍수는 오랜 경험의 축적을 토대로 자연이 어떠한 방식으로 인

간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읽어내는 것이다. 풍수는 늘 우

리의 삶 가까이에서 자연과 교감하고 한데 어울려 살아가는 지혜를 

일깨워 주었다. 현재에도 풍수는 땅 이름, 비보경관裨補景觀, 풍수 

이야기 등 다양한 모습으로 투영되어 마을 속에 남아 있다.

역사가 오랜 전통 마을의 터잡기에는 풍수적인 사고가 영향을 

미친 예가 많다. 마을에 처음 터를 잡은 입향조入鄕祖는 후손들이 

오랫동안 평화롭게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당시의 보편화된 자연 인식 태도의 

하나였던 풍수가 삶의 터전을 찾기 위한 방편으로 작용하였기 때

문이다. 

다음에서는 앞서 언급한 전통적인 취락의 입지 원리와 풍수를 통

해 전국 각지의 다양한 마을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 닭실마을 

‘닭실마을’은 행정구역으로 경북 봉화군 봉화읍 유곡1리에 속

하며, 유곡1리는 닭실·중마·구현 등 3개의 자연 마을로 이루어져 있

다. 유곡리는 풍수상 땅의 모양새가 금닭이 알을 품은 형상인 ‘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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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란형金鷄抱卵形’이고, 또한 간지干支에 의한 방위가 유향酉向을 

취하였기 때문에 ‘유곡酉谷’ 혹은 ‘닭실’로 불리게 되었다. 이

곳 주민들은 대체로 한자 지명보다는 한글 지명인 ‘닭실’을 선호

하며, 이곳 권씨들을 ‘닭실 권씨’라 부른다.

문수산 줄기가 서남으로 뻗어내려 마치 암탉이 알을 품은 듯 자

리 잡은 백설령과 둥우리인양 마을을 감싸 안은 옥적봉과 남산, 그

리고 마을 앞을 유유히 지나는 내성천은 마을 앞을 유유히 흘러나

간다. 이러한 닭실마을의 땅 모양새를 ‘금계포란형’이라 부른다. 

그 모양새를 ‘금닭’이라는 형상에 상응시켜 그 땅의 성질과 기운

을 읽어내고자 함인데, 이것은 ‘금닭’이라는 상서로운 동물이 상

징하는 의미를 통해 마을의 평안과 자손의 복됨을 기원하는 자연 

인식 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마을에는 풍수적 금기가 있는데, 풍수상 땅의 모양새가 금닭

봉화 내성 유곡(닭실마을)

마을 뒤쪽의 산이 백설령이고, 마을은 

산지와 평지가 만나는 경계부에 자리하

고 있다. 사진의 왼쪽에 있는 건물이 안

동 권씨 종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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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알을 품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품고 있는 알이 깨지면 마을의 

안녕과 좋은 기운이 손상을 입게 되고 상징적 의미가 훼손된다고 

믿었다. 그런 까닭에 마을 사람들은 알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마을 

내에 우물을 파지 못하게 하고 샘에서 물을 길어 먹었다고 한다.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이상적 거주지로

서 ‘계거溪居’의 요건을 가장 잘 갖추고 있는 곳으로, 경주의 양

동마을[良洞], 안동의 하회마을[河回], 내앞마을[川前]과 함께 ‘닭

실마을[西谷]’을 삼남의 4대 길지로 꼽았다.

닭실은 지연地緣이라는 장소 공유를 통해 동성동본의 혈연적 공

동체 의식의 연결고리로 맺어진 안동 권씨의 동성마을을 이루고 있

닭실마을의 지형과 주요 경관 구성 요소

의 입지

지도 왼쪽 상단의 풍수형국은 지세를 바

탕으로 필자가 임의로 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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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마을 권씨의 역사는 1520년 마을 입향조이며 중시조라 할 수 

있는 충재冲齋 권벌權橃(1487∼1548)이 1519년(중종 14) 기묘사화에 연루

되어 관직에서 물러나 이곳에 터전을 삼으면서 시작되었다. 이 마

을의 안동 권씨가 ‘닭실 권씨’라는 별칭으로 불릴 만큼 큰 세력

을 누리게 된 것은 권벌의 후대로 내려와, 벼슬과 학문으로 이름을 

낸 후손들이 많아지고 인근 지역의 유력 성씨들과 통혼관계, 학문

적 교류를 통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농경지 확대와 개간 등을 함

으로써 경제력을 확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닭실마을에 터전을 마련한 후 안동 권씨는 지금까지 약 500년 

가까이 이어져 내려오면서 씨족공동체 의식과 활동, 상호작용을 통

해 누층累層의 마을경관을 형성하였다. 마을이 처음 개척될 당시의 

경관을 풍경화의 바탕 그림에 비유한다면, 그 밑그림을 지우고 다

시 그린 다음 물감을 칠하는 숱한 반복 과정을 통해 지금의 마을경

관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봉화의 닭실마을은 도시문화의 영

안동 하회마을

민속적 전통과 건축물을 잘 보존한 풍산 

류씨의 동성(씨족)마을로 세계문화유산

으로 등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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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터라 전통적 마을경관이 비교적 잘 보존

되어 있다. 특히 조선시대 유교적 문화경관의 특징이 두드러진다. 

유교적 문화경관이란 당시 유교의 문화적 가치와 사회적 행태가 기

능과 상징을 통하여 경관에 반영되어 나타남을 뜻한다.

조선시대 마을 조영의 중심이 되었던 사대부들은 그들의 유교적 

이념과 사상을 실천하면서 새로운 경관 요소를 창출하여 종가, 사

당, 재실, 정려, 서원, 정자 등의 독특한 유교문화 경관을 형성하였

다. 열거한 경관 요소를 굳이 구분하자면 사당, 재실, 정려, 서원 등

은 조상숭배와 존현숭덕尊賢崇德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의례儀

禮’ 기능의 공간이며, 정자는 학문수양을 위한 ‘수기修己’공간

으로 대별된다. 물론 재실과 서원은 의례와 수기 두 기능을 모두 포

함하는 경우도 있다. 닭실마을은 이러한 경관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는 곳이다.16

닭실마을의 가장 중심점이라 할 수 있는 장소, 곧 금닭이 품은 알

에 해당되는 곳에 안동 권씨의 종가가 자리하고, 그 옆에는 권벌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준비하는 사당과 제청이 있다. 또한 마을 서북

쪽 골짜기 재궁골에는 안동 권씨의 묘역이 조성되어 있으며 그곳에 

‘추원재追遠齋’라는 재실을 두어 제사준비와 묘역을 관리하였다. 

이처럼 종가의 사당이나 재실은 선조들을 위한 기념물일 뿐만 아니

라 종교적 추모의식이 행해지며 후손들의 집회장소 역할도 한다.

이 마을에서 유독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있는데, 바로 

종가 한켠에 자리한 ‘청암정靑巖亭’이다. 미수眉叟 허목許穆이 88세

에 마지막으로 쓴 ‘청암수석靑巖水石’ 네 글자가 걸려 있으며, 퇴계 

이황, 번암 채제공 등 많은 시인묵객이 청암정의 아름다움을 글로 

남겼다.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청암정은 거북바위[龜巖] 위에 

정자를 올려 온돌구조로 지었는데, 원래 거북이가 물을 가까이 하

는 동물이기 때문에 물길을 돌려 연못을 조성하였으며 거북이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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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에 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시 온돌을 없앴다는 것이다. 청

암정은 정자의 운치를 더하기 위해 뜰에서 정자에 오를 때는 연못

의 돌다리를 건너도록 하였다.

마을 앞을 흐르는 내성천이 빠져나가는 수구水口에 해당되는 석

천구랭이를 따라서는 솔숲과 맑은 계곡물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

고 있으며, 이곳에 권벌의 아들 권동보가 지은 석천정사가 있다. 이

러한 정자의 조경은 자연을 벗삼아 완상하며 학문에 열중하고 자기

수양을 중요시하는 사대부의 자연관을 잘 반영하고 있다. 산과 물

이 어울린 곳은 선비가 번잡한 세속에서 물러나서 즐겨 찾아가는 

학문과 수양의 터가 되고 나아가 자연과 인간이 어울린 이상향이 

되기도 한다. 청암정과 석천정사는 이 마을 자제들의 학문과 자기

수양을 위한 공간일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선비들과의 교유의 장

이 되기도 하였다.

청암정

퇴계 이황, 번암 채제공 등 많은 시인 묵

객이곳에서 아름다움을 글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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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실마을은 일제강점기와 근대화 과정을 겪으면서 그 이전 시기

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경관이 많이 변했다. 신분구조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는 전통적인 마을의 고유성과 상징성도 약

화시켰다. 먼저 마을로 진입하기 위한 입구는 일제강점기의 신작로 

개설과 광복 이후 영동선 철도가 통과하면서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

졌다. 많은 사람들이 통과하는 큰 길은 예로부터 잡귀와 전염병이 

지나다니는 곳으로 인식되었다. 마을 입구에 나쁜 기운으로부터 마

을을 보호해 주는 장승이나 돌무더기, 솟대 등을 세우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 

닭실마을 입구에는 높은 시멘트로 기둥의 청기와 솟을대문이 세

워졌으며, 마을 안으로는 하천변에 제방이 축조되고, 마을 안길과 

농로 등이 직선화되고 시멘트로 포장되었다. 또한 마을 앞을 흐르

는 내성천의 유로가 정비되고, 마을 주변의 작은 필지의 농경지는 

합배미 과정을 통해 필지당 면적이 확대되었다. 물론 농촌의 청장

년층의 도시 이주는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또한 주민 구성과 의식구

조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와 개인주의 사고와 조상숭배에 대한 의

식이 약화되는 등 동족 간의 유대도 과거보다는 긴밀하지 않다.

2.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오록리 창마 

오록리는 경상북도의 최북단에 위치한 봉화군에서도 가장 북쪽

에 위치하며, 우리나라 등줄기 산맥인 백두대간의 높은 산자락을 

끼고 있는 곳이라 교통이 불편하여 사람들의 발길이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은 아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만큼 세상의 때를 덜 타고 비교

적 옛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는 말이 될 수도 있다.

물야면의 면 소재지인 오록리 일대는 내성천의 작은 지류가 열어

놓은 평탄한 골짜기를 따라 자리하고 있다. 마을 남쪽으로 솟아 있

는 만석산과 천석산의 좁은 수구水口를 제외하면 안쪽으로는 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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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안은 비교적 넓게 트여 있는 호리병 모

양이다. 논농사를 크게 지을 만한 너른 평지도 없고 외부와는 동떨

어진 궁벽한 농촌이지만, ‘물야物野’라는 이름처럼 들에서 나는 

곡식과 산에서 얻을 수 있는 임산물들이 다양해서 풍족한 삶은 아

니더라도 안정적인 생활을 꾀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곳이다.

오록리 서북쪽에는 봉황산鳳凰山이 있는데, 봉황산은 지금의 봉

화군과 영주시의 경계이자 해동 화엄종찰인 부석사浮石寺를 품고 

있는 주산이다. 봉황은 예로부터 상서로움을 상징하는 상상의 새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큰 임금이나 성인의 등장을 알리는 징조라 여

겨졌다. 오록리梧麓里의 마을 이름에 ‘오동나무 오梧’자를 넣은 

것은 봉황이 멀리 날아가지 않고 마을에 오랫동안 머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봉황은 오동나무에 머물며 대나무 열

매를 먹고 영천靈泉의 물을 마시며 산다고 전하는데, 이웃한 오전리

梧田里의 마을 이름에 ‘오’자가 들어간 것도 그 때문이다.

오록리 마을 전경

오록리 창마에는 큰 골산에서부터 내려

오는 완만한 경사의 산록을 따라 주거지

와 농경지가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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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록리를 중심으로 이 골짜기 안쪽으로는 다양한 성씨들이 오랜 

세월을 함께 하며 살아왔지만, 그 중에서도 풍산 김씨豊山金氏의 명

망이 높다. 풍산 김씨는 오록리의 자연 마을 중의 하나인 창마(창마

을)에 가장 많이 살고 있는데, ‘창마’는 조선시대 구휼미를 보관

하던 창고가 마을에 있었던 데서 유래한 이름이다. 지금은 외지로 

나간 주민들이 많아 그 수가 50호에도 못 미치지만, 여전히 풍산 김

씨는 마을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풍산 김씨가 이곳에 터전을 마련하게 된 것은 17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마을 입향조인 노봉蘆峯 김정金亻政(1670~1737)이 

1696년(숙종 22) 후손들이 안정된 삶의 터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곳을 세거지로 삼은 데서 비롯되었다. 풍수에 조예가 깊었던 노봉

은 마을의 좌청룡에 해당하는 산줄기의 흐름이 약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석축을 쌓고 긴 숲을 조성하였다고 전한다. 이 숲은 좌청룡의 

맥을 대신하여 마을 입구까지 내려왔다 하여 용머리숲이라고 불린

다. 이처럼 땅의 모자라고 지나침을 채우고 눌러주는 풍수의 방책

을 비보와 압승壓勝이라 하는데, 오록리에서는 마을 이름에 ‘오’

자를 넣은 지명 비보와 함께 마을 숲 비보로 보다 완전한 땅의 조화

를 꾀하고자 하였다.

이 용머리숲과 함께 어울리는 숲이 있으니, 바로 마을 앞들 가운

데 나지막히 솟아 있는 독산獨山이다. 땅의 생김새를 두고 그 땅의 

기운을 읽는 풍수의 형국론으로 볼 때, 용머리숲은 길게 뻗은 붓에 

그리고 마을 앞들 가운데 솟은 독산은 책상 위에 놓인 연적硯滴에 

견줄 수 있다. 

책상 위에 놓인 붓과 연적은 글을 쓰는 문필文筆, 선비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마을 풍산 김씨 문중에서는 조선 말까

지 과거 대·소과에 70여 명의 인물이 배출되었는데, 이를 두고 마

을 사람들은 땅의 모양새가 지닌 땅의 기운이 이곳에 터전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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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 풀이하고 있다. 그리고 여

전히 문필이 끊어지지 않을 것임을 믿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난 1996년은 노봉이 이곳에 터를 잡은 지 300년이 되는 해였

다. 마을 입구의 용머리숲 옆에는 아담한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 

노봉의 행적을 기리고 풍산 김씨의 오록리 300년을 기념하는 내용

이 쓰여 있다. 노봉은 지방관으로 재직하면서 목민관으로 치적을 

많이 남겼다고 전하는데, 제주목사로 있을 때 백성들에게 선정을 

용머리숲

입향조 김정이 마을을 감싸고 있는 좌청

룡의 기운이 모자라 석축을 쌓고 제주도

에서 해송의 솔씨를 가져다 심어 조성하

였다는 숲이다. 이 숲은 마을 입구에 이

르기까지 약 120m에 달한다.

독산(獨山)

마을 앞들 가운데 자리한 독산은 연적에 

비유되며, 용머리숲(붓)과 어울려 붓과 

연적의 조화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이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서 문필이 

끊이지 않는다고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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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푼 것에 감사하여 제주도에서도 추모비를 세우는 데 정성을 모았

다고 한다. 지금은 대부분 적송으로 바뀌었지만 용머리숲은 노봉이 

제주에서 가져온 해송의 솔씨를 심어서 조성된 것이라고 한다.

이 숲과 함께 마을 입구에 위치한 물야초등학교에는 2001년 산림

청이 지정한 ‘아름다운 학교 숲’이 있다. 소나무, 느티나무, 향나

무 등 약 600여 그루가 어우러진 숲은 학교와 마을주민, 행정기관이 

함께 가꾸고 있다. 자연을 아끼고 숲을 사랑하는 옛 사람들의 전통

이 지금까지 이 마을에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3.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남사마을 

대전-진주 간 고속도로의 단성나들목을 지나 지리산 자락을 향해 

5분여 남짓 가다 보면 20번 국도변으로 남사마을을 알리는 큰 표지

판과 함께 마을이 눈에 들어온다. 한눈에 보이는 즐비한 기와집들

과 흙돌담길은 처음 이곳을 찾는 사람에게도 평범한 마을이 아니라

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의 남사마을은 전체 가구수는 약 

130여 호가량 된다. 호수의 크고 작음에 따라 그 세勢를 달리하여 

지금은 성주 이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지만, 밀양 박씨, 진양 하씨, 

연일 정씨 등도 적지 않은 호수를 이루고 있다. 전통 마을은 일반적

으로 같은 성씨가 마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성同姓마을의 모습

을 띠는 경우가 많은데, 남사마을은 각기 학문과 벼슬로 뛰어난 조

상을 모신 여러 성씨들이 한데 모여 살면서 하나의 마을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남사마을은 풍수상 길지로 알려져 일찍부터 사람들이 정착하였

는데, 이 마을을 처음 연 것은 진양 하씨이며, 그 이후 여러 성씨들

이 이주해 왔다고 전한다. 풍수상의 명당은 한정된 것이 아니므로

풍수적 이상향理想鄕을 찾기 위한 노력은 이곳에서 다양한 성씨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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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록리의 풍수형국도

김학범, 장동수, 『마을숲』, 열화당, 

1994, 106쪽 참조.

개촌 기념비

입향조인 김정의 행적과 개촌(開村) 300

년을 기념하는 비석이 마을 입구에 세워

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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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응집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 같다. 명당을 차지하려

는 욕망과 다툼이 어찌 없었으랴마는, 어느 한 사람이 이를 독점하

지 않고 서로 나누며 공존하는 조화와 상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

는 것이 아닐까 한다.

풍수에서 땅의 모양새를 살피는 형국론形局論은 산천형세를 사

람, 동물, 문자 등 다양한 형상에 빗대어 그 길흉을 판단한다. 곧 그 

땅의 생김새는 그에 상응하는 성질과 기운을 안고 있다고 보는 것

이다. 이러한 방법은 명당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지세를 전반적

으로 쉽게 개관할 수 있기 때문에, 풍수를 잘 모르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 보이거나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아, 한 마을을 두고도 여러 가지 형국이 거론되고 다

르게 해석되기도 한다.

남사마을은 지리산 천왕봉에서 이어진 산줄기와 그 사이를 흐르

는 남사천이 서로 어울려 마치 태극 모양을 이루고 있는 듯하다. 서

쪽의 니구산尼丘山의 산줄기가 북쪽으로 이어져 있으며, 남쪽으로

는 당산堂山이 동쪽으로 뻗어 그 사이에 마을이 자리하고 있다. 이 

모양새를 두고 니구산은 수용의 머리가 되고 당산은 암용의 꼬리

가 되어 한쌍의 암수 용이 서로 머리와 꼬리를 무는 모습으로 본다. 

또한 암용과 수용이 마주하는 배 부분에 마을이 자리하고 있는 셈

이다. 이처럼 암용과 수용이 서로 배를 맞대고 꼬리를 무는 모습은, 

곧 암수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생산

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남사마을은 암수 용 두 마리의 형세[雙龍交遘形] 외에도 남사천

이 마을을 휘감아 도는 모양을 두고 초승달형[初月形], 행주형行舟形 

등에 비유되기도 한다. 남사천과 함께 마을 남쪽 당산堂山의 산자락

이 마을 안쪽으로 파고들어 있어 마을은 마치 초승달 모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 속담에 “달도 차면 기운다”는 말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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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곧 세상의 온갖 일은 한 번 성하면 한 번은 쇠한다는 뜻으로 부

귀와 영화도 오래 가지 않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사람들

은 남사마을 가운데 초승달 안쪽으로 파고든 부분은 아무것도 채우

지 않은 채 집이나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하였다. 불과 몇 년 전까

지만 해도 이곳은 마을 공동 소유의 논이었는데, 외지인이 이를 사

들여 음식점을 내려고 했지만, 동네 주민들이 이를 막았다고 한다. 

달이 차서 기운다는 것은 곧 마을 공동의 운명이 달린 문제였기 때

문이다.

또한 이 마을을 물 위를 떠가는 배형[行舟形]에 견주기도 하는데, 

이 곳처럼 마을이 하천에 의해 둘러싸여 있거나, 두 물이 한데 모이

는 곳은 대체로 그 모양새를 행주형이라 하여 우물 파는 것을 금한

다. 우물을 파는 것은 물 위를 떠가는 배에 구멍을 내는 것과 같아 

배의 침몰, 곧 마을의 쇠락을 뜻한다. 이러한 곳은 오히려 우물 파

남사마을

남사마을의 형국은 지리산 천왕봉에서 

이어진 산줄기와 그 사이를 흐르는 남사

천이 서로 어울려 마치 태극 모양을 이

루고 있는 듯하다. 또 암수 용 두 마리의 

형세 외에도 남사천이 마을을 휘감아 도

는 모양을 하고 있어서 초승달형, 행주

형 등에 비유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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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사마을의 흙돌담길(고샅)

남사마을은 요즘들어 ‘남사예담촌’

으로 불리는데, 옛 흙돌담길이라는 의

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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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금하는 소극적인 행동보다, 배의 순항을 기원해 적극적인 

방책[裨補]으로 돛을 달기도 하는데, 배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곳에 

솟대(짐대), 돌기둥 등을 세우기도 하고 수형樹形 곧은 나무를 심거

나 노거수 등을 돛으로 삼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풍수 해석은 단지 그럴듯한 재미의 풍수담風水譚

에 그치는 것만은 아니다. 한 마을에 우물을 여러 개 파지 않는 것

은 땅 밑으로 연결된 지하수가 갈수기에 고갈되는 것을 막고, 맑은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또한 위생에 대한 대비가 충

분치 못했던 과거에는 돌림병이 났을 때 우물을 막아 수인성 전염

병의 확산을 막기도 했다. 이처럼 풍수는 자연과 인간의 균형과 조

화를 유지하도록 하며, 오랜 경험을 통한 생태적 합리성과 삶의 지

혜를 담고 있는 것이다.

급격한 도시화, 현대화는 전통마을의 모습을 많이 바꾸어놓았다. 

도시 사람들의 발길이 쉽지 않았던 예전에 비해 고속도로가 놓이고 

대중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곳에도 새로운 바람

이 불어오기 시작하였다. 마을을 찾아온 학생에게 주전부리를 내놓

고 마냥 이야기보따리 풀어내던 예전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람냄

새, 고향냄새 나던 그때가 더욱 그리운 것은 그동안의 변화가 적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당산 아래 마을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던 논과 마을회관은 그 모

습이 확 바뀌었는데, 논은 대형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과 마

을 기념비로 채워졌고 허름한 마을회관은 한옥으로 멋지게 옷을 갈

아 입었다. 남사마을은 최근 ‘남사예담촌’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데, 옛 흙돌담길을 뜻하는 이름이다. 지난 2003년 농촌진흥청이 주

관하는 농촌전통테마마을로 지정된 산청 남사마을은 각종 체험활

동, 관광수익사업 등을 통해 마을의 부흥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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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강골마을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오봉4리) 강골마을은 죽송竹松이 

울창하고 바닷물이 이곳까지 들어와 백로가 서식한다고 하여 강동

(江洞, 강골)이라 이름하였다고 한다. 강골마을은 약 950년 전 양천 

허씨가 이곳에 정착하면서부터 마을이 형성되었으며, 그 후 원주 

이씨가 500년 동안 거주하였고, 광주 이씨가 이곳에서 정착하게 된 

것은 400년 전 무렵으로 전해진다. 이 마을은 광주 이씨廣州李氏 광

원군파廣原君派의 동성마을로, 16세기 후반 무렵에 입향한 것으로 

추정된다. 강골마을의 가구수는 약 40호가량 되는데 그 중 타성은 

10여 호에 못 미치고, 그들 대부분도 광주 이씨와 혼척관계 등으로 

맺어져 있다.

강골마을에는 광주 이씨의 정자인 열화정悅話亭을 포함하여 네 

채의 건물이 각각 중요 민속자료로 지정(1984)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지어진 것들이다. 중요한 집들 앞에는 

각각 연못이 조성되어 있었던 것이 특이하다.

강골마을을 둘러싼 산줄기의 흐름은 기러기에 비유되기도 하는

데, 마을 사람들은 주산인 마을 뒷산이 마치 기러기가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모습을 띠고 있다고 여긴다. 기러기는 갈대가 우거진 물

가나 호수 등에서 살아가는 동물이다. 민간에서 기러기는 부부금

실, 다산, 평화로움 등을 상징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다. 이렇듯 상

서로운 기운을 담고 있는 기러기의 모습을 띤 강골마을의 땅 모양

새는 이 땅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을 미치는

데, 마을의 안녕과 주민들의 건강함은 이 기러기가 마을을 떠나지 

않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마을 사람들은 연못

을 만들고, 연못에 연을 심어 기러기가 늘 마을에 머물러 있기를 기

원하였던 것이다.

강골마을은 마을을 둘러싼 산줄기의 흐름과 모양새를 문자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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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화정(悅話亭)

강골마을 안쪽으로 깊게 자리한 ㄱ자형

의 누마루집 정자인 열화정은 주위의 자

연과 잘 어울리는 전통 조경의 모습을 

담고 있다. 1845년(헌종 11년)에 이재(怡

齊) 이진만(李鎭晩)이 후진 양성을 위해 

건립하였다.

강골마을의 풍수형국 개념도

가운데로 뻗은 획은 마을의 주산(主山)과 

종가(宗家) 그리고 안산(案山)·조산(朝山)

을 연결하는 중심축을 이루며, 나머지 획

은 각기 좌청룡과 우백호 그리고 둥글게 

마을을 감싸는 줄기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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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켜 ‘也’자 형국으로 일컫는다. 가운데로 뻗은 획은 마을의 

주산主山과 종가宗家 그리고 안산案山·조산朝山을 연결하는 중심축

을 이루며, 나머지 획은 각기 좌청룡과 우백호 그리고 둥글게 마을

을 감싸는 산줄기를 형성하고 있다. 주산(120m)을 배경으로 자리한 

종가는 책상 격인 안산으로 만휴정晩休亭과 솔동지의 높지 않은 두 

봉우리를 두고 조산인 오봉산五峯山(284m)과 마주하고 있다. 마을 사

람들은 주산 격인 마을 뒷산을 달리 이름하지 않지만, 안산은 예전

에 이곳에 자리 잡았던 정자의 이름을 따서 ‘만휴정’이라 부른

다. 또한 ‘솔동지’라는 이름은 이곳에 소나무 숲이 무성하였던 

것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강골마을의 중심축 좌향은 서남향을 취

하고 있으나, 개별 가옥들은 이 중심축을 따르기보다는 일조 조건

이나 조망권을 따라 남향 혹은 득량만得糧灣을 향하여 열려 있는 동

남쪽을 향하고 있는 가옥도 많다.

풍수는 명당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잘 갖추어졌는가를 살피

는 것이지만, 장소의 생태적 합리성, 자연경관과의 조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 배치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전통적인 자연

관이자 입지관인 것이다. 강골마을을 전체적으로 둘러볼 때,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마을의 수구水口에 해당하는 부분에 허결이 있

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조선시대 실학자인 이중환도 『택리지』에

서 수구 부분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무릇 수구가 엉성하고 널따랗기만 한 곳에는 비록 좋은 밭 만 이랑

과 넓은 집 천 칸이 있더라도 다음 세대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저절로 

흩어져 없어진다. 그러므로 집터를 잡으려면 반드시 수구가 꼭 닫힌 

듯하고, 그 안에 들이 펼쳐진 곳을 눈여겨본 후 구해야 한다.

그러나 산중에서는 수구가 닫힌 곳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들판에

서는 수구가 굳게 닫힌 곳을 찾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거슬러 흘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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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물이 있어야 한다. 높은 산이나 그늘진 언덕이나, 역으로 흘러드는 

물이 힘있게 판국을 가로막았으면 좋은 곳이다. 막은 것이 한 겹이어

도 참으로 좋지만 세 겹, 다섯 겹이면 더욱 좋다. 이런 곳이라야 완전

하게 오래 세대를 이어나갈 터가 된다.

강골마을의 수구에 견줄 수 있는 동남쪽의 마을 입구는 닫혀 있

기는커녕 아무런 보호막이 없이 득량만을 향해 열려 있으며, 마을 

앞을 지나는 경전선 철도와 도로에서 마을 안이 훤히 들여다보인

다. 마을을 바닷바람으로부터 막고 외부로부터 마을 안팎을 시각적

으로 경계 지으며, 마을 안에서는 좋은 기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강골마을의 수구를 막고 튼튼

히 하는 비보의 방법으로, 만휴정의 산줄기에 잇대어 수형樹形이 아

름다운 수종으로 새롭게 마을 숲을 조성한다거나 야트막한 둔덕을 

만들어[造山] ‘야也’ 자의 마지막 삐침을 힘차게 뻗어봄은 어떨

지 생각해 본다.

바닷가의 작은 마을이었던 강골마을이 이전까지는 경험하지 못

하였던 큰 변화를 겪었는데, 이는 일제강점기 동안의 경전선 철도

부설(1922)과 득량만 방조제 축조(완공 1937)를 통한 대규모 간척사업

이었다. 이러한 대규모의 토목사업은 강골마을을 비롯한 득량만을 

둘러싼 이 일대의 경제구조와 지역구조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하였

다. 득량평의 1,700ha에 이르는 넓은 농경지가 조성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의 반농반어의 생업활동은 농업 위주로 재편되었고, 농경지

와 철도역을 따라 새로운 마을이 생겨났으며, 촌락경관은 물론 주

민의 의식구조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초래되었다. 물론 강골마을도 

그러한 변화에서 예외일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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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북창리 내창 마을 

북창리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추진한 마을 민속 조사를 수행한 

곳으로, 필자가 이 마을에서 9개월 가까이 거주하면서 마을민속지

를 엮었던 곳이다. 이 마을을 처음 찾아왔을 무렵이 떠오른다. 이곳 

조사를 위해 5만분의 1 지형도를 사서 마을을 찾아보았다. 빽빽한 

등고선 사이로 까만 점이 한데 모여 있는 ‘북창리 내창마을’은 

다른 마을들과는 동떨어져 있는 깊은 산속에 자리한 마을이라는 것

이 쉽게 눈에 들어왔다. 

좁은 골짜기를 따라 굽이굽이 난 포장도로를 따라 힘겹게 올라 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어떻게 이런 곳을 찾아 사람들이 들어왔을

까?’라는 의문이 먼저 들었다. 마을을 둘러보고 나서는 ‘이 사람

들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여 먹고 사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1910년대 강골마을 일대의 지형도 

지도 가운데 위치한 강동[江洞]이 지금의 

강골마을이다. 마을의 동남쪽은 득량만

의 갯벌이다. 만조 때 바닷물은 갯골을 따

라 마을 남쪽 입구까지 들어왔다. 1922

년에 부설된 경전선 철도가 마을 앞을 통

과하게 되었으며, 강골마을 동남쪽에 넓

게 분포하던 갯벌은 1930년대에 추진된 

간척사업으로 넓게 구획된 농경지로 변

모하였다. 철도 부설, 간척사업 등은 지역 

중심지의 이동과 새로운 취락의 형성, 촌

락사회의 변화와 지역구조의 변동, 전통

적인 마을 경관의 변화 등을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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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안내로 잿들 꼭대기에 올라서자마

자 바로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씩 의문이 풀리기 시작하였다.

마을의 모습을 한눈에 살펴보기 위해서는 마을 뒷산인 적상산 망

원대 가까이 혹은 적상산 정상부의 무주양수발전소 전망대에 올라

가야 한다. 이곳에서 굽어살펴보면 마을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

다. 적상산의 산줄기가 내창마을을 품에 안은 듯 감싸고 있는 모습

이다.

북창리 내창마을의 땅의 생김새는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가 좁고 

경사져 있으며, 바깥쪽에서는 안쪽이 전혀 들여다보이지 않는다. 

마을은 적상산에서 흘러내린 산줄기가 마을 입구 부분을 제외하고

는 산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으며, 넓지는 않지만 골짜기 안쪽과 

산지의 경사면은 농경지를 일구어 충분히 생활을 영위할 만한 조

건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지형적 조건은 일찍부터 적상산성과 

잿들에서 밭갈이 하는 농부  

북창리 내창마을의 주요 농경지는 해발 

400m가 넘는 적상산 산록의 ‘잿들’

에 분포하고 있다. 농경지의 경사가 급

해 농기계를 사용할 수 없어 아직도 소

를 이용해 밭갈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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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사의 보급창고 역할을 하였던 ‘북창’北倉의 입지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보급창고는 적에게 쉽게 노출되지 않으면서 방어에 

유리하며, 일상적이고 자급적인 생활이 가능한 곳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창고의 입지 외에도 북창리 내창마을의 입지는 외부세계와 비교적 격리

되어 있어 혼란한 시기에 피병, 피세를 목적으로 산지를 찾아오는 사람들

이 정착할 수 있는 지형조건을 갖추고 있다.

북창리 내창마을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골짜기는 매우 좁은데 반

해 입구 안쪽으로 들어서면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비교적 넓은 경

사면이 펼쳐져 있는 분지 형태이다. 풍수는 ‘장풍득수’에서 ‘풍’

과 ‘수’를 따서 이르는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장풍득수는 우리가 

마을 입지의 대표적인 원리로 이해하고 있는 ‘배산임수’와 그 맥락

을 같이 한다. 뒤로는 든든한 산줄기를 배경으로 하고 앞으로는 물을 

가까이 하는 것이므로,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여 좋은 기가 흩어지

북창리 내창마을 전경 

사진 가운데 우뚝 솟아 있는 산이 적상산

이다. 마을은 해발 350m 정도에 자리하

고 있으며, 약 3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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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야 하며 물을 가까이 하여 생활환경의 기초적인 조건을 확

보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러한 풍수의 입지 원리에 비추어 보면 내창마을은 대체로 기본

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 비록 마을이 자리한 골짜기가 좁긴 하지

만, 산의 골짜기와 경사지를 따라 논과 밭을 일굴 수 있어 자급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으며, 적상산에서 얻을 수 있는 

풍부한 임산물은 마을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삶을 꾀할 수는 있다. 특히 마을 사람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적

상산은 산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품어주는 따뜻한 어머니와 

같은 산이다. 이러한 산의 심성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넉넉하고 인심 좋고 때묻지 않은 내창마을 사람들의 심성을 만들어

냈다.

내창마을 입구의 느티나무 세 그루가 있는 곳은 바로 마을의 수

구에 해당되는 곳이다. 이곳은 내창의 안골천에서 흘러나오는 개울

과 적상산 천일폭포에서 흘러내려 오는 북창천이 합수合水하는 곳

이자 마을 입구에 해당되는 곳이다. 풍수에서는 이러한 수구水口가 

너무 넓거나 허하게 되면 마을의 지기地氣가 밖으로 쉽게 빠져나가

기 때문에, 마을에는 좋은 기운이 머물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 때문에 수구에는 숲을 조성하거나, 인공적으로 언덕을 쌓기

도 하며[造山], 때로는 장승이나 솟대, 선돌, 돌탑 등 양기陽氣를 담

은 민간 신앙물 등을 세워 풍수적인 비보를 하는 경우가 많다. 북창

리 내창마을 입구의 느티나무 세 그루와 돌탑 역시 그러한 맥락에

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양물陽物인 느티나무 숲과 돌탑을 조성

한 것은, 마을 수구의 허결虛缺을 막고 마을에 좋은 기운이 머물도

록 하는 수구막이 역할을 하게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더욱이 느티나무와 돌탑이 있는 마을 입구는 잡귀나 전염병 등이 

마을 밖에서 마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며, 마을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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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입구의 돌탑과 느티나무 

마을 수구의 허결(虛缺)을 막아주며 마을

에 좋은 기운이 머물도록 하는 수구막이

의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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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을 기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마을이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시각적 차단물로서의 역할과 함께 마을 주민

들의 휴식공간이 되기도 한다.

내창마을에는 수구막이 비보 외에도 화기火氣를 막기 위한 비보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최근 시멘트를 이용한 가옥의 건축이 늘긴 하

였지만, 불과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북창리 내창마을에는 초가집

이 많았다고 한다. 당시 가옥은 대체로 짚이나 억새풀로 지붕을 엮

은 집이 많았으며, 가옥의 부재가 대부분 목재로 만들어졌기 때문

에 화재에 매우 취약하였다. 따라서 마을에서 화재가 일어나면 이

웃하고 있는 집뿐 아니라 임야 등에 걸쳐 연쇄적인 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컸다. 이 때문에 화재예방은 자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마을의 공생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었다.

이러한 화재예방을 위하여 북창리 내창마을에서는 ‘소금단지 묻

산신제

매년 음력 정월 열나흗날 밤 주민들은 

산제당과 마을 입구 느티나무 아래에서 

제를 모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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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같은 의례를 행하였다고 한다. 이는 소금의 기운을 빌어 화

재를 예방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는 풍속으로 정월 대보름 무

렵에 하였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 중 몇 명이 절산의 능선을 따라 

올라가 ‘화산뽁대기’라는 곳에 소금단지를 묻고 마을에 불이 나

지 않기를 빌었다고 한다.

6.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양화리 가학동 

수년 전 행정수도 이전 논의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적이 있다. 

노무현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화 전략의 핵심사업으로 추진

되었던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의 일부를 포함

하는 약 2,200만 평 규모로 개발되고 있다. 필자는 2005년부터 2007

년까지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문화재 조사를 담당하

였고, 지역개발에 대한 이해관계와 지역 공동체의 갈등 양상을 비

교적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 지역이 연기·공주라고 하지만 원수산元

帥山(254m)과 전월산轉月山(260m)을 배경으로 금강을 끼고 있는 장남

평야 일대의 연기군 남면 진의리와 양화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

심에 있다.

드넓은 금강변의 충적지인 장남평야와 원수산, 전월산은 행정도

시의 입지 선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

다. 한 나라의 도읍에 맞먹는 행정수도의 입지 선정에 다양한 요인

이 고려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풍수적인 입지 요건도 고려의 대

상이 되었다는 후문이 있다. 원수산을 주산으로 좌청룡인 전월산과 

우백호의 낮은 구릉으로 둘러싸인 이곳을 미호천과 금강이 합수하

여 감싸고 흐르며 멀리 계룡산을 마주하고 있는 모습을, 마치 서울

의 땅 모양새를 축소하여 옮겨놓은 듯하다고 풀이하는 이도 있다. 

실제로 풍수가들 사이에서 새로운 도시가 들어설 후보 지역의 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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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입지의 좋다 좋지 않다를 두고 다양한 견해가 신문지상에 보도

되기도 하였다.

연기군 남면 양화리는 연기·공주 일대에 거주하는 부안 임씨扶安

林氏의 600년 세거지이며, 임씨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

는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하다. 그 때문인지 마을에서 만나는 주민

들에게서 행정도시 이전으로 조상의 선영이 있고 대대로 자신들이 

일구어온 고향의 삶의 터전을 잃을까 걱정하는 눈빛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었다.

이곳 사람들은 양화리 일대를 ‘세거리’(시거리)라 부른다. 경상

도·전라도·충청도를 갈 수 있는 세 갈래의 길이 있다고 하여 붙여

진 지명으로 한자로는 ‘삼기三岐’라 표기하였다. 세거리를 중심으

로 부안 임씨가 오랫동안 터전으로 삼아왔다는 의미에서 세거리世居

里라 표현하기도 한다. ‘세거리’라는 명칭은 때에 따라 양화리뿐만 

아니라 부안 임씨의 영향권이라 할 수 있는 인근의 진의리, 송담리,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

가운데에 펼쳐진 넓은 들이 장남평야이

며, 가운데 금강이 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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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리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지역적 범위를 가리키기도 한다. 

부안 임씨는 전국적으로 분포하지만, 충남 공주·연기 일대에

서 그 분포가 두드러진다. 2004년(8월)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연기

군 남면 인구 9,078명 가운데 부안 임씨가 1,962명으로 전체 인구

의 21.6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이 지역에서는 그 영향력과 명망

이 높다.

부안 임씨가 현재의 연기군 남면 양화리 일대에 터전을 마련한 

것은 약 6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곳에 처음 정착한 입

향조이자 중시조인 임난수林蘭秀(1342~1407) 장군은 고려 말 공조전서

의 벼슬을 거쳤지만, 이성계가 역성혁명으로 조선왕조를 세우자 불

사이군不事二君이라 하여 관직을 버리고 이곳에 은거하면서 절의를 

지켰다. 이후 그의 후손들이 퍼져 전서공파를 이루어 양화리는 명

실공히 부안 임씨의 공고한 터전이 되었다.

양화리는 행정구역상 1·2·3리로 나누어지는데, 양화1리는 임난

숭모각

양화리 입향조이자 중시조인 전서공 임

난수의 위패를 모신 곳이다. 숭모각 앞

에는 임난수 장군이 심었다는 은행나무 

두 그루가 우뚝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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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장군의 위패를 모신 사우祠宇인 숭모각崇慕閣, 제사 준비와 문중 

모임의 장소인 전월재轉月齋, 임장군이 심었다고 전해지는 은행나

무, 전월산 그리고 그와 관련된 많은 설화 등을 담고 있는 부안 임

씨의 성스로운 장소이자 상징적 장소라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양화

2리(가학동)와 3리(평촌)는 임장군의 후손들이 보다 안정적인 거주지

로 삼아 부안 임씨의 터전을 일군 곳이라 할 수 있다.

가학동駕鶴洞은 원수산과 전월산이 마치 병풍처럼 마을을 둘러

싸고 있으며, 그 산자락 사이의 골짜기를 따라 각각 10여 호 규모의 

상촌, 월용, 곡말(곡촌), 학동, 아랫말 등 다섯 개의 자연 마을로 이루

어져 있다. 가학동에는 현재 약 70호 가량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서 부안 임씨가 60호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마을 뒷산에 자리하고 

있는 임씨 묘역에는 임난수 장군의 증손자인 주부공 임준林俊의 묘

소가 있으며, 마을 주민들 대부분은 주부공파의 후손들이다.

가학동은 한자 이름 그대로 학을 타고 있는 마을이라 하는데, 동

쪽의 전월산에서 마을쪽으로 뻗은 산줄기가 마치 학이 날아가는 모

습을 띠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마을 가운데로 좁고 길게 내려오는 

낮은 구릉은 ‘학선대鶴仙臺’라 부르며 학의 주둥이에 견줄 수 있

다. 학의 주둥이 부분에는 이 마을 부안 임씨 세거의 역사와 맞먹는 

나이의 아름드리 느티나무 두 그루가 서 있다. 마을의 느티나무는 

이곳 사람들의 휴식처일 뿐만 아니라 마을의 중심을 이루는 상징적

인 장소이다. 느티나무가 있는 곳은 학의 주둥이를 타고 신선과 같

이 노니는 곳으로, 가학동은 번잡하고 속된 세상을 떠나 학의 날개

와 품속에서 평화롭고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상향으로 

삼을 만한 곳인 것이다.

이처럼 조상 대대로 땅을 일구고 평화롭게 살아오던 가학동이 행

정중심 복합도시 건설로 술렁대기 시작한 것이다. 마을 이장을 맡

고 있는 임영수씨는 “여기서 조상 대대로 살아왔는데 난데없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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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도니 뭐니 해서 삶의 터전을 빼앗기게 됐다”면서 “솔직히 행

정수도가 우리 마을을 비껴갔으면 하고 바랐는데……”라며 안타

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행정수도가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에서 착하게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의 터전을 살릴 수 있는 방

법은 없는지 거듭 말을 붙여온다. 국책사업 방향의 옳고 그름에 대

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앞선 사례를 통해 보면 개

발중심의 가치관과 잣대로 쉽게 선을 그어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사업은 

현지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이나 이주 등 물질적·유형적 대

책뿐만 아니라 뿌리와 고향의 상실, 혈연·지연 공동체의 갈등과 해

체 등에 대한 깊은 고려와 대안을 갖춘 새로운 개념의 도시건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양화리 가학동 마을

가학동 임씨 묘역에서 바라본 마을 전경

으로 사진 왼쪽에서 가운데로 이어지는 

산줄기가 학의 주둥이에 해당되며 느티

나무 세 그루가 우뚝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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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충청남도 연기군 금남면 반곡리 반곡마을 

충남 연기군 금남면 반곡리. ‘반곡리盤谷里’라는 이름은 마을 

밖을 감싸며 휘돌아 흐르는 삼성천과 금강, 그리고 마을을 둘러싸

고 있는 산줄기가 어우러진 모습이 마치 둥근 소반小盤의 모습과 같

다 하여 붙여진 것이라 전한다.

풍수에서는 땅의 모양새를 두고 그에 상응하는 기운이 땅에 내

재되어 있다고 여기는데, 마을이 들어선 모양새를 소반형에 비유하

고, 소반이 가진 의미와 상징성으로 이 땅의 기운을 읽어내고자 하

는 것이다. 소반은 쓰는 사람과 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귀하고 정성

들인 음식들이 올려지게 마련이다. 이처럼 소반은 무언가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여지와 가능성이 있는 공간으로, 평평한 소반 모양의 

넓은 들은 알곡으로 가득한 풍요로운 삶, 곧 부와 영화를 상징한다. 

또한 해석하는 이에 따라 소반형에서는 소반 위에 올려지는 술병이

나 그릇의 자리가 명당의 혈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하나의 형국에서 

여러 개의 혈이 함께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어떻든 반곡리 

마을 앞으로 넓게 펼쳐진 들은 소반을 두고 둘러앉은 마을 사람들

을 대대로 먹여 살린 기름진 옥토였음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반곡리에는 약 120여 호가 살고 있는데, 그 중 여양 진씨驪陽陳氏

가 70∼80여 호를 차지할 만큼 그 위세가 높다. 여양 진씨 외에도 

경주 김씨 등 여러 성씨가 거주하고 있지만 그에 미치지는 못한다. 

마을 입구에는 선조들의 행적을 기리는 비석들과 정려旌閭가 자리

하고 있어 진씨의 족세를 실감케 한다.

여양 진씨는 고려 인종 4년(1126)에 일어난 이자겸의 난을 평정

한 공으로 여양군驪陽君에 봉해진 진총후陳寵厚를 시조로 하는데, 

이 마을에 진씨가 정착하게 된 것은 약 16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

라간다. 시조로부터 13세인 집의공執義公 우宇(1514∼1534)가 중종 

29년(1534)에 진사시에 급제한 후 성균관에 있을 때 정치적 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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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력하다가 김안로의 미움을 받아 정치를 비방한 죄인으로 몰려 처

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이 무렵 일족이 세거하던 전라도 김제 

일대를 떠나 그의 둘째 아들인 한번漢藩이 선대先代의 덕을 입은 공

주 일대 문인들의 후손의 도움으로 지금의 남면 양화리에 정착하려 

하였다. 그러나 함께 온 고승이 금강 남쪽의 괴화산槐華山 아래가 

대대로 세거할 만한 명당임을 일러준 것이 여양 진씨가 금남면 반

곡리 일대에 정착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진씨가 양화리에 정착

하지 못한 것은 이 일대에서 일찍부터 공고한 사회·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부안 임씨의 터전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곧, 갈등과 간

섭의 소지를 없애고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에 반곡리를 

선택하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연기군 남쪽을 동서로 관류하는 금강을 두고 강 북쪽의 남면 양화

리와 강 남쪽의 금남면 반곡리는 각기 전월산과 괴화산을 두고 마주

하고 있다. 두 산의 모양새를 견주어 보면 전월산이 힘있고 우람하

게 솟은 장군형의 산이라면, 괴화산은 유려한 곡선의 미를 가진 여

김해 김씨 정려(旌閭)

반곡리 마을 입구에 위치한 김해 김씨 정

려이다. 여양 진씨에 시집 온 김씨의 열행

을 기리기 위해 건립하였다. 정려 외에도 

마을 입구에는 여양 진씨 선조들의 행적

을 기리는 비석들이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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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의 산이다. 산은 그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의 심성을 좌우하는 중요

한 대상물이 되는데, 이는 그 산의 형세가 사람들의 심성에 새겨져 그들의 

의식과 행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괴화산은 반곡리뿐만 아니라 이웃하는 석교리, 황룡리, 장재리, 

석삼리 등의 마을을 품고 있는데, 비록 높고 아름다운 이름난 산은 

아니지만 자식들을 정성껏 돌보고 넉넉한 품으로 안아주는 우리네 

어머니를 닮은 산인 것이다. 이처럼 산은 그곳에 기대어 사는 사람

들의 포근한 삶의 안식처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돌보는 숭엄

한 존재가 되기도 한다. 괴화산에서는 매년 음력 10월 초가 되면 각 

마을 주민들이 마을마다 모시는 산제당에 올라 경건한 마음으로 한 

해 동안의 마을의 안녕과 일 년 농사에 대한 감사의 의례를 올렸다. 

최근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이 본격화되고 마을 주민들의 이주가 

이어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다.

반곡리마을

괴화산 자락을 따라 자리하고 있는 반곡

리는 금강을 사이에 두고 사진 가운데 우

뚝 솟은 양화리 전월산과 마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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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모범도시로 조성하겠다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이 

땅과 이곳에서 살아온 주민들의 삶을 화석화된 모습으로만 남길 것

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삶의 문화를 온전히 기록하고 새로이 이곳에 

둥지를 틀게 될 사람들이 그 문화를 함께 이어가고 꾸려갈 수 있는 

문화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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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은 농경을 중심으로 한곳에 정착

하여 삶의 터전으로 삼는 뿌리 내림의 정착문화를 형성하였으며, 

‘땅’ 혹은 ‘고향’에 대한 동경과 애착이 다른 민족보다 강한 

편이다. 동양인과 서양인의 심성을 비교할 때, 동양인은 장소에 매

이는 전통place-bound tradition이 강하고 서양인은 시간에 매이는 전통

time-bound tradition이 강하다고 한다.17 한국인이나 중국인들은 외적의 

침입을 받으면 일시적으로 난을 피했다가 반드시 귀향하는 습성이 

있는데, 이러한 귀향의 배경에는 장소에 얽매이는 전통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 민족 역시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하다. 특히 조상들이 선택하여 대대로 뿌리를 내리고 살아

온 마을에 대한 애착은 하나의 신앙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

렇기 때문에 한국의 주거와 공동체 문화는 어떤 면에서는 ‘마을’

이 중심이 되었으며, 마을은 근대화 이전까지 자급자족적 경제구조 

속에서 자치적인 공동체사회를 이루며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고, 전

통적인 사회구조의 바탕이 되는 영역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거문화의 전통은 20세기 들어 근대화와 산업

04
현대 사회와 주거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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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기술

이 진보하고 사회가 발달하면서 농촌보다는 도시에 사는 인구비율

이 압도적으로 높아졌다. 현대 사회에서 도시에서 살 곳을 선택할 

때는 주택의 가격, 학교나 일터로의 접근성과 교통여건, 편의시설

의 근접 여부나 쾌적성 등의 주거환경 등을 많이 고려하며, 집의 외

관과 내부구조, 이웃의 사회·경제적 지위, 지역개발 전망 등도 중요

한 주거 선택 조건으로 꼽는다.

사람이 살 만한 땅은 개인과 사회의 가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선

호도가 달라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취락의 

입지 원리와 풍수 등이 전통사회의 고루하고 버려야 할 가치라기

보다는, 우리 주거문화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열쇠로 평가하고 가치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현대 사회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지역개발과 지역 공동체 형

성의 패러다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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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다

마당의 어원은 ‘맏+앙’이다. ‘맏’이란 맏아들이나 맏딸 등에

서 쓰이는 것처럼 ‘으뜸’ 혹은 ‘큰’이라는 뜻이고 ‘앙’은 장

소를 일컫는 접미사다. 이로 볼 때 마당이란 ‘가장 으뜸되는 큰 공

간’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셈이다.1 실제로 마당은 가옥의 바깥쪽에 

위치하면서 외부에 개방되어 있고 집 안에서 가장 넓은 공간이다. 

이런 이유로 이른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 가장 먼저 빗질을 해

두는가 하면, 봉숭아와 채송화 등을 심어 예쁜 화단을 꾸미기도 한

다. 그야말로 마당은 집을 대표하는 얼굴인 셈이다. 실제로 시골길

을 걷다 보면 비록 가옥은 허술할지라도 고운 황금빛을 내뿜으면서 

잘 정리된 마당을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양반집의 사랑마당은 주인

의 성품과 품격을 드러내는 까닭에 선비의 지조와 풍류를 상징하는 

매화·난초·대나무·국화 등을 심어 단아한 정원을 조성하기도 한다. 

그런데 사실, 마당이 외부로 개방되어 있다 하더라도 엄밀히 말

하자면 내부와 외부 세계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매개적 공

01
소통을 위한 매개적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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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라 할 수 있다. 즉, 내부공간이라고 하기에는 여타 공간에 비해 

은밀성을 확보받지 못하며, 또 담장과 대문으로 경계 지워져 있으

므로 외부공간이라 하기에도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마당은 완전한 

내부공간도 아니면서 동시에 외부공간도 아닌 그야말로 중간적 공

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예를 들어 가족들이 외출을 할 때 반드

시 거쳐야 하는 곳이 마당이고, 또 외부인이 방문할 때 첫발을 내딛

는 곳 역시 마당이다. 내부에서는 마당을 통해야만 외부와 닿을 수 

있는가 하면 외부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도 마당을 거쳐야

만 하는 것이다. 

물론 마당 주위를 울타리와 대문으로 둘러싸고 있다는 점에서는 

폐쇄적 공간으로 보일지라도 대문을 열어젖히면 골목길과 곧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적영역으로서의 단절이 아닌 외부로 개방되어 

대문

경북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 안동 권씨 

충재종택이다. 대문은 집 안에서 외부로 

통하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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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매개적 구조를 취한다. 이런 점에서 마당은 내부세계와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일종의 통로 및 매개역할을 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마당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 역시 외부와의 원활한 소

통을 고려하여 비교적 낮게 쌓았는데, 대개 어른들 키보다 낮다. 이

로써 굳이 대문을 나서지 않더라도 낮은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이

웃들과 음식과 물건 등을 주고받는 등 간단한 용무를 볼 수 있으며, 

또 골목길을 지나는 마을 사람들과도 담 너머로 간단한 대화를 나

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마당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의 개방적 속

성이야말로 마당을 가족들만의 사적인 공간으로 한정 짓지 않고 외

부와의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주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마당은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매개적 역할뿐만 아니라 완충

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상류계층의 가옥에서 더

욱 강화되고 있는데, 양반집의 경우 행랑마당·사랑마당·안마당·별

당마당 등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마당들이 존재하는 걸 볼 수 

있다. 행랑마당은 행랑채와 담장으로 둘러싸인 공간으로서, 대문을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된다. 또 행랑채와 근접해 있는 까닭에 

하인들의 작업장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사랑마당은 사랑채 앞에 위

치한 장소로서 주로 정원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행랑마당과 그대

로 연결되거나 혹은 사이에 중문을 만들어두는 경우도 있다. 안마

당은 안채 앞에 조성된 공간이다. 주부를 비롯한 집안 여성들의 가

사 작업장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곳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사랑마

당에 설치되어 있는 중문을 거쳐야만 한다. 이는 남녀구별이 엄격

했던 조선시대에 여성들의 전용공간인 안채의 은밀함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보호장치였던 것이다. 

한편 서민가옥의 경우 대문에 직결하여 안마당이 자리하는 곳이 

많은데, 이때 안채나 안방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담(내외담)을 쌓아

두기도 한다. 가옥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 별당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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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담장으로 겹겹이 둘러싸여 있으며 주로 정원으로 꾸며져 있다. 

그런데 이들 마당은 각각의 건물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까닭에 

한 건물에서 다른 건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만 했

다. 이때 마당에 들어선 사람의 발소리와 헛기침 소리 등이 마당을 

통해 방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됨으로써 외부인의 방문에 대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었다. 즉, 마당을 지나는 시

간적·공간적 거리가 만남을 준비하는 시간을 벌어주었던 것이다.2 

특히 내외관념을 철저히 실천하고 있었던 상류계층의 경우, 여성

들의 전용공간인 안채를 가장 깊숙이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

었는데 이때 행랑마당-사랑마당-안마당 등의 동선을 취하도록 하

는, 이른바 중층적 구조를 이룸으로써 안채를 보호하고자 했다. 이

런 배치구조에서는 대문을 들어선 외부 방문객은 가장 먼저 행랑마

당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하인들과의 대면을 통해 내부로의 통과여

부를 결정짓게 된다. 

사랑마당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풍산 류씨 양

진당 종택의 사랑마당이다. 집 안에서 가

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문을 

들어서면 바로 만나는 위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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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때 평소 출입이 잦았던 낯익은 손님이 아니라면 행랑마

당에서 잠시 기다리도록 해두고, 사랑채의 지시를 받아 출입여부

를 판단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난 후 하인들은 사랑채의 방문

객을 내부로 정중히 모시는가 하면, 그 외의 방문객들은 행랑마당

에서 용무를 마치고 되돌아간다. 이런 점에서 행랑마당은 사랑마당

(사랑채)으로의 출입에 대한 완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한

편, 안채에 볼 일이 있어 온 여성 방문객들은 내외관념이 엄격했던 

탓에 남성들과 마주칠 수 있는 ‘행랑마당-사랑마당’이라는 통로

를 거치지 않고 안마당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옆문(협문) 등을 통해

서 출입하곤 했는데, 이것 역시 평소 안면이 있는 이들에게만 허용

되었을 뿐 그 외 봇짐장수 등과 같은 외부 방문객들은 특별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대개 행랑마당에서 용무를 마친다. 

마당은 각종 만남이 이루어지는 소통의 공간이기도 하다. 이웃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일일이 집 안으로 안내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당에서 용무를 마칠 수 있는가 하면, 집 안으로 들여

안채 협문

경북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진성 이씨 

퇴계종택이다. 사랑마당을 거치지 않고 

안채로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협문을 

마련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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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기에는 왠지 꺼려지는 낯선 방문객과는 마당에서 간단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통가옥의 경우 남녀유별 관념으

로 인해 안채와 사랑채로 각각 분리하였는데, 이때 가족 중에서 안

채에 아내를 두고 있는 남성 이외의 사람들은 안채로의 출입이 제

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안마당이라면 큰 부담 없이 드나들면서 용

무를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원칙은 하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

었다. 여자 하인들의 경우에는 안방이나 건넌방 등으로의 출입이 

비교적 자유스러웠지만 남자 하인들에게는 엄격하게 금지되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유일하게 안마당으로의 출입은 허용되었다. 이처

럼 마당은 친분의 정도, 성별과 신분을 뛰어넘어 모든 이들이 소통

과 교류를 하는 주거공간의 핵심적 장소였다. 

가옥의 공간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마당은 일

상 및 비일상의 주된 활동공간으로 활용되었다. 『임원경제지』에 

“무릇 뜰을 만듦에 있어 세 가지 좋은 점과 세 가지 피해야 할 점

이 있다. 높낮이가 평탄하여 울퉁불퉁함이 없고 비스듬해서 물이 

빠지기 쉬운 것이 첫째 좋은 점이요, 담과 집 사이가 비좁지 않아서 

햇빛을 받고, 화분을 늘어놓을 수 있는 것이 두 번째 좋은 점이요, 

네 모퉁이가 평탄하고 반듯하여 비틀어짐이나 구부러짐이 없는 것

이 세 번째 좋은 점이다. 이와 반대되는 것이 세 가지 피해야 할 점

이다”3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들 조건들은 외부로 노출되어 있

는 마당은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동시에 각종 활동공간으로 

이용함에 있어서도 불편함이 없어야 함을 뜻한다. 

예를 들어 가을철 수확한 곡식을 마당에서 말리거나 타작하고, 

또 탈곡을 하지 않은 곡물을 쌓아두는 노적가리4 등도 마당에 쌓아

두는데, 이때 바닥이 고르지 않고 또 비가 내린 후에 물이 잘 스며

들지 않는다면 작업공간으로 활용하기에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이

유로 지금도 농가에서는 비가 내릴 때 마당에 함부로 들어서면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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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람을 듣곤 한다. 질척해진 땅에 발을 디디면 시간이 지나 그대로 

굳어져 마당이 울퉁불퉁해지기 때문인데, 이럴 때는 마당 앞에 진

흙을 가져다 놓고 이겨서 고르게 바르는 ‘마당들이기’ 혹은 ‘마

당맥질’을 해야 한다.5

곡물의 건조는 마당의 주된 기능이었다. 『임원경제지』에서도 

“ㅁ자형 집의 가장 안쪽은 안마당이라 할 수 있는데, 마당이 협착

한 데다가 지붕의 그늘이 서로 드리워진 까닭에 곡식이나 과일을 

말리는 데 모두 불편하다”6라고 마당의 기본 조건으로 채광의 중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농사 규모가 큰 집에서는 탈곡한 곡식을 넣

어두는 곡물창고로 ‘뒤주’나 ‘장석’ 등의 시설을 마당에 설치

하는 경우도 있었다. 농작물은 농가의 주된 재산이었는데, 이런 이

유로 감시가 비교적 용이한 장소에 보관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때 

마당이 주로 활용되었던 것이다.7

여름철 마당은 그야말로 최고의 피서지이기도 했다. 무더운 여름

날, 아궁이에서 불을 지피면 방에 열기가 달아오르는 탓에 이동식 

안마당

경북 안동시 길안면 묵계리 안동 김씨 보

백당 종택의 안마당이다. 부엌과 가까운 

곳에 곳간과 장독대 등이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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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궁이를 마당에 설치하여 밥을 짓는가 하면, 마당 한가운데 놓인 

평상平床에서 식구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광경도 쉽게 볼 수 있

었다. 낮 동안의 열기가 가득찬 방을 피해 온 식구가 평상에서 찐 

옥수수를 먹으며 담소를 나누거나 아예 그곳에서 잠을 청하는 경우

도 적지 않았다. 마당의 넓은 면적은 잔치를 벌이기에도 제격이었

다. 혼례와 회갑연은 으레 마당에 잔칫상을 차렸으며, 의례가 끝나

면 마당에 멍석을 깔고 차양을 쳐서 손님접대를 하는 공간을 조성

하였다. 생일잔치나 돌잔치 등에서도 비록 잔칫상은 마루에 차려졌

지만 손님들은 마당에서 음식상을 받곤 하였다. 이처럼 마당은 잔

치나 큰일이 있는 날에는 그야말로 마을 사람들 모두 함께 소통하

는 공간이었던 것이다.

마당은 신앙공간으로도 이용되었다. 이른 새벽 주부들이 정화수

를 떠놓고 기원을 드리는 장소 역시 마당이었으며, 터주신이라 하

여 뒷마당에 곡물을 넣은 독을 안치해 두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앞마당에는 탈곡하지 않은 곡물을 보관하는 노적가리를 쌓아두었

는데, 이를 지키는 신을 ‘노적지신’이라고 하였다. 

곡물을 수장하는 장소로서 마당의 중요성은 지신밟기 노래에서

도 확인할 수 있는데, 다음은 울산지역에 전하는 지신밟기 노래 이

다.8

에이야루 노적지신 눌루자

가리자 가리자 수만 석으로 가리자

불우자 불우자 수만 석으로 불우자

막우자 막우자 발 큰 도둑 막우자

천양판도 여게요 만양판도 여게라

지신밟기는 마당밟기라고도 한다. 지신地神을 밟아줌으로써 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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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위로하여 신이 흡족해하면 한 해 동안의 악귀를 물리쳐 복

을 가져다준다는 신앙행위이다. 마당에 노적가리가 있는 경우에는 

‘노적지신露積地神’을 위로해 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신밟기에

서는 ‘수만 석의 곡식을 쌓아 노적지신의 은신처를 마련해 주리

라’고 노래 부르는가 하면, 이로써 노적지신이 만족하면 수만 석

의 곡식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기원하고는 이들 곡식을 

도둑으로부터 지키리라는 다짐으로 마무리했던 것이다. 

마루, 방과 방을 이어주다

마루의 어원은 ‘말’ 혹은 ‘마리’로서 높다는 뜻이 있다. 산

의 정상을 산마루라고 하기도 한다. 아울러 우리 몸에서 가장 높

은 곳은 머리이며, 무리에서 통솔자 역할을 하는 이를 우두머리하

고 하는데 이때의 마루와 머리 등의 어원은 동일하다. 제주도 방언

으로 마루를 ‘마리’라고 하는데, ‘’에 근원을 두고 있다. 아

울러 한반도 북동부 지역에서 거주했던 어룬춘 족의 주거공간 내에

는 ‘말루malu’ 혹은 ‘마로maro’라고 불리는 공간이 있으며, 주

택 내에서 위계가 매우 높아 여성들은 접근할 수 없는 신성한 장소

로 여겨졌다.9 이들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마루는 집 안에서 가장 으

뜸되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신성공간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마루란 “땅의 온도와 습기, 유해 동식물을 피하거나 채광과 통

풍 등을 위해 지면에서 공간을 띄워 널로 짜서 바닥을 형성한 것”

10으로 정의된다. 이처럼 마루는 지면과 일정 간격을 둠으로써 땅에

서 올라오는 습기를 막아주는 등 통풍이 잘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습기가 많은 여름철에 유용한 생활공간으로 자주 활용되어 

왔다. 그런가 하면 더운 여름철 외에는 차가운 바닥의 마루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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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이 극히 드물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고구려에서는 마루 위

에 침상을 설치하여 기거했다는 견해도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상류계층의 주거 내부를 보여주는 그림들이 

다수 남아 있는데, 그림 속의 인물들이 앉아 있는 침상이 바로 마루

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울러 『삼국사기』의 옥사조屋舍條에도 

침상의 재료로 침향枕香, 자단紫檀, 황양목黃楊木 등의 고급 목재를 

금지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마루로 된 침상을 사용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고려도경』에서도 “상류계층의 침상 

앞에는 낮은 평상을 놓았는데 세 면에 난간이 있으며 각각 비단 보료

를 깔았다”라고 하여 온돌이 설치되기 이전까지 상류계층에서는 나

무로 만든 침상에서 기거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11 아울러 서

긍의 『고려도경』, 최자의 『보한집』, 이인로의 『동문선』, 이규

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등에 따르면 왕족과 상류계급은 침대

사랑대청

경북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의성 김씨 

청계 종택의 사랑대청이다. 사랑대청에

서 조상 제례를 비롯하여 각종 모임 등

을 열기 때문에 비교적 넓은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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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놓는 입식생활을 하면서 온로溫盧와 같은 난방기구를 사용하고 

있었음에 반해 일반서민들 사이에는 온돌이 널리 보급되었다고 한

다. 겨울에는 욱실燠室, 여름에는 양청凉廳이라고 하여 온돌과 마루

가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상류계층의 가옥에서는 온돌방을 

보통 한두 칸 짓고 이곳에는 노인이나 병자들이 거처하며, 나머지 

공간에는 마루를 깔아 취침을 하고 주위에 병풍과 장막을 둘렀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온돌문화가 완전히 정착하기 이전

에는 마루 위에서 입식생활을 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후 온돌이 보

급됨에 따라 지금과 같은 대청의 형태로 남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마루는 설치장소와 형태 등에 따라 대청마루·누마루·쪽마루·툇마

루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대청이란 집 안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

진 마루를 일컬으며 안채에는 안대청, 사랑채에는 사랑대청이 각각 

있다. 

대청은 손님접대를 비롯하여 각종 행사나 가사노동을 하기에 적

합하여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예를 들어 안대청에서는 다듬

이질이나 바느질 같은 부녀자들의 가사노동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무더운 여름철에는 식사를 하는 장소로 탈바꿈하는가 하면 취침공

간이 되기도 한다. 남성공간인 사랑대청은 외부 방문객이 가장 빈

번하게 드나드는 접빈 장소로 주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조상 제례

가 거행되는 의례공간이 되기도 한다. 

누마루는 높게 쌓은 기단 위에 세워진 사랑채의 전면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사랑채의 웅장함과 권위를 한층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화려한 조각과 장식으로 꾸며진 누마루의 난간은 대문을 들어

서는 방문객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하다. 쪽마루는 툇기둥을 설치하

지 않은 채 방이나 대청 앞에 좁고 길게 달아낸 공간으로 외부에서 

방으로 들어갈 때 계단 역할을 하기도 한다. 툇마루는 방이나 대청, 

누마루 앞에 좁고 길게 달아낸 것으로 툇기둥에 의해 인접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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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과 일체화를 이루는 마루이다. 특히 쪽마루와 툇마루는 외부 

방문객이 방으로 들어가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잠시 걸터

앉아 용무를 마치는 장소로 자주 활용되고 있다. 

마루 중에서 대청은 상량문이 적혀 있는 대들보가 지나는 장소로

서 가옥의 중심을 차지한다. 이런 까닭에 일상에서 마루라고 지칭

하는 것은 대체로 대청을 일컫는다. 대청은 일상적 공간이면서 비

일상성을 지니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성주신成主神을 모시는 

것을 들 수 있다. 성주는 가장家長을 보살피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모든 가택신을 거느리는 최고의 신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집 

안의 중심적 공간인 대청에 최고의 신으로 군림하는 성주신을 모셔

두었던 것이다. 

‘마루’는 높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마루’라는 뜻을 가진 

사랑대청에서 지내는 조상 제례

경북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의성 김씨 

청계종택의 사랑대청에서 거행되는 불

천위 제례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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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宗’ 역시 조상 혹은 신령을 지칭한다. 그런데 ‘높다’라는 말에

는 물리적으로 높다는 뜻 외에도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관념적 의

미도 포함되어 있듯이 마루 또한 물리적으로 높은 공간과 지배계층

의 공간이라는 뜻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12 

이와 관련하여 옛날에는 관청을 마루라고 했는데, 이는 주로 신

성공간에서 제정을 베풀었기 때문이다. 또 신라의 임금을 마립간

이라고 불렀던 것 역시 신성공간인 마루에서 제정을 주관했던 것

에 기인한다. 아울러 대청大廳이란 명칭은 군청郡廳이나 시청市廳의 

‘청廳’으로 미루어 볼 때 대청 역시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명칭

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13 실제로 조선시대 상류계급의 주택에서 

대청은 권위의 대표적 상징공간이기도 했는데, 바깥주인과 안주인

이 하인들을 향해 지시와 명령을 내리거나 호된 꾸지람을 하는 공

간도 대청이었던 것이다. 

마루의 대표적 특징은 방과 방을 이어주는 매개적 기능에 있다. 

아울러 방의 경우에는 주인이 별도로 정해져 있음에 반해 마루는 

가족 모두의 공간으로 이용되는가 하면, 문이나 벽이 없는 까닭에 

여타 공간에 비해 개방성이 높은 편이다. 간혹 양반집의 대청에 분

합문分閤門이 설치되어 있기도 한데, 이것 역시 위로 열어젖히도록 

고안되어 있어 개방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완벽한 외

부공간과 달리 마루에는 바닥과 지붕이 있어 비와 햇빛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거주성이 좋은 공간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마루는 방

과 방 사이에 놓인다는 위치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구조적 측면에

서도 매개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마루의 매개적 속성은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잘 드러난다. 즉, 사

용자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은 마루는 가족 누구나 차지할 수 있

는 공동의 공간이기도 하고, 외부 방문객 역시 비교적 자유롭게 드

나들 수 있는 열린 장소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마루는 가족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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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뿐만 아니라 내부와 외부를 이어주는 매개역할도 하고 있는 셈

이다. 아울러 무더운 여름철, 가족들에게 시원한 잠자리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식사를 하거나 담소를 나누는 등 일상적 행위가 이루

어지는 공간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관혼상제 등을 거

행하는 의례공간, 성주신을 모셔두는 신앙공간 등과 같이 비일상적 

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등 그야말로 일상과 비일상을 넘나드는 

매개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마루가 지니는 신성공간으로서의 속성은 관혼상제를 거행하는 

장소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명확히 방증된다. 예를 들어 남성의 관

례는 사랑대청에서, 여성의 계례는 안대청에서 거행하며, 혼례는 

마당에서 치르는 것이 보편화되었지만 혼례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논산 윤증 고택 사랑채 분합문

문이 위로 열어젖히도록 고안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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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례청醮禮廳’이라고 하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대청과 깊은 관

련성이 인정된다. 조상제례 역시 마찬가지다. 

비록 아무리 추운 겨울철에 기일忌日이 들었다 할지라도 방이 아

닌 대청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불문의 원칙이다. 아울러 평소에

는 대청이라고 칭하지만, 제사를 거행할 때는 제청祭廳으로 탈바꿈

한다. 그야말로 일상적이거나 일상적이지 않거나를 넘나들고 있는 

것이다. 한편 대청이 신성공간이면서 동시에 가옥의 중심적 장소라

는 사실은 빈소의 설치에서 잘 드러난다. 대개 망자가 남성이라면 

사랑대청에 빈소를 마련하고, 여성은 안대청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

적 관행이다. 빈소는 망자가 머무는 삶의 마지막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생의 공간을 벗어나는 망자에 대한 예우를 하기 위해 가옥

의 중심적 공간에 모실 필요가 있는데, 이때 대청이 가장 적합한 장

소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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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제한령, 신분 차등에 따라 집을 짓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한양에 도읍을 정하고 성 내에 거

주할 백성들에게 신분에 따라 살림집을 지을 터를 나누어주었다. 

당시 도성 안에서 나누어줄 수 있는 집터는 대략 500결 정도였는

데, 일반 서민들에게는 2부負(약 78평)를 주었으며 1품의 관리들에게

는 가장 넓은 35부(약 1,365평)를 허용하였다. 조선 건국 초기에는 한

양으로 이주하는 사람 수가 그리 많지 않았음으로 이것만으로도 충

분했다. 

그러나 이후 왕조의 기틀이 잡히고 한양이 모든 문물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이주 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 결과 백성들이 

차지할 수 있는 대지 면적은 자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이에 왕

실에서는 택지 면적을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게 된다. 그리

하여 1431년 세종(13년)은 다음과 같은 하교下敎를 내린다.14 

대소 신민의 가옥이 정한 제도가 없는 탓에 이로 말미암아 서민의 

02
신분과 지위에 따른  

위계적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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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은 참람하게도 공경公卿에 비기고 공경의 주택은 참람히 궁궐과

도 같아서 서로 다투어 사치와 화미華美를 숭상하여 상하가 그 등위等

位가 없으니 실로 온당하지 않은 일이다. 이제부터 친아들 친형제와 

공주는 50칸[間]으로 하고, 대군大君은 여기에 10칸을 더하며, 2품 이

상은 40칸, 3품 이하는 30칸으로 하고, 서민은 10칸을 넘지 못하도록 

하며, 주춧돌을 제외하고는 숙석熟石을 쓰지 말 것이다. 또한 화공花拱

과 진채眞彩, 단청丹靑을 쓰지 말고 되도록 검소하고 간략한 기풍을 숭

상하되, 사당祠堂이나 부모가 물려준 가옥, 사들인 가옥, 외방에 세운 

가옥은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세종은 건국 초기에 비해 한양에 거주하는 인구가 대폭 증가함

에 따라 가옥 수급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여 집

현전 학자들에게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 주도록 지시한다. 그리하여 

1430년 12월, 신분계급에 따라 가옥 규모를 제한해 둔 문서가 세종

에게 전달되고 이듬해 1월 공포되기에 이른다. 이를 제1차 가사제

한령家舍制限令이라고 한다. 

그러나 ‘예외 없는 법이 없다’고 했듯이, 조상을 모시고 있는 

사당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가옥, 외국과의 무역을 위해 건립된 

가옥 등은 법령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별도의 단서를 덧붙이고 있다. 그

리고 이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1440년 세종(22년)은 제1차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다음의 내용을 제정·공포한다.15

대군大君의 저택은 60칸 내에 누각이 10칸이고, 친형제와 친자, 공

주는 50칸 내에 누각이 8칸이며, 2품 이상은 40칸 내에 누각이 6칸이

고, 3품 이하는 30칸 내에 누각이 5칸이며, 서인은 10칸 내에 누각을 

3칸으로 하라. 공주 이상은 정침과 익랑翼廊의 보栿 길이가 10척, 도

리 길이는 11척, 기둥 높이는 13척이고, 나머지 간살은 보 길이 9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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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 길이 10척, 기둥 높이 12척이고, 누각 높이는 18척이다. 1품 이하

는 정침과 익랑의 보 길이는 9척, 도리 길이는 10척, 기둥 높이는 12척

이고, 나머지 간살은 보 길이 8척, 도리 길이 9척, 기둥 높이 7척 5촌, 

누각 높이는 13척이어야 한다. 그리고 서인 가옥의 간살은 보 길이 7

척, 도리 길이 8척, 기둥 높이 7척, 누각 높이 12척으로 하되, 모두 영

조척營造尺을 쓰도록 한다. 

제1차 법령이 가옥의 건립대지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것이라면, 제

2차 법령은 가옥을 꾸미는 치장에 대한 규정이다. 즉, 백성들이 가

옥을 치장함에 있어 상하 등급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화려함을 

추구하는 까닭에 이를 규제하기 위해 추가 법령을 공포한다는 취지

이다. 구체적으로는 누각의 간살과 보, 기둥의 잣수[度尺] 등에 관

한 내용이다. 

그런데 제2차 법령이 공포된 지 10년이 지난 1449년에 이르러 당시 제정

된 수치가 실제 구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개정 법령을 다시 

공포한다.16 

대군大君과 공주의 집 정침 익랑翼廊의 들보 길이는 10척, 기둥 길

이는 13척이다’고 하였으나, 대량大樑은 10척이 너무 짧고, 소량小樑

은 10척이 너무 길며, 또 기둥 높이가 13척이면 너무 길다. 각품各品

의 집 정침과 행랑의 척촌尺寸이 차등 없어서 실로 적당치 못하다. 그

래서 다시 상정詳正하는 바이다. 대군은 60칸인데, 내루內樓가 10칸이

고, 정침·익랑·서청西廳·내루內樓·내고內庫는 매 칸每間의 길이가 11

척, 너비가 전후퇴前後退 합쳐서 18척이며, 퇴 기둥이 11척이고, 차양

遮陽과 사랑斜廊이 있으면 길이가 10척, 너비가 9척 5촌, 기둥이 9척

이고, 행랑은 길이가 9척 5촌, 너비가 9척, 기둥이 9척이며, 공주는 친

형제와 친아들은 50칸인데, 내루가 8칸이고, 정침·익랑·서청·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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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는 칸의 길이가 10척, 너비가 전후퇴 아울러 17척이고, 퇴 기둥은 

10척이며, 정침·익랑·서청·내루에 차양과 사랑이 있으면, 길이가 9척, 

너비가 8척 5촌이고, 기둥이 8척 5촌이며, 행랑은 사랑채와 동일하다. 

종친 및 문무관 2품 이상은 40칸인데, 정침·익랑·서청·내루·내고는 

매 칸의 길이가 9척 5촌, 너비가 전후퇴 합쳐서 16척이고, 퇴 기둥이 9

척이며, 정침과 내루에 차양과 사랑이 있으면, 길이가 8척 5촌, 너비가 

8척, 기둥이 8척이고, 행랑과 사랑은 동일하다. 3품 이하는 30칸인데, 

내루가 5칸이고, 간각間閣의 척촌尺寸은 2품 이상과 같다. 서인庶人은 

10칸인데, 내루가 3칸이고, 매 칸의 길이는 8척, 너비는 7척 5촌, 기둥

은 10척 5촌으로 한다.

이처럼 세 차례에 걸친 법령에도 불구하고 세조에 이르면 사대부

들은 서로 화려한 집을 짓고자 앞다투어 치장을 하는 관행이 좀처

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에 왕실에서는 법령에 위배되는 가옥을 

적발하여 철거하는가 하면, 사헌부에서도 지나치게 화려한 집을 짓

는 세간의 관행을 개탄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성종은 사헌부에 다음과 같은 명을 내리게 된다.17

세종조에 제도를 정하여 대군과 공주는 60칸, 왕자군王子君과 옹주

는 50칸, 종친과 문무관 2품 이상은 40칸, 3품 이하는 30칸으로 하여 

제도를 넘지 못하게 하였다. 근래에 이를 전혀 봉행하지 않고 끝없이 

제도를 넘으므로 성화 7년 6월에 하교하여 ‘이제부터 이미 지은 집 

이외에는 일체 세종 때에 정한 제도를 넘는 것은 금단하라’고 했으

나, 제도를 어겼기 때문에 집이 헐리고 죄를 받은 자가 한 사람도 없으

니, 법을 세운 본의에 어그러진다. 이 해에 법을 세운 뒤로 제도를 넘

어서 집을 지은 자는 추국推鞫하여 벌을 하고, 그 집들을 모두 헐어버

리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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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위배 관행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는데, 특히 법령의 허술한 틈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탓에 이를 단속하기에도 무척 힘들었다. 

이에 성종은 제4차 법령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18

대군의 집은 60칸 안에 정방正房·익랑翼廊·서청西廳·침루寢樓가 전

후퇴前後退 합쳐서 12칸인데, 고주高柱의 길이가 13척, 과량過樑의 길

이가 20척, 척량脊樑의 길이가 11척, 누주樓柱의 길이가 15척이고, 나

머지 간각은 기둥의 길이가 9척, 대들보의 길이와 척량의 길이를 각

각 10척으로 하라. 왕자와 제군諸君 및 공주의 집은 50칸 안에 정방·

익랑·별실別室이 전후퇴 합해서 9칸인데, 고주의 길이가 12척, 과량

의 길이가 19척, 척량의 길이가 10척, 누주의 길이가 14척이고, 그 나

머지 간각은 기둥의 길이와 대들보의 길이가 각각 9척, 척량의 길이

가 10척이다. 옹주 및 2품 이상의 집은 40칸, 3품 이하는 30칸 안에 정

방과 익랑이 전후퇴 합해 6칸인데, 고주의 길이가 11척, 과량의 길이

가 18척, 척량의 길이가 10척, 누주의 길이가 13척이고, 그 나머지 간

각은 기둥과 대들보의 길이가 각각 8척, 척량의 길이가 9척이다. 서인

의 집은 10칸 안에 누주의 길이가 11척이고, 그 나머지 간각은 기둥의 

길이가 각각 8척, 척량의 길이가 9척인데, 모두 영조척營造尺을 쓰도록 

하라.

그러나 이 법령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성종 자신도 

왕자나 공주의 집들을 규정보다 더 화려하고 크게 지어주었다. 

이후 중종은 반정을 이루고 나서 기강을 확립한다는 목적 아래 

법을 어긴 가옥을 색출할 것을 한성부에 지시했는데, 1515년 280

건이 적발되어 간각間閣을 헐어낸 것으로 전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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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종 스스로도 혜정옹주의 집을 지으면서 법을 어겼을 정도로 

그리 강력한 제재는 하지 않은 듯하다. 특히 인조는 정명공주의 집

을 170칸으로 지어주었으며, 정침만도 30칸에 이르는 거대한 가옥

이었다. 

그런데 사실, 국가차원에서 가옥 규모를 규제하는 관행은 신라시

대에도 있었다. 신라는 골품제도에 바탕을 둔 엄격한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일상의 모든 행위들이 신분에 근거하여 차등을 두고 있었

다. 이와 관련하여 『삼국사기』에 흥미로운 내용이 실려 있다.19

진골은 방 길이와 폭이 24자를 넘지 못한다. 당기와를 덮지 못하며 

부연을 달지 못하며 조각한 현어를 달지 못하며 금·은·황동과 오채색

으로 장식하지 못한다. 계단 돌을 갈아 만들지 못하며 3중의 돌층계를 

놓지 못하며 담에 들보와 상량을 설치하거나 석회를 바르지 못한다. 

발의 가장자리는 비단과 모직으로 수를 놓지 못하고 야초 나직의 사

용을 금한다. 병풍에 수를 놓을 수 없고 상은 대모나 침향으로 장식하

지 못한다. 

6두품은 방 길이와 폭이 21자를 넘지 못한다. 당기와·부연·덧

보·도리 받침과 현어를 설치하지 못하며, 금·은·황동·백랍과 오

채색으로 장식하지 못한다. 중계와 이중 층계를 설치하지 못하며 섬

돌을 갈아 만들지 못한다. 담장의 높이는 8자를 넘지 못한다. 담장에 

들보와 상량을 설치하지 못하며 석회를 바르지 못한다. 발 가장자리

는 모직과 수놓은 능직의 사용을 금한다. 병풍에는 수를 금한다. 상을 

대모와 자단과 침향과 회양목으로 장식하지 못하며 비단 깔개의 사용

을 금한다. 겹문과 사방문을 설치하지 못하고 마굿간은 말 5필을 둘 

정도로 만든다. 

5두품은 방의 길이와 폭은 18자를 넘지 못하며 느릅나무 재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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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와를 사용하지 못한다. 수두를 놓지 못하며 부연과 덧보와 조각

한 도리 받침과 현어를 설치하지 못하고 금·은·황동·구리·백랍과 오

채색으로 장식하지 못한다. 섬돌을 갈아 만들지 못하고 담장은 높이

가 7자를 넘지 못하며 그곳에 들보를 설치하거나 석회를 바르지 못한

다. 발 가장자리는 비단·모직·능직·견직을 비롯하여 거친 명주의 사용

을 금한다. 대문과 사방문을 내지 못한다. 마구간은 말 3필을 둘 정도

로 만든다. 

4두품에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방의 길이와 폭이 15자를 넘지 못하

며 느릅나무 재목을 사용하지 못한다. 무늬 있는 천정을 설치하지 못

하며 당기와를 사용하지 못한다. 수두와 부연과 도리 받침과 현어를 

설치하지 못하며, 금·은·황동·구리·백랍으로 장식하지 못한다. 층계

와 섬돌에 산돌을 쓰지 못한다. 담장의 높이는 6자를 넘지 못하고 거

기에 들보를 설치하지 못하며 석회를 바를 수 없다. 대문과 사방문을 

내지 못한다. 마구간은 말 2필을 둘 정도로 만든다. 외진촌주는 5품과 

같으며, 그 다음 촌주는 4품과 같다. 

다만 이 법령이 어느 정도 엄격하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상

세한 기록이 전하지 않는 탓에 짐작할 수 없지만, 골품제도의 확립

을 통해 사회질서를 바로잡으려는 일환으로 제정되었을 것으로 생

각된다. 

고려시대의 경우에도 『고려사』 곳곳에 살림집의 규모와 형식

을 담은 내용들이 나타나 있다. 

관청이나 사가私家에서 소나무로 차양 만드는 것을 금지하였다. 매

년 더운 여름철에는 궁궐 도감이 왕의 침전에 소나무로 차양을 만들

고 그들에게 은병 두 개를 주는 것이 관례였다

- 권28, 세가28, 충렬왕 3년 5월 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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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룡張舜龍은 인후, 차신 등과 더불어 서로 권세를 자랑했으며 또 

앞 다투어 사치스런 생활을 하였고 특히 집을 호화롭게 꾸몄다. 기와

와 자갈로 담을 쌓았으며 화초 무늬를 새겨두었다. 그리하여 세간에

서는 이런 모양의 담장을 ‘장가담張家墻’이라고 칭하였다.

- 권123, 열전36, 장순룡 

신청申靑은 자기 집에 높은 누각을 세우고, 금색으로 벽에 그림을 

그리고 추녀에 붉은 옻칠까지 했으니 사치와 참월함이 이와 같다.

- 권124, 열전37, 신청

신라시대와 달리 『고려사』에는 구체적인 규제조항은 실려 있

지 않지만,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어떤 형태로든 가옥에 대한 지나

친 장식을 제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아무튼 신라-고려-조선을 거

치는 동안 왕실은 강제력을 행사하면서 백성들의 주거공간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상소문 등을 살펴볼 때 법령은 그

리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은 듯하다. 예를 들어 1471년(성종 2)시절에 사헌

부 대사헌 한치형韓致亨 등은 다음과 같은 상소를 올린다.20

공公·경卿·대부大夫들이 큰 집[大第]을 다투어 지으면서 한도限度가 

없고 재력을 다해야만 비로소 그칩니다. 주분朱粉을 휘황輝煌하게 하

고, 교려巧麗하게 새기고 깎아 장식한 것이 궁궐보다 더 지나치고, 스

스로 잘못되었음을 괴이하게 여기지 아니합니다. 더구나 장사하는 무

리와 노예의 미천한 신분으로도 돈과 재물이 있으면 분수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앞다투어 사택을 꾸미니 칸수間數의 많음과 화려함이 경대

부보다 지나칩니다. 서인庶人의 집이 조정의 신하 집을 능가하고 조신

朝臣의 집이 궁궐과 같이 사치스럽고 크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공양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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讓과 충정忠貞으로 몸을 윤택하게 하지 않고 사태奢泰와 고대高大함으

로 집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인신人臣의 도리가 아닙니다. 신 등은 이 

법(가옥규제법령)을 신명申明하시어 영구히 불간不刊하는 법전으로 삼고, 

이를 지키지 않는 자는 율律에 의해 논단論斷하여 지은 집을 철거하고, 

이전에 지은 것도 모두 철거하여 사치하고 참람된 풍습을 막기를 청

합니다.

이후에도 법에 위배되는 사례들을 지적하는 상소가 적지 않게 

발견되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들 모두 상류계층에 국한된다는 사

실이다. 

반면에 서민들은 살림이 궁핍하여 10칸이라는 제도적 상한선에

도 미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초가삼간’이라는 말

이 있듯이 일반 서민들에게 10칸 규모의 가옥은 그야말로 꿈에서나 

만날 수 있는 대저택이었다. 

사랑채, 권위와 품격을 드러내다

유교가 거대담론으로 기능했던 조선시대에는 유교적 덕목의 실

천이야말로 완성된 인격체를 형성하기 위한 주된 요소로 여겨졌다. 

이런 배경에서 일상생활의 대부분이 유교적 도덕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기제로 작용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남녀유별 관념에 따른 

주거공간의 변천을 들 수 있다. ‘남녀칠세부동석’·‘남녀부동식

男女不同食’ 등의 말이 있듯이, 유교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을 최고의 도덕적 덕목으로 삼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유교이념이 본격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하는 조선 

중기 무렵이 되면 상류계층의 가옥에서 안채와 사랑채가 점차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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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안채와 사랑채로 구성된 

가옥 구성이야말로 오랜 역사적 연원을 가진 전통적 방식으로 간

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사실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시대

만 하더라도 남녀 간에 내외를 하는 관행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

문에 별도의 사랑채를 구비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후 조선 초기로 접어들면서 가옥의 앞쪽에 사랑방과 그에 딸린 누

마루가 한 칸씩 있는 형태가 보편화되기에 이르며, 조선 중기에는 

사랑채라는 별도의 독립된 건물을 구비한 방식이 서서히 자리 잡

아간다.21 

사랑斜廊과 사랑舍廊은 같은 음을 갖고 있지만 각각 다른 한자로 

구성되어 있다. 기왕의 연구에 따르면 사랑斜廊이란 중문에 가로놓

여 손님을 접대하는 자그마한 공간이었으나 17세기 변화 과정을 겪

으면서 청사廳事의 기능과 통합됨에 따라 18세기에는 규모가 큰 사

랑舍廊으로 바뀌었다고 한다.22 남자들의 주된 생활공간인 사랑채는 

전면의 행랑채와 곳간 등과 같은 부속채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랑마

당을 중심으로 이들 공간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내부 구조는 건

물의 핵심을 구성하는 사랑방을 중심으로 사랑대청·누마루·누다

락·사랑마당 등으로 배치되어 있다. 

사랑채는 위락공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전통사회에서 남성들의 

각종 모임이나 여흥을 위한 장소로 자주 이용되었다. 사랑채에 머

무는 바깥주인은 손님을 청하여 음식과 술을 대접하면서 담소를 즐

기는 모임을 가졌는데, 이를 ‘곡회曲會’라고 하였다. 아울러 ‘고

회高會’라고 하여 시를 짓거나 서화를 그리는 등 선비의 품격에 걸 

맞는 고고하고 격조 높은 모임을 갖기도 했다. 그 외 바둑과 장기 

등을 두면서 시간을 보냈는가 하면, 나라 혹은 지역사회에 큰 일이 

생기면 논의를 하는 장場으로도 기능하였다. 

이처럼 사랑방에서 각종 모임이나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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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가구나 기물이 필요했는데, 이에 대해 신재효의 <박타령>

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등장한다.23

문갑·책상·가께수리·필연筆硯·퇴침退枕·찬합·등물等物, 「사서삼

경」과 「백가어百家語」를 가득가득 담은 책롱冊籠, 철편鐵鞭·등채·

환도環刀·호반虎班 기계 좋을씨고, 금합金盒에 매화梅花 피고 옥병玉

甁에 붕어 떴다. 요지반도瑤池蟠桃·동정귤洞庭橘을 대화접시에 담아놓

고, 감로수甘露水·천일주千日酒를 유리병에 넣었으며 당판책唐板冊을 

보다가 안경 벗어 거기 놓고, 귤중선橘中仙 두던판에 바둑 그저 벌였

구나. 풍로에 얹은 다관茶罐 붉은 내가 일어나고, 필통 옆에 놓인 부채 

흰 것이 조촐하다. 질요강·침타구唾具와 담배서랍·재떨이며 오동빨

주·천은수복호박통天銀壽福琥珀筒·각색연통各色烟筒·수락화락·별鼈가

죽에 맵시 있게 맞추어서 댓쌈이나 놓았으며…….

사랑채

거창 정온 선생 사랑채. 전통 사회에서 

남성들의 모임이나 여흥은 주로 사랑채

에서 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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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보듯이 사랑방에는 책상이나 필연 등 학문생활에 필요한 

기물, 매화와 붕어가 노니는 어항 등 수양(풍류)을 위한 기구, 바둑과 

다관 등 여가생활의 도구, 요강과 타구 등의 취침도구, 담배서랍과 

재떨이 등과 같이 일상적 생활들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건들이 

구비되어 있었다. 그야말로 취침을 비롯하여 식사 등과 같이 일상

의 기본생활을 누리는가 하면, 학문(사서삼경)과 수양생활처럼 선비로

서 당연히 익혀야 할 유교이념의 실천 역시 사랑방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사랑채는 대문을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까닭에 여타 

건물에 비해 화려하고 웅장한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높은 기단과 누마루이다. 낮은 기단 

위에 건물을 세우는 안채와 달리 사랑채는 기단을 높게 쌓는 편인

데, 대략 1~2m 정도이다. 이는 건물의 기단을 높임으로써 아래의 

부속 건물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할 목적인데, 이로써 사랑주인의 

사랑방

사랑방의 가구와 기물을 진열해 둔 전경.

한국국학진흥원 한국유교문화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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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대략 누마루의 높이는 일

어선 상태에서 마당에 있는 하인을 내려다볼 수 있을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한다. 아울러 바깥주인과 방문객들이 누마루에 앉아 담

장 너머로 펼쳐진 자연풍경을 감상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이가 적당

하다고도 한다. 

이런 점에서 누마루는 대청과 분리되어 별도로 조성된 공간으로

서, 선비들의 풍류공간인 정자亭子의 기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대청과 달리 전면 및 좌우 양면 등 3면이 개방되어 내부에 앉아 

있을 때 외부의 풍경을 감상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다. 간혹 

분합문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위로 들어 올리면 개방형 공간으로 

탈바꿈되었다. 

특히 누마루는 일정 높이의 누하주樓下柱를 별도로 조성하여 사

랑채의 여타 공간에 비해 한층 격상시킴으로써 권위와 상징을 부여

하였다. 아울러 누마루의 난간을 다양한 조각으로 장식하여 사랑채

누마루

경북 안동시 서후면 금계리 원주 변씨 

간재종택의 사랑채에 설치되어 있는 누

마루이다. 누마루를 지탱하는 누하주의 

높이가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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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품격을 높이고자 했고, 이런 이유로 집을 세울 때 가장 신경을 쓴 

곳 역시 누마루였다. 

행랑채, 살림채를 주인으로 모시다 

서민들의 가옥과 달리 상류계층의 가옥은 살림채를 포함하여 여

러 채의 부속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농기

구를 보관하는 등 주생활의 보조적 기능을 하기 위한 공간들인데, 

대체로 가옥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다. 전통 가옥에서 살림

채란 안채와 사랑채, 별채(별당) 등을 일컬으며, 나머지 건물들은 부

속채로 분류된다. 즉, 가축과 물건을 수용하기 위한 건물이기 때문

에 살림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살림채가 주인

의 격을 갖는 것이라면, 여타 부속채는 주인을 모시는 종의 격을 갖

는다.24 

그런데 부속채에는 하인들이 기거하는 행랑채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부속채는 기능적 측면만이 아니라 주거 구성원의 측면에서

도 살림채에 대해 종속적 성격을 갖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행랑채

를 ‘아래채’라고도 하는데, 이는 살림채의 아랫부분에 위치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아랫사람들이 기거하는 공간이라는 뜻도 동시에 함

축하고 있다. 아울러 항간에서는 머슴이라는 신분을 나타낼 때 ‘남

의 집 행랑살이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한다. 부속채에 포함된 ‘행

랑’은 머슴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는데, 기혼 남자는 ‘행

랑아범’으로 불리고 기혼 여자는 ‘행랑어멈’으로 칭하였다. 그런

가 하면 ‘부속채의 높이는 살림채보다 한 치라도 높아서는 안 되

며, 한 치라도 위에 있어서도 안 된다’, ‘살림채의 재목을 부속채에 

사용하는 것은 부재의 격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금한다’25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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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들 역시 살림채에 대해 종속적 위치에 처한 부속채의 격을 잘 반

영하고 있다. 

행랑채는 대문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이유는 양

반의 경우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외부인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역할

을 주로 하인들이 담당했기 때문이다. 즉, 낯선 방문객들이 대문을 

통해 집 안에 발을 들여놓으면 행랑방의 하인들이 인기척을 듣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행랑방 옆으로 외양간이나 농기구 보관창고 등이 자

리하기도 한다. 이들 모두 행랑채에 머무는 하인들의 역할에 근거

한 배치구조라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조선 전기의 상류계층

의 가옥을 살펴보면 행랑채와 살림채가 독립적으로 세워지는 조선 

후기와 달리 서로 연결되어 있는 통합적 배치구조를 하고 있으며, 

행랑채(충효당 입구 측면)

경북 안동시 풍천면 서애 류성룡의 후손

과 문하생들이 그의 덕을 기리기 위해 

지은 가옥의 행랑채이다. 살림채보다 낮

은 위치에 세워져 있는 점이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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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살림채와의 거리에서도 조선 전기에는 비교적 근접해 있는 반면 

조선 후기에 이르면 원거리에 배치되는 경향을 보인다.26 이는 곧 유

교가 본격적으로 정착하게 된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유교의 신분

관념이 일상의 모든 측면에까지 영향을 끼쳤음을 입증하는 사례라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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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칠세부동석, 거주 영역을 구분하다

내외內外란 안과 밖, 곧 남자와 여자를 뜻하는 것으로 일상생활

에서는 ‘내외를 분간한다’ 혹은 ‘내외한다’는 말로 표현된다. 

‘내외분간’이란 남녀유별을 의미하는데, 이를테면 남녀의 도리, 

남녀의 역할, 남녀의 공간 등이 각각 구별되어 있음을 일컫는다. 반면 

‘내외하는 것’은 남녀가 유별하기 때문에 함께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달리 말하면 내외분간을 하는 일은 남녀의 다름을 깨우치는 

것이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녀의 다름을 구체적인 행위로 나

타내는 것이 바로 내외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외유별의 행동

양식을 제도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을 내외법內外法이라고 한다. 

조선시대의 내외법은 여성의 상면相面제한과 외출금지로 대별된

다. 내외법에 관한 문제는 일찍이 조선 초기부터 거론되고 있는데, 

『태조실록』에 “옛날(중국)에는 이미 출가한 자는 부모가 돌아가

신 후 친정에 다니러 가는 풍습이 없었으므로 근엄하기 이를 데 없

었습니다. 그런데 고려[前朝]의 풍속이 퇴폐하여 사대부의 처가 너

03
내외관념에 따른 

공간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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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나도 친정을 찾아가고 조금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니, 식자識者는 

이를 수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앞으로 문무양반 부녀는 

친형제자매·친백숙구이親伯叔舅姨(백부모와 숙부모, 고모, 외숙부, 이모) 이외

에 상면을 불허하여 풍속을 바로 잡아주소서”27라는 대사헌 남재南

在가 임금에게 올린 상소문이 실려 있다. 

이는 부모형제와 3촌에 해당하는 사람들 이외에는 남녀가 대

면하는 것을 금지시키라는 말이다. 여성들의 외출도 마찬가지다. 

『경국대전』의 「금제조禁制條」에 “사족士族의 부녀가 산간이

나 물가에서 놀이잔치를 하거나 야제野祭, 산천이나 성황의 제사를 

직접 지낸 자는 곤장 백 대에 처한다”라고 적혀 있기도 하다. 

내외의 원칙은 가족 내에서도 적용되었다. 『소학』에 “남자는 

집안일에 대해서는 하는 일을 말하지 않고 여자는 바깥일에 대해서

는 하는 일을 말하지 않는다. 제사나 상사喪事가 아니면 남녀가 서

로 그릇을 주고받지 않는다. 서로 주고받을 때는 여자는 광주리에 

받는다. 광주리가 없으면 남자가 꿇어앉아 그릇을 땅에 놓은 다음 

여자도 꿇어앉아서 가져간다”라고 적혀 있다. 물건을 광주리로 받

고, 광주리가 없으면 일단 땅에 놓은 후에 이를 다시 줍는다는 말이

다. 이는 남녀의 신체적 접촉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비록 

이들 사이에 물건이 놓여 있더라도 남자의 손과 여자의 손이 동시

에 앞으로 나가게 되면 닿을 염려가 있으니, 이를 미리 방지하자는 

생각이다. 

이들 관념에 기초하여 주거공간에서도 남녀의 영역 구분을 철저

히 따랐다. 특히 『예기』에 “예는 부부간에 서로 삼가는 데서 시작

하니, 집을 지을 때는 내외를 구분하여 남자는 바깥에 거처하고 여

자는 안쪽에 거처하되, 문단속을 철저히 한다. 남자는 내당에 들지 

아니하고 여자는 밖에 나가지 아니한다”라는 대목이 있듯이, 반가

에서는 여성들의 공간인 안채와 남성들의 공간인 사랑채를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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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였다. 

양반집의 경우 남자아이는 태어나면서 어머니와 함께 안방에서 

지내다가 젖을 떼면 건넌방의 할머니와 거처하게 된다. 그러면서 

할머니에게서 버선 신는 법이나 대님 매는 법 등과 같이 신변을 정

리하는 일상의 교육을 받는다. 그런 다음 6, 7세가 되면 안채에서의 

생활을 마감하고 할아버지가 거처하는 큰사랑방으로 옮겨간다. 대

략 7세 전후는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연령이라고 여겨, ‘남녀칠세

부동석’이라는 언설도 이에 기인한다. 이때부터 성별 구분이 비로

소 가능해진다는 의미이다. 

대개 사랑채에는 온돌방 2, 3칸과 대청이 구비되어 있는데, 큰 사

랑방에는 아버지가 거처를 하고 작은 사랑방은 아들이 사용하는 것

이 일반적 관행이다. 그런데 “조손겸상은 있어도 부자겸상은 없다”

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아버지와 아들이 한방을 쓰는 경우는 극히 

내외담

경북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 풍산 김씨 

허백당 종택의 중문 앞에 설치된 내외

담이다. 대문을 들어선 외부 방문객이 

중문 너머의 안채를 들여다볼 수 없도

록 하기 위해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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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물고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지낸다. 그리하여 손자는 할아버지

의 훈도를 받으면서 글공부를 시작하는가 하면, 일상의 예절도 하

나둘씩 익혀 나간다. 일상의 교육 가운데서 가장 주된 것은 ‘쇄소

응대灑掃應待’ 곧 물 뿌리고 빗질을 하는 일인데, 아침에 눈을 뜨면 

이불을 개거나 방 청소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잠자리까지 봐드리는 

일을 한다. 양반집의 경우 하인들도 적지 않았지만 이들은 위급한 

상황 이외에는 방안 출입을 좀처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시중은 전적으로 손자에게 맡겨졌던 것이다. 

사랑채는 평소 여자들이 출입하지 않는 남자들의 전용 공간이다. 

이는 부인이나 며느리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었다. 이런 이

유로 사랑채에 관련된 일은 전적으로 남자들에게 맡겨지는 것이 일

반적 관행이었는데, 양반집의 여성 중에는 숨을 거두는 날까지 사

랑방 출입을 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안동지역 광산 김씨 유일재 노종부28는 젊은 시절 종손을 먼저 보

내고 홀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으나, 시어머니가 세상을 뜨면서 

안채는 노종부가 지키고 사랑채에는 시아버지가 기거하는 그야말

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시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만 하더

라도 집안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시중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큰 어려

움이 없었지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세상이 바뀐 탓에 집안

사람들조차 발길이 뜸해지게 되었다. 가장 곤란했던 것은 시아버지

께 밥상을 갖다드리고 이런저런 시중을 들기 위해 사랑방을 출입해

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였다.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다 하더라

도 전통예법에 익숙해져 있는 두 사람 모두 허용할 수 없는 노릇이

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밥상을 차려 사랑방 툇마루에 올려두

고는 “아버님! 진지 드시소”라는 말을 남기고는 총총걸음으로 사라

지면 시아버지가 직접 밥상을 들여 식사를 하는가 하면, 시아버지 

역시 빨랫감 등이 있을 때 툇마루에 슬그머니 내놓는 방식으로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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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한 상황을 그럭저럭 피해왔다고 한다. 

남자들의 안채 출입 역시 엄격하게 규제되었다. 물론 부인이 안방

에 기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드러내 놓고 

출입할 수는 없었다. 그야말로 은밀한 시간에 은밀한 방문만이 허용

되었을 뿐, 밝은 대낮에는 크게 다를 바 없었다. 안동지역 의성 김씨 

지촌芝村 종손29 역시 어린 시절을 회고하기를, 추운 겨울철 할아버지

나 아버지가 외출을 했다가 예정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을 때 사랑

방에 미처 불을 넣어두지 않았을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한다. 그런데 

차디찬 냉골인 사랑방에서 식사를 할 수 없기에 하는 수 없이 안방에 

발을 들여놓는데, 이때 두루마기를 차려 입고 갓을 쓴 채로 들어왔다

고 한다. 그런 다음 종손이 아랫목을 차지하고 중간에 아들과 손자

들, 그리고 윗목에 여자들이 각각 앉아서 식사를 하였다. 

가족이나 친족과 달리 외부 남성과 여성은 대면조차 허용되지 않

았다. 이런 이유로 남성들의 전용 공간인 사랑채를 대문과 가까운 

곳에 배치했으며, 그 뒤편으로 안채를 세움으로써 외부의 시선으로

부터 철저히 차단하였다. 아울러 안채 앞에 중문을 설치하여 사랑

마당에 들어선 방문객이 안채를 쉽게 엿볼 수 없도록 했는데, 이것

도 여의치 않을 때는 중문 앞에 내외담을 쌓아 이중삼중으로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뿐만 아니라 사랑채 툇마루에 걸터앉았을 

때 중문 너머가 보이지 않도록 흙벽이나 판자 등으로 만든 내외벽

이란 것을 설치하기도 했다. 

한편, 여성 방문객들이 솟을대문을 거쳐 안채로 들어가는 일은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안채의 옆담이나 뒷담에 만들어둔 작은 문

을 통해 출입하곤 했다. 집 안의 여성들 역시 마찬가지다. 부엌 옆

에 나 있는 작은 문을 통해 뒤뜰의 채소밭에 드나들었다. 특히 화장

실 사용에서는 남녀구별을 더욱 엄격히 했는데, 여성들은 안채 옆

에 있는 내측內廁을 사용했으며 남성들은 사랑채에 딸려 있는 외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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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였다. 이처럼 상류계층의 가옥은 실용적 측면보다는 내외

관념에 따른 남녀유별을 중시하는 유교이념에 근거하여 지어졌다. 

부부별침, 제도적으로 규정하다

1403년, 태종은 오부五部에 부부가 침실을 따로 쓰도록 명령을 내

렸다.30 이는 남녀유별을 강조하는 유교관념에 입각한 것이지만, 한

편으로 생각하면 가문의 영속성을 위해 후계자 확보에 무엇보다 심

혈을 기울여온 유교의 가족이념에는 부합하지 않는 습속이었다. 이

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상호 이질적이면서도 밀접한 관련성을 지

니는 문제이기도 했다. 즉, 남녀유별적 관념에 의해 남성과 여성의 

공간을 명확히 구분할 것을 엄격히 적용하는가 하면, 남아의 출생

을 통해 가문을 영속적으로 보존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부부가 합방하기에 좋은 날을 받아 특별

히 동침을 허용했는데, 이는 집안의 가장 웃어른이 결정하는 것이 

관례였다. 대개 시할머니나 시어머니 등 안채의 여성들이 날을 잡

았으며 사랑채의 남성들은 관여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수일 전에 

날을 잡으면, 그때부터 부부는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좋은 기

氣를 받고자 노력하였다. 그런데 일력日曆 상으로는 좋은 날이더라

도 비가 오거나 천둥이 치는 등 날씨가 궂으면 합방을 하지 않는 것

이 원칙이었다.31 

이윽고 부부가 합방하는 날, 초저녁부터 안채는 부산스러워진다. 

여느 날 같으면 저녁식사를 마치고 시할머니와 시어머니, 며느리 3

대에 걸친 여성들이 한방에 모여 길쌈이나 바느질 등을 하면서 무

료한 밤시간을 보내지만, 이날만큼은 며느리를 마냥 붙잡아둘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저녁식사를 끝내고는 “오늘은 그만 건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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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라”하는 배려의 말을 건넨다. 이때 며느리는 이 말의 깊은 뜻을 

알아차렸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일어나지 못하고 머뭇거린다. 시할

머니와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이런 모습이 내심 기특하기도 하지만, 

“어른 말을 듣지 않고 왜 그러느냐?”라고 가벼운 호통을 치고, 며

느리는 그제야 겸연쩍은 듯이 자리를 뜬다. 

그런데 사실, 부부합방이 공식적으로 허용되었다고는 하더라도 

사랑채에 기거하는 남편이 공공연하게 안채로 향할 수는 없었다. 

며느리가 시할머니와 시어머니의 깊은 배려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듯이, 남편 역시 집 안의 사람들이 깨어 있

는 이른 저녁시간에 중문을 통해 안채로 드나드는 것은 유가儒家의 

법도에 어긋난다고 여겼던 것이다. 남편은 가족 모두가 잠들어 있

는 밤시간을 틈타 안채로 향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행여 남의 눈

에 띌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중문을 거치지 않고 사랑채와 안채로 

통하는 비밀통로를 이용했다. 이는 중문을 거쳐 안마당을 통하지 

않고 안채 뒤편이나 측면에 나 있는 쪽문으로 아내가 기거하는 건

넌방의 옆문(뒷문)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고안된 부부만의 은

사랑채와 안채의 비밀통로

경북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 풍산 김씨 

영감댁. 사랑채에서 안채로 출입할 때 

안마당을 이용하지 않고 곧바로 갈 수 

있도록 배려해 둔 비밀통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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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한 통로였던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남편이 머무는 작은 사랑

방의 벽장문을 열면 안채의 건넌방으로 통하는 길을 마련해 두거나 

다락으로 올라가 사다리를 통해 안마당으로 내려오는 등의 방법도 

이용되었다.32 

이처럼 늦은 밤시간에 안채와 사랑채의 비밀통로를 거쳐 아내와 

해후의 시간을 보낸 남편은 사랑채로 돌아올 때에도 가족들의 눈을 

피해 어두운 새벽시간에 안채를 나서야 했다. 간혹 모처럼 만난 정

겨운 아내와의 단잠에 빠진 탓에 새벽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를 듣

고 뒤늦게 허겁지겁 안채를 빠져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대

개 이런 날 안채에서는 시할머니와 시어머니가 “일찍 돌려보내지 

않고, 무슨 상스러운 일이냐!” 하는 호통이 울렸으며, 사랑채에서

도 역시 “아랫사람들에게 체모를 지키지 못하는 행동을 하다니!”

라는 불호령이 떨어졌다. 그야말로 혼인을 통해 배타적 사랑을 허

용받은 부부의 만남에도 정해진 격식과 법도가 있었던 것이다. 

안방물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방을 바꾸다

여성들의 전용 공간인 안채에는 안방과 건넌방이 주된 공간이다. 이

때 안방에는 주부권을 보유하고 있는 여성이 기거하는 것이 일반적 관

행이다. ‘주부主婦’라는 용어는 『예기』의 ‘주부합비입우내主婦

闔屝立于內’라는 대목에 최초로 등장하는데 ‘집안의 아내 혹은 며느

리’라는 뜻을 지닌다.33 국어사전에는 ‘한 집안 주인의 아내’로 풀

이되어 있다. ‘한 집안의 주인’이란 가장을 일컫고 그의 아내가 바

로 주부인 것이다. 가장과 주부는 남녀 역할구분에 따른 지위의 명칭

으로 가장이 바깥일을 주로 행한다면 주부는 집안일을 담당한다. 이런 

이유로 가장을‘바깥주인’·‘바깥어른’·‘바깥양반’이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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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주부를 ‘안주인’·‘안어른’ 등으로 칭한다. 

조선시대 이래 남녀유별을 강조하는 유교적 가족이념에 의해 가

장권과 주부권의 영역은 엄격하게 구분되었다. 이를테면 집안의 경

제생활에서 가장은 수입과 관리를, 주부는 소비를 담당한다. 아울

러 종교생활에서도 가장은 유교식 조상제사를 담당하고, 주부는 성

주를 비롯한 가택신을 모시면서 이를 관할한다. 자녀양육의 경우 

딸의 교육은 어머니가 전담하고 아들은 안채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

내다가 사리분별을 하기 시작하는 7세 정도가 되면 남성 전용 공간

인 사랑채로 건너가서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교육을 받게 된다. 

주부의 역할 중에서 가족들의 식생활, 특히 식량관리는 주부의 

고유 권한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이 곳간 

관리권이다. 가족들의 식량을 저장해 두는 곳간은 집안 여성 중에

서도 주부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가장은 수확철을 맞이하여 곳간에 식량을 넣고 나면, 이를 사용하

는 일에는 관여하지 않고 주부에게 맡기는 것이 관행이다. 수확한 

안방

안방의 가구와 기물을 진열해 둔 전경 

이다.

한국국학진흥원 한국유교문화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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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식을 곳간에 저장해 두면서 집안 친척들에게 분배하거나 이듬해 

수확철까지 가족의 식량으로 남겨두는 일은 안주인의 고유 역할이

자 권리였던 것이다. 

집안 살림에 대한 막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주부에게는 공간 

사용에서도 이에 합당한 예우를 해주는데, 즉 안채의 핵심 영역인 

안방을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안방마님’이 

안주인을 지칭하고 있듯이 ‘안방’은 주부인 안주인의 상징적 공

간이다. 그런데 모든 지위에는 계승이 수반되게 마련인데, 주부권 

역시 일정 시기에 이르면 넘겨주어야 한다. 다만 시기가 특별히 정

해져 있지는 않고 대개 시어머니가 환갑을 맞이할 무렵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로 전하고 있지만 집안마다 차이가 있다. 

안동지역 의성 김씨 청계종부34는 17세 때 종손과 혼인하여 두 명

의 딸을 낳은 다음 26세 되던 해에 아들을 출산하면서 주부권을 물

려받았는데, 당시 시어머니는 58세였다. 이와 관련하여 위의 표를 

보면 여성들은 혼인을 계기로 “고초·당초 맵다 한들 시집살이보

다 더 하랴”라는 말이 있듯이, 힘든 학습시기를 거치게 된다. 그야

말로 시어머니를 비롯한 시댁식구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고단한 생

활을 보내는 며느리로서의 지위이다. 이후 아들을 출산함으로써 시

어머니로부터 주부권을 물려받게 되는데, 이로써 안살림에 대한 절

대적 권한을 보유한 주부로서의 지위를 차지한다. 그런 다음 자신의 

아들이 혼인을 하여 며느리가 아들(손자)을 출산하면 그때 주부권을 

기혼 여성의 생애주기 변화

학습시기 주부권 보유시기 은퇴시기

                     ↑ 

                    아들 출산

                   ↑ 

             손자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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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겨주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시어머니와 며

느리가 주부권을 물려주고 받으

면서 기거하고 있던 방을 서로 

바꾼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

하여 지역에 따라서는 주부권을 

넘겨준 것을 “안방 물려주었

다”라고 하며, 주부권 이양을 

‘안방물림’이라고 한다. 즉,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주부권

을 물려주면서 그동안 거처하고 

있던 안방을 내주고 자신은 건

넌방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이

로써 안방을 차지하게 된 여성은 그야말로 ‘안방마님’으로 불리

면서 집안 살림에 대한 통솔권도 갖게 된다. 뿐만 아니라 주부권을 

물려받은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대신하여 안방의 삼신과 안대청의 

성주신 등 가택신을 관할하는 일을 담당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주부권 이양을 계기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실

제로 어떤 형태의 방 바꾸기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안

동지역 의성 김씨 청계종가의 가옥 평면도를 참고하면, 남성공간인 

사랑채와 여성공간인 안채가 좌측과 우측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청계종부가 17세에 혼인하여 주부권을 물려받을 

때까지 시아버지는 사랑대청 바로 옆에 자리한 ‘사랑1’에, 종손

과 시동생들은 ‘사랑2’에 기거하고 있었으며, 안채에서는 시어

머니가 ‘안방’을 사용했으며, 종부는 ‘방1’에 거처했고 ‘방

2’에는 시누이들이 기거하고 있었다. 

안대청에 모셔진 성주신

경북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의성 김씨 운

암종택의 안대청에 모셔진 성주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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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김씨 청계종택

이후 종부가 26세에 아들을 출산함으로써 주부권을 물려받았다. 

주부권을 이양하는 날, 시어머니는 종부에게 곳간 열쇠와 사당 열쇠

를 건네주고 하인을 시켜 짐을 꾸리게 한 다음 ‘사랑2’로 거처를 옮

겼다. 일반적 관행에 따르면 안방에 거처하고 있던 시어머니는 ‘방

1’처럼 안채 안에서 이동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지키지 못한 데

에는 각별한 이유가 있었다. ‘사랑1’에 기거하고 있던 시아버지가 

수년 전 세상을 뜨고 나서 비어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주부권을 이양

함으로써 행해지는 여성들의 ‘방 바꾸기’와 마찬가지로 사랑채에 

기거하는 남성들, 곧 아버지와 아들도 방을 바꾸는 것이 관례였던 까

닭에 종손 역시 ‘사랑2’에서 ‘사랑1’로 거처를 옮겼다. 이때 시

어머니는 “바깥으로 드러나 있는 ‘사랑2’의 불이 꺼져 있으면 

사당

사랑1

방 방1 방2

방

계
단

안방
부엌

사랑2
방

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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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흉측하다”라고 하면서 그곳으로 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방

1’은 종부의 두 딸이 기거하게 되었으며, 종부는 갓 태어난 아들을 

데리고 안방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처럼 안방은 집안 여성들에게 막대한 권력을 상징하는 공간으

로 인식되고 있었는데, 다만 이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집안의 후계

자인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막중한 임무가 전제되었다. 이런 

이유로 아들 출산이 늦어진 탓에 좀처럼 안방을 물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 그런가 하면, 평생 아들을 낳지 못하여 안방을 

차지하지 못한 채 뒷방신세로 전락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 그야말

로 안방은 기혼 여성들이 꿈꾸었던 최고의 공간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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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침, 삶과 죽음이 공존하다

『주자가례』에서는 임종이 가까워지면 ‘천거정침遷居正寢’이

라고 하여 병이 깊어진 환자를 정침으로 옮기도록 명시하고 있다. 

중국 고대사회에서 정침은 천자·제후·경대부·사士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이 구비하고 있던 가옥의 핵심 공간이었다. 특히 군주(제

왕)의 경우 반드시 정침에서 승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정

종正終’이라고 하였다.35 

『주자가례』의 ‘사당도’를 보면 우측[西]에 두 채의 건물이 

자리하고 있는데, 주석에서 설명하기를 “앞의 건물은 청사廳事로

서 예전의 정침에 해당하는 것이며, 뒤편의 것은 정침인데 예전의 

연침燕寢(거처공간)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의 가옥 구조와 비

교해 볼 때 정침은 살림채, 청사는 제청祭廳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것으로 추측된다.36 그런데 정침은 입식생활을 하는 중국의 가옥 구

조에 기초하여 마련된 공간이다. 이런 이유로 중국의 정침을 도입

할 때 적지 않은 논란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04
생과 사를 넘나드는 
		  전이적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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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정침의 용례를 살펴

보면 대략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길례 등을 거행하는 제사청이

나 재숙소齋宿所를 의미하는 것, 둘째 연거燕居의 공간 곧 정당正堂

이나 안채를 의미하는 것, 셋째 궁궐의 의례를 거행하는 전각이나 

군주의 승하 장소를 의미하는 것 등인데, 경복궁의 사정전思政殿, 

창덕궁의 선정전宣政殿, 창경궁의 문정전文政殿, 경희궁의 자정전資

政殿 등이 정침에 해당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들 정침은 역

대 왕들의 승하장소로 이용된 적이 전혀 없으며 대부분 침전 용도

의 공간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사실이다. 

사정전(상, 좌)      신정전(상, 우) 

문정전(하, 좌)      만춘전(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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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사정전의 바닥은 마루였기 때문에 추운 겨울철이 되면 온

돌방이 마련되어 있는 만춘전萬春殿(사정전 동쪽에 위치)과 천추전千秋殿

(사정전 서쪽에 위치)을 왕의 집무실로 이용하였다. 이는 바닥에 벽돌을 

깔아 입식생활을 하는 중국의 가옥 구조와 달리 온돌방을 주된 거

처공간으로 삼고 있던 우리의 생활습속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궁궐

의 경우 비교적 이른 시기에 온돌이 확산된 일반 가옥과 달리 조선 

중기까지만 하더라도 벽돌과 마루로 된 건물이 주를 이루었고 온돌

이 마련된 곳은 내전에만 국한되었다.37 그러다 보니 정침이 아닌 온

돌이 설치된 별도의 건물을 왕의 침전 및 승하 장소로 이용했던 것

이다. 

용도에 따른 여러 채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 궁궐과 달리 최소

한의 건물로만 이루어진 일반 가옥에서 마룻바닥을 깐 정침 공간을 

조성하기란 쉽지 않았다. 다만 민간에서 통용되고 있는 여러 관행

들로 미루어볼 때 안채를 정침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인정된다. 그

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정침이 안채 그 자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안채의 특정 공간을 일컫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한다.38

돌아가신 직후의 예禮인 상침牀寢을 치우고 바닥에 눕히는 절차를 

시행하지 못하였다. 속굉屬纊을 하고 곡읍哭泣하고 피용擗踊할 때를 

당하여 무슨 겨를이 있어 자리와 요를 바닥에 깔고 숨이 끊어질 때를 

기다리며, 몸을 부축하여 그 위에 놓을 수 있겠는가. 하물며 중국인

의 정침은 모두 벽돌로 깔아 만들었기에 침상을 제거하면 바로 바닥

이 되지만, 우리나라 가옥은 이미 정침의 풍습이 없어졌다. 정침이라

고 하는 것은 의례적으로 목판을 깔아 바닥에서 많이 떨어져 있기 때

문에 바닥에 눕히는 절차는 형편상 실행하기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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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김수일金守一(1528~1583, 호는 龜峰)이 부친 김

진金璡(1500~1580, 호는 靑溪)의 장례를 치르면서 기록해 둔 일

기 「종천록終天錄」의 일부이다. 그런데 내용 가운데 

“정침이라는 것은 의례적으로 목판을 깔아 바닥에서 많

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라는 대목으로 보아 정침은 마

루바닥의 공간, 곧 대청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아쉽

게도 이때의 대청이 제청·안채·사랑채에 속한 마루인지, 

아니면 정침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별도로 조성된 공간

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아무튼 정침이란 마룻바닥의 공간이었던 것은 확실한 

듯한데, 다만 문제는 임종을 위한 ‘천거정침’의 수행이다. 침상

을 사용하지 않는 우리의 주거습속에서 마루는 몸을 눕히는 공간으

로 간주되고 있지 않다. 특히 병이 중한 환자를 마룻바닥에 눕히고 

그곳에서 숨을 거두게 할 수는 더더욱 없다. 이런 이유에서 임종이 

가까워진 환자를 방으로 옮겼을 터인데, 조선시대 왕들 역시 경복

궁에서 정침으로 이용되었던 사정전에서 승하했던 경우는 전혀 나

타나지 않고 대부분 침전에서 숨을 거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왜

냐하면 정침이었던 사정전의 바닥은 마루였던 까닭에 눕거나 잠을 

청하는 침전으로 이용하기에 부적절했기 때문이다. 이에 온돌이 마

련되어 있는 별도의 건물을 침전으로 사용했으며, 이곳에서 숨을 

거두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민가의 대청 역시 제사를 거행하고 손

님을 접대하는 정침으로서의 기능은 수행하고 있었으나 ‘천거정

침’에서만은 온돌이 마련된 방에 밀려나게 된 것이다. 

『사례편람』에 따르면 정침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는 집안의 

가장[家主]에 국한되고 나머지 가족은 생전에 거처하던 곳으로 옮

기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정침의 위상이 잘 드러난다. 그

런데 앞서 지적했듯이 안채(안방)를 정침으로 간주하는 것이 보편적 

김진 영정

안동유교문화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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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지만, 실제 임종이 가까워진 남성을 안방으로 모시는 사례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대개 남자는 사랑방에, 여자는 안방으로 옮

겨 임종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다.39 이는 남녀를 구

별하는 내외관습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 역시 사랑채

와 안채의 구분이 없는 중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습속이다. 

가옥의 핵심 공간인 정침에서 임종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은 죽

음으로 인해 생生의 공간을 벗어나는 망자에 대한 최고의 배려라

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임종 이후에 행해지는 모든 의례에

도 적용되고 있다. 병이 깊어진 환자가 정침에서 임종을 맞이하면 

그곳에서 염습 등을 거친 후 망자의 혼魂이 담긴 혼백은 영좌靈座에 

안치된다.40 다만 생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육신은 관 속에, 혼은 영

좌 위의 혼백에 각각 분리되어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아

침저녁의 밥상[上食]을 비롯하여 빗과 세숫물을 진설하는 등 평상

시와 유사한 대접을 받는다. 

특히, 염습을 비롯한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망자의 

머리를 북쪽이 아닌 남쪽으로 향하도록 하는데, 이에 대해 “빈殯

에서는 머리를 남쪽으로 하는데 차마 그 어버이를 귀신으로 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장사를 지내면 죽은 일을 마치기 때문에 장사를 

지내고서야 비로소 머리를 북쪽으로 한다”41라고 설명한다. 이처

럼 이미 생명체로서의 기능을 다한 육신이지만 생전의 거주공간인 

정침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는 생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는

데, 이는 정침을 떠나는 망자에게 베푸는 극진한 예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그런 다음 정침에 마련된 빈소에서 일정기간 머물고 나서 장지로 

향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정침과의 완전한 분리를 뜻하지는 

않는다. 비록 육신은 묘소에 머물고 있지만 신주에 깃든 망자의 혼

은 정침(빈소)으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이다. 또한 이때에도 생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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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름 아닌 상식上

食의 습속이다. 예서에 따르면 망자의 혼이 빈소에 머물고 있는 약 

2년 동안 아침저녁으로 상식을 올리는데, 이는 우제·졸곡·부제·소

상·대상 등과 같은 제사의 거행과는 별도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상

식은 생전의 밥상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식을 차릴 때에도 밥은 왼쪽에, 국은 오른쪽에 차리는 등 

평소와 다름없는 차림새를 하는데, 이는 밥은 오른쪽에, 국은 왼쪽

에 진설하는 제사상과 크게 차별되는 점이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시신이 아닌 신주의 형태로 정침으로 돌아온 망자에

게 지내는 우제虞祭부터는 의례의 명칭과 초헌관이 달라진다. 즉, 

육신이 아직 빈소에 머물고 있는 경우에는 체백(육신)을 중하게 여

기는 까닭에 ‘전奠’이라고 하면서 축관이 술을 따르는 등 의례

를 주관하지만, 체백이 사라진 이후에는 ‘제祭’라고 하여 상주

(적장자)가 주체가 되는 것이다. 다만 이때에도 완전한 조상신으로서

의 지위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채 빈소에 머물게 되는데, 이후 망자

의 혼(신주)은 소상과 대상, 그리고 담제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길제

를 지내고 나서 사당에 안치되어야만 확고한 조상신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생의 공간인 정침을 벗어나 사당으로의 공간적 

이동이 이루어진다. 

사당, 담장으로 경계 짓다

상례의 가장 마지막 의례인 길제를 거행하고 나면 빈소에 머물고 

있던 망자의 혼은 사당으로 옮겨진다. 이때 4대봉사 원칙에 입각하

여 가장 서쪽에 안치되어 있는 5대조의 신주는 조매를 하고, 4대조 

이하 나머지 조상들의 신주를 서쪽으로 한 칸씩 이동시킨 후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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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쪽에 망자의 신주를 모신다. 이처럼 사당은 산자들의 거주공간인 

생生의 공간과 달리 4대조 이하의 신주를 모셔두는 사死의 공간인 

셈이다. 

『가례』에 따르면 사당은 정침의 동쪽에 세우도록 되어 있으나, 

이때 정침의 실제 좌향은 크게 문제되지 않고 정침의 앞쪽을 남, 뒤

는 북으로 하며 좌는 동쪽, 우는 서쪽으로 설정한다. 이는 사당의 

좌향이 물리적인 절대향보다는 정침과의 상대향을 중시하고 있음

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들 조건을 충분히 살핀 

후 사당을 건립하면 사면에 담장을 두르고 문을 설치하도록 규정되

어 있다.42 

공간을 구획 짓는 대표적 구조물이 문·담장·수목樹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담장은 사당이 살림채와 독립된 사의 영역임을 드러내는 

상징적 표식으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엄격히 말하

자면 사당 역시 가옥의 울타리 내에 위치하는 생의 영역에 속해 있

는 셈인데, 이는 후손과 사당에 모셔진 조상들이 공존하고 있음을 

뜻한다. 그런가 하면 사당 주변에 담장을 둘러 생의 영역 내에 또 

다른 공간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 까닭은 생과 사의 완벽한 공

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나름의 차별화를 꾀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생과 사가 공존하면서 또한 분리되어 있는 전이적 속성이야

말로 사당이 지닌 본질적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옥의 영역에서 살림채와 겹치지 않는 뒤쪽(동

북·서북·북)은 망자의 공간이며, 살림채를 중심으로 측면(동쪽과 서쪽) 

및 앞쪽[南]을 생자의 공간으로 간주하는 견해도 있다. 그런데 현장

의 사례들을 살펴볼 때 살림채와 거의 나란히 위치하는 경우도 적

지 않다. 따라서 가옥에서 생자의 공간과 망자의 공간은 물리적 영

역 위에서 명확히 구획되는 것이 아니라 담장이라는 상징적 표식물

에 의해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사실은 『주자가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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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당을 정침의 동쪽에 세우도록 명시해 둔 것에서도 증명되

는데, 아울러 정침 동쪽의 자리가 협소하면 앞쪽이라도 무관하다고 

설명한다. 다만 이때에도 사당 주변에 담장을 두르고 문을 설치함

으로써 정침과의 경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사당을 동북·서북·북쪽 등과 같이 살림채의 뒤

편에 배치하는 우리의 관행은 『예서』의 지침과 크게 다르다. 아

마도 이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상이한 지형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

된다. 산악이 발달되어 있는 까닭에 주로 배산임수형의 가옥 배치 

구조를 취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에는 넓은 평원이 많기 때문에 

산을 등질 수 있는 배산임수의 가옥 배치가 그리 흔하지 않다. 

이런 이유로 중국에서는 지세를 살피는 형기풍수形氣風水가 아니

라 이기풍수理氣風水를 중시했는데, 그 중에서도 방향을 고려하는 

향법풍수向法風水가 크게 발달하였다. 이처럼 중국의 경우 주로 평

지에 가옥을 세우다 보니 정침과 사당의 고도高度가 아니라 방향[坐

向]을 중시했으며, 이런 상황에서 굳이 정침의 뒤쪽 언덕이 아닌 좌

우의 평지에 사당을 건립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마을 입지가 배산임수형에 속하며, 특

히 반가의 경우 주산의 능선이 끝나는 지점을 길지로 간주하여 이

곳에 가옥을 세움으로써 자연히 산을 등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지

대의 높이와 위상의 높이를 동일시하는 관념이 싹텄으며, 이에 보

다 높은 곳에 조상을 모시기 위해 사당을 정침의 뒤쪽 언덕에 세우

는 관행이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사당은 정침의 뒤쪽(동

북·서북·북) 언덕에 위치한다는 보편적 인식이 형성되었고, 나아가 이

러한 배치는 조상을 존중하고 조상에 대한 신성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가 자리 잡게 되었다. 

살림채가 살아 있는 이들이 거처하는 공간이라면, 사당은 죽은 

이들이 머무는 장소이다. 그런데 살림채 내에서도 성별·장유·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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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기초하여 각각의 거처공간을 설정하듯이, 사당 내에도 개별 공

간인 감실이 설치되어 있다. 고대 중국의 사당은 일세일묘一世一廟

의 제도를 따르고 있었다. 이때 중앙에 위치한 시조를 중심으로 동

쪽의 소昭와 서쪽의 목穆으로 갈라진다. 그런 다음 ‘부소자목父昭

子穆’의 원칙에 입각하여 목의 열에는 부모와 증조부모, 소의 열에

는 조부모와 고조부모의 신주가 각각 놓이는 것이다. 그러다가 후한 

이래 동당이실同堂異室, 곧 같은 사당 내에서 일세一世가 일실을 차

지하게 되면서 서쪽을 우위로 삼게 되었다. 서쪽을 우위로 삼는 것

은 사후세계에 적용되는 방위관념 때문인데, 즉 해와 달이 동쪽에서 

뜨기 때문에 양계陽界에서는 동쪽이 우위가 되고 서쪽으로 가라앉

으므로 이곳이 음계陰界가 되어 서쪽을 중시한다는 견해이다.43 

따라서 살아 있는 사람은 양에 속하기 때문에 왼쪽[東]을 숭상하

담장으로 구획된 사당

경북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의성 김씨 운

천종택의 사당이다. 담장으로 둘러싸여 

살림채와 독립된 공간을 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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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귀신은 음에 해당하는 까닭에 오른쪽[西]을 숭상한다는 논리이

다. 이에 기초하여 서쪽으로부터 고조부모·증조부모·조부모·부모

의 감실을 차례로 마련한 후 탁자를 하나씩 놓고, 감실과 감실 사이

에 판자를 막아 구분한다. 그런 다음 신주를 독櫝에 안치하여 탁자 

위에 남쪽을 향하도록 두고 감실 밖에 발[簾]을 드리움으로써 개별

공간을 완성하는 것이다.

조상에 대한 배려는 독립적 개별공간의 조성뿐만 아니라 생전

의 서열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한 감실의 배치 구조에서도 잘 나

타난다. 음의 세계에서는 서쪽을 우위로 간주하는 까닭에 가장 서

쪽을 기점으로 고조부모·증조부모·조부모·부모의 순서대로 배열한

다. 그리고 사당 내에 불천위를 함께 모시고 있을 경우에는 감실을 

추가하여 불천위 조상·고조부모·증조부모와 같은 순서를 취한다. 

만약 증조부를 시조로 삼는 집이라면, 네 개의 감실 가운데 가장 서

쪽은 비워두고 그 다음 칸을 기점으로 증조부모·조부모·부모를 각

각 모시고, 조부에서 시작된 집에서는 서쪽 감실 두 칸을 비운 채 

조부모와 부모의 신주를 안치한다. 이것 역시 사당 내의 위계질서

를 유지하기 위한 엄격한 규칙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생전에는 남녀유별 관념에 입각하여 안채와 사랑

채에서 각각 생활하던 부부가 사당에서는 합방을 한다는 사실이다. 

즉, 망자의 혼이 깃든 신주는 개인별로 마련하지만, 이를 보관하는 

독좌와 독개는 부부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만드는 것이다.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먼저 숨을 거두면 일단 한 사람용의 단독單

櫝에 머무르고 있다가 배우자가 사망하면 양독兩櫝으로 옮기며, 만

약 재취를 맞이했을 경우에는 세 사람, 삼취의 경우에는 네 사람이 

같은 주독에 안치된다. 이처럼 부부를 함께 안치하는 것을 합독合

櫝이라고 하는데, 두 사람의 경우에는 양독, 세 사람이 들어가는 것

은 삼합독三合櫝, 네 사람의 경우는 사합독四合櫝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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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에서의 엄격한 원칙은 신주의 배치 방식뿐만 아니라 거처기

간의 설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죽음을 맞이한 망자가 소상·대

상·담제를 치른 후 마지막으로 길제를 거행함으로써 정침을 벗어나

듯이, 사당에 머물고 있는 조상들 역시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곳을 

떠나야 한다. 다만 정침과의 분리는 물리적 기간(약 27개월)에 따라 행

해 반면, 사당의 경우에는 기간이 일정하지 않고 새로운 망자가 등

장할 때까지 지속된다는 점이 다르다. 즉, 4대봉사 원칙에 근거했을 

때 사당에 모셔지는 조상은 4대에 국한되기 때문에 새식구(망자)의 

등장으로 5대조가 된 고조부는 자신의 아들(증조부)에게 감실을 내주

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나머지 조상들이 서쪽으로 한 칸씩 자

리 이동을 하면 동쪽 끝자리에 망자가 안치된다. 

사당은 생의 공간이면서 사의 공간이기도 하며, 또 일상적 삶의 

연속선상에 있으면서 비일상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다시 

말하면 산자들이 생활하는 거주공간의 울타리 내에 자리하고 있지

만 사당 주변에 둘러진 담장에 의해 생의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면

서 사의 공간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아울러 후손들 입장에서는 거

남편과 초취, 재취가 함께 모셔져 있는  

독(櫝)

경북 안동시 서후면 금계리 원주 변씨 

간재종택의 신주독이다. 두 명의 부인

이 남편과 같은 독에 안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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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간 내에 조상들이 계시는 까닭에 평소와 다름없이 예를 차리는 

생활을 지속해야 한다. 

이를테면 매일 이른 새벽 사당에 모신 조상들을 찾아뵙는 신알례

晨謁禮, 외출할 때 행하는 출입의례로 집 밖 가까운 곳에 갔다가 귀

가했을 때 하는 첨례瞻禮, 집 밖에서 하룻밤 묵어야 하는 경우 집을 

나설 때와 귀가했을 때 하는 경숙례經宿禮, 열흘 이상 집을 떠나 숙

박할 일이 있을 경우 집을 떠날 때와 돌아왔을 때 하는 경순례經旬

禮, 한 달 이상 집을 떠나 있을 때의 경월례經月禮 등의 예를 갖춘

다. 정초와 동지, 초하루와 보름날에 올리는 참례參禮를 비롯하여 

집안에 크고 작은 일이 발생했거나 햇곡을 거두었을 때에도 사당의 

조상들을 찾아뵙는다. 이러한 행위들은 사당에 계신 조상과 일상의 

삶을 함께 영위하기 위한 후손들의 배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로써 

사당의 조상들은 후손들과 함께 일상을 공유하는 존재로서 자리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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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중기의 유학자 초려草廬 이유태李惟泰(1607~1684)는 학문이 뛰

어나 인조 때 세자사부世子師傅를 지냈고, 이조참의와 대사헌 등의 

벼슬을 역임하였다. 학문과 덕망이 높은 학자였으나 1675년(숙종 1)에 

일어난 2차 예송논쟁의 과정에서 남인들의 배척을 받아 영변에 유

배되었다가 5년 반 만에 풀려났다. 

이유태는 영변의 유배지에서 자신이 꿈꾸고 있는 이상적인 집을 

『초려집』에서 밝히고 있는데,44 이는 당시의 주거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먼저 기와집 5칸을 짓는다. 동미棟楣의 길이는 8자가 좋겠고, 보의 

길이도 9자는 되어야만 1칸 크기에 알맞다. 1칸은 방실旁室,(방)로 삼

아 아들이나 딸에게 주고, 다른 칸은 판방板房(마루방)으로 꾸며서 일용

하는 물건을 보관하도록 하고, 다음 2칸은 침실로 사용하고, 나머지 1

칸은 부엌으로 쓴다. 거기에 초가 1칸을 연결시켜 찬방饌房을 만든다. 

보간 9척 중 7척의 길이에 벽을 치고 문짝과 창을 단다. 나머지 2척과 

처마 아래에다 마루를 깔아 전당前堂을 만든다. 

05
어느 유학자가 
	 꿈꾸었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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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태가 유배지 영변에서 꿈꾸고 있었던 가옥은 5칸 규모의 기

와집이다. 성종 때 규정된 제4차 가사제한령家舍制限令에 따르면 서

민은 10칸 이하로 제한되었으며 3품 이하는 30칸이었는데, 양반의 

신분으로 5칸의 가옥을 꿈꾸고 있었다면 참으로 소박한 편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기와집 한쪽으로 한 칸 규모의 초가를 세워 음식 등

을 보관하는 찬방으로 사용하고 마룻바닥을 깐 전당을 만들겠다는 

점에서는 상류계층의 가옥 분위기가 다소 느껴지기도 한다. 

특히, 전당이란 제례와 접객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하는데, 이

는 양반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상징적 장소로서 서민 가옥에서는 흔

히 볼 수 없는 것이었다. 

아이들이 크면 이 집은 좁아질 것이다. 남자들은 외청外廳을 지어 

나가고 자녀들을 위해서는 방사旁舍를 따로 지어 주어 부인들의 씀씀

이가 넉넉하도록 해야 된다. 방사의 규모는 3칸이 좋다. 1칸은 마루방

으로 하여 일용품을 넣어두고, 1칸은 방을 만들고 1칸은 부엌이어야 

한다. 자녀가 많지 않은 사람은 신부를 여기에 살게 하면 된다. 또는 

사위를 맞이할 수도 있다. 나는 이들 건물 말고도 중옥中屋 3칸이 달리 

있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침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세우되 초가이면 

족하다. 3칸 중의 2칸은 곳간이어야 하고, 나머지 1칸은 헛간으로 하

여 땔나무 등을 쌓아두어야 한다. 안마당은 필요 이상으로 넓지 않아

야 한다. 좌우로 담장을 쌓고 중문을 세우고, 밤이면 문을 닫고 자물

쇠를 채운다.

흥미로운 점은 앞서 5칸 규모의 기와집을 세우고 싶다는 이유태

의 꿈은 자녀들이 아직 어리다는 전제하의 소망이었으며, 자녀들이 

성장하면 가옥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가 하면 외청, 곧 사랑채를 지어 남자들의 주거공간을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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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하겠다는 생각도 밝히고 있는데, 이와 동시에 여성공간인 안채 

좌우로 담장을 쌓고 중문을 설치하고 늦은 밤에는 자물쇠를 채워야 

한다는 등 유교이념을 실천하는 유학자답게 내외관념에 따른 남녀

유별적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처럼 5칸의 기와집을 지어 2칸은 침실, 1칸은 자녀들 방, 1칸

은 부엌, 나머지 1칸을 창고로 사용하겠다는 이유태의 당초 소박한 

꿈은 시일이 지나면서 3칸 규모의 헛간을 구비하고 또 안채와 사

랑채로 분리된 그야말로 전형적인 상류계층의 가옥으로 자리 잡게 

된다. 

나는 또 생각한다. 사랑채[廳事]는 기와집 3칸이면 족하다고 본다. 

2칸은 방을 꾸미고 1칸은 당堂으로 한다. 당과 방 사이에 역시 쌍지게

문을 내고 제사 때는 여기서 제례를 거행하도록 한다. 가장은 새벽녘

에 일어나 앉아 하루 동안 일꾼들이 할 일의 양을 생각하고, 그런 다음 

일일이 지시하되 만일 태만한 녀석이 있으면 벌을 준다. 나는 또 마구 

3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사랑채의 이웃에 있어야 한다. 사

랑채의 북쪽 창문을 열고 바라다볼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 좋다. 2칸

은 말 한 필과 소 한 필을 넣어두고 여물도 간직하도록 하고, 나머지 1

칸에는 목노牧奴가 숙식하는 방을 들였으면 한다. 사랑채와 마굿간과

의 사이에는 좀 널찍한 터전이 있어 가을걷이를 하면 좋으리라. 혹은 

마굿간을 정침 앞쪽에 두어도 좋겠다. 정침 앞쪽에 마당이 있고, 그 

끝에 낮은 담장을 쌓고 마굿간을 둔다. 담장의 높이는 방이나 툇마루

에 앉아 말의 등이 보이고 목노의 행동거지를 살필 수 있을 만하면 된

다. 

3칸 규모의 사랑채에서 2칸은 방으로 꾸미고 나머지 1칸에는 당

堂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는 제례를 거행하는 제청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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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방과 당 사이에 지게문을 설치하는 까닭은 제례에 참여하는 제

관들을 수용하기에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마구 3칸

을 마련하되, 사랑채 창문으로 머슴의 행동거지를 살필 수 있는 거리에 

세울 수 있다면 좋겠다는 것으로 보아 이는 행랑채의 일종으로 생각된

다. 계속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랑채 옆으로 서실書室 2칸이 있으면 좋겠다. 초가집으로, 아이들

이 글 읽는 장소로 쓴다. 쓸데없는 사람의 출입을 금하고 친척이나 이

웃집 아이들도 공부하는 아이 아니면 출입하지 못하게 한다. 남자들

은 바깥채에 머물고 여자들은 안채에 산다. 남자가 열 살이 되면 바깥 

사랑채에서 먹고 자며, 여자 형제와 내당內堂에서 만날 때에는 함께 

앉지 못하게 하고 농담을 주고받지 못하게 한다. 또 남자와 여자가 같

은 우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측간 사용도 각기 하도록 한다. 또 

하인들을 부릴 적에는 머리를 깨끗이 빗게 하고 정결한 옷을 입게 한

다. 남자 하인은 안마당을 쓰는 일 이외에는 중문 안에 들이지 말아야 

하고 부엌 출입은 더욱 못하게 하여야 된다. 

자녀들의 글공부를 위해 사랑채 옆에 서실 2칸의 건립을 생각하

고 있다. 사실 양반집의 자녀들이 서당에 다니는 일은 극히 드물었

고, 유능한 선생을 집으로 초빙하거나 친인척 중에서 학문이 높은 

이들에게 드나들면서 글공부를 하곤 하였다. 따라서 집 안에는 아

이들이 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했다. 

또한,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집안 남자와 여자의 행동역할을 뚜렷

이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남자아이가 열 살이 되면 안채

에서 사랑채로 옮겨와 살되 여형제들과 함께 앉거나 농담을 주고받

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집안 남녀들에게 엄격한 내외규칙

을 적용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화장실과 우물을 함께 사용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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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금하고 있는데, 이는 안채와 사랑채처럼 주거공간이 분리되

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실천되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런 집을 짓고, 이런 법도로써 나는 내 집을 다스리고 싶다. 그러

나 나는 지금 영변 땅에 귀양 온 지 3년이다. 내가 치산治産하지 못하

였고, 이렇게 귀양살이를 함에 따라 마땅한 내 집이 없기에 이와 같은 

새 집을 짓고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내 글인 『초려집』에 

내 꿈속 집의 형상을 적어두려는 것이다. 

이유태는 영변 유배지로 향할 당시 69세의 고령이었다. 71세에 

이 글을 썼으며, 3년 후인 74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고향으로 돌아왔

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후 숨을 거두었는데, 향년 78세였다.  이

유태가 유배지에서 품고 있었던 이상적 집을 세우겠다는 꿈은 결국 

이루지 못한 채 눈을 감은 셈이다. 

<김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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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개인에게 작은 우주와 같아서 ‘소우주小宇宙’

라고 달리 표현되기도 한다. 우주宇宙를 나타내는 한자에 집 ‘우

宇’자를 쓴 것도 그러한 개념에서이다. 집 안에는 다양한 신들이 

좌정을 하고 맡은 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처럼 

서열은 있지만 신들끼리 싸움을 하거나 다투지는 않는다. 이처럼 

집에 깃든 신을 ‘가신家神’·‘집지킴이’라고 한다. 

가신을 섬기는 신앙을 ‘가신신앙’·‘가족신앙’·‘가정신

앙’이라고 일컬으며, 가신의 형태와 명칭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

다.1 1969년에서 1981년도 사이에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민

속종합조사보고서』2에서도 해당 지역 조사자에 따라 가신신앙에 대

한 용어를 달리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김태곤과 현용준은 ‘가

신신앙’, 장주근과 박계홍은 ‘가정신앙’이라고 하였으며, 이문

웅과 김선풍은 ‘가족신앙’과 ‘가신신앙’을 병기하였다. 현재도 

‘가신신앙’·‘가정신앙’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3 

한편 집 안에 있는 신들을 표현할 때 김광언은 가신에 해당하는 

우리말인 ‘집지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4 일제강점기 때 우리 

01
가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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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에 관한 글을 남긴 이능화는 가신을 ‘가택신家宅神’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5 

‘가신신앙’은 공간적 개념으로 집에 깃들어 있는 신을 지칭하

는 것이고, ‘가정신앙’은 한 가정에서 섬기는 모든 신을 그 범주 

안에 포함시킨 것이다. 따라서 가정신앙은 가정에서 행해지는 안

택, 산멕이, 삼잡기, 굿, 풍수, 점복 등6과 무교, 불교, 기독교, 신흥

종교 등 모든 종교를 그 범주 안에 넣을 수 있다.

가신은 집·토지, 집안의 사람과 재물을 보호하는 신이다. 이능화

는 한국에서 가신을 신봉하는 풍속은 고대로부터 전해진 풍속이고, 

무교, 도교 또는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어느 것이 무교·도교·

불교에서 기원하였는지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고 혼재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7 장주근은 가신의 성격에 대해 역사의 유구성과 여

성성·조령성·불교성·유교재래성 등의 복합 신앙이라고 보았다.8 그

들의 말대로 한국의 가신은 지역마다 기능이나 역할 등이 혼재되어 

있어서 가신의 개별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본인 학자 아키바[秋葉隆]는 한국의 가제家祭를 남성의 유교적 

가례家禮와 여성의 무속적 가신신앙 두 가지 유형이 대립되어 있다

고 보았으며, 가신신앙과 무속신앙을 동일시하였다.9 가신신앙과 

무속신앙의 관련성은 여러 학자들에 제기되었는데,10 장주근은 무속

에서 섬기는 신과 가정에서 섬기는 가신이 혼합되어 있어 가신신앙

과 무속신앙의 근원이 같은 것으로 보았다.11 실제로 무속신화에는 

성주, 제석, 조왕, 지신地神 등이 가신으로 좌정하게 된 무가巫歌나 

신화가 있으며,12 가신들 가운데 여러 신들이 무당에 의해 처음으로 

모셔지고, 무당이 주부主婦를 대신해 가신들에게 고사를 행하기도 

한다. 

인천광역시 강화도와 교동도 지역에서는 한 집 안에 여러 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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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시며, 각각의 대감은 괘자와 벙거지를 한지로 싸서 집 안에 있

는 선반이나 장롱 위에 올려두었다. 이들 괘자와 벙거지는 무당들

이 안택이나 굿을 할 때 대감거리에서 입는다. 많은 대감을 모신 주

부는 일일이 대감의 명칭을 외우는 것도 한계가 있어, 대감을 싼 봉

지 한쪽에 그 이름을 써놓기도 한다. 

가신에 대한 그동안의 개념은 집·부녀자·의례라는 단어들로 정리

해 왔다. 문정옥은 가신을 서민 부녀자층이 제주가 되어 모시는 가

내 신으로 규정하고, 조령·성주·조왕·터주·삼신을 주요 가신으로, 

그 이외에 제석·업·철륭·칠성·수비·측신·액사령·풍신 등을 잡다한 

가신으로 분류하였다.13 장주근은 가신에 대해 “가정 단위의 신앙

이고 그 담당자는 주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무당처럼 전

문 사제자의 기능이나, 남성들이 주재하는 유교 제례처럼 논리성이

나 이념성, 형식성을 갖지 못하는 가장 정적이고 소박한 민간신앙

의 하나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14  김태곤은 가택의 요소마다 신

이 있어서 집안을 보살펴주는 것이라고 믿고 이 신들에게 정기적인 

의례를 올리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15 이들의 가신에 대한 개념은 

근래까지 받아들여지고 있다. 

성주와 조상신에 대한 제사에 가장이나 남편이 참여하고,16 가신

을 위한 안택에서도 남자들이 유교식으로 제의를 하기도 한다.17 터

주나 업가리 등을 새로 만드는 일도 남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남자

들이 가신신앙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물론 주로 여성의 공간

인 안채에 가신들이 깃든 것을 보면, 주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신에 대한 고사는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집안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비정기적으로 행하며, 신의 봉안처

도 지역과 가정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한국의 가신신앙은 

복잡하여 명확히 규정하기가 어렵다. 

집의 안과 밖의 실질적인 경계는 울타리이고 상징적인 의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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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간적 경계는 대문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집의 경계

는 건물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집터가 기준이 된다. 따라서 집 

밖의 뒷간, 돼지우리, 곳간 등도 관념적으로 집 안에 속한다.18 또한 

이들 공간에도 가신이 깃들어 있다. 

가신에게 드리는 제사는 새로운 곡식을 수확하는 10월 상달에 주

로 행하고, 단지나 바가지 등에 넣어두었던 기존의 곡식을 햇곡식

으로 교체한다. 또한 정월 초하루, 보름, 칠석, 한가위 등 절기에도 

하는 것으로 보아 가정신앙이 세시와 상관성이 있는 것을 보인다. 

가족 생일이나 조상 제사 때도 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보

아 가족주의의 혈연강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19 

가신에게 바쳤던 곡식을 가족끼리만 나눠 먹는 것도 그러한 이유를 

반영한 것이다. 

삼신과 조령 등은 자손의 번창과 안녕 기원을 목적으로 하는 신

이라고 하지만 가신은 가내평안, 부귀와 풍농, 가택의 수호라는 공

통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20 

가신 또는 가정신앙에 대한 연구는 총체적 연구,21 가신 각각의 성

격 및 기원에 대한 개별 연구,22 현지조사를 통한 민속지적 연구,23 한

국과 인접 국가 간의 비교 연구24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신의 개

별적인 연구를 모은 책이 근자에 발간되기도 하였다.25 또한 지역의 

시지나 군지, 일반 보고서 등에 가신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보고되

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가신에 대해서는 어느 정

도 조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가신신앙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에 의해 급속히 

단절되었으며,26 그 밖에도 기독교 문화의 영향, 가옥 개량, 병원에서 

출산·출생, 전승 주체의 사망, 생업의 변화 등을 가신신앙의 단절을 

야기시킨 원인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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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신들은 구체적인 형상을 보이는 사례가 

적다. 따라서 현재에는 ‘신’·‘왕’·‘대감’·‘대주’·‘할아

버지와 할머니’ 등의 용어만이 남아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의 가신

들은 인물로 묘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현재는 인쇄를 통한 신

상神像들이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람들은 신에게 정기적으로 천신을 하지 않으면 신이 노여움을 

타서 가정에 불행을 가져다준다고 믿는다. 따라서 정기적 또는 부

정기적으로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 해에 수확한 양식을 제일 먼

저 가신들에게 올린다. 또한 사소한 음식일지라도 외부에서 들어온 

것은 신에게 먼저 바친 후 먹고, 만약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이는 

제대로 가신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신이 좌정한 장소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는데 성주가 머물러 

있는 대들보나 상량에 못을 박는다든지, 물건을 놓거나 성주단지

를 다른 곳으로 옮겼을 때도 노여움을 사게 된다고 믿는다. 또 단지 

안의 쌀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데, 가정에 식량이 없어서 그 쌀을 

먹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빌려가는 형식을 취한다. 업가리도 함

02
가신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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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로 만지면 탈이 난다고 믿으며, 업가리 짚을 함부로 태우다가 눈

이 멀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터주의 헌 짚가리도 깨끗한 곳이

나 산에 버려야 한다. 

우리나라의 가신이 언제부터 등장하였는지는 문헌자료가 부족하

여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단지 제석,27 조상신,28 조왕,29 문신,30 

성주신,31 토지신32 등의 단편적인 기록만이 있다. 

이능화는 한국의 가신[家宅神]으로 호신戶神인 성주신城主神, 터

주신土主神, 제석신帝釋神, 업왕신業王神, 조왕신竈王神, 수문신守門神 

등을 열거하였다.33 그리고 오늘날 수명장수를 관장하는 것으로 여

기는 제석신을 주곡신主穀神 개념으로 보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무라야마 지준[村山順智]은 우리나라 가신의 종류를 성주, 토주(터

주), 제석, 업왕, 조왕, 문신, 측신, 구신, 조상(조령), 삼신, 원귀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34 이능화에 비해 측신, 구신, 조상, 원귀 등 그 종

류가 더 많다. 

장주근은 가신을 안방의 조상령祖上靈과 삼신, 마루의 성주신, 부

엌의 조왕신, 뒤꼍의 터주신과 재신, 대문의 문신, 뒷간의 측신, 우

물의 용신, 안택고사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35 

그러나 오늘날 가신의 범주 안에는 위에서 제시한 신들 외에도 

철륭, 칠성신, 군웅신, 우물신, 용단지,36 광대감, 부루독, 굴뚝신 등 

다양하다. 또 신을 모시는 위치도 일률적이지 않다. 가령 전라북도 

일부 지역에서는 안방이 상량의 머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주를 모

시고,37 또한 터주와 업신의 경우는 호남지방과 영남지방에서는 거

의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경북 안동 일대에서만 용단지를 모신다. 

1. 성주

성주신은 집지킴이 가운데 으뜸 신으로 집안의 길흉화복을 관장

한다. 집안의 으뜸 신답게 그 자리도 보통 집의 중심이 되는 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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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에 잡는다. 그래서 상량신上樑神이라고도 한다. 경기도지역에서

는 성주신이 들보에 깃들어 산다고 믿는다. 새 집을 짓거나 이사해

서 제일 먼저 성주신을 맞이하는 ‘성주맞이굿’을 벌이거나, 고사 

때 첫상을 성주에게 올리는 것도 성주신이 가장 으뜸가는 신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시루의 크기도 다른 집지킴이보다 크고, 경

기도 지역에서는 성주신을 ‘성주대감’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성주신은 남자신神임을 알 수 있다.

성주는 한자로 성주城主,38 성조成造39 라고 적고 있는데, 중국 고사

에 삼황오제 중 황제인 요순씨가 최초로 집을 짓는 법을 가르쳐주

어 가택신으로 좌정하였다 하여 성주와 음이 비슷한 성조成造로 표

기하였다. ‘성주풀이’를 ‘황제풀이’로 명명하는 것도 그 때문

이다.40 그러나 정작 중국에서는 성조成造, 성주城主라는 신격 명칭

을 쓰지 않는다.

이능화는 성주를 맞이하는 ‘성주받이’ 풍속이 지역에 따라 다

름을 적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백지에 동전을 싸고 접어서 청수를 

뿌려 붙인 다음 쌀을 뿌리고, 충청도는 서울과 풍속은 같으나 상량 

중간에 붙이고, 평안도와 함경도는 쌀을 단지에 담아 상량에 안치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41 이와 같은 풍속은 지금도 현지에서 볼 수 

있어서,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한지를 길게 늘어뜨리거나 베나 

헝겊을 상량에 걸어두기도 하고, 전라도 지역에서는 성주독을 안방 

한쪽에, 경상남도 지역에서는 마루 한쪽에 둔다. 

‘성주받이’에 행해진 여러 신앙물을 성주의 신체로 보고 크게 

단지와 한지 형태로 나누기도 한다. 그러나 단지와 한지는 성주의 

신체라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성주에게 바치는 곡물의 그릇이나 폐

백幣帛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부엌 조왕에게 

바치는 단지의 물, 터주나 업에게 바치는 쌀이나 콩 등의 곡물 등도 

마찬가지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터주가리에 흰 창호지를 걸고, 그



2 한지를 댓가지에 붙여 들보에 건 

    모습

이러한 한지는 무당이 만들고, 성주굿

을 할 때 교체해 준다(경기도 대부도).

4 마루의 성주 단지

단지 안에 쌀을 가득 채웠다가 가을

철 햇곡식이 나오면 새것으로 교체

해 준다(경북 영덕 난고종택).

1 들보에 건 무명천

새 집을 짓고 처음으로 성주를 

모 신 것이다(경기도). 

3  �한지를 접어 안방 위쪽에 붙인 것

한지 위에 쌀이 보인다. 성주에게 식

량과 폐백을 바친 것이다(인천).

1 2

3 4

5

5 �베를 들보에 건 모습

베를 성주의 신체로 여기나 들보에 깃든 성주의 위치나 성주에게 바치는 폐백

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강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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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터주에게 바치는 옷으로 여긴다. 

성주를 신체로 봉안하는 일은 아무 때나 할 수 없다. 주인(대주)의 

나이가 일곱 해가 드는 해의 10월 상달 중에 날을 잡아서 성주신을 

봉안한다. 성주신을 봉안하는 것을 ‘성주 옷 입힌다’ 또는 ‘성

주 맨다’고 달리 부르기도 한다. 집주인을 성주에 비겨서 나이 젊

은 성주를 ‘초년 성주’, 마흔에 이르면 ‘중년 성주’, 늙은이는 

‘노년 성주’라 부른다. 

경기도 장호원의 성주받이 과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장호원읍 이황리의 이씨네는 매년 봄, 가을이면 무당을 불러 안택

굿을 벌였다. 또한 봄, 가을, 파종 전에 백설기 떡을 해서 제사를 지내

고 명태를 흰 종이로 묶어 들보에 올려놓는다. 성주굿 때는 마루에 제

사상을 차리고, 떡도 몇 시루 찐다. 성주굿 과정 중 ‘성주받이’ 순

서가 되면, 무당은 쌀을 넣은 창호지를 접어서 술에 찍은 후 들보에 던

져 붙인다. 창호지가 들보에 붙으면 그 집안에 재수가 좋다고 여긴다. 

붙은 창호지는 그 후 성주의 신체로 모셔진다. 성주굿 뒷전거리 과정

이 끝나면 팥을 뿌려서 촛불을 끈다. 이것은 팥을 뿌려서 잡신을 쫓아

내는 행위이다. 성주굿은 보통 1박 2일 동안 한다.

오늘날 ‘성주받이’ 신물神物들은 좀처럼 보기가 어렵다. 그래

도 가신 가운데 오랜 명맥을 잇고 있는 것이 성주일 것이다. 도시 

아파트에서도 처음 이사를 오면 거실에 시루떡을 놓고 고사를 지내

는 가정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집의 가장 으뜸 신인 성주에

게 새로 이사 온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것이다. 성주 고사

가 끝나면 시루떡 일부를 부엌이나 화장실, 문, 베란다 한쪽에 떼어

놓는 것도 집 안 곳곳에 깃든 가신을 위한 행동이다. 일부 가정에서

는 10월 상달에 성주고사를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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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성주 가운데에는 중국의 강태공이 등장하기도 한다. 중

국에서도 성주는 주로 강태공姜太公으로 묘사되며,42 상량에는 ‘姜

太公在此大吉(강태공재차대길)’ ‘姜太公在此諸神退位(강태공재차제위신

퇴위)’ 등의 문구를 적는다. 그 뜻은 강태공이 상량에 깃들어 있어 

길한 일이 많이 생기고, 강태공이 머무르고 있으니 모든 잡귀들은 

물러가라는 뜻이다. 

강태공은 서주西周의 건국 공신으로 70세 때 주나라 문왕을 도와 

은나라를 멸하고 그 공로로 제나라를 다스려 태공이라는 명칭을 얻

고 제나라의 시조가 되었다. 역사적인 인물인 강태공은 당나라 때 

신으로 받들어지는데, 당 고종 원년元年(674)에 무성왕武成王으로 봉

해지고, 당 현종 19년(731)에는 황제의 명령으로 경도京都와 각 주州

에 태공묘가 세워지기도 한다.43 또 당 현종 천보 6년(747)에는 황제

의 명으로 무과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먼저 태공묘에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강태공이 민간에 신적 존재로 부각된 계기는 명대에 쓰인 『봉신

연의封神演義』에서 강태공이 신통력과 법력으로 사악한 귀신들을 

성주상(인천)

가신 가운데 성주는 오늘날에도 그 명백

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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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는 이야기가 소개되면서부터이다. 

강태공이 신의 위치에 오르면서 “강태공이 있으면 

모든 귀신들은 물러가야 한다. 내가 모든 귀신 위에 있

기 때문이다姜太公在此 諸神退位 我在衆神之上”라고 선

포하였고, 단 밑에 있던 귀신이 “당신이 왜 모든 귀신의 

위냐?”고 묻자 “너희들의 신위는 집의 지면에 있지만 

나의 신위는 상량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했다.

위의 내용을 통해 강태공이 명나라 때 상량신으로 자

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건물 위에 좌정한 신이 

땅에 있는 신보다 신격이 높음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성주신은 보통 마루에 모시는데, ‘마

루’라는 단어는 중국 동북지방의 소수 민족들이 

신성한 장소라는 의미를 가진 ‘말루’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다. 

‘말루’는 텐트형 가옥의 입구 맞은편에 조상신 등의 신들을 모신 

장소로 일반인이 접촉할 수 없는 신성한 장소이다. 북방 인근 민족

이 가족 수호를 위해 가내에 신체를 봉안한 점이라든지, 북방민족

이 조상신과 목축신을 성스러운 장소인 마루에 봉안한 점 등이 우

리나라에서 성주를 마루에 봉안하는 것과 공통된다는 점을 들어 상

호 관련성을 제기한 학자도 있다.44 

다른 점은 북방민족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목축신을, 우리는 농

신을 중시하는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우리의 가신신앙이 북

방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체의 형태가 북방민족은 

사람을 닮아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북방지역의 가

옥 구조는 우리와 달라서, 유목을 위주로 생활하는 그들은 텐트에

서 주로 생활을 한다. 텐트 안은 우리 가옥처럼 구획 구별이 뚜렷하

성주에게 고사 지내는 모습(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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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며 단지 북쪽에 가신을 모신 장소와 중간에 화당火塘이 있

다. 마루에 모신 신격의 주체로 우리가 성주를 모신다면 북방민족

은 조상신과 가축신을 모신다. 또한 북방민족에게는 우리처럼 다양

한 가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마루는 남방의 고상식高床

式 건축물의 특징을 가졌지만 마루에 으뜸 신인 성주를 모시는 것

이나, 전라남도 일부 지방에서 신앙물을 모신 공간을 ‘마루’라고 

지칭하는 것을 통해 북방민족의 ‘마루’와 용어상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조왕

우리나라에서는 조왕은 ‘조왕할머니’라고 부르며, 부녀자들이 아침 

일찍 조왕단지의 정화수를 갈아주며 집안의 평안을 기원한다. 또 작은 기

름통에 불을 밝히거나 밥을 지어 조왕에게 제사를 지낸다. 

조왕竈王은 한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엌을 지키는 왕王’이

다. 부엌은 한 집안의 음식을 만드는 곳이자 불을 지피는 곳이기에 

조왕은 불을 관장하는 신이기도 하다. 중국에서는 조왕을 조신竈

神, 조왕보살, 조군竈君, 동주사명東廚司命, 취사명醉司命, 사명조군

司命竈君, 호택천존護宅天尊, 정복신군定福神君 등 다양하게 부른다. 

호칭에 붙어 있는 신, 천존, 보살, 왕, 군, 사명司命 등을 통해 조왕

의 위치를 알 수 있다. 민간에서 조왕신은 조왕할아버지竈王爺 혹은 

조왕군灶王君이라고 부른다. 조왕군灶王君의 명칭은 『전국책戰國

策』에서 처음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미 전국시대에 조왕이 등장하

였음을 알 수 있다. 

호칭 가운데 ‘東廚司命(동쪽 주방의 사명)’은 ‘조왕신’과 ‘사

명’을 같은 신으로 보고 있으나, 조왕신과 사명신은 원래 별개의 다른 

신이다. 그러나 후대에 오면서 조왕신이 사명조군司命竈君 혹은 동주

사명東廚司命이 되어 버렸고, 조왕신 신상에는 ‘司命神位(사명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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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天東廚司命張公定福君之神位(구천동주사명장공정복군지신위)’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한편, 조왕을 ‘술 취한 사령[醉司命]’이라고 부

르는 것은 조왕신을 하늘로 올려보낼 때 술 찌꺼기를 아궁이 위에 

붙여 취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조왕의 성별을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으로 보기도 하는데, 중국 장

규張奎의 『경설經說』에서도 조왕신을 신통력이 있는 여신으로 평

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조왕신의 유래와 관련하여 등장하는 인

물을 보면 염제炎帝, 황제黃帝, 오奧, 축융祝融, 괄髺, 별신星神, 송무

기宋無忌, 소길리蘇吉利, 선禪, 장단張單, 외隗, 장자곽張子郭 등으로 

남자 성이 많이 등장한다. 현재 중국의 조왕신 그림을 보면 각진 얼

굴, 큰 귀에 긴 수염을 한 외모이고, 한대漢代 때의 문관 관복과 관

모를 쓴 모습이거나 도교 도사들이 입는 저고리와 관을 쓰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남성의 조왕신을 모시고 있다. 

부엌의 조왕 단지 

부녀자들은 새벽이면 새 물로 갈아주고 

가족의 무병장수를 기원한다(충남 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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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조왕의 그림은 조왕신 단독으로 나오거나 부인과 같이 등장

하는 경우가 있다. 보통 그림 위쪽 동쪽에는 조왕이, 서쪽에는 조왕 

부인이 나란히 앉아 있고, 중간에는 향과 촛불이 그려져 있어 늘 조

왕신을 섬기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하단 서쪽에는 부인네가 

음식을 만드는 모습이고, 동쪽에는 어린 시중이 말고삐를 잡고 있

다. 이 말은 조왕이 하늘로 올라갈 때 타고 갈 말이다. 그 밖에도 조

왕 내외와 시중들만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옥황상제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조왕 부인 없이 조왕신 단독으로 등장하는 경우에는 그림 가운데

에 조왕신이 서 있고, 조왕 뒤쪽에는 어린 동자 둘이, 앞쪽에는 신

하 두 명이 서 있다. 조왕의 모습은 왕 또는 황제로 승격된 모습이

다. 우리나라 사찰의 조왕신은 조왕신 단독으로 보이며, 조왕신 주

변에 장군이나 동자들이 서 있다. 조왕의 모습은 중국과 마찬가지

로 황제로 표현하며, 하루 동안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는 모습이다. 

보문사의 조왕신(좌)  

공양하는 시녀와 죽간을 들고 있는 동

자의 모습이다(강화).

조왕신(우) 

우리나라 사찰의 조왕신은 중국과 마찬가

지로 그림으로 표현된 구체적인 신상이 

있어 중국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동학사).

법주사의 조왕

그림 대신 글로 조왕신의 신격을 표현하

고 있다. 그림에서 글로 바뀌어가는 모습

을 보여준다(충북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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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외에도 중국의 조왕은 문신, 판관, 시중 등 7인이 등장하는 경

우도 있다.

조왕신은 옥황상제에게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 년 동안의 일을 

보고하는 직책을 수행한다. 한나라와 동진 때 이와 같은 기록이 보

이기 시작하며, 가정에서는 크고 작은 일이 있으면 조왕신에게 제

사를 지내 평안과 보호를 기원한다. 조왕신 그림 양쪽에 있는 “上

天言好事(하늘에 올라가 좋은 일만 말하기) 下界保平安(하계 평안하게 보

호)” “上天言好事(하늘에 올라가 좋은 일만 말하기) 回宮降吉祥(돌아올 

때 길상 내려주기)” “世上司命主(세상은 사명이 주인) 人間福祿神(인간

에는 복록신)”이라는 글귀는 조왕신에게 가정을 잘 돌봐주기를 바

라는 마음을 담은 것이다.

중국에서 조왕신에게 바치는 제물은 지역마다 차이를 보이며 상

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북경에서는 고기, 엿, 떡 등을 제물로 바치

용문사 조왕신(좌) 

네 명의 부인과 문무 관리가 조왕을 보

살피고 있다. 조왕신이 하루 있었던 일

을 기록하는 모습이다(양평).

봉원사 조왕의 모습(우) 

조왕 좌우에 문무 관리가 서 있는 모습이

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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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엿과 떡은 조왕신의 입을 붙게 하는 것으로 옥황상제를 찾은 

조왕신이 제대로 입을 열지 못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술을 아궁이 

주변에 바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조왕신이 술에 취해 제대로 옥황

상제를 찾아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조왕신을 ‘술 취

한 사령醉司命’이라고 칭한다. 『동경몽화록東京夢華錄』에도 “12

월 24일 조왕신을 부엌에 붙이고, 술떡을 아궁이 입에 붙여 사명司

命을 취하게 하였다”라는 기록도 보인다. 

절강성에서는 설탕과 쌀가루를 반죽하여 만든 ‘탕원보糖元寶’, 

팥 소를 넣은 떡 ‘사조단謝竈團’을 바친다. 헌 신상을 태울 때는 

젓가락으로 가마를 만들어 조왕 그림을 올려 문 밖에서 태운다. 

조왕신을 보낼 때도 여러 의식이 있다. 산동성에서는 풀과 콩을 

문 밖으로 뿌리는데 이는 조왕을 태우고 갈 말에게 먹이를 주는 것

이다. 산동성 교동지역에서는 매년 12월 23일에 옛 조왕신 그림을 

인천의 한 화교 식당 부엌에 붙어 있는 

조왕신 그림(좌) 

중국의 전통 풍속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중국 산동성 한 민가 부엌에 붙어 있는 

조왕신 그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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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고 그림 속에 있는 조왕신의 눈을 바늘로 찌르기도 하는데, 이것

은 앞을 못 보게 함으로써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집안의 나쁜 일을 알리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에서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왕신의 입이라고 여기는 아궁이에 엿이

나 술을 바르는 풍속이 있다. 

우리나라 민가에서는 아침마다 청수를 조왕에게 올려 매일 치성

을 드리며, 사찰에서도 청수는 물론 아침 10시에 공양을 올린다. 중

국에서도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향불을 피우고 축원을 올리며, 식

당에서는 조왕에게 매일 치성을 드리기도 한다. 그러나 조왕에게 

지내는 제사 중 가장 성한 것은 조왕이 하늘로 올라가는 12월 23일

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솥에 밥을 가득하고 밥주걱을 꽂거나 솥뚜껑

을 뒤집어 그 위에 제물을 진설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조왕신

은 한·중 간에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조왕신에 대한 제사 시기는 분분하다. 문헌에 보이는 제

사 시기는 1월, 4월, 8월, 12월인데, 『예기』에서는 4월에, 도교 서

적인 『옥압기玉壓記』에서는 조왕신의 생일날인 8월 3일에, 『후

한서·음흥전陰興傳』과 『형초세시기』에서는 12월에, 『포박자』

(진)와 『제조祭竈』(남송)에서는 12월 24일에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

다. 이를 통해 남송 이후에 민간에서는 12월 24일이나 23일에 제사

를 지냈음을 알 수 있다.

이능화는 『조선무속고朝鮮巫俗考』에서 이수광李晬光이 『지봉

유설芝峯類說』에서 주장한 내용을 비판적으로 소개하면서 우리의 

조왕신은 중국식의 수입이 아니고 단군시대부터 내려온 오랜 습속이

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가례의절』에 조왕에 대한 신문神文이 

실려 있으므로, 양반이 조왕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이를 모방하여 제

사를 지내야 한다고 한 이수광의 의견에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다. 또

한 조왕신앙이 송나라 때 우리나라로 들어왔거나 모방했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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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는 견해도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과 

우리나라의 조왕신앙에 나타나는 관념이나 종교적인 행위 등은 중

국과 매우 유사하다.

3. 조상신

조상숭배는 유교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이다. 집안에서 조상을 

섬기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유교식 제사를 통해 조상

신을 모시는 것이다. 명절이나 기일에 제사를 드리는 조상으로, 종

가에서는 4대봉사를 하고 5대째 조상부터는 시제를 올린다. 조상의 

위패는 사당이나 벽감에 모셔둔다. 둘째는 집지킴이의 하나로 조상

신을 섬기는 것이다. 이때의 조상신은 유교식 조상신과 달리 모든 

조상을 신으로 대하고 조상들 간에 엄격한 서열이 없다. 위에서 말

한 조상신은 유교적 관념에 따라 종손집에서만 모신다는 공통점이 

있다. 드물게 차남이 분가할 때 새로 받드는 경우도 있다. 셋째는 

경기, 충청도 일대에서는 ‘왕신’이라고 하여 특별한 조상신을 섬

기는데, 단지에 쌀이나 상자 안에 한복 등을 넣어둔다.45 예를 들어 

병이 있거나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자가 단명하면 그 한을 풀어

주기 위해 집안의 조상신으로 섬긴다. 이렇게 섬긴 조상신은 위에

서 말한 두 가지의 경우와 달리 종가에만 제한시키지 않는다. 또한 

한두 세대가 지나면 섬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지속적인 집 

지킴이의 신은 아니다. 

지역에 따라 조상신은 집안의 으뜸 신으로 받들어지기도 한다. 

경기도 내륙지방에서는 10월 상달 고사 때 안방에서 제일 먼저 제

사를 올린다. 떡시루도 다른 신체보다 크다.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자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자死者’를 가리

키는 말로 ‘조상祖上’‘조선祖先’‘조공祖公’이 있고, 조선祖先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신명神明으로 정착된 조상신[祖神]으로 받들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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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조상단지. 단지 안에는 쌀이 담겨 있다(경상도).

2 � 특별한 가정에서만 모신 대감신이다(경기도).

3 � 터줏가리 모습의 몸주대감이다. 주인의 건강을 위해 모신 

조상신이다(경기도).

4 � 시렁 위에 모신 조상단지이다(전남).

5 � 몸주단지. 개인적으로 모신 특별한 조상신이다(경기도).

6 � �무복과 벙거지가 들어 있다(경기도).

7 � 어머니를 위해 모신 조상 대감신이다(경기도).

8 � �대감독 안의 쌀. 큰 독 안에 작은 단지 넣어 보관하였다(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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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6 가신에서 말하는 조상신은 신으로 정착된 조상을 가리키는 것

이다. 

우리나라에서 조상신을 가리키는 명칭도 열 가지가 넘는데, 그 중 일

반적인 명칭으로는 ‘조상단지’·‘신주단지’·‘조상할매’·

‘세존’·‘제석’ 등이 있다. 이들 용어를 통해 조상신은 풍요를 기

원하는 성격과 불교와 유교적 성격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47

4. 삼신

삼신은 출산·육아·성장 및 산모의 건강을 관장하는 지킴이로 삼

신할매(할머니), 삼신바가지, 산신産神이라고도 부른다. 삼신은 여성

의 출산과 관련된 신인지라 신체는 모두 여자로 인식한다. 우리나

라에서는 삼신이 좌정한 안방 시렁 위에 곡물을 넣은 오지그릇이나 

바가지를 놓아두거나 ‘삼신자루’라 하여 한지로 만든 자루 속에 

쌀을 넣어 아랫목에 매달아두기도 한다. 곡물은 다른 가신과 마찬

가지로 10월 상달에 교체해 준다. 

삼신은 손이 귀한 집에서 많이 모셨다. 그래서 많은 가정에는 삼

신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만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 지

역에서는 임신을 하면 삼바가지를 시렁 위에 미역, 짚 등과 함께 얹

어둔다. 아이를 낳으면 무당이 와서 자배기에 물을 퍼놓고 그 위에 

바가지를 엎어놓고 막대기로 두드리면서 복福을 빌어준다. 아이를 

낳으면 산모의 머리 쪽 벽에 창호지를 걸어놓고 삼신이 좌정한 곳

만주족의 조상단지(좌)

어룬춘족의 조상신  모습(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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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여긴다. 이때 정화수, 밥, 미역을 차려놓고 아이의 건강을 빈

다. 또한 산모나 아이가 병이 나면 삼신상을 차리고 비손한다. 설, 

정월, 대보름, 추석, 동지 등 주요 명절 때에도 삼신의례를 행한다. 

삼신에게는 비린 음식을 올리지 않는 것이 철칙이다.

경상도 안동지방에서는 삼신은 그 집안의 여자 조상이 신체로 모

셔지기도 한다. 대개 작고하신 시어머니 혹은 윗대 할머니가 삼신

으로 모셔진다. 만일 시어머니를 삼신으로 모셨을 경우 며느리가 

죽으면 먼저 모셨던 삼신은 나가고 죽은 며느리가 새로운 삼신으로 

자리 잡는다. 삼신은 보통 장손에게로 이어지지만 꿈 또는 점괘에 

따라 지차之次들도 삼신을 모신다. 

삼신단지나 삼신주머니의 쌀은 가을에 햇곡으로 바꾸어주고, 헌 

쌀은 밥을 해 먹는다. 그 밥은 머슴에게도 주지 않고 집안 식구들

끼리만 나눠 먹는다. 이는 자손이 계속 번창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서다.

삼신단지(좌)

삼신상(우)

국립민속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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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

우리나라의 업業은 재물을 관장하는 신으로 여긴다. 중국의 경우

는 여러 유형의 재물신이 등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재물신’

이라고 직접 통용되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업은 업왕신業王神, 업위業位, 업위신業位神, 지킴이 등으로 불리

며, 이능화는 업의 종류를 인업, 뱀업, 족제비업 등을 들었다.48 또한 

업을 봉안하는 방법에 대해 『신단실기神壇實記』를 인용하여 “가

내 정결한 곳을 택하여 단을 만든 다음 토기로 화곡을 담아 단상에 

두고 볏짚으로 주저리를 만들어 씌운다. 이를 부루단지扶婁壇地 또

는 업왕가리業王嘉利라 한다. 그러니까 재산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할 수 있다. 단군의 아들 부루가 다복했기 때문에 나라 사람들이 재

신으로 신봉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업의 형태는 주저리는 물론, 나뭇단, 간장, 사람 등 다양

하며 신체가 봉안된 것도 광이나 곳간49은 물론 나뭇간, 뒤뜰, 장독

대 등 다양하다. 그것은 업의 종류에 따라 봉안하는 방법이라든지 

장소가 다르기 때문이다. 한편, 경북 안동지방의 용단지를 업의 신

체로 보기도 한다.50 

‘뱀업’은 ‘긴업’이라고 부르며, 뒤뜰에 주저리를 틀은 ‘업

가리’에 깃들어 산다고 여긴다. 긴업 주저리와 유사한 것이 제주

도의 ‘바깥칠성’인데, 역시 뱀을 위해 지은 집이라는 점에서 공

통점이 있다. 경기도 일대에서는 긴업은 일반 뱀과 달리 귀가 달리

고 벽을 타고 다니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업을 모신 주인에게 우

환이 생길 징조가 있으면 꿈에 그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터주는 매년 가을 주저리를 벗기고 새것을 입히는 반면, 업가리

는 기존의 주저리에 새로운 주저리를 덧씌운다. 따라서 업가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기 마련인데, 이것은 재물이 차곡차곡 쌓이기

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이다. 무엇인가가 덜어낸다는 것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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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나간다는 유감주술적 사고라고 할 수 있다. 오래 된 업가리는 

높이와 밑지름이 2m가 넘기도 한다. 업가리를 모르는 일반인들은 

마치 김치광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업가리 안에는 터주와 마찬가지로 곡식을 넣은 단지가 있으며, 

가을 고사 때 햇곡식을 넣어둔다. 지역에 따라서는 단지 안에 돈을 

넣는 경우도 있고, 아예 단지가 없는 경우도 있다. 단지 안에 든 쌀

은 밥이나 떡을 해서 가족들만 나눠 먹는다. 이것 역시 업이 재물

을 관장하는 신이기에 재물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다는 의

미가 있다. 

긴업을 모신 모습(상, 좌)  

업가리(경기도)(상, 우)

긴업 고사(인천)(하)

긴업이란 구렁이를 가리키며, 터줏가

리를 만들어 업인 구렁이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업이 집 밖으

로 나가면 그 집안이 패가망신한다는 

속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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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제비업’는 나무 장작단에서 살기 때문에 족제비업이 봉안

된 장소로 여기는 나무 광이나 뒤뜰에는 장작이나 솔가지 더미를 

쌓아둔다. 또한 나무광에 족제비업을 모신 집에서는 나무를 땐 만

큼 반드시 새로운 나무로 보충하는데, 만약 나무가 줄어들면 족제

비가 다른 곳으로 가버려 집안이 몰락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업

으로 모시는 족제비도 일반 족제비와 달리 수염이 있고, 몸이 노랗

고 주둥이가 하얗다고 한다. 

‘인人업’을 신체로 섬기는 집은 아주 드물다. 그것은 인업이 

쉽게 사람들에게 들어오지 않고, 들어와도 빨리 나가기 때문이다. 

다른 업과 달리 사람을 닮아 간사하다고 여겨 인업을 받은 몸주는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쓴다. 

어느 할머니는 자신이 시집을 온 후 방 안에 벌거벗은 아이를 보았

다. 그런 후 며칠 동안 몸이 아팠고, 무당이 병을 보게 되었다. 무당은 

그 아이를 업으로 섬겨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창고 한 구석에 쌀을 담

은 단지를 인업의 신체로 삼았고, 창고 기둥에는 흰 실을 걸어놓았다. 

아이를 업으로 섬긴 후 몸이 좋아졌고, 매달 흰죽을 쑤어 단지 앞에 놓

고 빈손한다. 10월 고사 때는 시루떡을 하고, 단지의 쌀은 햇곡으로 바

꾸어준다. 집안의 아무런 큰 탈 없이 살고 있다. 인업은 이후로 한 번 

더 보았다고 한다.

어느 할아버지가 길을 가는데 어린 동자가 길을 걷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너는 어느 집을 가느냐” 물었더니 자신의 이름을 대는 것이

었다. 괴이하게 여긴 할아버지는 다시 물어보았더니 동자는 똑같이 대

답하였다. 집에 거의 다가오자 어린 동자가 갑자기 광으로 들어갔다. 

할아버지는 인업임을 알고 바로 광에 흰죽을 쑤어놓았다. 동자의 흔적

은 보이지 않았으나 죽이 절반은 줄어 있었다. 인업을 발견한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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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먹고 남긴 죽을 먹으면 좋다고 하여 할아버지가 먹었다. 인업은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할아버지 눈에만 보인다. 

인업은 나가는 것도 눈에 보인다고 한다. 

대를 이어온 진간장을 업으로 섬기는 경우도 있는데, 빛깔이 특

별히 검은 까닭에 진간장이라고 부르며,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서는 

‘삼간장’이라고도 부른다. 진간장은 간장이 줄어들면 재운도 줄

어든다는 의미에서 집안의 경사에 쓴 후에는 퍼낸 만큼 반드시 새 

간장을 부어 양이 줄어들지 않도록 한다. 

경기도, 충청도에서는 광에 ‘광대감’이라고 부르는 항아리가 

있다. 가을에 첫 수확한 쌀을 ‘광대감’ 항아리에 가득 채우고, 시

루떡을 해서 제사를 지낸다. 항아리의 쌀은 햇곡으로 바꿀 때까지 

손을 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흉년이 들었을 때는 “대감님 

쌀 좀 꾸어서 먹겠습니다”라고 빌리는 형식을 취해서 먹는다. 항

아리의 쌀에는 살아 있는 영혼이 있다고 여겨 쌀의 빛깔이나 증감 

여부를 보아 풍년이나 재물의 증가 여부를 판단하기도 한다. 중국 

산동성에서는 12월 30일 저녁 ‘잉충剩蟲’을 만들어 곡식창고나 

항아리에 넣어 한 해 동안 양식이 부족하지 않기를 바란다. 잉충은 

뱀이 똬리를 틀고 있는 모습으로서 크기는 만두만 하며 보통 밀가

루로 만들어 찐 것이다. 잉剩자는 “양식을 먹어도 떨어지지 않는

다”라는 의미이다. 설에는 집안에 재물이 가득 차고 복이 많이 들

어오기를 기원하는 ‘초재진보招財進寶’ 등의 길상의 문구를 써서 

양식창고 등에 붙인다. 문구는 네 글자지만 전체적으로 한 글자처

럼 홍색으로 통일하여 쓴다.

업을 섬기는 집안은 그리 많지 않다. 이것은 업이 들어온 집안에

서만 섬길 수 있고 또 누구나 업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많은 학자들이 가신들 가운데 업이 일찍 사라졌다고 보는 것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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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이다. 업은 운명이고 자신의 팔자이기 때문에 대문에 놓은 업둥

이를 어쩔 수 없이 키우는 것이다. 이를 거부하면 업을 받을 주인에

게 큰 재앙이 온다고 여긴다. 업을 섬기는 집안은 업을 잘 모시면 

그 집안이 부유하고 평안해지지만 그 반대인 경우에는 집안에 재앙

을 몰아다 준다고 믿어 업은 부와 재앙을 가져다주는 이중적인 존

재인 셈이다.

업은 같은 식구라고 하더라도 누구에게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업과 처음으로 인연을 맺은 사람의 눈에만 띈다. 업을 신체로 섬기

는 과정을 살펴보면, 동물업인 경우에는 꿈에 특정한 동물이 나타

나 자신의 몸을 감거나 물고, 인업인 경우에는 주로 벌거벗은 동자

가 주인의 눈에만 들어오는데, 이러한 현상을 무당이나 승려의 해

석을 통해 주인이 업을 섬기게 된다.

한번 들어온 업이 집안을 떠나면 그 집안이 패가망신한다고 여

기기 때문에, 주인은 업을 섬기는 데 각별히 주의를 하며, 외부인이 

접촉하는 것도 꺼린다. 또한 딸이 시집을 갈 때도 그의 옷 한 벌을 

집에 놓고 후에 가져가도록 하는데, 이것은 업이 외부인이나 딸자

식을 따라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옷을 집에 남

겨두는 것은 잠시 외출을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이다.

6. 터주

터주는 땅을 돌보는 신으로 ‘터줏대감’·‘터대감’·‘후토주

임后土主任’·‘대주垈主’·‘터주가리’라고 부른다. 호남지방에

서는 ‘철륭’, 영남지방에서는 ‘용단지’라 부르기도 한다. 지킴

이로서 터주신은 집터를 관장하고 집안의 액운을 걷어주고 재복을 

주는 신이다. 터주의 기능과 명칭, 신체와 관한 내용을 1930년대 문

헌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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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宅地의 주재신主宰神, 오방지신五方地神 가운데 중앙신中央神이

어서 다른 사방신四方神을 통괄하여 택지의 안전보호를 관장한다. 토

주대감土主大監·기주基主·후토주임后土主任·대주垈主·지신地神 등으

로도 부른다. 신체神體는 작은 항아리 속에 백미 또는 나락·수수 등의 

곡물을 넣은 것을 짚가리로 씌운 것으로 뒤뜰 또는 장독대의 구석에 

안치하는 것이 보통이다.

터주는 집 뒤 울타리 안이나 장독대 옆에 터주가리를 만들어 모

신다. 작은 항아리에 쌀을 담고 빗물이 스미지 않도록 고깔 모양의 

주저리를 덮는다. 그리고 주저리가 날아가지 않도록 왼새끼 줄을 

터주 허리에 두른 후 앞쪽에는 한지를 잡아매어 두었다. 경기 일부 

지방에서는 터주신 내외분이라고 하여 두 개의 터주가리를 세우기

도 한다.

터주신에 대한 신앙은 경기도를 비롯한 중부지방에서는 광범위

하게 나타나지만 충청도를 경계로 남으로 내려가면 점점 희미해진

다. 경기도에서는 터줏가리는 10월 상달에 벗겨내고 새로운 짚으로 

용단지 (좌) 

용단지 단지 위에 돌을 올려두었다(경북).

용단지(우)  

단지 위에 시루를 올려두었다(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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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리를 튼다. 주저리를 트는 행위를 ‘옷 입힌다’고 달리 말하

기도 한다. 헌 주저리는 산에 버리거나 마을 성황당에 걸쳐놓아 자

연스럽게 없어지도록 한다. 때로는 불에 태우거나 논의 거름으로 

쓰기도 한다. 단지 안의 쌀도 햇곡으로 교환해 주고 묵은쌀은 밥이

나 떡을 해먹으며 복을 빈다. 

터주 제사는 일반적으로 10월에 길일을 택해서 콩떡과 돼지머리

를 제물로 하여 지낸다. 또한 파종할 때, 집안에 우환이 있을 때, 마

음이 불안할 때마다 시루떡을 해서 터주에 받치고 빈손을 한다. 시

�터주(경지도)(상, 좌)  

버린 예전 터줏가리(경기도)(하, 좌)

돌 위에 올려놓은 터줏가리(경기도)(우)

터줏가리 두 개를 만들어 할아버지, 할머

니 터주로 부른다. 터주가리 안에는 단지

가 있어 벼나 콩 등을 넣어두고 햇곡식을 

거두면 새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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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떡 대신 죽을 쑤어 풀기도 하고, 돼지머리만 

바치기도 한다.

터주단지에는 벼를 넣는 것이 일반적이나, 근

래에는 쌀 대신 동전을 넣기도 하고, 쌀과 동전

을 같이 넣기도 한다. 쌀을 넣는 경우 경기도에

서는 단지 안에 쌀을 채우지 않는다. 그래야 다

음 해에 터주신이 쌀을 채우라고 농사를 풍년이 

들게 해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것을 보면 터

주신은 농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중국에서 토지신은 민간에서는 할아버

지[土地公·土地爺], 할머니[土地婆·土地奶奶]라고 

부르고, 문헌에는 ‘사신社神’·‘후토지신后

土之神’ 등으로 적고 있다.52 토지신을 가리키

는 여러 명칭 가운데 후토后土, 후직은 여성을 상징하는 단어로 보

며, 토지를 ‘지모신’이라고 부른다. 토지신은 성별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뀐 것이다. 

중국의 대부분 마을마다 토지묘土地廟가 있어 봄, 가을로 제사를 

지낸다.53 당나라 구광정丘光庭의 『겸명서兼明書·사시社始』에는 

토지신이 혈거식 주거에서부터 보이며, 가정에서 토지신에게 제사

를 지내는 것을 ‘류霤’, 황제가 지내는 것을 ‘사社’라 한다고 

적고 있다.54 

갑골문자에서 ‘사社’ 자는 토지 또는 토지신을 가리키는 단어

이고, 주나라에서는 천신과 동등한 위치이다.55 그러나 춘추전국시

대 이후 토지신은 세속화, 지역화되는 경향이 생기면서 실명을 가

진 토지신이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등장하게 된다. 또한 명·청 시

기에는 토지신의 부인도 함께 모시게 된다.56 토지신의 생일은 2월 2

 �터주 고사 모습(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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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며, 민간에서는 이날 제물을 차리고 제사를 지낸

다.57

중국의 토지신은 집터, 사람들의 평안과 오곡 풍

수를 관장하는 역할을 한다. 하북성 지역에서는 토

지신 신체를 조벽照壁이나 대문 한쪽에 화상을 그려 

모시고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낸다. 토지신의 성별은 

남성으로 수염과 눈썹이 백색으로 그려져 있고, 때

때로 토지할머니와 같이 모셔지기도 한다. 

토지신의 화상 좌우에는 “土地堂前坐(토지당전좌) 

四季保平安(사계보평안)”이라는 대련이 적혀 있다. 

산서성에서는 토지신에게 집을 짓기 전, 흙을 파헤

친 다음, 집을 지은 후 등 세 차례에 걸쳐 제사를 지

낸다.58 집이 완공된 뒤의 제사에는 새 쌀로 음식을 

만들어 제사를 지낸다. 산서성에서는 뱀을 토지신으

로 여겨 집 근처에서 뱀을 보면 절대로 죽이지 않고 향불을 피워 보

내기도 하는데,59 이러한 행위는 우리나라에서도 행해지고 있다. 운

남성 등지에서는 집터를 관장하는 신을 용으로 여겨, 집을 지을 때 

용을 집터 안에 안장하는 의식을 행한다. 그리고 대문에는 양의 뿔

을 걸어둔다. 안동의 ‘용단지’를 토지신으로 보는 견해와 일맥

상통한다.

7. 뒷간신

뒷간신은 변소 귀신, 부출 각시, 측도 부인, 측신 각시, 정낭 귀신 

등 다양하게 부른다. 명칭으로 보아 뒷간신은 여신이고 다른 집지

킴이와 달리 귀신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숭배하는 신적 존재라

기보다는 잡신 또는 잡귀로 생각하는 정도다. 뒷간은 집 밖에 있는 

공간으로, 집안의 안택이나 고사 때 떡과 술을 부어놓는 정도이며 

중국의 토지신(하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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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처럼 양잠과 관련된 뒷간신의 신앙의례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중국에서 뒷간신[紫姑]은‘갱삼고양坑三姑孃’·‘삼고三

姑’·‘칠고七姑’·‘마고茅姑’·‘자고子姑’·‘척고戚姑’·‘기

고箕姑’·‘측고廁姑’·‘동시낭東施娘’60 등으로 불리며,61 문헌에서

는 ‘의의倚衣’62·‘곽등郭登’63·‘후제后帝’64 등 구체적인 명칭이 

거론되고 있다. 뒷간신의 성별은 유래담을 통해 여성임을 알 수 있다.65 

뒷간신은 노여움을 잘 타고 성질 또한 나쁜 존재로 여긴다. 그래

서 뒷간신이 한 번 화를 내면 무당도 어쩔 수 없다고 한다. 사람들

에게 있어 뒷간신은 두려움의 존재이기도 하다. “뒷간에 넘어지는 

것은 귀신이 화를 낸 결과이다”·“뒷간에 넘어져 생긴 병은 고칠 

수 없다”·“뒷간에 넘어지면 생명이 짧아진다”·“뒷간에 넘어지

면 친척이 죽는다” 등의 속어는 뒷간신의 흉악한 모습을 표현하는 

말들이다. 민간에서는 뒷간에서 넘어져 부상을 당하거나 똥독에 빠

지는 경우에는 떡을 해서 뒷간신에게 바치기도 하고, 콩떡을 해서 

환자에게 먹인다. 

뒷간을 새로 짓거나 헐어버릴 때는 길일을 택

했고, 받침돌인 ‘부추돌’도 함부로 옮기지 못한

다. 만약 이를 어길 때는 가족들에게 불행이 온다. 

경기도지역에서는 하늘과 땅이 맞닿는 ‘천지대

공망일’에 뒷간을 수리하면 괜찮다고 여기며, 하

늘과 땅이 붙는다는 것은 “하느님이 눈을 감아준

다”라는 의미로 이날에는 어떤 일을 해도 문제가 

없다. 이날을 “하늘이 귀가 먹고 땅이 벙어리 되

는 날”이라고 달리 표현하여 결혼, 장례식도 이

날 거행하면 좋다.

강원도의 측간 각시는 언제나 긴 머리카락을 

헤아린다. 사람이 갑자기 들어오면 놀란 나머지 

뒷간신 명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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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나서 머리카락을 뒤집어 씌우면, 그 사람은 병을 얻어 죽고 만

다. 뒷간신은 6월 16일과 26일 등 6자가 든 날에만 머문다고 한다. 

이와 유사한 내용은 중국의 『고금도서집성·신이전古今圖書集成·神

異典』에 적혀 있다. “측신은 매달 6일에 내려오며, 그날 그와 만

난 사람은 보는 즉시 죽거나 병을 앓는다”고 적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와 중국이 많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와 중국이 많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은 뒷간신 유래담에서

도 볼 수 있다. 제주도 <문전 본풀이>에 보면 “남씨의 첩인 노일

제대귀일의 딸은 본부인과 일곱 아들을 없애려다가 들키자, 뒷간으

로 달아나 자살을 하고 측도 부인이 되었다”고 나온다.66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와 『옥촉보전玉燭寶典』에서는 『동람

洞覽』을 인용해서 뒷간신을 황제의 고귀한 딸로 표현하고 있다.67 그 

중 북송 때 소식蘇軾이 기록한 뒷간신의 유래담을 보면 다음과 같다.68 

첩 하미何媚는 자가 여경麗卿이고 어려서부터 학문을 습득하였는데, 

수양자사壽陽刺史가 하미의 남편을 죽이고 그녀를 자신의 첩으로 삼았

다. 그의 처가 하미를 질투하자, 하미는 뒷간에서 자살을 하였고 구천

을 떠돌자 그녀를 뒷간신子姑神으로 삼았다. 

청나라 때 왕당王棠이 쓴 『지신록知新錄』에도 소식의 조왕신 유

래담이 보이며, 뒷간신을 가리키는 ‘칠고七姑’가 ‘척고戚姑’에

서 음이 변해서 생긴 용어라고 설명하고 있다.69 청대 육풍조陆風藻

의 『소지록小知錄』에서는 수양자사壽陽刺史의 이름이 이경李景이

라고 명확히 나오고, 자살한 날짜도 정월 보름날로 구체적으로 적

고 있다.70 다만 첩이 처에게 질투를 한다는 것이 중국과 다른 점이

다. 그러나 젊은 첩이 죽었다는 것은 공통점이며, 그러기에 뒷간신

을 무서운 존재로 여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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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정월 보름날 뒷간에서 뒷간신을 영접하고 일 년 동안

의 길흉화복을 점친다. ‘뒷간신[紫姑] 점’은 남조에서 당나라 때 

뽕나무 농사가 잘 되는지를 점치는 풍속에서 시작되었다. 『이원異

苑』의 기록에 따르면, 사람들은 정월 보름날 밤에 첩의 형체를 만

들어 뒷간과 돼지칸 주변에서 그녀를 맞이하였고, 이때 “오자서伍

子胥(남편)이 죽었고, 조씨(처)가 죽었으니 나와서 놀아라”고 축원을 

한다. 그리고 뒷간귀신의 신체를 들어 무거우면 신이 강림한 것으

로 여겨 술과 음식을 차려 제사를 지내고 양잠의 풍년을 점쳤다. 이 

기록을 통해 유경숙劉敬叔이 『이원異苑』을 쓴 남북조시기에 뒷간

신을 청해 양잠의 풍흉년을 점치는 풍습이 성행하였음 알 수 있다. 

그 밖에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에는 “정월 보름날 뒷간신을 

맞이하여 누에치기의 풍흉년을 점치었다”고 적고 있으며,71 『옥촉

보전玉燭寶典』에도 “저녁에 뒷간신을 맞이하여 점을 쳤다”고 기

록되어 있다.72 또 『형초세시기』73와 『옥촉보전』74에는 뒷간을 깨

끗이 청소해야 뒷간신이 강림한다고 적고 있다. 오늘날에도 키와 

빗자루를 가지고 뒷간신의 신체를 만들어 제사를 지내며, 제사를 

지낼 때도 남자들은 참여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뒷간신이 강

림하지 않는다고 여긴다.75 

8. 문신

문신門神은 절의 사천왕과 마찬가지로 대문으로 들어가는 잡귀나 

부정을 막는 문에 깃든 신이다. 그 외형外形은 중국에서는 주로 그

림이나 글로 묘사되지만, 우리의 경우 민간에 구전되는 경우가 많

다. 제주도에서는 육지 대문에 해당하는 정살과 정주목에 있는 신

을 ‘남선비’라 부르고,76 경기·충청도 지역에서는 대문을 지키는 신

을 ‘남해대장군’이라고 일컫는다. 이는 대문이 흔히 남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 장군이라는 호칭에서 문신이 무관武



195제3장  |  가신

官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중국의 문신에서도 비슷

하다. 

무속에서 무당들은 출입문의 신을 ‘수문守門대감’이라고 한다. 

과거 문헌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처럼 문신을 붙인 사례가 보이지

만, 오늘날 우리나라 민간에서 대문신은 실제 형상이 없는 ‘건궁’

으로 섬기고 있다. 신神은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문신이 중국의 문신보다 원형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중국의 가가호호 대문에는 갑옷을 입은 장군들이 칼이나 도끼를 

들고 위엄 있는 얼굴로 서로 바라보는 문신 그림이 붙어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현재 문신을 붙이는 풍습은 볼 수 없으나 문헌들을 통

해 과거 대문에 문신을 붙이는 풍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에

서는 문신으로 신도神荼, 수성선녀壽星仙女, 직일장군直日將軍, 귀두

鬼頭 등을 붙였으며,77 이능화李能和의 『조선무속고』에서는 궁중에

서 신도神荼, 울루鬱壘, 위지尉遲와 진숙보秦叔寶 그리고 갈葛, 주周 

장군을 문신門神으로 삼았으며, 세화歲畵로 수성선녀壽星仙女, 직일

장군直日將軍, 종규鐘馗, 귀두鬼頭 등을 대문에 붙였음을 적고 있다.78 

조선시대 문집에서도 문신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면암집勉庵

集』에는 제석날 대문 가운데 그림 대신에 ‘신도울루神荼鬱壘’의 

4자字를 크게 써서 대문에 붙이기도 하였다고 적고 있다.79 경북 안

동 퇴계종택 중문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또한 당시 문신門神에 대

해 시로 표현하고 있다. 

단청으로 그린 부적 울루라고 불리우니 	 符貼丹靑鬱壘名

황금 갑옷 입은 장부 무섭고 사납네 	 丈夫金甲貌獰猙

일 년 내내 문 지키는 그대의 덕택으로 	 終年賴爾持門力

요망한 귀신들 감히 들어오지 못하네 	 百種妖魔不敢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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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위치와 진숙보(상) 

임금으로부터 하사받았다는 북촌 댁의 문신 위지와 진숙보로 오늘날 중국의 문신과 유사한 것을 보면 중국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경상북도).

신도와 울루(하)   �

신도와 울루는 옛 문헌에 나오는 문신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는 신도와 울루라는 문구를 많이 써서 붙였으나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다

(경북 안동 퇴계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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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신에게 고사 지내는 모습(상, 좌) 

복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대문을 활짝 열고 바깥쪽을 향해 고사를 지낸다(충청남도).

대문 고사(인천)(상, 우)

중국의 장군 문신(하, 좌)  

문신에 금박을 입힌 모습(절강성).

대문에 그린 문신(중, 우)

문신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홀기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보아 문관임을 알 수 있다(절강성).

관우와 장비 문신(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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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풍속은 중국에도 있는데, 대문에 글씨를 새기는 것은 그

림을 대신한 것이므로 그림 이후에 생긴 것이다. 이는 호랑이 그림 

대신 ‘虎’자를 써서 붙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조수삼趙秀三(1762~1849)이 기록한 『세시기』에는 대문 내외에 다

른 문신의 그림을 붙였음을 적고 있다. 대문 밖에는 갑옷을 입은 무

사甲士가 마주 보게 붙이는데, 한 명은 왕을 호위하는 위장衛將들이 

많이 쓰는 철로 만든 복두와 금비늘이 달린 갑옷에 대쪽처럼 생긴 

금간金簡을 든 당나라 장군 진숙보秦叔寶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른 

한 명은 구리로 만든 투구[兜䥐]와 금비늘이 달린 갑옷에 도끼[宣化

斧]를 든 울지공尉遲恭으로 묘사하고 있다. 대문 안에는 재상宰相이 

마주 보고 있는데, 모두 검정색 복두를 썼으며 대홍색 포袍를 입고 

각각 꽃을 꽂은 위징魏徵과 저수량褚遂良이라고 적고 있다.80 

위의 기록에 따르면 대문에 무신武神을 주로 붙였음을 알 수 있는

데, 중국의 문신 유형의 변천에서도 알 수 있다. 즉, 중국 초기의 문신은 

무관이었으나 후에 문신文臣으로 점차 바뀌어가고, 근래에는 벽사보다

는 길상과 복의 의미를 가진 아동兒童이 문에 자주 등장한다. 조선시대 

이덕무의 기록에서는 문신 가운데는 의장儀仗 또는 지휘 용도로 사

용하는 깃발을 들고 있는 신선을 묘사한 글이 있다.81

18세기에도 서울 사람들은 대문에 위징이나 울지경덕尉遲敬德 등

의 문신을 붙였다. 위징은 꽃 모자를 쓰고, 울지경덕은 사자 띠를 둘렀

다고 표현하고 있다.82 위징이 꽃 모자를 둘렀다는 것은 문관을, 을지경덕

이 사자 띠를 둘렀다는 것은 장군을 의미한다. 

『해동죽지』에도 울지공尉遲恭과 진숙보陳叔甫 등 문신의 이름이 

보인다. 이들 문신은 옛날 궁중에서 두 신장의 모습을 그려 내외 친

척과 각 궁에 나눠주었다고 한다. 이것을 동지에 붙이는데 ‘문비’

라고 한다고 적고 있다.83 또한 금갑옷과 마귀를 물리치는 도끼斧鉞와 

절節을 들고 있는 이가 신도神荼와 울루鬱壘임을 표현하고 있다.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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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문신은 처용이라고 할 수 있다. 『삼국유사』

에 보면, 신라인들이 처용의 그림을 벽사의 의미로 문에 붙였음을 

적고 있다.85 이 같은 기록이 성현成俔(1439~1504)의 『용재총화慵齋叢

話』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삼국시대의 풍습이 조선시대까

지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86 그러던 것이 도교의 유입과 시대적 변

천에 따라 문신으로서의 위용보다는 주술적 성향이 강조된 부적으

로 간주되어 오늘날에 이른 것으로 생각된다.

『용재총화』·『동국세시기』·『열양세시기』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처용處容은 직일장군直日神將, 위지공慰遲恭, 진숙보秦叔寶, 

귀두鬼頭, 종규鍾馗, 각귀角鬼, 위정공魏鄭公 등과 함께 문신으로 묘

사되어 있다. 그러나 처용處容을 제외하고 다른 신들은 중국에서 들

어온 신이다. 이능화는 『조선무속고』에서 이들 풍속이 고려 중엽 

예종 때 도교와 함께 유입되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처용이 문신이 된 유래는 『삼국유사』에 보인다.87 신라 35대 헌

강왕(875~886) 때 동해 용왕의 아들인 처용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복

한 역신疫神이, 처용의 얼굴을 그려 붙인 집에는 돌림병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겠다고 맹세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연희에서 보이는 처용

탈과 처용을 나타난 개운포開雲蒲(현 울산)라는 지역 때문에 일반적으

로는 처용을 서역에서 온 외국인으로 보고 있다. 처용의 형상과 비

슷한 토용이 신라 무덤에서 발견되고, 당시 개운포가 신라 무역의 

중심항으로서 많은 외국인들이 왕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처용이 외래인이든 아니든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 문신

으로 자리를 잡았다. 한편, 김학주는 처용과 종규의 발생설화와 문

신의 성격에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들어 상호관련성을 제시하였고, 

처용이라는 말 자체도 종규로부터 나왔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88 

그러나 성현의 『용재총화』에 처용과 종규가 동시에 등장하고, 인물

의 생김새도 전혀 다르게 보인다. 성현은 처용의 생김새와 유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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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처용은 사람도 귀신도 신선도 아닌 시

뻘겋고 풍만한 얼굴에 하얗게 성긴 이, 솔개 어깨에 반쯤 걸친 청운

포靑雲包를 입은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89 또한 처용의 얼굴을 붙

이는 풍속은 신라 때부터이며, 사악한 요괴를 물리치기 위해 정월

에 붙인다고 묘사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문신으로는 신도神荼와 울루鬱壘, 진경秦瓊과 위지

공尉遲恭이 대표적이다. 신도와 울루는 중국 최초의 문신으로 그에 

대한 기록은 왕충王充의 『논형論衡·정귀訂鬼』편에서 『산해경山

海經』을 인용하여 기록하고 있다. 『산해경』은 중국 최초의 지리 

및 신화전설을 기록한 책으로 대략 전국시대 초기의 서적이다. 이

들 기록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중국에서 신도와 울루는 전국시대

에 이미 존재한 문신이라고 할 수 있다. 신도와 울루는 도삭산度朔

山의 신선으로 악신을 갈대 줄로 포박하여 호랑이에게 먹이는 역할

을 한다. 민간에서 신도와 울루의 그림이나 글씨를 써서 대문에 붙

인 것은 이러한 기록에서 기인한 것이다. 

동한 때 응소應邵의 『풍속통의風俗通意·시전祀典』에는 민간에

서 도인桃人, 갈대, 호랑이 그림 외에도 지속적으로 신도와 울루 그

림을 대문에 붙이는 풍속에 대해서 적고 있다. 신도와 울루의 문신

은 수나라 때도 성행하였으며,90 『유설類說』 권 6과 『세시광기歲時

廣記』권 5에서는 『형초세시기』를 인용하여 민간에서 1월 1일 신

도와 울루를 문에 그리고, 그들을 문신으로 섬겼음을 언급하고 있

다. 당나라 때 『삼교원류수신대전三敎源流搜神大全』 권 4에서도 복

숭아나무 판에 신도와 울루의 그림을 그린다고 적고 있다. 

진경秦瓊(?~638)과 위지공尉遲恭(585~638)은 중국의 대표적인 문신

이다. 이들은 당 태종 시기의 인물이며, 명나라 만력(1573~1619) 기

간에 쓴 『전상증보삼교수신신대전全相增補三敎搜神新大全』 권7에 

문신이 된 유래를 적고 있다. 이것을 통해 진경과 위지공은 원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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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명나라 사이에 문신으로 자리를 잡았음을 알 수 있다. 송나라 때

에는 화본과 희곡이 널리 펴져 사람들이 자연스레 진경과 위지공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 역사적인 인물이 문신으로 자리를 잡게 된

다. 그런데 『전상증보삼교수신신대전』에서 위지공의 성을 호胡

로 표기하고 있다. 

진경은 자는 숙보叔寶이고 산동성 역성현歷城縣 사람이다. 수나라 

말기에 이세민李世民을 도와 당나라를 세우는 데 큰 공을 세웠으며, 당 태

종은 그를 좌무위대장군左武圍大將軍에 임명하였다. 죽은 뒤에는 호국공

胡國公으로 개봉되고 능연각凌煙閣에 초상이 모셔졌다. 진경의 이름

은 장회章回의 소설 『설당연의說唐演意』를 통해 민간에 알려지기 시

작하였으며, 위지공과 더불어 당 태종의 충실한 신하였다. 

위지공은 자는 경덕敬德이고 산서성 삭주朔州 사람이다. 진경과 

함께 이세민이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데 큰 공을 세운 장군이다. 그

는 경주도행군총관涇州道行軍總管, 양주도독襄州都督 등의 관직을 거

친 후에 악국공卾國公으로 봉해진다. 죽은 뒤에는 충무忠武라는 시

호를 받았다. 

이들이 문신이 된 유래담이 아래와 같이 전해진다.

당 태종이 궁궐에 귀신들이 나타나 시끄러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두려워서 이 사실을 신들에게 알리자 진경과 위지공이 함께 문을 지

킬 것을 자청하였다. 그 이후 궁궐에는 아무 일이 없어 태종을 잠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런데 두 장군이 밤에 잠을 자지 않는지라 태종은 

화공畵工에게 두 사람을 그리게 하였는데, 그들은 손에는 도끼를 들고 

허리에 활과 화살을 차고 얼굴은 분노한 모습이다. 이 그림을 궁궐 문 

좌우에 붙였는데, 후세 사람들이 이를 따랐고 문신이 되었다.91

진경과 위지공의 문신 그림을 보면, 둘 다 갑옷을 입고 있고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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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활과 화살을 차고 있으며, 등에는 깃발을 꽂은 무장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진경은 얼굴의 홍색이면서 표정이 선량한 반면, 

위지공의 얼굴은 흑색이면서 위엄 있고 무서운 형상을 하였다. 또

한 진경은 칼날이 없는 쌍칼을 들고 있고, 위지공은 채찍과 같은 쇠

에 마디가 있는 ‘쇠도리깨’를 양손에 들고 있다. 말을 탄 두 장군

의 모습도 보이는데, 한 손에는 무기 대신 보물이 든 옥쟁반을 들고 

있어 문신은 물론 재물신의 역할도 겸하고 있다. 

진경과 위지공은 우리나라 문헌에 많이 등장하며, 안동 하회마을 

북촌댁에는 진숙보와 호경덕의 세화를 소장하고 있는데, 이 그림은 

정조, 순조 때 예조·호조 참판을 지낸 류이좌柳台佐(1763~1837)가 왕

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세화는 중국의 것과 마찬가지

로 인물의 그림 형상이 같다. 이것은 중국의 세화가 우리나라에서 통

용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용재총화』에서 언급

한 여러 대문 그림 가운데 개갑장군,92 『추재집秋齋集』93을 비롯한 조

선 후기의 『경도잡지京都雜誌』,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의 금

안동 하회 북촌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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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장군金甲將軍은 바로 진경과 위지공을 가리킨다. 진경과 위지공

의 모습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추재집秋齋

集』에는 진숙보는 철복두에 금비늘 갑옷을 입고 금간金簡을 들고 

있고, 위지공은 투구에 금비늘 갑옷을 입고 꽃으로 장식한 도끼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에는 두 장군이 사자 띠를 두르고 

있다는 세밀한 관찰력을 보여주기도 하는데,94 사자나 호랑이의 띠

는 용감한 장군을 나타낸다. 우리나라 무덤을 호위하는 장군 석상

의 허리띠에 호랑이 모양이 장식된 것도 그 때문이다.

『경도잡지』를 비롯한 『동국세시기』에서는 황금 갑옷의 두 

장군의 길이가 한 길이 넘었고, 한 장군은 도끼를 한 장군은 절節을 

들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다.95 그 길이가 한 길이 넘은 것은 문짝 크

기 정도의 장군 그림을 붙였기 때문이다.

한편, 몽골 복드칸 궁전은 몽골 혁명(1921) 전 제8대 마지막 생불인 복드칸

의 겨울 궁전으로 중문에도 진경과 위지공의 모습이 보이는 것을 보면 대문 

신앙이 몽골에까지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종규도 문신으로 등장한다. 종규는 자가 정남正南이고 

섬서성 종남산終南山 지역의 수재였으나, 그 생김새가 추악해 사람

들이 무서워하였다. 또한 종규는 과거에 장원하였으나 황제가 보

니 인물이 흉하여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를 내몰았다. 종규는 이

를 비관해 혀를 깨물고 자살하였는데, 황제가 이를 후회하여 그를 

‘구마대신驅魔大神’으로 봉했다. 종규의 이름은 당나라 때 사전

인 『절운切韻』에 이미 보인다. 『북사北史』에도 북조시대 때 본

명이 종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가 ‘벽사僻邪’라고 한다고 적

고 있다. 당시에 종규에 대한 전설이 일반인에게 보편적으로 퍼져 

종규라는 이름과 기능을 쓰게 된 것이다.

송나라 심괄沈括의 『몽계필담夢溪筆談』 권 3에서 『사물기원』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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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서 말하기를 “당 현종이 병을 얻은 후 꿈에 붉은 옷을 입은 자

가 한 쪽은 신을 신고, 한쪽 발은 맨발이며, 허리에 신발 하나를 매

달았다. 코는 소 모양으로서 양귀비의 향주머니와 명황의 옥피리

를 훔쳐가서 소리를 지르니 종규가 나타나 그를 잡았다. 종규의 모

양은 찢어진 모자에 푸른색 옷을 입었고, 붉은 띠를 둘렀다. 종규는 

과거에 떨어진 후 계단에 머리를 박아 죽었는데, 꿈에서 깨어난 왕

은 병이 치료되었고, 오도자를 불러 그림을 그렸는데 정말 똑같이 

그렸다”고 한다. 

『역대신선통감歷代神仙通鑑』 권14에도 종규 그림을 문에 걸었

음을 기록하고 있고, 청나라 때 소설인 『종규참귀전鍾馗斬鬼傳』과 

『당종규평귀전唐鍾馗平鬼傳』에서는 종규가 문신이 된 시점이 당 

덕종德宗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북송 신종神宗 때는 궁궐 창고

에 보관되어 있는 종규 그림을 인쇄하여 제석 때 신하들에게 나눠

주기도 하였다.96

『평귀전平鬼傳』에는 신도가 박쥐로 변하고 울루가 보검이 되어 

종규를 도와주었다고 한다. 그 책 16회에는 “정월 1월 1일에 집마

다 종규의 신상을 그리는데 눈은 박쥐를 바라보고 손은 보검을 들

고 있다. 그 그림을 중당中堂에 걸어두고 문에 신도와 울루의 이름

을 쓴다”고 적고 있다. 

송나라 때 『동경몽화록東京夢華錄』 권10에는 12월에는 종규의 

그림이 목각 판화로 찍혀서 민간에 나돌았음을 적고 있다. 화가가 

문신을 그리던 것에서 판화의 발전으로 민간에게까지 문신이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동경몽화록』 권10 

제석에는 종규가 궁중 나희에 등장하였음을 적고 있다. 

한편, 민간에 보이는 종규의 그림은 붉은 얼굴에 납작한 코, 덥수

룩한 수염, 홍포를 입고 한 손에 칼을 들고 박쥐를 보면서 엉거주춤

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또한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요괴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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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보고 있는 그림도 보이는데 이는 금방이라도 악귀를 잡아먹을 태

세다. 종규 그림에 박쥐가 등장하는 것은 복을 상징하는 박쥐가 늦

게 찾아온 것에 대해 질책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97

우리나라에서도 종규는 문신으로 등장하며,98 그 전래 시기를 신

라와 고려시대로 보기도 한다.99 우리나라 종규 그림은 국립중앙박

물관에 소장된 김덕성의 그림과 간송미술관의 작자 미상 그림 등

이 있다. 이들 그림은 수묵화로서 문신 그림이 채색을 기본으로 한

다는 점에서 문신을 그린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100 그러나 국립

중앙박물관 소장의 작자 미상 <종규도>는 종규상의 전형을 하고 

있으며, 채색화이면서 크기도 알맞아 문신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9. 가축신

우리나라에서도 집 안의 가축을 보호하는 신이 있다고 믿어서 외

양간에 돌을 걸어 소삼신으로 여긴다.101 소의 삼신은 ‘군웅’이라

고 하여 외양간 한쪽에 소고기를 건다는 기록도 있다.102 중국 운남

성에서도 외양간에 돌을 걸어 가축들이 돌과 같이 건강하게 자라주

기를 바라는 풍속이 있다. 

우리나라 외양간에 돌을 거는 것도 중국처럼 유감주술적인 성격

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절강성 승주에서는 돼지신[太公]에게 돼지

를 보호해 주기를 기원하고, 돼지가 새끼를 낳을 때는 떡과 촛불을 

켜고 돼지의 순산을 빈다. 

중국 산서성에서는 외양간 대문에 춘우도 또는 대련을 붙여 소의 

건강을 빈다. 또한 외양간에는 원숭이가 마소를 끄는 그림을 붙이

는데, 이것은 원숭이 한 마리를 외양간에 두면 마소가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는 『서유기西遊記』에서 손오공에게 

피마온避馬溫이라는 관직을 준 것과 관련이 깊다.103 민간에서는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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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을 말신의 생일이라 여기고 제사를 지낸다. 소의 건강을 기원

하는 대련 문구는 우리나라 외양간에서도 볼 수 있다. 

10. 제석과 칠성

제석과 칠성은 불교와 도교적 성격을 지닌 신으로 가신으로 섬기

고 있다. 제석은 경기도 일대에서는 ‘지석주머니’라고 하여 쌀을 

넣은 주머니 위에 고깔을 씌워 안방 벽 위에 매달아둔다. 전남 지역

에서는 ‘제석오가리’라고 하여 종손집의 마루 또는 안방 시렁 위

에 곡식을 담은 단지를 모신다. 제석신은 깨끗한 신으로 여겨 고사

상에는 비린 것과 술, 고기 등은 올리지 않는다.

제석신은 인도에서는 원래 천신天神을 가리키며,104 『삼국유사』에

는 천신인 환인桓因을 제석이라고 하였다. 『무당내력도』에서는 단

군을 제석신으로, 이능화는 제석신을 단군의 아들 부루와 연결시켰

다. 이러한 관념에서 볼 때 제석신은 하늘신이며, 가정에서 제석을 

모시는 것은 천손의식天孫儀式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제석신

가축신  

돌처럼 가축이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을 담았다(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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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당들이 처음으로 가신으로 봉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칠성신은 북두칠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제석과 마찬가지로 하늘

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칠성은 가족의 수명 장수를 관장하는 신

으로 보통 장독대 위에 정화수를 올려놓고 북두칠성을 향해 기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경기도 일부 가정에서는 안방의 선반 위에 

무명 일곱 자를 창호지에 싸서 ‘칠성무명’으로 모시기도 한다. 

칠성시루는 백설기로 하는데 술과 고기, 비린 것을 싫어하는 깨끗

한 신임을 나타낸다. 

제석신(좌)

제석신은 고깔 모양의 한지와 쌀을 담은 

포대를 같이 엮어놓는다. 무병장수를 기

원하는 의미이다(경기도).

장위의 칠성신(경기도)(중)

칠성님(경기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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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신의 신체로 여긴 것의 유형을 구분하

면, 동물·식물·기물·복식·그림·사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동

물로 등장하는 신체로는 주로 업과 관련된 뱀(긴업)·족제비·두꺼

비 등이 포함되고, 식물로는 쌀과 보리·콩·미역·짚 주저리·엄

나무·솔가지, 기물로는 바가지·단지·고리·포와 한지·돌·돈, 

복식으로는 괘자·모자·무복, 그림으로는 문신과 세화, 사람으로

는 인업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가신의 신체로 삼는 대상 중에 곡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괘자나 벙거지를 고리짝에 담아 신체로 삼는 점에 근간을 두

고 가신신앙이 곡령신앙과 애니미즘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고 보기도 하였다.105 또한 신체를 크게 용기류와 한지류로 구분하기

도 하였고,106 바가지형 신체가 단지와 같은 용기류 신체보다 더 고

전적이라고 보았다.107 김알지를 탄생시킨 황금궤짝을 조상단지의 

기원으로 삼기도 하였다.108 

그런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가신의 신체로 보기에는 곤란하다

고 판단되는 의문점이 있다. 

03
한국 가신의 
	 신체에 대한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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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가신에 대한 명칭은 신·왕·대감·장군·할아버지·할머니 등 

인격성을 부여하면서도 정작 신체의 형태에는 인격이 없다. 따라

서 신격이라고 부르는 여러 유형은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자 양식이

고, 폐백이자 옷인 셈이다. 신에게 바친 물건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도 영험함을 부여하여 함부로 옮기거나 만지지 못하게 한 것이다. 

대감이라고 모신 무복은 신과 무당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

이지 신격 자체는 아닌 것이다. 단지나 바가지에 들어 있는 쌀과 콩 

등의 곡물도 신에게 바치는 양식이다. 조왕과 칠성신에게 바치는 

물도 정화수이지 신체로 보기에는 곤란하다. 삼신에게 바치는 쌀과 

미역109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서 가신에 대한 신체가 구체적으로 보이는 사례도 있

다. 황해도에서는 나무를 깎아 만든 ‘홍패’를 조상 신위로 여겼

고,110 충북지방에서는 칠성의 신체를 북두칠성으로 여겼다.111 부안 

변산지역에서는 터주신의 형체에 대해 50척이 넘는 거인의 모습

으로 형상화하고 있으며, 풍농을 관장하는 신격으로 설명하고 있

다.112 남성주를 위한 엽전 3개, 여성주를 위한 홍황남紅黃藍 3색실

을113 신체로 보지 않고 엽전은 부귀, 3색실은 장수를 의미한다고 해

석하였다.114 또한 김선풍은 강원도 강릉의 경우 성주가 성주단지와 

종이성주가 동시에 공존하는데, 성주 단지의 벼를 양식으로 보기

도 하였다.115

둘째, 신체 표시 없이 관념적으로 모시는 것을 ‘건궁’이라고 하

는데, ‘건궁터주’·‘건궁조왕’이라고 해서 흔히 ‘건궁’이라

는 단어가 붙어 있다.116 그런데 ‘건궁성주’라고 해도 가정에서는 

성주에게 축원을 하며, 성주는 보이지 않는 신임을 간접적으로 나타

내는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신의 그림이나 신상 없이 가신에게 고

사를 지내는 일체의 행위는 ‘건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보이지 

않는 신에게 쌀 등의 양식과 천·옷과 같은 폐백을 드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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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집안의 신령들에게 온갖 정성을 다해 

모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신령들이 삐칠 수 있으므로 정성을 쏟아야 한다

는 것이다. 신령의 인간에 대한 태도도 인간이 하기 나름인 것이다.117 아

울러 신에게 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가신이 집안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

고 여겨 정기적으로 제물을 바치는 것이다. 폐백과 음식을 바친 장소는 

신이 봉안되어 있는 신성한 영역이 된다.

셋째, 사찰의 조왕은 그림이나 글씨로 신상을 표현하는 반면 일

반 민가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둘 사이에 모순점이 있다. 사찰의 조

왕신은 민가의 가신과 마찬가지 기능을 하며, 사찰에서는 조왕에

게 새벽 4시에 청수를 바치고, 오전 10시에 공양을 한다. 우리 민가

에서 아침 일찍 조왕단지의 물을 갈아주는 것은 청수를 바치는 행

위이며, 아침에 먼저 푼 밥 한 공기를 부뚜막 한쪽에 두었다가 먹

는 것도 공양을 하는 셈이다. 또한 무속118이나 부군당, 성황당의 신

상들은 모두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반면 가신에서는 문신을 제외하

고 이러한 현상이 보이지 않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그리

고 이들 신들 앞에 바친 쌀, 청수 등을 가신의 신체로 해석하는 것

은 대단히 곤란하다. 

넷째, 우리나라에서도 신상 그림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처용설

화에 신라인들이 역신이 집안을 넘보지 못하도록 처용의 화상을 걸

었으며,119 무당들은 신당에 몸주신과 그 외에 자신이 모시는 신의 

형상을 그림이나 신상, 글씨, 종이를 오려 전발로 모신다. 부군당이

나 성황당의 신들도 그림이나 신상, 글씨 등으로 표현하는데 유독 

가신들만 인간을 닮은 신상의 그림 등이 없는 ‘건궁’인 셈이다.

다섯째, 대주를 상징하는 성주를 비롯하여 조상, 삼신, 조왕, 터

주, 업, 철륭, 우물신, 칠성신, 우마신, 측신, 문신 등이 나름의 질서

를 유지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삼신을 성주나 조령보

다 우위에 있는 곳도 있으며,120 조왕을 성주나 삼신보다 상위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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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으로 여기는 곳121도 있는 것으로 보아 가신의 위계질서가 결코 정

연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주·터주·제석·조령·터주 등은 남성, 조왕·측신·

삼신 등은 여성으로 성별을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조령의 경

우 남성보다도 여성인 경우가 많고,122 경기도 화성지역 무당이 부

르는 성주굿에서는 조왕이 할아버지 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부

로 등장하기도 하고,123 사찰의 조왕은 아예 남성이다. 조왕이 남신

으로 등장하는 것은 부권 중심의 유교문화의 영향이며, 애초에는 

여성신이었으나 점차 남성신으로 대체되거나 혹은 남녀 신이 공존

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하나,124 반대로 조왕신은 원래 남성

이었으나 부엌이 여성들의 공간으로 인식되어 신체의 개념도 바뀌

게 된 것이다. 측신도 성별에 대해 대부분 여신임을 강조하나, 뒷

간신으로 ‘후제后帝’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을 들어 애초에 남신

임을 주장하기도 한다.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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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유교, 기독교 등 외래 종교가 우리나라 종교의 주

축을 이루는 현 시점에서 원시적인 종교 형태인 가신신앙이 여전

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종교의 또 다른 생명력이라고 볼 

수 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폐쇄적인 공간, 즉 

‘안채’를 중심으로 주부들이 가신을 섬기었기 때문이다. 안채는 

남성들이 드나들 수 없는 여성들만의 공간이고, 특히 외지인이 들

여다볼 수 없는 ‘금남禁男’의 공간이다. 집을 매매할 때도 안채는 

보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따라서 안채를 중심으로 한 가신신

앙은 오랜 전통성을 유지하고 존속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신앙

에서도 원시적인 형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앙과 관련하여 보이는 쌀, 천, 짚, 물, 동전 등이 바로 그러하다.

한국의 가신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처럼 집의 일정

한 영역에서 각각의 기능을 수행한다. 성주는 집의 중심이 되는 마

루에서 집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조왕은 부엌에서 가족의 건강

을, 터주는 집 뒤꼍에서 집터를 보호하고, 문신은 대문에서 잡귀나 

액운을 막는다. 그리고 성주를 비롯한 건물 내의 가신들을 건물 밖

04
한국 가신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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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좌정한 신들보다 그 지위를 높게 인정하여 고사 순서나 시루의 

크기를 달리 하였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의 신화처럼 가신과 관련

된 유래담이 전해져 내려온다. 가신 가운데 성주의 경우는 그 유래

담이 풍부한 편이며, 한국과 중국의 뒷간신 유래담은 그 형식과 내

용이 매우 흡사하다. 이 외에도 조왕에게 행해지는 엿 바르는 행위, 

술 뿌리는 풍속 등은 한국과 중국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사찰의 조왕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가신의 신상神像은 보이지 않

는다. 신은 본래는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인간이 후에 신상을 만들

어 공경의 대상으로 만든 사실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가신의 형태는 

종교의 원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신상이 없는 가신

을 섬기다 보니 불상이나 예수 등의 신상을 지닌 외래 종교에 쉽게 

동화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정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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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생활 내에 쓰였던 기물들은 사용 장소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를 갖추고 있다. 서실書室에서 쓰일 기물인지, 제祭를 위

한 기물인지, 식食생활 부분인지, 옷[衣]을 만들고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기물인지 등 그 각각의 용도에 따라, 그리고 일시적 용도의 기

물이었는지, 장시간 실리적 입지의 기물이었는지에 따라 아주 작은 

형태에서부터 큰 형태까지 크기도 다양하다.

주거 공간 내에서 사용된 기물들은 크게 가구와 생활용품으로 나

눌 수 있는데, 가구는 놓이는 위치와 용도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반

면 생활용품은 각각 다르고 종류도 많으며, 그것들 중 일부는 실용

성을 살펴보아야만 비로소 정확한 용도를 알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러면 생활용품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것인가？ 여기에서는 기초적

인 성격을 띠고 있는 용품을 기본용구로 분류하고, 한정된 문화권

에서만 나타나는 모양새나 특이한 실리를 갖춘 용품을 민속기물로 

분류했다.

01
주거 생활과 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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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용구

주거 생활에서 사용된 단순한 용품으로 제례 부분에서는 제기접

시·잔·잔대 등을 들 수 있으며, 문방구로는 붓·먹·벼루 등, 의

생활에서는 바늘·실·실패·가위 등, 식생활에서는 식기류(대접, 

주발, 사발, 종지, 보시기, 탕기, 접시)와 조리용구인 솥·시루·맷돌·

칼·국자 등이 있다. 

이는 인간 생활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기초가 되는 단순한 용

품들로서 어느 문화권이든 모양새는 다를지라도 유사한 공통점을 

내포하고 있는 기물이다. 

민속기물

이 책에서는 기본 용구와 같은 범주 내에서 생활기물로 쓰였으나 

기본 용구 사용 시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되거나 문화권에 따

라 독특한 성격을 갖춘 용품을 민속기물로 구분하였다. 

모든 기물의 대부분은 하나하나 수공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자

연스럽게 지역적인 특색을 드러낸다. 물론 생활 속의 기물이므로 

효과적인 사용을 염두에 두고 제작하지만 재치 있는 형태로 구성하

여 심리적인 편안함뿐만 아니라 각 문화권에 따라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필통, 필가, 연상, 벼루함, 문서함, 책함, 고비, 망건통, 

의함, 반짇고리, 소반, 떡살 등과 같은 유형의 기물이며, 조명용구, 

악기, 도구나 농구 등의 부분에서도 각 문화권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다.



218 삶과 생명의 공간, 집의 문화 

가구

주거 생활 내에서 쓰이는 기물 중 가구는 가장 큰 용품에 속하므

로 실내공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생활공간에 

부담을 주는 크기는 방해가 될 수 있다. 때문에 생활공간은 실리와 

미관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조선시대에는 실내공간이 넉넉

하지 않은 관계로 큰 크기의 가구나 많은 가구로 치장하지 않았다.

가구의 주된 축을 이루는 것은 궤와 장으로, 궤는 면을 갖춘 널과 

널끼리 결속하여 실용공간을 만든 가구를 말하며 장은 골주로 전체 

골격을 갖추어 실용공간을 만든 가구를 말한다. 

궤는 두껍고 넓은 판자가 구성 재료이기 때문에 육중하고 단순하

다. 매우 튼튼하여 오랫동안 보존·사용할 수 있으며 좌식생활에 알

맞도록 발달된 형태를 갖추고 있는 가구이다. 

장은 사용할 목적에 맞게 제작하기 때문에 외형만으로도 그 용도

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실용적인 가구이다. 가구는 민속기물과 함

께 지역성 및 개인의 취향 등을 반영함으로 각 시대별 문화특징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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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와 개화기의 주거 생활 기물은 단순하게 문화

충돌로 인한 급진적 변화기로서의 단면뿐만 아니라 이전 시대를 가

늠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기물을 추적하는 일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지만, 각 시대를 반영하는 기물은 세월을 거슬러 올

라갈수록 많지 않다. 물질 자체가 유지할 수 있는 수명에는 한계가 

있고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환경에도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

서 연대가 오래된 유물은 내용의 특별함이나 사용 계층을 초월하여 

전승된 것만으로도 매우 귀중하다. 또한 시대적 배경은 기물을 이

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왕은 신[天子]이었고 

모두가 그렇게 인식하였기 때문에 왕이 사용한 기물은 아무나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었다. 특수계층의 사용 기물 역시 마찬가지였다. 

시대가 내려올수록 많은 기물에 접근할 수 있어 보다 유리한 조

건으로 역사적 배경과 생활환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인간과 

세월을 함께한 각 시대의 기물은 우리가 과거 생활사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02
주거 생활의 기물과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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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기

조선시대 양반은 사회의 절대 권력자들이었다. 그들 대부분은 물

질적·정신적인 주도자로서 그 힘을 왕으로부터 부여·보장받았다. 

물질적인 면에서는 그들이 가진 넓은 땅을 통해 경작된 소출을 직

접 혹은 간접적으로 소유했으며 정신적인 면으로는 윤리, 질서, 법 

집행 등을 관할하였다. 

그들의 가족은 직계, 방계, 노비까지 포함한 집합 공동체와 같은 

가족 형태였다. 방대한 집안의 관리, 분가, 교육, 제사 등 모든 내용

을 결정하고 시행하였다. 그런데 후대로 내려오면서 왕권이 힘을 

잃게 되고 왕조정치가 막을 내리면서 양반도 특권계급으로서의 권

력을 잃게 되었다. 노비가 해체되고 대가족도 핵가족화되었다. 권

력자인 양반신분은 없어지고 ‘양반’이라는 칭호는 기품 있는 인

품을 소유한 자를 나타내는 상대인격의 높임말로서만 남게 되었다. 

변환기인 개화기에는 생활 기물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여기서는 

변환기를 기준으로 전대와 후대를 구분하여 생활용품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전대와 후대 생활 기물의 차이점

1. 장

장欌에 대한 인식은 전대와 후대가 서로 다르다. 전대의 장은 책

을 넣는 용도인 책장冊欌이라면, 후대의 장欌은 옷[衣]을 넣는 의장

衣欌으로 인식이 변하였다.

전대에서의 장欌이란 양반생활에서 귀히 여겼던 서재용 가구(책

장)로서 제작 수요 자체가 한정되었다. 그런데 시대가 내려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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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질서가 붕괴된 결과 소수에 국한되었던 제작 수요가 대중적인 

것으로 변하였다. 기물의 성격도 다수의 호응에 따라 새로운 자리

를 잡게 되었다. 또한 소량의 책을 보물처럼 관리하였던 시기에는 

책을 뉘여 포개놓았지만, 양서의 대량 유입으로 책의 보관 방법도 

꽂아놓는 방식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더 효율적인 가구를 필요로 하였고, 결국 장은 다

수가 선호하는 의복의 보관 용도인 의장衣欌에 치우치게 되었다. 이

전 시대에 피지배계급이었던 대다수 대중들의 경제력 상승에 따라 

의생활 용도의 장뿐만 아니라 농籠과 궤櫃도 다량 제작되었다. 결국 

장하면 옷장의 기능을 먼저 생각하게 된 것은 최근에 전래된 개념

이다.

2. 뒤주

뒤주는 곡식을 담는 용기를 말하는데 적재할 용량에 따라서 크기

가 각기 다르며 다른 기물에 비해 크기의 편차가 매우 심하다. 또한 

제작형식이 골주 중심이든 널 중심(곡궤)이든 제작형태에 구속받지 

않고 곡식을 저장하는 고유의 용도만 동일하다면 통칭하여 뒤주라 

책장(좌)

시대 : 조선

크기 : 102.5×45×76.5 

제작 재료 : 은행나무, 황동장석

머릿장(우)

시대 : 조선

크기 : 88×42×92

제작 재료 : 느티나무, 배나무, 소나무, 

                    황동장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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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조선시대 대가족 구조에서는 곡간과 별도로 수확기에 따로 저장

공간을 제작하기도 하였지만, 벼를 담는 용도로는 일반적으로 집채

만큼 큰 크기의 벼 뒤주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후대에 도시의 발달과 더불어 핵가족화되면서 뒤주는 정미精米 

공정을 거친 쌀을 담는 뒤주로 변화되었다. 전대에서는 각 가정마

다 벼를 방아에 찧어 껍질을 벗겨 밥을 지었으나, 후대에 와서는 

벼가 정미소를 거쳐 유통됨으로써 단기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쌀만

을 담아두는 용도로 다량 생산되었으므로 전대의 뒤주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사도세자思悼世子가 갇혔던 뒤주1는 후대의 작은 형태가 

아니라 전대의 큰 곡궤穀櫃였거나 집채만큼 큰 뒤주였을 것으로 조

심스럽게 추정할 수 있다. 

뒤주

시대 : 조선

크기 : 96×53×82.5

제작 재료 : 소나무, 철장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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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복장

관복官服은 조선시대 품계를 나타내던 관직자의 복장으로 길이

가 길며, 많은 부속 장신구와 함께 곁들여 착용했던 의복이었다. 의

례儀禮를 진행할 때 착용하는 제례복 등도 관복冠服이라고 지칭하

여 발음은 동일하나 뜻은 달랐다. 이 두 의복 모두 양반생활에서 중

요한 것이었으나 후대 개화기에 관복官服도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예禮는 존속되어 관복官服 용도의 장은 관복冠服 용도로 변하

게 되었다. 실제로 사용했던 관복장官服欌이 달리 쓰이기도 하였지만 새

롭게 제작될 시에는 관복장의 본래 형태인 관복 용도였다. 

관복장은 양반가문이었음을 나타내는 표식이기도 하여 심리적 

선호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실용적이어서 후대에도 계속 사용

되었다. 따라서 용도도 관복에 국한하지 않고 개화된 새로운 의복

을 걸어넣기 위함이었다(의걸이장). 구성 형태가 전대와는 차이가 

있었지만 큰 범주 내에서는 같은 구성으로 다량 제작하여 사용되

었다. 

관복장(좌)

시대 : 조선

크기 : 83×46×152

제작 재료 : 오동나무, 소나무, 황동

관복장(우)

시대 : 조선

크기 : 88×48.7×158.5

제작 재료 : �배나무, 소나무 본체, 종이, 

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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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과 빗접

동경銅鏡은 고려 이전부터 쓰여 진 역사가 깊은 기물이다. 금속

재료인 구리와 합금(구리+주석, 구리+아연)을 반사체로 한 것인데 굴곡  

없이 반듯한 면을 광내어 사용하였다. 그런데 후대(개화기)에 유리에 

광물질인 은을 입혀 반사되도록 한 거울이 유입되면서 경이 바뀌게 

되었고 이전까지 상류계층에서나 쓸 수 있었던 동경은 거울의 보급

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일상품이 되었다. 거울은 일명 

색경色鏡 이라고도 불렀는데 작은 조각조차 유용하게 쓰였다.

거울의 보급과 함께 새로운 기물들도 널리 사용되었는데 이 중 

경대鏡臺는 접어서 넣을 수 있는 형태[函]와 바로 세워져 경鏡을 노

출하는 형태의 두 가지로 발전되었다. 경대는 전시대의 경과 빗접

(머리 손질을 위한 빗 등을 담는 기물)을 함께 구성한 제작 기물로 일명 

장경粧鏡이라고도 하였다. 이 기물을 통하여 화장이 보편화되었음

동경(상, 좌)

시대 : 조선

크기 : 11×14.5

제작 재료 : 동

빗접(상, 우)

시대 : 조선

크기 : 36×24×23.5

제작 재료 : 나전, 황동

경대(하, 좌) 

시대 : 일제강점기

크기 : 29×16×45

제작 재료 : 칠로 재료 불분명

경대(하, 우)

시대 : 일제강점기

크기 : 20×30×18

제작 재료 : 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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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짐작할 수 있다. 

전대에는 동경과 빗접을 분류하여 사용하였다. 조선시대만 하더

라도 남녀 모두 머리카락을 자르는 일이 없었으므로 빗접이 여성

의 전용 기물만은 아니었다. 머리카락을 자르게 된 것은 고종  32년

(1895) 단발령2을 내리고 고종 황제가 솔선수범하여 긴 머리를 짧게 

깎고 백성들에게도 이를 시행하게 한 이 후부터이다.

5. 조명 용구

조명을 얻기 위해 과거에는 대두유大斗油(콩기름), 호마유胡麻油(참

깨·검은깨 기름), 들깨기름, 동백유桐栢油, 피마자유 등 식물에서 취한 

기름과 어유魚油, 우지牛脂, 돈지豚脂(소·돼지기름의 납초), 꿀벌의 밀납蜜

蠟에서 얻은 기름 및 밀납초 등을 불빛재원으로 사용하였다. 

액체인 기름은 작은 접시에 담아 심지에 불을 붙여 조명(불빛)을 

기름잔(상, 좌)

시대 : 고려

크기 : 11×11×4

제작 재료 : 도자기

등잔대(상, 우)

시대 : 조선

크기 : 좌측부터 18×8.5×42, 

14×8.5×42, 22×13.5×54 

제작 재료 : 소나무

촛대 (하, 좌)

명칭 : 촛대

시대 : 조선

크기 : 14×8.5×44

제작 재료 : 동

초롱(등롱) (하, 우)

시대 : 조선

크기 : 8.9×7.5×24

제작 재료 :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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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었는데 이 작은 잔을 등잔이라 한다. 등잔燈盞은 고대 때부터 쓰

인 기물로 오랫동안 쓰였고, 개화기에 뚜껑 가운데 심지를 꽂아 석

유를 넣어 쓰던 형태까지도 등잔이라고 한다. 등잔불을 올려놓고 

쓰는 받침대를 등잔대라 하며,3 밀납초로 만들어진 초와 후대 서양

에서 유입된 양초를 올려놓는 받침대를 촛대라 한다. 

등燈은 불을 켜서 어두운 곳을 밝히는 단순한 뜻4에서만 볼 때 이

를 농籠에 넣어 사용할 경우 등롱燈籠, 초롱이라 한다. 초롱은 목木 

골격, 죽竹 골격, 철鐵 골격 등으로 천·비단·종이 등으로 마감하였

고 손잡이가 있는 것은 수초롱이라 한다. 훗날 양철로 만든 석유기

름통에 유리 보호관을 갖춘 모양까지 초롱이라 한다. 

등기구燈器具의 역사는 오랫동안 원시적인 방법에 머물다가 석유

의 유입으로(1880) 변화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전기가 유입되면서부

터 급격하게 발전하였다. 

분청사기 등잔(좌)

동아대박물관 소장

토기 등잔(중)

서울대박물관 소장

조족등(우)

동아대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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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와 후대 생활 기물의 유사점

전대와 후대를 통하여 농업은 변함없이 가장 중요한 생산활동이

었다. 농산물 가운데 주식인 쌀은 경제의 주체이자 생활에 절대적

인 곡식이었으므로, 대부분의 인구가 농사에 전념하였다. 

농사에 주력한 삶에서는 농구가 생산의 도구인 동시에 생활용구

였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소를 위한 마구간이 있었고 재배에 필요

한 쟁기, 써래, 나래, 지게, 작두, 괭이, 살포, 삽, 쇠그랑, 용두래, 갈

퀴, 호미, 낫, 도리깨 등의 농기구가 있었다. 

농한기나 농사일이 바쁘지 않은 시기에는 베, 가마니, 자리 등을 

짰기 때문에 베틀, 씨앗틀, 물레, 가마니틀, 자리틀 등이 농구와 함

께 존재하였다. 또한 대나무나 짚풀을 가지고 바구니, 둥구미, 삼태

기, 망태기, 둥우리, 광주리, 동고리, 채판발 등의 생활용구를 만들

어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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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禮)와 관련된 주거 생활 내의 기물

1. 제례와 소품

제례祭禮에 있어서 예禮를 진행할 때 사용하는 기물, 목가구 형식

으로 제작된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교의交椅, 감실龕室, 제상祭

床, 향탁香卓이다. 교의와 감실은 제의 대상의 신위神位를 안치하기 

위한 기물이고, 제상은 신주를 위한 제물을 차려놓는 상이며, 향탁

은 향을 피울 향로를 올려놓기 위한 기물이다. 신주는 주독主櫝에, 

주독主櫝은 감실에, 감실은 사당에 모신다. 

만약 별도로 건축한 사당이 없을 경우에는 거주공간 중 방 하나

를 선정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벽에 붙박이 감실을 마련하여 사용하

기도 하였다. 상시적이지 않은 제례일 경우 일시적으로 사당을 만

들어 제를 드리는 경우도 있다. 

제례가구 기물 중에는 중국 전통가구와 유사한 모양이 있는데 이

는 우리와 중국이 같은 시원에 속하는 주자가례를 받아들였기 때

문이다. 예를 중요시했던 조선시대에는 관례冠禮, 혼례婚禮, 상사喪

03
민속 기물과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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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 제례祭禮등 의식 예법을 충실히 지켜왔다. 이 관혼상제는 그 행

위 자체에 높은 뜻이 있으며 삶의 근본이 되었으므로 주거 생활 속

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왕가·사가·서원 등의 예법에는 각

각 차이가 있었고, 양반가의 격식은 현재에도 우리의 생활 속에 남

아 있다. 

서원과 양반가에도 국가적 행사의 기본 예법에서 유래하여 이러

한 격식이 전해지게 되었다. 제기인 잔, 접시, 술병, 편대 등은 지금

도 쓰이고 있으며 그 중 제기접시(굽 있는 둥근 형태)는 가장 많이 쓰이고 

있어서 대표적 제기로 알려져 있다. 

국가의 기본 예식을 정리한 『국조오례의』에는 시행규칙과 제기 

형태, 쓰임 방법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작爵, 준樽, 보簠, 두豆 

등은 현대 시각에서 보면 기이한 모양이다. 작爵은 세 개의 긴 다리

를 갖춘 술잔이며, 준樽은 술그릇으로 희준은 소[牛] 형상체 그릇이

며, 상준은 코끼리 모양이다. 보簠와 궤簋는 사각합, 둥그런 합 모양

작(상, 좌)

시대 : 고려

크기 : 12×10.5×11

제작 재료 : 도자기

준(상, 우)

시대 : 조선

크기 : 30×9×13

제작 재료 : 동

등(하, 좌)

시대 : 조선

크기 : 28.8×23.5×25

제작 재료 : 황동

두(하, 우)

시대 : 조선

크기 : 11.8×11.8×22

제작 재료 : 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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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곡식(쌀, 기장, 조 등)을 담는 제기이며, 두豆와 변籩은 굽이 높거나 

깊이가 깊은 그릇으로 물기 있는 음식과 마른 음식을 구별해 담는 

제기이다. 등㽅과 형䤯은 조미된 국과 조미 안 된 국(소, 돼지, 양)을 담

는 제기이다.

예를 행할 때에는 촛대가 동반되며 혼례 시에는 초롱과 기러기

[木雁]가 함께 쓰였다. 예를 통하여 대가족 단위체뿐만 아니라 상하

서열 등의 사회 체계화를 갖추었고 그 속에서 효행과 순종 등의 기

본적인 윤리관념이 생성되었다. 지금도 상사와 제례는 조상에 대한 

예로써 진솔하게 행해지고 있다.

2. 제(祭)를 위한 가구

(1)감실

감실龕室은 신주神主를 모시기 위한 기물로서 정형화된 틀이나 

장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형태로 분류하면 장欌

의 형식을 갖춘 공간탁자, 장처럼 되어 있는 것, 농籠 제작으로 전면

개방을 위해 네 짝 여닫이문으로 되어 있는 것, 가옥(기와집) 형태의 

것 등이 있으며 이 중 가옥 형태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그 이유

는 우리의 삶 그대로를 영혼의 세계와 연결하여 마치 실제 주거공

간처럼 현실과 연결된 개념에서 신주공간을 만들고자 했기 때문이

다. 

또한 감실의 내부는 공간 전체를 하나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여

러 칸을 막아서 나눈 형태도 있는데, 단일 구성은 한 분의 신주를 

모시기 위함이고 분할 구성은 나누어진 부분의 칸만큼 신주를 모시

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감실은 제상보다 높은 위치에 놓이도

록 제작되지만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감실을 받쳐놓을 

수 있는 상판이 있는 탁자나 긴 각목, 혹은 널판재로 고정 설치하여 

올려놓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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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의

교의交椅란 신주5를 모시는 것으로 의자 모양으로 제작된 것을 말

한다. 나무패에 백지로 써 붙인 것을 위패位牌라 하는데 그 자체가 

신주와 같은 기능을 하였고 이 위패[神主]만을 올려놓도록 구상하

여 제작한 것이 바로 교의이다. 

교의를 만든 목적은 감실의 목적과 같지만, 실은 편히 앉아서 하

례하여 상을 받는 영혼의 의자[靈座]이다. 따라서 제상보다는 높은 

위치에 설정되도록 제작되어 균형비가 높게 되었다. 즉, 영靈이 차

려놓은 제물을 받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이러한 교의는 하나의 골주로 높게 제작되었다. 감실이 높이 등

의 형태적 요소를 배제한 독립된 형태의 제작이라면, 교의는 높이 

등의 제작기준이 뚜렷한 제작물인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교의

는 폭이 좁고 그 비례에 비해 높이가 매우 높아 마치 높은 탁자 같

아 보인다. 또한 별도로 보관·이동을 하기 위하여 조립식 접이로 제

작한 경우도 있다.

모든 기물은 사용 목적을 염두에 두고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만 제기물은 받들어 올리는 예식禮式에 편중하여 제작하므로 각 부

감실(우)

시대 : 조선

크기 : 86×39×90

제작 재료 : 잣나무

감실(좌)

시대 : 조선

크기 : 187×45×138

제작 재료 : 잣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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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형태 비례가 있어서 일상적이지 않다. 교의 또한 그러한 범주

에 속한다 하겠다. 

교의는 삼면을 막아주는 의자 형식의 구조로 신주를 모시는 맨 

윗부분은 전면이 잘 보이도록 하고 양 측면은 조금 높게, 뒷면은 그

보다 높게 하여 신주가 안정감 있게 놓이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또

한, 교의는 다리가 교차된 모양의 의자를 의미하며 이 모양은 고대 

높은 지위자(재상)가 사용하였던 의자의 형태를 원류로 한다. 점차 

그 형태는 변화되었지만 높이 대하고자 하는 의미만은 남아서 명칭

으로 사용되었다.

 

(3)제상

제상祭床은 신주가 상床을 받는 개념의 높이로 제작되고, 교의, 

향탁과 같이 놓여졌기 때문에 격식에도 통일성이 있다. 골주로 골격

을 이루며 네 기둥이 완전히 노출된 제작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제를 

위한 기물의 높이에는 차이가 있는데 교의, 제상, 향탁 순서로 제상

접이식 교의(좌)

시대 : 조선

크기 : 47.5×23×121

제작 재료 : 소나무

교의(우)

시대 : 조선

크기 : 56.5(72.5)×35(43)×122.3

제작 재료 : 잣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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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중간이 되며 그 높이가 알맞도록 조정하여 제작된다. 

제상의 상판 크기는 제물에 따라 격식에 알맞도록 제작한다. 제

상은 한마디로 제물을 바치는 상, 또는 탁자로서 제물탁자의 개념

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상차림의 기본 격식에 따른 충분한 크기

로 상판 넓이를 만든다. 아울러 향로상床도 같은 의미로서 향로상

이 향로탁자와 같이 불리는 것도 제작의 공통점 때문이다. 

보통 교의, 제상, 향탁은 대부분 옻칠을 하여 사용하였는데 흑칠

(검은칠)이 가장 많다. 또한 제상 역시 보관 관리와 이동 등을 감안하

여 부피를 줄이기 위하여 접이식으로 제작된 것이 많다. 

(4)향탁

향탁香卓은 향로를 놓기 위한 기물을 말하는데 제상보다 낮은 높

이로 제작되었다. 향로탁자[香卓], 향상香床, 향안香案은 모두 같은 

용도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후대에 오면 향안과 서안을 혼용하여 사용한 예가 있는데, 향안

은 서안書案과 형태는 흡사하나 목적은 엄연히 다르다. 일반적으로 

향상이라고 지칭할 때에는 용도를 상의 개념으로 하고 있는 것이

고, 향안이라고 할 때에는 서안과 비교하여 그 사용과 본질을 표현

제상(좌)

시대 : 조선

크기 : 64.5×5×80.3

제작 재료 : 소나무

제상(우)

시대 : 조선

크기 : 101×71×82

제작 : 검은 옻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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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서안과의 차이는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용도에서 찾아야 한다. 서

안은 글을 읽고 쓰기에 편리하도록 좌식에 타당한 높이가 우선되어

야 하고 상판 크기도 실리를 갖추어야 한다. 반면 향상의 상판은 향

로를 놓을 수 있는 크기에 비례하여 높이가 높은 편이다. 다시 말해

서 서안은 높이에 한계가 있고 높이에 비하여 상판이 큰 편이지만 

향탁은 서안보다 높이는 높고 상판은 작다. 

서(書)와 관계된 주거 생활 내의 기물

1. 사용자와 문방기물

조선시대에는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뚜렷이 구별되었는데 이

는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었다. 천민 중 다수를 차지하는 신분인 노

비는 재산으로 취급되었으며 양적 확보와 유지를 위해 세습법인 천

향탁(좌)

시대 : 조선

크기 : 47×30.5×56.5

제작 : 검은 옻칠

향탁(우)

시대 : 조선

크기 : 51×30×48

제작 : 검은 옻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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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모법賤者隨從母法이 있었고 이의 관리를 위하여 노비문서의 관

리나 소송을 맡아보는 관청이 있었다. 

사士, 농農, 공工, 상商의 신분 중에 양반은 주로 지배계층으로서 

관리 등의 역할만 하였다. 양반만이 쉽게 책과 접할 수 있었기 때문

에 문방기물과 책과 관련 있는 기물은 곧 양반의 생활기물이라 해

도 과언이 아니었다. 양반은 과거를 통한 정치 입문이나 학문에의 

정진뿐만 아니라 책을 통한 교양 학습으로 존경받을 만한 위상을 

쌓기 위해 노력하였다. 

거처인 사랑방은 공부만을 위한 서재 이상의 활동공간으로 학문

을 논하며 시를 짓고 감상, 평가도 하며 차를 함께하면서 정신적인 

추구와 삶의 힘을 축적하며 창작을 하는 공간이었다. 

사랑방에서의 생활기물은 지필묵연6의 문방기물이 구심점이 되

고 그 외에 아래와 같은 기물이 추가되었다.

① 필가筆架 - 붓을 걸어놓는 기물(붓걸이)

② 필통筆筒 - 붓끝이 상하지 않게 위를 향해 담을 수 있는 통.

③ 필세筆洗 - 붓을 씻는 작은 그릇.

④ 연적硯滴 - �벼루에 먹을 갈아 먹물을 만들 때, 물을 담아두는 

밀폐된 용기로 두 개의 구멍이 있다.

⑤ 벼루함 - �벼루를 넣어두기 위한 기물로 나무로 제작함(벼루집, 연

갑硯匣)

필세(좌)

시대 : 조선

크기 : 8×8×5

제작 : 도자기

연적(중)

시대 : 조선

크기 : 9.5×9.8×3

제작 : 도자기(청화백자)

필통(우)

시대 : 조선

크기 : 7.5×7.5×14.5

제작 재료 : 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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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연상硯床 - �벼루를 올려놓기 위하여 나무로 만든 상. 경우에 따

라 문방구를 넣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상의 형

태보다는 독립된 기물로 취급한다.

연상은 상단에 벼루를 놓아두는 공간이 있고 뚜껑[門]이 없는 경

우와 하나 혹은 두 개인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하단은 사방이 트

인 공간을 갖추어 일정한 높이가 있고, 중간 위치의 하단 공간 위와 

상단 바닥 사이에 서랍을 삽입하기도 한다. 그 외 먹판[書板], 서진

書鎭, 서산書算, 고비 등이 있다.

문방기물 중 지, 필, 묵, 연은 동양 3국이 공유한 문화로 공통성이 

있으나 차이점도 보인다. 이는 서로 간의 문화적 표현에 따른 취향

의 선호에 대한 차이이다. 특히 도자기로 표현된 문방기물 중에 연

적, 필통 등은 특성을 비교할 만하다. 또한 조선의 서류함, 서안, 책

장은 단순하고 간결하게 구성되어 있다. 하나하나 뜯어보았을 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자극적인 멋, 끈기, 성실 등도 엿볼 수 있다. 

벼루함(좌)

시대 : 조선

크기 : 36×26.5×26

제작 재료 : 은행나무

연상(우)

시대 : 조선

크기 : 43×28×29

제작 재료 : 먹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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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을 위한 가구

(1)두루마리 천판책장

상판上板의 좌우 끝이 위로 도르르 말려 쳐들려 있는 상판을 두루

마리 천판天板이라고 한다. 

기둥[柱]은 상판에서부터 족대足臺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골

주骨柱와 널의 결속으로 되어 있다. 전체 제작방법은 동자장과 같은 

제작으로 전면은 동자와 알판을 통해 분할 배치하고 좌우대칭으로 

배열해 있다. 두루마리 천판서안도 있는데 제작방법이 같으며, 경상

經床이라고도 한다.

(2)전면이 문으로 구성된 책장

전면이 문으로 구성된 책장은 전면 전체가 문인데, 이 책장은 포

개어 쌓는 책의 특성상 책의 중력과 책을 넣고 꺼낼 때 방해되지 않

도록 고려하여 제작된 책장冊欌이다. 골격 중심으로 여러 층을 구성

하게 된 것은 책의 무게를 분산하기 위함으로 책을 한 번에 높이 쌓

을 필요가 없고 또한 관리에도 편리하였다. 

이렇게 여러 층으로 구성된 책장은 외형상 다시 두 가지 형태로 

구별된다. 그 하나는 나누어진 각 층마다 독립된 문을 갖추고 있는 

두루마리 천판책장(좌)

시대 : 조선

크기 : 110×44×92.5

제작 재료 : 은행나무, 황동

두루마리 천판서안(경상) (우)

시대 : 조선

크기 : 76×32×29.5

제작 재료 : 은행나무, 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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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눠진 층에 관계없이 하나의 장문長門으로 여

닫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전자의 책장은 각 칸이 독립된 구조로 보이는 외형에 따라 2층 

형태이면 이층 책장, 3층이면 삼층 책장과 같은 외형상 특징으로 명

칭을 붙인다. 사용자는 책을 분류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해당 층만을 개폐하여 사용할 수 있어서 기능면

에서도 실용적이다. 

① 장문책장

장문長門책장은 좌우 두 개의 긴 문으로 되어 있어 매우 단조롭

다. 장점은 문을 열면 책장 내의 것들이 한번에 다 보이므로 전체 

중 찾고자 하는 것의 선별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제작에서도 여러 

층의 문을 각각 만드는 것보다 장문으로 전면을 마무리할 수 있으

므로 쉽게 완성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장문의 길이와 문의 무게에 따른 뒤틀림, 각 층마다 

문을 둔 경우보다 미감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문의 무게 때문

에 사용 중 장석 파손이 쉽고 문 자체의 파손이나 이탈이 있을 수 

있다. 결국 기술적인 면에서는 짧고 작은 문의 제작이 더 어렵다.

책장. 전면 장문 구성(좌)

시대 : 조선

크기 : 150×50×178

제작 재료 : �소나무골격, 종이, 철. 서소 

명명된 책장

이층 책장. 각층마다 독립된 문 구성(우)

시대 : 조선

크기 : 94.5×43×92.2

제작 재료 : 소나무,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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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 층마다 독립된 문을 갖춘 책장

전면이 문으로만 구성되는 책장의 비례는 좁고 높을 수밖에 없

다. 두루마리 천판 책장과 비교하여 층수가 많다. 3, 4, 5층인 책장이 

비교적 많고 전면 각층이 개폐되므로 한눈에 전체를 식별할 수 있

다. 책을 넣고 꺼낼 때 방해가 없는 이런 책장은 사용할 때 간편함

을 고려하여 제작한 것이다.

(3)윗닫이 책장

어떤 기물이든지 처음부터 일정한 형태나 형식을 갖추는 것은 아

니다. 그러나 용도에 따른 편리성을 지향하다 보면 차츰 일정한 형

식의 구성과 틀을 갖추게 된다. 기물에서는 용도에 따른 편리성 외

에 자연환경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온溫, 냉冷, 습濕 등 기후에 따른 

재료의 특성과 그 지역만이 가진 기술은 독창성 있는 기물의 형식

으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책장은 골주를 중심으로 그 용도에 알맞게 제작된다. 그러나 개

중에는 이러한 범주를 벗어난 형태로 제작되어 그 용도를 확정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 윗닫이 개폐 기능이 있는 이층 구조의 장이 그런 

예로, 윗닫이 기능의 이층장은 혼돈이 있다. 똑같은 모양새로 책을 

보관하던 용도가 있고, 또한 곡식을 담았던 용도가 있기 때문이다. 

후자는 후대로 오면서 뒤주의 쓰임새가 확대되고 곡식 저장을 위

한 뒤주가 보편화되면서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더욱 영향을 준

다. 전 시대의 기물이 후대에 빈번하게 사용된 용도에 따라 변질·흡

수되었다 할 수 있다. 곧, 시대가 앞선 윗닫이 개폐 기능의 이층장

은 책장 용도이고, 후대에 이르러서는 똑같은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하더라도 팽창을 억제·감당할 수 있을 만큼 굵은 골격의 것은 곡식 

저장을 위한 뒤주장이라 해야 할 것이다. 

책장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하면 기물을 넣고 꺼냄에 있어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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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높이와 구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곡식 등에 비해 책은 그리 무겁지 않으므로 섬세하면서 가는 

골격으로 제작하고 장석과 칠로 잘 마무리를 한다.

(4)목골지의 책장

지장紙欌의 재료인 종이는 나무와 더불어 매우 지혜로운 재료 선

택이다. 목골지의 책장木骨紙衣 冊欌은 주 골격이 나무이며 그 내부

와 외부를 여러 겹 종이로 발라 완성한 장이다. 

지함紙函의 경우 두 가지 제작방법이 있다. 하나는 나무가 들어

가지 않는 경우로 틀과 형태를 만들어놓고 난 다음 종이를 여러 겹 

바르면서 내구력이 충분해지면 틀을 제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무 널판으로 원형 골격을 완성한 후에 내부와 외부 양쪽에 종이

이층 책장(상)

시대 : 조선

크기 : 104×51×80

제작 재료 : 소나무, 철

이층 뒤주장(하, 좌)

시대 : 조선

크기 : 115×78×108

제작 재료 : 소나무, 철

윗닫이 책장(하, 우)

시대 : 조선

크기 : 90×52×93

제작 재료 : 소나무,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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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르는 경우로 나무 골격 자체가 본체로서 포함

된다. 

전자의 경우 여러 겹의 종이에 의한 절대적 내구

력과 미장美粧을 겸한 제작이 되겠고, 후자는 내구력은 

나무가 하고 종이는 미장의 역할만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장은 크기가 있기 때문에 후자의 방

법으로 제작하는데, 특히 목골지의 책장은 널 구성

이 아닌 각목으로 골격을 구성하였다. 이때에 바닥

만은 널판을 사용하였고, 이 외에는 살대를 주 골

격으로 하여 안쪽과 바깥쪽에 종이를 여러 겹 발랐다. 이렇게 여러 

겹 바른 종이는 내구력과 더불어 책장의 균형을 완전히 잡아 고정

해 주는 특징이 있다. 

여기에 사용된 종이는 닥지楮紙로 닥나무(뽕나무과)의 껍질에서 채

취한 원재료에 여러 가공을 거쳐 만들어지는데, 완성된 닥지는 질

기며 여러 겹을 붙이면 더욱 질겨지는 성질이 있다. 때문에 화살을 

방어할 수 있을 만큼의 지장투구가 제작되기도 하였다.

목가구의 재료 선택은 나무의 성격·질감 등과 나무결의 강약에 

따라 그 쓰임새가 다르며 여기에 부가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도 고려

되어야 한다. 그러나 종이 재료는 이런 문제에 구속되지 않으며 재

료의 연결 및 접속 등에는 종이 재료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또한 표면은 옻칠이나 기름칠 등으로 처리하여 단점을 보완하고 나무 

재료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미감을 살려준다. 목골지의 책장은 지혜로운 

재료 선택을 통한 실용적·미적 생활기물이라 할 수 있다.

(5)책탁자

책탁자冊卓子는 사방 모든 공간이 개방 노출된 단순 골주로 구성

된다. 책이 놓이는 바닥만이 널판으로 되어 있어서 부엌에서 쓰였던 

목골지의 책장

시대 : 조선

크기 : 89×49×90.5

제작 재료 : 소나무,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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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자와 구별이 쉽지 않다. 그렇지만 그 형태와 구성이 식기류를 올릴 만

큼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으며 습기에 강하도록 제작된 경우와 서적을 쌓

아놓기에 알맞은 용도일 때는 각각을 구별함이 옳다. 

책탁자장이라 하여 책탁자 구성에서 일부 층을 칸을 막아 장처럼 

여닫이문을 갖춘 형태를 말하는데, 책장에서 일부 층의 문 없이 노

출시켜 제작한 모양과 비슷하여 혼동된다. 외형에서는 같아 보이나 

전자는 책탁자에서 응용 부가된 형태로 책탁자와 같은 분류로 취할 

수 있으나, 후자는 책장의 일종이다. 예컨대 전자는 책탁자장으로, 

후자는 공간구성이 있는 책장으로 구별된다. 이 두 가지는 다른 제

작방법이지만 사용 목적은 같다.

이 장들은 전면에 구조와 공간, 즉 문이 있느냐 없느냐 등에 따라 

다양한 외형을 보인다. 층수가 많을수록 구조와 공간의 복합구성 

요건이 많아진다. 주로 책탁자나 공간이 노출된 책장이나 폭(깊이)보

다는 전면의 길이가 긴 형태가 많지만 폭과 전면의 길이가 거의 같

은 길이로 구성된 사방탁자도 있다.

책탁자(좌)

시대 : 조선

크기 : 59×50×186

제작 재료 : 소나무

공간이 있는 책장(중)

시대 : 조선

크기 : 70×47.5×144

제작 재료 : 참죽나무, 물푸레나무

사방탁자(우)

시대 : 조선

크기 : 49×366×163

제작 재료 : 물푸레나무 배나무, 소나무,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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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책함

책을 보관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책함冊函을 제작 사용하였다. 

중국은 한 질帙의 책을 보관하기 위해 딱딱한 종이 위에 헝겊이나 

무늬 있는 색지를 발라 육면체 모양으로 접어서 책 전체를 감싸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널과 널을 결속하여 육면

체를 만들고, 금속 장석 없이 문판을 위로 치켜세워 문을 여닫을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책함의 크기는 책의 크기와 양에 따라 결정된다. 책의 크기가 함

의 밑면적이 되고 책의 양이 책함의 높이를 좌우하게 된다. 따라서 

많은 질의 책은 전체 권수를 등분하여 나눠 담을 수 있도록 제작하

였다. 

하나의 책함은 단순하지만 여러 질인 경우 책함의 크기가 각기 

달라도 책장과 같은 역할과 효과를 내어 책장 중에는 책함과 제작

방법이나 형태가 유사한 것이 있다. 이것이 책함에서 책장으로 발

전된 형태인지 혹은 반대로 책장에서 책함으로 인용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책함(좌)

시대 : 조선

크기 : 18.5×25×26.7

제작 재료 : 오동나무

책함(18점) (우)

시대 : 조선

제작 재료 : 오동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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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그림 중에는 당대의 시대 풍습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적 구

실을 하는 것이 있는데 책을 주제로 그린 민화로 책거리가 있다. 이 

민화 속에는 책과 책함, 문방사우와 부수적인 장식물로서 서안, 서

탁 등이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책거리 민화는 중국 문화의 요소가 많이 표현되어 있어 

이를 그대로 참고자료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일부 기초적인 용

구가 중국의 것과 유사한 것이 있으나 책의 철장법(오칠법)이나 책함

은 우리의 전통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책거리 민화 내용을 대상으로 

우리 기물을 고증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7)문서함 

모든 기물은 실리에 근거하여 제작하는데, 함函의 경우 그 범위

가 대단히 넓고 다양하다. 용도를 지칭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경우

는 실증할 수 있는 내용물과 함께 전래되는 경우이며 실증할 내용

물이 남아 있지 않을 경우는 크기나 모양새, 치장 장석 등으로 접근

할 수밖에 없다.

함 중에는 가로가 길며 폭이 좁고 높이와 폭이 유사한 긴 사각함

이 있는데 그것을 서류함, 혹은 문서함文書函이라고 명칭한다. 다른 

함들에 비해 긴 길이의 함은 특별한 용도에 의해 제작된 것이다. 

조선시대의 문서는 대부분 두루마리 형식으로 한쪽을 굴려 풀어

가면서 읽었다. 즉, 두루마리 형식의 기록물을 보관하기에는 긴 형

긴 문서함

시대 : 조선

크기 : 57.7×12.2×12.2

제작 재료 : 오동나무, 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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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함이 적합했다. 물론 족자簇

子도 포함된다. 두루마리 문서나 

족자 등 연대가 오래된 기물의 존

재를 통해 이러한 문서함의 형태가 

매우 오래 전부터 만들어져 사용되

었음을 알 수 있다.

고비는 좌우 측면이 노출되어 

그 공간으로 문서의 길이에 구애받

지 않고 문서를 넣고 꺼내기 쉽고 

또 안정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제

작되었다. 고비가 벽에 설치하여 

사용되었던 반면에, 이동을 목적으로 휴대할 수 있는 

화살통처럼 긴 원통 모양의 지통紙筒도 있다. 

문서를 보관하기 위한 고정된 가구로는 문갑文匣이 

있는데 내부가 막힘없이 긴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형상 세 짝문 혹은 네 짝문으로 구분되며 보통 중앙

의 문이나 오른쪽에서 두 번째 문을 추켜올려 열고 난 

후 나머지 문을 밀어 첫 번째 열었던 방식으로 문을 

열게 되어 있다. 서랍이 설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가 넓게 통으로 구성되어 긴 문서류 보관에 매우 적합하다. 문

서함 중에는 높이가 매우 얕고 넓적한 모양의 함도 있는데 접혀진 

문서류 혹은 서첩, 화첩과 같은 문서를 넣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문서함의 다양성을 통해 서류, 문서, 화첩, 서첩, 족자 

등 모두를 소중히 여겼음을 알 수 있고 보존된 기물을 통해 볼 때, 

다른 기물에 비해 오랜 시기부터 매우 성실히 제작하여 귀히 사용

했음을 알 수 있다.

고비(좌)

시대 : 조선

크기 : 21.8×7.2×71.66

제작 재료 : 오동나무

유서통(우)

시대 : 조선

크기 : 11.5×9.8×97

제작 재료 : 오동나무, 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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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과 관계된 주거 생활 내의 기물

1. 장과 소품

의衣와 관계되는 가구는 장欌, 농籠, 함函, 관복장(의걸이장), 궤櫃 등

이다. 이 글에서는 관복장, 궤(앞닫이)는 별도 설명이 있어 부연하지 

않았다. 

장의 경우, 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보다 많

기 때문에 비중이 적은 책장, 약장, 찬장 등은 접두어를 붙여 명칭

을 구별한다. 장은 골주 골격체이기 때문에 골주가 드러나 보이고, 

표출된 골주는 동자와 함께 보기 좋은 비율로 면을 분할하는 역할

을 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 곧 기둥을 세우고 기둥 사이

를 골주로 연결하여 적당한 크기와 실용 공간을 만들고 난 다음 문 

위치를 정해 각 면을 막고, 상판을 이용해 견고하게 마감한다.

의장衣欌은 다른 장에 비해 골주 표출이 선명하고 알판은 나무의 

자연목피를 취하여 강한 생동감을 표출했다. 농도 전면 장식은 장

과 같이 목재결의 자연스러움을 살렸으나 전체적인 제작방법은 다

르다. 농과 함은 골주 구성체가 아닌 널(면판재) 구성체이다. 

문갑(상, 좌)

시대 : 조선

크기 : 67.5×29×31

제작 재료 : 오동나무, 황동

문갑(상, 우)

시대 : 조선

크기 : 80×31×30

제작 재료 : �물푸레나무, 가래나무, 은

행나무, 백동

문갑내부(하, 좌)

시대 : 조선

크기 : 80×31×30

제작 재료 : �물푸레나무, 가래나무, 은

행나무, 백동

얕은 문서함(서첩, 화첩) (하, 우)

시대 : 조선

크기 : 33.3×50×5.5

제작 재료 : 오동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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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衣와 관계있는 민속품 중에는 횃대와 반짇고리가 있는데 횃대

는 벽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옷걸이의 일종으로 긴 나무 봉에 좌우

고리를 내어 끈으로 매달아, 옷이 절반 위치에 접혀 걸치도록 사용

했다.

반짇고리는 바느질고리로 바느질에 필요한 바늘, 실, 골무, 가위 

등을 보관하는 용기로서 싸리, 버들, 대나무, 종이, 목재, 나전칠기 

등으로 제작되었다. 

(1)동자와 알판

골주 골격체는 실리 공간과 문의 위치를 설정하고 전면 형태를 

갖추는데 동자가 배열되어 경계 역할을 한다. 전면에 표출되는 골

주와 동자는 동일한 모양, 동일한 굵기로 되어 있다. 기둥, 골주, 동

자는 각각 개별 명칭으로 표현해야 되지만 전면 구성에 동일한 표

출을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같은 의미로 연결해서 이해하는 

수도 있다. 특히 전면 구성을 배분하는 경계선 역할은 기둥, 골주, 

동자가 하고 있다. 

동자에 의해 나누어진 면적은 ‘알판’이나 ‘알갱이’라 한다. 

동자는 알판(작은 면 판재)이 수축팽창할 때 숨을 쉬는 곳이기도 하다. 

동자는 전면 골격이자 알판을 돋보이게 하는 두 조건을 함께 수용

할 수 있는 나무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단단한 강질이면서 장력

이 좋은 나무로 한다. 

휨 작용이 적은 결이 곧은 나무나 무늿결이 없는 나무가 쓰이는

횃대(좌)

크기 : 2×2×92

제작 재료 : 소나무, 철

나전 반짇고리(우)

시대 : 조선

크기 : 32.5×32.5×8

제작 : 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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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 결과 알판과 함께 무늿결이 소용돌이치는 것을 피할 수 있

다. 배나무, 참죽나무, 대추나무, 느티나무의 곧은 줄무늬 결[木莖]

의 목재가 사용되었다. 나무 질감을 떠나 동자의 더욱 선명한 표출

(색도)을 위해 칠을 한 것도 있고, 선을 음각한 것도 있다. 동자와 알

판의 조화를 위한 방법이다.

알판은 나무의 자연스런 무늿결이나 색상을 이용한 작은 크기의 

면판面板으로 장의 전면 치장에 대표적인 요소이다. 알판은 장 전면

의 좌측면과 우측면을 대칭적으로 배열하기 위해서 반드시 똑같은 

한 쌍으로 제작된다. 재료의 외양적인 요소에 치중하다 보니 휘거

나 터지기도 하여 배면背面에 다른 성질의 재료를 나뭇결이 엇갈리

도록 붙인다. 표면 알판이 수축 팽창하는 힘을 배면 알판이 안정적

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유순한 성격의 나무를 두껍게 사용한다. 표

면 알판이 강하여 변형될 때 배면 알판이 이러한 힘을 잡아주지 못

하면 휘거나 터지게 된다. 

때로는 배면 알판이 강하여 표면 알판을 손상시킬 수도 있다. 이

러한 붙임 알판의 사용은 표면과 배면의 붙임을 통해 더욱 안전하

고 보기 좋은 모양의 알판을 사용하는 전통기법으로서, 자연목의 

불규칙한 변형력의 억제에 강하다. 이런 기법이 있었기에 전면 알

판에 사용되는 나무가 휘어 벤 것이거나 빗겨 베어진 것일지라도 

무늿결만 좋으면 사용이 가능하였고, 먹감나무처럼 강약이 심해 약

한 부분이 쉽게 터지는 결점이 있는 경우에도 알판으로 사용이 가

능하였다.

2. 의복을 위한 가구

(1)머릿장(이층장, 삼층장)

외형상 단층으로 하나의 공간을 이루고 있는 장을 머릿장이라 하

는데 골주 골격 짜임으로 전면의 면 분할이 기본적으로 잘 표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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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이러한 면 분할 방식은 이층장(상하 두 개의 실용공간을 갖춘)이나 

삼층장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배열된다. 

동자와 알판에 의한 면분할 배열방식은 행行배열이 3등분된 것

과 4등분된 것이 있는데, 이 배열은 전체 배열 모양에 중심 배분으

로 반복된다. 하단(문밑 막힌 부분)은 2칸 배열과 3칸 배열로 행배열

을 엇갈리게 배열한다. 2칸 배열이든 3칸 배열이든, 마지막 칸 배

열은 같은 크기로 배분하고 반쪽(배열된 알판의 반쪽 크기) 크기는 배

열하지 않는다. 본래 머릿장은 머리위치(윗목)에 놓여져 붙여진 명

칭이다.

머릿장7은 앉은 시야에서 문이 바로 보이며, 좌식생활에서 사용

하기 편리하도록 여닫이문이 두 개로 되어 있다. 

조선시대 가옥의 방바닥은 얇고 넓은 돌 구조물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바닥을 구들 혹은 온돌이라고 한다. 불 아궁이를 통해 구들

에 열熱이 전해지면 방은 따뜻해지고 습기가 제거된다. 방에서 열

(熱, 불아궁이)이 가까운 위치를 아랫목, 상대적으로 먼 위치를 윗목이

라고 하였고, 아랫목은 장시간 열이 보존되기 때문에 취침 시 많이 

이용되었다. 따라서 윗목에 가구류와 기타 기물을 두는 것이 합리

적이었다. 사람이 누워 있을 때의 상황에서 머리 위치에 장이 놓이는 것

이 일반적이었고, 머릿장은 생활공간 속에 놓여진 위치에 따른 명칭이 

이름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2)농

장의 결속은 골주이고 농籠은 널과 널의 결속이다. 장이 전면과 

동시에 입체적 구성을 하고, 상판이 마지막으로 결속하게 되어 있

는 반면에 농은 본체를 결속한 후 전면을 결속한다. 그래서 ‘궤짝

농’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농은 전면의 면 분할 없이 여닫이문을 갖추고 있는 것이 통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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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이나, 전면 면 분할이 있는 농의 경우에는 농의 구분이 어렵다. 

전면 동자를 치장적 배열로 사용하므로 장과 구별을 어렵게 한다. 

면 분할이 된 농은 전면 전체를 따로 동자 알갱이로 구성하여 (장의 

전면과 같은 모양으로 준비된) 본체와 결속한다.

두 짝을 포개어 마대 위에 놓고 사용함으로써 이층장과 똑같은 

외형을 갖추게 되며 실용적인 면도 같다. 

제작에서부터 장과 농이 다르며 농 제작이 좀 더 쉬워서 후대에 

는 의복을 넣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었다. 전면前面이 평면이기 때문

에 자개로 그림을 그려넣거나, 나전이층농, 주칠이층농, 지농이라 

하며 장에서 볼 수 없는 부분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층장(상, 좌)

시대 : 조선

크기 : 108.5×52.5×147

제작 재료 : �물푸레나무, 배나무, 소나

무, 황동

머릿장(상, 우)

시대 : 조선

크기 : 91.5×43.5×86.5

제작 재료 : 괴목, 소나무, 황동

삼층장(하, 좌)

시대 : 조선

크기 : 115×58.5×159

제작 재료 : 괴목, 가래나무, 소나무, 황동

침구대 머릿장(하, 우)

시대 : 조선

크기 : 79×46×47.5

제작 재료 : 물푸레나무, 배나무, 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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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함

함函은 오래 전부터 다양한 목적으로 쓰였다. 문서함, 서첩(화첩)

함, 족자함 같은 경우는 매우 오래된 것이 많은데 이는 활용도가 높

았기 때문이었다. 의衣를 목적으로 제작된 것은 의복이 많이 접히

지 않도록 널찍하고 높이가 낮다. 관복官服함이나 예복禮服함 중에

는 관모나 갓(모자), 각대(허리띠) 등 복장에 필요한 장신구와 신발까

지 넣을 수 있도록 제작한 이형 관복함도 있다. 함의 장점은 내용물

을 보전하는 데 가볍고 쉽게 넣고 꺼낼 수 있다는 점이다. 함은 윗

닫이 개폐로 윗부분 전체가 하나의 문으로 되어 있으며, 뒤로 젖혀 

열면 내부 전체가 훤히 보인다. 넣고 꺼내고 하는 데 매우 편리한 

기물이다.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한 곳에 고정하여 설치하

는 가구는 아니다. 함은 작으면서 격이 높은데, 윗닫이 궤와는 달리 

높이를 낮게 만들고 무겁지 않게 제작하였다. 궤는 두꺼운 통널을 

그대로 위치 고정에 사용했으나, 함은 위치를 고정하여 쓰기보다는 

편리한 위치로 이동하여 넣고 꺼내고, 다시 이동하기 위해 가벼운 

재질로 만들었다. 

궤의 문은 통널을 그대로 적용했으나 함은 문 주위에 널 붙임을 

이층농(장과 혼돈하기 쉬운 농)(좌)

시대 : 조선

크기 : 85×39×115

제작 재료 : 배나무, 먹감나무, 오동나무

나전 이층농(우)

시대 : 조선

크기 : 82.5×4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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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상판上板 가장자리에 같은 두께의 널을 세워 붙였다. 이것

은 부족한 견고성을 보강한 것으로 함이 터지거나 휘는 것을 방지

하는 방법이다.

목재료의 두께는 얇을수록 쉽게 변하는데, 궤가 목재의 두께를 

통해 유지했다면 함은 문변에 널을 세워 붙임을 통해 해결한 것이

다. 함은 이런 실리적 제작방법을 사용하며 얇은 재료로 가벼우면

서 내부공간이 최대로 확보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윗닫이 궤에서는 일부는 문이 되고 일부는 고정 본체로 되어 있

어서 함보다는 견고하나, 개폐 부분만은 함의 문이 전부 활개되어 

편리한 점이 있다. 문을 뒤로 젖혀 넘겨 열 때 경첩이 약한 단점이 

있다. 때문에 꺽쇠 못으로 고정하거나, 긴 길목(뻗침대)을 이용하여 

문과 경첩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 지팡이처럼 받치는 등 보완하

여 활용하였다.

관복함(상, 우)

시대 : 조선

크기 : 72×45×40

제작 재료 : 소나무, 황동

관복함(상, 중)

시대 : 조선

크기 : 74×46×15.5

제작 재료 : 은행나무, 철

함(상, 좌)

시대 : 조선

크기 : 69×39.5×22.7

제작 재료 : 소나무, 황동

지함(하, 우)

시대 : 조선

크기 : 62×35×22

제작 재료 : 싸리나무, 종이

오동함(하, 좌)

시대 : 조선

크기 : 78.5×37.5×35

제작 재료 : 오동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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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과 관련된 주거 생활 내의 기물

1. 분산된 찬장의 역할 

조선시대의 찬장饌欌은 종류와 수량이 적고 일정한 형식을 갖추

지 못하였다.

전통 한옥은 주재료가 나무인 목조건축물이며 이를 담당하는 목

수를 대목大木, 장이나 궤와 같은 가구를 다루는 목수를 소목小木이

라고 하여 대목과 구별하였다.

건축 시 부엌 시설 중 일부는 대목이 만들었다. 널선반, 시렁, 통

나무선반, 붙박이 찬장 등과 부엌 기둥에 연결 접속된 찬장이나 부

엌탁자 등이 있다. 이 모두를 대목이 다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대목

의 솜씨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찬장은 다른 장에 비해 그 형태와 재료 쓰임이 육중하고 둔탁하

며 다리 부분이 높다. 찬장이 일반 다른 장과 달리 발전되지 못한 

이유는 식생활의 양식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역할이 다른 부분에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넓은 주거공간에 곡식, 채소, 발효 음식인 된장, 간장, 고추장, 젓

갈류, 김치 등을 분산하여 저장해 두고 사용했는데, 보통 장독대라

든지 독립된 칸, 찬방이나 찬광 등에 보관하였다. 곡식은 곡간에

서, 채소류는 밭에서 필요한 만큼씩 취하여 조달하였으므로 찬장

의 역할 중 일부가 대체되어로, 찬장 자체로서는 그다지 발전되지 

못했다.

2. 찬장

(1)붙박이 찬장

전통 가옥의 부엌 구조를 살펴보면 바닥이 깊고 방과 연결되어 

있다. 부엌의 열을 조리와 난방을 겸해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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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아궁이는 불을 지펴 방으로도 열기가 가고 부뚜막에서 조리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되어 있다. 이상적인 연소와 효율

적인 열기 활용을 위해서는 아궁이가 방보다 깊이가 낮아야 하기 

때문에 부엌 바닥도 방보다 낮았던 것이다. 이때 땔감도 부엌에서 

함께 보관하였다. 

부엌에서 사용된 가구는 내실의 장처럼 섬세한 작법이나 알판 붙

침 등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제작한다. 틈이 생기더라도 그냥 사용

하였다.

부엌이라는 환경이 건습이 매우 심한 영향도 있어, 기물의 다리

가 높다든지 투박함에 크게 개의치 않았다. 붙박이 찬장보다는 붙

박이 선반들이 더 많이 활용되었다. 바닥 공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

도록 비워놓기 위해서다. 붙박이 찬장은 다리 없이 벽에 고정한 것

으로 실용에 편중되어 구조가 단순하다.

(2)전면의 면이 분할된 찬장

의장衣欌의 골격과 차이가 있다. 기둥, 골주, 동자 모두 굵고 육중하

다. 알판에는 붙임목을 쓰지 않으며 바닥 널판이 두껍다. 상단 빼닫

붙박이 찬장

시대 : 조선

크기152×56×121(64)

제작 재료 :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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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성이 없고, 있다 하더라도 문이 열리는 위치인 바로 위에는 빼

닫이 구조를 설치하지 않는다. 

문의 윗 공간을 비워놓음으로써 넣고 꺼내는 데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빈 그릇이 아니라 음식이 담긴 그릇이나 

병처럼 높이가 있을 때에는 여백 공간이 있는 것이 심리적으로 매

우 편리하기 때문이다.

(3)사개결속 찬장

입체도형은 가로, 세로 높이가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모서리 부

분이 있는데, 가구제작 시 가로목과 세로목 기둥이 함께 한 지점에

서 결합 고정시키는 방법을 사개결속(골주)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목

조건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사개결속을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널판끼리 촉을 내어 

결속하는 경우도 사개결속(널)이라 한다. 사개는 나무 성질과 관계

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결속기법이다. 목조건축의 발달은 목

찬장(좌) 

전면 면 분할 구성

시대 : 조선(경기지방)

크기 : 111×53×166

제작 재료 : 괴목, 소나무, 철

찬장(우) 

전면 면 분할 구성

시대 : 조선(경기지방)

크기 : 103×58.5×115

제작 재료 : 소나무,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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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와 연결되며, 이러한 사실은 전통 목가구에서 볼 수 있다. 가장 

귀히 여겼던 책장에서도 볼 수 있다. 골주사개 기법이 잘 나타나고, 

흔히 사용된 기물은 뒤주와 찬장이다. 골주 골격이 매우 투박하게 

제작되어 있다.

뒤주는 담아 넣는 용도로 내용물이 담겨 있을 때 팽창하려는 힘

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골주를 굵게 쓰며 널판과 널판 이음이나, 결속

(홈에 끼워 넣는)도 틈새가 없도록 제작하는데 반하여, 찬장은 틈이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사용하였다. 어떤 경우는 찬장 바닥을 대나무로 

만들어서 틈새가 큰 것도 있다.

문의 설치방법과 기능 부분을 살펴보면 찬장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기법이 있다. 

① �여닫이문에 금속 장석을 쓰지 않고 문 자체에서 중심 축을 내

어 회전 기능을 갖추게 한 찬장. 

② �미닫이문을 설치함으로써 금속 경첩장석을 적용할 필요가 없

게 만든 찬장.

③ �문이 본체와 쉽게 분리되도록 돌쩌귀(경첩)를 닫아 사용한 

사개결속찬장(좌)

시대 : 조선(제주지방)

크기 : 94.5×62×127

제작 재료 : 벚나무

사개결속찬장(미닫이문) (우)

시대 : 조선(강원지방)

크기 : 155×68.5×113.5

제작 재료 :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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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장.

④ 여닫이문과 미닫이문을 층에 따라 혼합 사용한 찬장.

⑤ �완성된 골격 위에 문이 회전할 수 있도록 축 고정체를 따로 만

들어 덧붙이는 방법의 찬장문.

이러한 사항들은 모두 흔히 목조건축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이다.

(4)공간구성이 있는 찬장

책장에 2, 3, 4층의 구성 중 일부 층에 문을 달지 않고 전면 노출

된 공간 그대로를 사용하는 경우 공간구성이 있는 책장이라고 한

다. 찬장도 마찬가지로 일부 층을 문 없이 수납공간 그대로 제작한 

경우를 공간구성이 있는 찬장이라 한다. 

그런데 부엌 가구 중 기둥과 널판만으로 제작된 것, 즉 전우좌우 

4면이 모두 막힘이 없는 형태를 부엌탁자라 하는데 이 노출된 구성

에 일부 층을 칸을 막고 문을 달아 비슷한 형태를 갖춘 것이 있다. 

이 경우 탁자 형태에서 부가된 구성으로 공간이 있는 찬장이라고 

하지 않는다. 

공간 구성이 있는 삼층찬장(좌)

시대 : 조선

크기 : 130×54.5×98.5

제작 재료 : 소나무

공간구성이 있는 찬장(우)

시대 : 조선

크기 : 102.5×45×76.5

제작 재료 : 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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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엌탁자

부엌탁자는 막힘이 없이 바닥 널판이 층을 형성한 모양인데, 

널판재는 장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널판재보다 두꺼운 통판재를   

쓴다.

기둥은 별다른 기교 없이 단순한 각목으로 되어 있다. 가구 중 단

순한 짜임새에 모양도 단순하다. 칸 막힘이 없다는 것은 안에 담긴 

기물의 식별에 도움이 되며 항상 보이는 공간에 배치해 순발력 있

는 활용이 가능하므로 편리한 장점이 있다. 부엌탁자는 균형과 크

기, 층수 등에 따라 다양하다.

(6)곡궤와 뒤주

일반적으로 어느 기물이든 용도에 적합하도록 제작되지만 곡궤

는 그러한 면에 더욱더 치중된 점이 있다. 저장하고자 하는 곡식의 

무게, 곡식의 양, 저장기간 등을 감안해서 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곡궤의 제작은 나무의 성격, 나무의 질 등을 이해해야 하는 것은 기

본이고 중력 적재에 따른 팽창력 등 힘에 따른 합리적 적용과 실용

성에 역점을 두고 짜임을 하게 된다.

짜임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넓고 두꺼운 판재를 서

로 손가락 물림(사개)결속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견실한 골주를 

중심으로 널판을 끼워 결속한 것이다.

전자는 궤의 결속에서, 후자는 장의 결속에서 볼 수 있는 기본 짜

임이다. 이 두 가지 호칭은 일반적으로 곡궤 또는 뒤주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본래 쓰이는 목적이 같기 때문에 짜임에 따른 구별보다

는 용도에 따른 비중에 편중되어 불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널과 

널이 결속된 기물은 곡궤이며, 골주 중심으로 널판을 끼워 결속한 

기물은 뒤주라 함이 적합하다.

곡궤의 크기는 저장량 때문에 일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구보

부엌탁자

시대 : 조선

크기 : 70×31.5×111

제작 재료 :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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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훨씬 크다. 그 크기가 너무 커서 넣고 꺼낼 때 사다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처럼 커다란 크기는 널과 널의 결속(곡궤)인 경우에

는 상하로 반복 연결해서 구성하여 큰 크기를 갖추고, 골주 중심 결

속(뒤주)인 경우에는 골주의 굵기와 더불어 길이를 길게 하고 연결 

골주를 추가함으로써 큰 크기를 제작하였다. 이런 경우 저장성이 

강한 반면 실용성은 떨어진다. 저장 대상물은 벼를 의미하며, 지역

에 따라 벼가 아닌 다른 곡식이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다른 큰 규모의 저장방법은 가옥(건물)의 끝자락에 연결하여 칸을 

만들고 위는 초가 지붕처럼 짚을 씌운다든지, 또는 마당 한 부분에 

골주로 저장공간을 가설하는 경우이다. 이는 고정 건축물이 아니고 

수확량에 따른 일정 시기만의 저장 대처 수단인 구조물이다.

큰 곡궤(상, 좌)

시대 : 조선

크기 : 174×89×94

제작 재료 : 소나무

채독(상, 우)

시대 : 조선

크기 : 97×70×88

제작 재료 : 싸리, 종이

원통 뒤주(하, 좌)

시대 : 조선

크기 : 56×45×124

제작 재료 : 피나무 

뒤주곡(하, 우)

시대 : 조선

크기 : 103×88×126

제작 재료 :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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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따라 골주 구성이 아닌 둥근 원통 모양의 본체를 대나무

로 둥글게 엮어서 짚으로 지붕을 만들어 씌워 사용한 뒤주나, 통나

무의 내부를 파내어 만든 원통형 뒤주도 있다.

곡식의 저장용 구조물인 뒤주는 골주 중심으로 구성하는 방법이 

대부분이다(곡뒤주). 뒤주 중에는 일시적 용도로 수확기에 만들어 사

용하기도 한다. 임시구조물이었다. 역할이 끝나면 철수하기도 하고 

다시 고쳐서 다음에 사용하기도 한다. 

(7)소반

소반小盤은 우리의 좌식생활에 필수적인 기물이었다. 상판과 족

을 결합한 형태로 가벼우면서도 간단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 대부

분의 경우 궤는 족이 얕거나 보이지 않는 반면, 소반은 시원하게 드

러나 보인다.

소반은 전면의 구별의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상판은 사각 모양

과 12각의 둥근 모양이 주축을 이루며 가장 많이 쓰였다. 동그란 

원반 모양, 꽃잎 모양, 연잎 모양, 육각, 팔각 모양도 있는데 이는 

사각 모양과 십이 12각 모양의 소반에 비해 아주 적은 수량이라서 

대(竹)뒤주(좌 )

시대 : 조선

크기 : 480×120×260

제작 재료 : 대나무, 짚

제주곡궤(우)

시대 : 조선

크기 : 105×72×91

제작 재료 : 벚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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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비중으로 나열하기에는 혼란스럽다.

대표적인 소반은 통영소반, 나주소반, 해주소반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유형은 오랜 기간 각기 다른 형태와 제작방법으로 정형화되어 

기틀을 다져왔다. 이 소반들은 직사각형 상판이다. 사각의 모서리 

부분을 접거나 완만한 곡선으로 다듬어 모서리의 각을 없애고, 상

판에 못을 박아 꿰뚫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상판에 흠을 내지 

않고 상판의 배면에 비스듬히 홈을 파내 풍혈을 결속하고 다리를 

접속하는 제작방식을 따랐다.

해주반은 상판의 배면에 홈을 내어 족足널판을 밀어넣는 방식으

로 결속했다. 평면의 유지와 휨 방지에 효과적인 결속으로 나뭇결

의 성질을 잘 이용한 방식이다.

12각의 둥그런 상판의 소반에는 직선 모양의 족足이 없다. 이 소

반의 족은 두 가지 형태로 호족(虎足 호랑이다리), 구족8
(狗足 개다리)으로 

부르고 있다. 다리라는 말은 퇴골腿骨 모양에서 나온 것인데 명칭에 

문제점이 있다. 호랑이 퇴골과 개 퇴골이 사뭇 다른 모양이 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호족과 구족을 구분하여 부른다.

나주소반(상, 좌)

시대 : 조선

크기 : 41×32×24

제작 재료 : 은행나무

해주소반(상, 중)

시대 : 조선

크기 : 47×33.5×26.5

제작 재료 : 은행나무

통영반(상, 우)

시대 : 조선

제작 재료 : 은행나무

호족반(하, 좌)

시대 : 조선

크기 : 40.5×40.5×29.5

제작 재료 : 가래나무

복주반(하, 우)

시대 : 조선

크기 : 40×40×28.5

제작 재료 : 가래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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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구족으로 호칭하는 소반은 다른 의미의 소반이고 하나의 

호족형 소반을 두 가지의 호칭으로 썼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

용자의 신분에 따라 상전인 양반이 사용하고 있을 때와 천민이 쓸 

경우 같은 호칭으로 부를 수 없어서 구별한 것이다.

그러면 개다리 소반은 어떤 의미였을까? 이는 박쥐 모양을 뜻한

다. 박쥐 모양의 다리는 장과 농에서도 볼 수 있으며 높이가 짧을 

뿐이지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 이 모양이 장欌에서는 (박)쥐발, 쥐

발마대로 부른다. 

장의 발과 소반의 발이 같은 모양인데도 이처럼 다르게 칭하고 

있는 이유는 ‘박’자를 생략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사회에서는 박

쥐는 복福을 상징하는 뜻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응용 범위도 많아 

다른 기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이 명칭은 일본인 아사카와 다쿠

미가 펴낸 『조선의 소반』 (1929)에 처음 기록되었다.

궤

1. 앞닫이 궤와 윗닫이 궤

궤櫃는 조선시대 전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쓰였던 보편적인 가구

이자 가장 단순한 가구이다. 궤는 앞닫이 궤와 윗닫이 궤로 나누는

데 개폐 위치에 따라 앞면이면 앞닫이 궤, 윗면이면 윗닫이 궤로 칭

한다. 반닫이는 윗면이든, 앞면이든 문판이 그 면적의 반쪽이 여닫

이라는 의미로 부르는 명칭이다.

앞의 두 조건을 다 갖춘 육면체 궤 모두를 반닫이 궤라 할 수 있

다. 앞닫이 궤는 후대까지 많이 제작 사용하였기 때문에 ‘반닫이 

궤’를 앞닫이 궤로 인식하고 있다. 모두 단일한 육면체로 구성되

어 그 형태만으로는 용도 구별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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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의 용도는 책, 곡식(씨앗), 엽전(돈), 옷[衣], 그릇, 제사용구(제기), 의료, 

화살 등 집에서 중요하다고 여긴 모든 것을 보관하였다. 윗닫이 궤는 용

도 대상물 중 엽전, 곡식, 그릇 등을 위에서 식별하기에도 좋고 넣

고 꺼내기 편리한 실용성을 갖추고 있다. 그 수량은 앞닫이 궤에 비

해 적다.

2. 궤의 균형

우리 민족은 좌식坐式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낮은 형태의 기물이 

많았다. 좌식생활 방식과 입식생활 방식은 각각의 편리한 점이 있

고 활동습성에 따라 가구도 그에 맞게 실용적인 형태를 띤다. 좌식

생활권에서는 앉은 자세에서 두 팔과 두 손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가로로 긴 형태의 가구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 반대로 입식생활권

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배열되는 상하 높이가 있는 가구 형태가 많

다. 우리와 같은 좌식생활권에서는 가로로 긴 형태인 궤가 특히 많

이 남아 있고, 단순하지만 독특한 특성이 있다. 

낮고 긴 형태의 앞닫이 궤는 좌식생활에서 두 팔과 두 손을 이용

하여 넣고 꺼냄이 편리한 간결한 균형체이다. 앞닫이 궤의 높이는 

보편적으로 선대의 것은 낮고, 후대의 것은 높다. 용도적인 측면에

서도, 선대의 것은 책과 관련이 깊고 후대의 것은 옷과 관계가 깊

앞닫이 궤(좌)

시대 : 조선

크기 : 83×41×57

제작 재료 : 소나무, 철

윗닫이 궤(우)

시대 : 조선

크기 : 73×31.5×26

제작 재료 : 괴목(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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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궤의 높고 낮음은 실리와 목적에 따른 용도(제작 의도)별로 다를 수

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선대에서 높이가 낮은 것을 사용하였고, 북

쪽지방보다 남쪽지방의 것이 낮다.

기록에 나와 있는 ‘와궤臥櫃’9라는 명칭은 가로로 길게 보이는 시

각적인 면에서 표현한 것이다. 서유구(1764) 『임원경제지』10에 가구와 

관련된 기록 중에 안궤案几, 서가書架, 책궤冊櫃, 탁자 등이 있는데 

책궤는 책함을 의미한다.

3. 궤의 짜임

(1)나무

나무에는 나무마다 각기 다른 조직이 있는데, 같은 종의 나무라

도 성장과정, 기후, 토질, 위치 등에 따라 성질[木性]이 다르다. 따

라서 나무를 가구 및 기물의 재료로 사용할 때는 그 성질에 따라 잘 

배치하고 적용해야만 한다. 이는 기물을 완성한 후 사용 중에 나무

가 휘거나 터지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원인

은 다양하지만 일부만을 따져보면 다음과 같다. 

성장과정에서 먼저 형성된 나무 조직이 나중에 형성된 것보다는 

조밀도가 높고, 나중에 형성된 조직은 먼저 형성된 것보다 성글고 

수분 함유량도 많다. 같은 나무 안에서도 이렇게 조직 조밀도가 다

르기 때문에 기물을 만드는 재료로 쓰일 때도 그 오차가 그대로 남

아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 오차는 기물이 완성된 후에도 움직이려는 힘으로 작용

해 조밀도가 높은 부분은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려 들고, 낮은 부분

은 줄어들려고 한다. 이때 더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생기면서 휘는 

현상이 나타난다. 아무리 단단한 나무라고 할지라도 오차한계가 적

을 뿐 원리작용은 동일하다. 따라서 가구를 제작할 때는 이 같은 나

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나무판재를 배치 결속하는 것이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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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널과 널을 결속하여 궤를 제작할 때 각 모서리의 결속은 

서로 응결하려는 힘의 방향을 안쪽으로 가게 해야 한다. 힘의 방향

이 모여지면 결속이 단단해져 한계치 힘을 차단하여 주기 때문에 

뒤틀림을 방지할 수 있지만, 두서없이 배치하여 결속하면 궤가 완

성된 상태에서 뒤틀림이 나타난다.

결속하지 않고 붙여주어야 하는 궤의 상판과 문판門板의 경우에

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이 경우는 결속된 부분보다 더 자유롭게 

작용하려 하기 때문에 좀더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문판

의 경우 휘는 방향이 앞으로 가게 배치하여 나무 조직의 변화가 생

기면 문이 정확하게 닫히지 않고 벌어져서 제 역할을 못 할 뿐만 아

니라 보기에도 좋지 않다. 그러므로 제작할 때부터 제작 후 나무 조

직의 변화 가능성을 예측하여 휘는 방향이 안쪽으로 가게 하는 것

이 중요하다.

장欌의 경우도 동일하다. 중심이 되는 기둥이 어느 방향으로 움

직일지를 염두에 두고 힘을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서로 배치해야 한

다. 만약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배치하면, 한쪽으로 기

울어지게 된다. 

이 같은 논리는 나무[木]와 못[釘]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된다. 따라서 적합한 자리를 잘 살펴서 못을 박아야 한다. 그러나 

결속을 강하게 하기 위해 못을 과하게 쓰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

다. 못을 많이 사용하여 강하게 결속시켰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나

무끼리 자연적으로 결속시킨 것보다 못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강

한 결속을 위해 더 많은 못을 사용하면 결국 나무가 견뎌내지 못해 

터지고 만다. 나무는 완성된 기물이 된 후에도 계속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연의 힘에 대비해야 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이러

한 이치를 모르고 재료를 다루었을 때는 제작한 뒤에도 뒤틀림, 불

균형, 터짐, 부분 파손, 문이탈(결손) 등이 생겨서 기물의 수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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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될 뿐만 아니라 실용성과 미적인 아름다움이 떨어지게 되기도 한

다.

(2)사개결속

궤는 면판재들끼리의 결속(결합)으로 나뭇결이 같은 두 판재의 양 

끝 부분에 요철을 만들어 여러 개의 촉을 내어 서로 끼워서 맞추는

데 이를 사개라 한다. 두 손을 모아 손가락 사이사이로 양손을 끼워

서 쥐는 것과 같은 모양이다. 골주인 경우에는 하나의 장부촉을 만

들지만 넓은 (면)판재인 경우에는 촉을 여러 개 만든다. 이는 다른 외

부적인 장치에 의지하지 않고 널판끼리 결속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모든 기물이 마찬가지지만 중량감이 있는 구성일수록 더욱 견실

한 결구가 필요한 것처럼 궤의 두꺼운 면판재의 구성은 완성물 자

체가 무게가 있어 결속 요인에 따라 바른 균형을 유지해 준다. 

장부촉은 촉의 설정이 중요하다. ‘얼마나 크게 할 것인가’, 

‘간격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기물의 견고성에 영향

을 끼치며, 실제로 기물을 사용할 때 내부팽창을 적게 하는 역할도 

한다. 촉의 양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두께가 얇은 판재에 촉

을 촘촘히 만들면 오히려 힘을 받지 못해 결속이 어려워지므로 촉

을 많이 만들지 않는다.

사개는 서로 물리는 두 판재의 힘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도

록 하며 완선 기물로서 그 용도에 합당한 구성과 결속을 염두에 두

고 설정한다. 서로 맞물린 부분은 모서리가 되고, 그대로 드러나 보

인다. 두 판재의 촉이 똑같은 모양이 아니다. 설정된 철 한쪽 면 판

의 촉에 의해 다른 면 판이 맞춰진다. 촉 모양은 상하 크기를 달리

한다. 맞춰진 방향 외에는 빠져나오지 못한다. 촉의 모양에 의해 그

렇게 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사개 모양은 조선시대의 모든 궤에 

사개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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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었으며, 촉의 상하 크기가 같은 모양은 적용하지 않았다.

4. 궤의 지역별 분류

궤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나무의 요소와 기능, 금속물인 장석에

서 각기 다른 개성을 찾을 수 있다. 나무가 지닌 개성적 요소는 지

적하지 않으면 잘 드러나지 않는 반면 장석 요소는 잘 드러나기 때

문에 장석은 구별 요소로서 비중이 크다.

기물 완성 과정에 여러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완제품에 도달할

강화 앞닫이 궤(상, 좌)

시대 : 조선(경기지방)

크기 : 98×51.5×83

제작 재료 : 소나무, 철

개성 앞닫이 궤(상, 우)

시대 : 조선(경기지방)

크기 : 105×50×83.5

제작 재료 : 은행나무, 황동

나주 앞닫이 궤(중, 좌)

시대 : 조선(전라지방)

크기 : 89.5×39.8×46

제작 재료 : 괴목, 철

영광 앞닫이 궤(중, 우)

시대 : 조선(전라지방)

크기 : 110.5×48×97

제작 재료 : 배나무, 소나무, 향나무

月자 도안 앞닫이 궤(하, 좌)

시대 : 조선(충청지방)

크기 : 94×45×82

제작 재료 : 괴목(느티나무), 은행나무, 

                     소나무, 황동

금산 윗닫이 궤(하, 우)

시대 : 조선(전라지방)

크기 : 85×40×64.5

제작 재료 : 참죽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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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성실함이 더해진다. 아무리 잘 제작되었다 하더라도 후공정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먼저 이루어놓은 공력이 허사가 되고 말기 때문

이다.

먼저 이루어진 목형 기본체에 장인의 재치와 성실한 내공이 더해

진 후차 진행을 거쳐 완성에 이르는 것이 순수한 과정이다. 이 과정

이 기본이 된다. 이러한 기본이 결여된 기물은 귀한 입지에 있지 못

하고 개성도 없다. 

조선의 궤는 주어진 목재에 따라 크기와 균형이 모두 다르며, 이

상주 윗닫이 궤(상, 좌)

시대 : 조선(경상지방)

크기 : 107.5×41×46.2

제작 재료 : 소나무

진주 앞닫이 궤(상, 우)

시대 : 조선(경상지방)

크기 : 92.5×43×57.5

제작 재료 : 소나무

둥근 도안 장석  앞닫이 궤(중, 우)

시대 : 조선(북한)

크기 : 96×44×82

제작 재료 : 소나무

충무 앞닫이 궤(중, 좌)

시대 : 조선(경상지방)

크기 : 76.5×38×46

제작 재료 : 소나무

사각 도안 장석 앞닫이 궤(하, 좌)

시대 : 조선(북한)

크기 : 96.5×49×86

제작 재료 : 피나무

해주 앞닫이 궤(하, 우)

시대 : 조선

크기 : 85×42×88

제작 재료 : 피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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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알맞은 장식 배열과 치장, 그리고 미적 요소를 삽입한다. 

그러나 큰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제작한다. 자

유롭게 제작된 궤의 결과물을 놓고 볼 때, 다양하면서도 특정 지역

의 궤로 묶을 수 있는 공통적 요소가 발견된다. 이러한 공통적 요소

를 통한 분류는 궤의 특징적인 개성들을 이해하는 데 용이하다. 

이와 같은 다양한 개성들을 단적으로 나열, 표현하면 이름이 길

어져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개성적인 작은 단위체들에 특정 

지역명을 붙여 부른다. 구체적으로 지적한다면 공통적 요소를 묶어 

분류하되 최소한의 연대와 산출량이 있어 모체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연대는 차이가 있다. 이는 분류된 모든 지역이 동시에 

태동하여, 번성·쇠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5. 궤의 장석

궤의 장석은 기능을 위한 목적이 우선이었으나 차츰 치장적인 요소도 

부가하여 조화시켰다. 어떤 경우는 기능성에만 치중된 궤가 있고 또한 어

떤 경우는 치장성만이 지나치게 강조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나무와 함께 

기능과 단순한 도안이 잘 조화되어 기능에도 소홀하지 않고 치장에만 치

우치지도 않은 이상적 조화를 이루어왔다. 

장석 소재는 철, 황동, 백동 등이 쓰였으나 거의 철 재료이다. 이

는 궤가 육중한 두꺼운 판재로 되어 있어서 충분히 기능을 지탱할 

수 있는 강도가 높은 철을 사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은 문

서함에는 황동을 자주 사용하였다. 황동으로도 충분한 기능을 유지

할 수 있을 만큼 이미 축적된 기술을 통하여 재질, 강조, 다루는 법

을 잘 알고 있어서 보기에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궤의 철 장석은 달구었다 두들기는 작업을 반복하면 강도가 높아

지므로 산화도 지연되고 매끄러운 표막을 이룬다.(이는 방치될 때 급 

산화되어 다르다.) 나무 소재와 철 소재가 서로 방해되는 재료인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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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조화를 이룬다. 궤의 시문 된 도안은 수壽, 복福, 만卍 이 

세 가지 도안이 여러 가지로 응용되었다. 그런데 확연히 드러나 보

이지 않고 숨겨진 채 묻혀 있다.

만수萬壽·만복萬福의 뜻은 만卍자 하나의 상징만으로도 그 의미

를 전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만수·만복은 한없이 긴 수명, 무한한 

복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주어진 목숨과 주어진 복에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는 절제와 겸손이 내재된 수명과 복을 상징하고 있다. 

기우 결과 역시 너무 많거나 과한 답을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이 적

절함 역시 바라는 기도로 표현되고 있다.

한편 여기서의 문제점은 그 도안紋樣이 상징하는 본질을 충실히 

지켜 진행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시문자施紋者가 진의를 알고 시문

하였느냐, 아니면 모르고 시문하였느냐에 따라 분명한 차이가 있

다. 오랜 세월 승계 시문자가 바뀌면서 시문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본래의 진의를 상실한 채 도안으로서만 반복 시문하여 내려왔을 경

우 누적된 조금씩의 오차들로 말미암아 결국 최초의 본질에서 벗어

난다.

<정대영> 

만(卍) 도안(상, 좌)

수(壽) 도안(상, 우)

수복(壽福) 도안(쪼이)(하, 좌)

복(福) 도안(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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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조선 진경의 정수, 후기 백자

1 �사도세자는 조선 후기 영조의 둘째 아들, 영빈李

氏의 소생으로서 이복형인 孝章世子가 일찍 죽고 

난 후 태어난 지 1년 만에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영조 25년 庶政을 대리하게 되었을 때 세자가 영

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경우 이미 정권을 장

악한 자신들의 입지가 위축될 것을 우려한 노론

들은 貞純王后 김씨와 함께 그의 잘못을 영조에

게 과대 포장하여 무고하는 등 세자의 지위에서 

끌어내리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1762년(영조 38) 

세자의 비행에 대한 10조목을 영조에게 상소하였

고, 이 일로 인해 영조는 세자를 불러 자결할 것을 

명하였다. 세자와 어머니(영빈)의 간청에도 불구

하고 서인으로 폐하고 뒤주 속에 가두어 8일 만에 

굶어죽게 하였다.

2 �조선 1895년(고종 32) 상투 풍속을 없애고 머리

를 짧게 깎도록 한 명령이다.

김홍집 내각은 을미사변 이후 내정개혁에 주력하

였는데, 조선 개국 504년 11월 17일 건양 원년 1

월 1일을 기하여 양력을 채용하는 동시에 전국에 

단발령을 내렸다. 고종이 솔선수범하여 머리를 

깎았으며 내부대신 유길준은 고시를 내려 관리들

이 칼을 가지고 거리나 성문에서 강제로 백성들

의 머리를 깎게 하였다.

3 �모양에 따라 燈架도 있다. 등가는 나무[木], 황

동, 철 등 제작 재료와는 관계없이 받침대 모양

과는 다른 형태로 등잔을 얹거나 걸어놓을 수 있

게끔 만들어놓은 형태를 한문[架]을 통해 의미를 

갖춘 명칭이다. 대상물이 붓일 경우는 붓걸이[筆

架] 옷일 경우에는 횃대로 다른 부분에서도 쓰였

다.

4 �등은 불을 밝히는 의미 외에 예식에 반드시 포함

된 기본 기물 가운데 하나였다.

5 �신주에 사용된 재료로는 삼베나 백지가 일반적이

었는데, 이것은 죽은 자의 옷자락에 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던 것에서 기인한다.

6 종이, 붓, 벼루, 먹

7 �같은 격식의 머릿장으로 문이 없고 낮은 머릿장

이 있는데 이는 침구를 놓기 위한 장이다.

8 �狗는 호랑이 새끼나 미흡한 뜻으로 낮춤 말뜻이 

있다.

9 �정약용, 『여유당전집』 및 이종석, 『한국의 목   

공예』

10 �“案几는 실내 왼쪽 가에 하나 놓아둔다. 동향

으로 놓되 창이나 난간에 바짝 대어놓아 바람과 

햇볕에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書架 및 책궤

를 모두 배열하여 도서를 꽂아둔다. 그러나 서점 

내부와 같이 너무 잡다하게 늘어놓는 것은 옳지 

않다.” 안궤를 예를 들자면 위가 평평하고 양 

끝에 발이 있는 단순한 모양으로 한자 표기에서 

几자처럼 된 형상체를 의미한다. 궤는 중국과 우

리가 사용하였던 뜻글자로, 제향 때 희생을 얹는 

기물, 혼백 신주를 모시던 기물, 편히 기대던 기

물 등으로 문자 형체대로 형상체를 전달하는 뜻

의 기물이었다.

현재 우리가 원하는 것은 조선시대 그대로의 순

수한 표현이나 사실이나, 여기서는 중국이 주장

하는 식견에서 지적하고 있다. 안 되는 것, 피해

야 할 것, 방법, 효율적 선택 등 참고해야 할 사

항이 있지만 전문 분야에서 역사성을 찾고 있는 

실체는 아니다. 즉, 책거리 그림과 같은 결론이

다. 우리가 오랫동안 즐겨 그려 가지고 있었던 

것일지라도 중국의 그림이 그대로 표현된 것으

로, 그림 내용의 기물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와 같다. 가구 명칭은 보여지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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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현되거나, 뜻을 담고 있는 한문 표기나 뜻

을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따른 명칭이거나, 

서로 교감할 수 있는 범주에서 지칭되어지고 있

다. 이것이 명칭이 하나로 정립되지 못하고 유동

적으로 표현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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